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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장

1CH-001  ·  역사서  ·  히브리어

설명도 사건도 없이 이름만 흐른다 — 그러나 그 이름들이 곧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지도

다. 곁가지(이스마엘·에서)를 먼저 셈한 뒤 이스라엘로 좁혀지는 계보의 흐름이, 귀환 공동체에

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름으로 되묻는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물리적 공간이 없음 — 이름들의 행렬 자체가 무대. 이름이 지도를 대신함(야벳→북방·해안, 함→가

나안·이집트, 셈→메소포타미아·아라비아).

리듬: 단순 나열("아담, 셋, 에노스" 1:1)과 확장 나열("야벳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1:5~7) 두 형태가 교차

— 단순은 한 줄기, 확장은 가지를 셈.

구조 소재: 넓게 시작해 좁아지는 깔때기 — 인류 전체(1~23절)→아브라함 한 줄기(24~27절)→이스마엘·

그두라 곁가지(28~33절)→이삭·이스라엘(34절)→에서·세일·에돔 곁가지(35~54절).

삽입 표식 두 곳: 10절 니므롯 "세상에서 처음 용사가 되었더라"(gibbor) / 19절 벨렉 "그때에 세상이 나뉘

었으므로"(palag). 나머지 52절은 이름 전용.

1절 도입: "아담, 셋, 에노스" — 동사도 수식도 없이 세 이름만. 가장 압축된 계보의 시작.

어휘: toledot(תּוֹלְדוֹת) 계보·내력 / yalad(ילַָד) 낳다(구조 동사) / ben(ן 용사(10 (�גִּ�וֹר)아들(연결 표식) / gibbor (�בֵּ

절 유일 삽입 칭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빠름과 느림의 교차 리듬 — 1절(3이름)·24~27절(빠른 아브라함 줄기) vs 5~23절(느린 열국 목록).

아담에서 시작하는 묵직한 출발 —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여는 감각.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면 — 야벳·함·셈이 균형처럼 보이지만 셈→아브라함→이스라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

감정 없는 절제된 냉정함 — 기쁨·슬픔 없이 이름만. 홍수·이스마엘 추방·에서의 서사는 모두 소거됨.

이름이 곧 기억 — 많은 이름을 계보가 보존함. 계보가 기억 행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1): "아담, 셋, 에노스" — 동사 없이 세 이름으로 열림.

끝(1:54): "에돔 족장들은 이러하니라" — 에돔의 두령 목록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비대칭: 인류의 첫 이름(아담)으로 열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 에돔의 목록으로 닫힘. 이스라

엘은 34절에서 한 줄로 등장하고, 장 끝은 에돔 두령 목록.

• 

• 

• 

• 

• 

• 

• 

• 

• 

• 

• 

• 

• 

• 

2



완결 여부: 이 장은 독립 단위가 아닌 2장으로 이어지는 계보 행렬의 첫 부분 — 2:1 "이스라엘의 아들들

은…"이 이 장의 다음 마디.

수미상관: '아담'(인류의 시작)으로 열려 '이스라엘 직전의 세계'(에돔)로 닫히는 구조 — 이스라엘은 2장에

서 본격 전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유형: 이름만 있는 인물들 — 아담·노아·아브라함·이삭·이스마엘·에서·이스라엘 등. 발화자 없음, 동

작 없음, 심리 묘사 없음.

예외적 평가 1 — 니므롯(10절): "그는 세상에서 처음 용사(gibbor)가 되었더라." 이름들 중 유일하게 평가

어휘가 삽입됨. 함 계열 — 구스의 아들.

예외적 삽입 2 — 벨렉(19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고." palag(ָ�לַג, 나뉘

다)와 이름 연결 — 이름의 어원 설명, 이 장 유일 어원 메모.

곁가지 먼저 셈하기 패턴: 이스마엘(28~31절)·그두라 자손(32~33절)을 이삭(34절)보다 먼저 열거. 에서·세

일·에돔(35~54절)을 이스라엘(2장)보다 먼저 열거 — 본류 전에 곁가지를 먼저 닫는 구조.

이스라엘의 위치: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단 한 절.

34절에서 이름만 나오고 이스라엘의 계보는 2장으로 넘어감.

에돔 왕 목록(43~5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니

라"(43절) — 이스라엘 왕정의 존재를 전제한 편집자 표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아담에서 노아 — "아담, 셋, 에노스…노아, 셈, 함, 야벳." 아홉 이름, 동사 없는 단순 나열.

컷 2 (5~23절): 노아의 세 아들 — 야벳(5~7절)·함(8~16절)·셈(17~23절)의 자손들. 70 민족의 표. 열국으로

넓게 펼쳐지는 컷.

컷 3 (24~27절):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 "셈, 아르박삿, 셀라…" 10이름이 아브라함을 향해 좁아지는 컷.

빠른 속도.

컷 4 (28~33절): 아브라함의 곁가지 — 이스마엘(28~31절)과 그두라의 아들들(32~33절). 이삭 전에 먼저 닫

힘.

컷 5 (34~42절): 이삭·이스라엘, 그리고 에서·세일 — 34절에서 이스라엘이 한 절로 나오고, 35~42절에서

에서(에돔)·세일의 계보가 전개.

컷 6 (43~54절): 에돔의 왕과 족장들 — 왕정 이전 에돔의 왕 여덟 명(43~51절)과 두령들(52~54절). 장이 여

기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adam(אָדָם) — '아담·사람'. 1절의 첫 이름이자 히브리어 '사람'의 보통명사.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겹치는

지점. 배경.

toledot(תּוֹלְדוֹת) — '계보·내력'. 창세기의 구조 표지("이것이 OO의 계보니라"). 역대상 1장에서는 제목 없이

내용 전체가 toledot 장르.

yalad(ילַָד) — '낳다'. 확장 나열 구간의 구조 동사 — 단순 나열에서는 생략되고 확장에서 명시됨.

ben(ן .도 다수 등장(ְ�נבֵּי)아들'. 이름들을 잇는 가장 빈번한 관계 표지. 복수 bene' — (�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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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or(גִּ�וֹר�) — '용사·강한 자'. 10절 니므롯에만 삽입. 창 10:8에서도 동일 표현. 장 전체에서 평가어 유일

사례.

palag(ָ�לַג) — '나뉘다'. 19절 벨렉(Peleg) 이름의 어근.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 바벨 분산과 연결

되는 어원 메모.

shem(ם .셈·이름'. 셈 계보가 이름(shem)의 어원과 겹치는 언어적 배경. 관찰로만' — (�בֵּ

aluf(אַלּוּף) — '두령·족장'. 52~54절 에돔 족장 목록의 표제어. '천부장·수령'과 같은 어근. 장의 마지막 어휘.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깔때기 구조(funnel): 인류 전체(창 1~11 압축, 1~23절)→아브라함 한 줄기(24~27절)→이삭·이스라엘 한 절

(34절)→2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계보. 넓게 열려 좁아지는 단방향 흐름.

곁가지 먼저(collateral branch first): 이스마엘→이삭, 에서·에돔→이스라엘(2장) 순서. 창세기와 달리 곁가

지를 먼저 닫고 본류로. 역대기 저자의 서술 전략 — 장 안에서 의도적 배열.

두 종류의 삽입(embedded etiology): ①니므롯 gibbor 평가(10절) ②벨렉 palag 어원 메모(19절). 이름 전용

텍스트에 삽입된 두 개의 예외 — 나머지와 문체가 다름.

편집자 표식(43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 에돔 왕 목록 앞의 이 구절은 역대기

저자(편집자)가 이스라엘 왕정 이후 시점에서 기록한다는 것을 드러냄.

단순 나열 vs 확장 나열 교차: 빠른 줄기(1~4, 24~27)와 느린 목록(5~23, 28~42, 43~54)이 교차하며 읽기 리

듬을 만듦.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족보 문학 — 수메르 왕명록·이집트 계보 비문처럼 이름 나열이 정통성 주장의 형식. 역대기 저

자가 이 장르를 이스라엘 정체성 재건에 활용한 배경.

민족들의 표(창 10장 재사용) — 야벳·함·셈 자손 70민족. 고대 근동에서 홍수 생존자 후손으로 민족 기원

을 설명하는 우주론적 배경.

니므롯과 바벨론·앗수르 — 10절 니므롯의 gibbor 칭호와 지명 열거. ANE 왕명 전통과 맞닿는 영웅 묘사.

배경.

에돔 왕 목록(43~51절) — 이스라엘 왕정 이전 에돔의 왕 8명. 출애굽·왕정 이전 에돔의 정치 구조를 이름

으로 기록.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아담에서 이스라엘까

지의 계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재정립하는 이름의 헌장(charter).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1~4 ↔ 창 5장 (아담에서 노아까지 셋 계보 — 직접 출처)

역대상 1:5~23 ↔ 창 10장 (민족들의 표 — 직접 출처)

역대상 1:24~27 ↔ 창 11:10~26 (셈에서 아브라함 계보 — 직접 출처)

역대상 1:28~31 ↔ 창 25:12~16 (이스마엘 계보 — 출처)

역대상 1:32~33 ↔ 창 25:1~4 (그두라 자손 — 출처)

역대상 1:35~54 ↔ 창 36장 (에서·세일·에돔 왕·족장 — 가장 긴 출처 블록)

역대상 1:1 ↔ 눅 3:38 (예수의 계보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오름 — 신약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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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9장 ↔ 느 7장 (귀환 공동체 계보 — 역대기-느헤미야의 계보 문학 맥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아무 배경 없이 이름만 흐른다. 첫 프레임 —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

두셀라, 라멕, 노아. 열 이름이 빠르게 흐른다. 화면이 멈추지 않는다. 노아에서 셋으로 나뉜다 — 야벳의 자손

들이 펼쳐진다, 고멜·마곡·마대·야완·두발·메섹·디라스. 함의 자손들이 펼쳐진다, 구스·미스라임·붓·가나안. 그

리고 구스의 아들들 중 니므롯 — "세상에서 처음 용사가 되었더라." 유일한 멈춤. 미스라임의 자손들이 이어

진다, 루딤·아나밈·르하빔…가슬루힘·갑도림. 가나안의 자손들 — 시돈·헷…아르왓·스말·하맛. 셈의 자손들

— 엘람·앗수르·아르박삿·룻·아람. 아람의 아들들 — 우스·훌·게델·메섹. 아르박삿에서 셀라, 셀라에서 에벨,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 —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욕단의 아들들 열셋이 이어진다. 화면이 다시 셈으로

돌아온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열 이름이 빠르게 달린다. 아브라함. 여기서 가지가 갈린다 — 이스마엘의 아

들들 열둘, 그두라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이삭 —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단 한 절.

카메라는 이스라엘을 지나 에서를 따라간다. 에서의 아들들, 에서의 족장들, 세일의 자손들, 에돔 땅의 왕들

여덟, 에돔 족장들 열한. 장이 닫힌다 — 에돔 족장들로. 이스라엘은 한 절만 등장하고, 장의 끝은 에돔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 이름들의 지도"

초벌 부제: "설명도 사건도 없이 이름만 흐르는 54절이지만, 그 이름들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

함에서 이스마엘·이삭까지, 이삭에서 에서·이스라엘까지의 좌표를 새기며 귀환 공동체에게 '우리가 누구

인가'를 이름으로 묻는 역대상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oledot·yalad·ben·gibbor·palag·aluf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깔때기 구조+곁가지 먼저 패턴+두 삽입 표식+편집자 표식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1의 아담에서 시작하는 것을 "인류 전체를 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신학 선언으로 닫지 않고, 가

장 압축된 도입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둠.

곁가지(이스마엘·에서)를 먼저 셈하는 패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교리의 증거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이 곁가지를 먼저 닫고 본류로 향하는 서술 순서 관찰로만 둠.

니므롯의 gibbor 칭호를 세상 권력에 대한 도덕 평가로 닫지 않고, 이름들 중 유일한 평가 삽입이라는 형태

사실로만 기록.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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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돔 왕 목록을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의 배경 설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정 이전 에돔의 정

치 구조를 이름으로 기록한 사실과 편집자 표식(43절)의 존재로만 둠.

계보를 "하나님의 섭리 증거"로 교훈화하지 않고, 이름이 기억이라는 감각과 문학 장르의 기능(정체성 재

건)이라는 관찰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장은 "아담, 셋, 에노스"(1:1)의 세 이름으로 열려 아홉 족장을 거쳐 노아에 이르고, 야벳·함·

셈 세 아들의 자손으로 열국이 펼쳐지며(5~23절),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좁아지고(24~27절), 이스마엘·그두라

의 곁가지를 먼저 닫은 뒤(28~33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34절) 한 절을 새기고, 에서·세

일·에돔의 계보와 왕 여덟·족장 열한의 목록으로 닫히는(35~54절) — 설명 없이 이름만 흐르지만 그 이름들이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지도인 역대상의 개막이다.

한 문단: 첫 단어가 아담이다. 동사도 수식도 없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

아 — 열 이름이 빠르게 흐른다. 노아의 세 아들에서 열국이 펼쳐진다. 넓고 느린 목록이다. 그 안에서 두 번

멈춤 — 니므롯(용사, 10절)과 벨렉(세상이 나뉨, 19절). 다시 달린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열 이름이 빠르게.

아브라함에서 가지가 갈린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먼저 나열되고 닫힌다. 이삭 — 그리고 단 한 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은 한 절. 그 뒤로 에서와 세일과 에돔의 계보가 이어지

고, 에돔 왕 여덟과 족장 열하나로 장이 닫힌다. 이스라엘은 2장에서 다시 열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이름이 곧 무대이고 지도. 단순 나열과 확장 나열의 두 리듬. 인류 전체에서 이스라엘로 좁혀지는 깔때기.

니므롯 gibbor와 벨렉 palag의 두 삽입 표식.

2 첫 느낌·분위

기

빠름과 느림의 교차. 아담에서 트는 묵직한 출발. 셈 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면. 감정 없는 절제된 냉정함. 이

름이 곧 기억.

3 시작과 끝 아담(1절)으로 열려 에돔 족장 목록(54절)으로 닫힘. 이스라엘은 34절 한 절. 2장으로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물·사

상

발화·동작·감정 없는 이름들. 예외: 니므롯(gibbor 평가)·벨렉(palag 어원 메모). 곁가지 먼저 셈하기 패턴. 편

집자 표식(43절).

5 장면 컷 아담~노아(컷1)·열국(컷2)·셈~아브라함(컷3)·아브라함 곁가지(컷4)·이삭·에서(컷5)·에돔 왕·족장(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toledot·yalad·ben·gibbor·palag·aluf 원어 카드. 깔때기·곁가지 먼저·두 삽입 문학 구조. ANE 족보 문학 배경.

창 5·10·11·25·36장 교차 참조.

7 동영상 넓게 펼쳐진 열국 → 두 번 멈춤 → 아브라함으로 달림 → 이스마엘 먼저 닫힘 → 이스라엘 한 절 → 에돔으

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 이름들의 지도"

9 기도·내면 이름들의 무게 — 이름이 기억이라는 감각, 이 많은 이름 중 이스라엘이 한 절이라는 것을 들고 머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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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름이 곧 지도다: 역대상 1장에는 배경 묘사가 없다. 무대를 설명하는 대신 이름들을 열거하는데,

이름을 알면 지리가 보인다 — 야벳의 자손들이 열리면 북방과 해안이 보이고, 함의 자손들이 열리면 가나안

과 이집트가 보이고, 셈의 자손들이 열리면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가 보인다. 이름이 지도다. 포로에서 돌

아온 공동체에게 이 이름들의 행렬은 "우리가 이 지도 위에 있다"는 확인의 행위였을 것이다 — 단정이 아니

라, 이름들의 기능에 대한 관찰.

2. 결 2 — 곁가지를 먼저 셈하는 이 배열: 이스마엘이 이삭 전에 나오고, 에서·에돔이 이스라엘 전에 나온다.

이스라엘은 34절 한 절로 등장하고 2장에서 비로소 펼쳐진다. 이 배열이 "곁가지를 먼저 닫고 본류로 향하는"

서술 전략인지, 아니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기억하는" 포괄의 표시인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그 열

린 배열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두 번의 멈춤이 만드는 리듬: 54절이 이름만으로 흐르는 중에 딱 두 번 멈춤이 있다. 니므롯(10절)의

gibbor 칭호와 벨렉(19절)의 palag 어원 메모. 이 두 삽입이 왜 이 두 이름에서만 일어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멈춤이 이름 행렬의 리듬에 구두점을 찍고, 독자에게 "이 이름은 다르다"는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한다. 계보 안에 이미 주석이 들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1~4 ↔ 창 5장 (셋 계보 — 아담에서 노아까지, 직접 출처)

역대상 1:5~23 ↔ 창 10장 (민족들의 표 — 직접 출처)

역대상 1:24~27 ↔ 창 11:10~26 (셈에서 아브라함 계보 — 출처)

역대상 1:28~33 ↔ 창 25:1~16 (이스마엘·그두라 자손 — 출처)

역대상 1:35~54 ↔ 창 36장 (에서·세일·에돔 계보 — 가장 긴 출처 블록)

역대상 1:1 ↔ 눅 3:38 (예수 계보에서 아담까지 — 신약의 메아리)

역대상 1~9장 ↔ 느 7장 (귀환 공동체 계보 문학 맥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의 아담에서 시작한다 — 인류의 첫 이름으로 권을 여는 선택 앞에 선다.

멈춤 1: 1:10 니므롯에서 멈춘다 — 이름들 중 유일한 평가 어휘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쥔다.

멈춤 2: 1:34에서 멈춘다 — 이스라엘이 한 절. 그 한 절의 무게를 든다.

끝: 1:54에서 멈춘다 — 장이 에돔 족장 목록으로 닫힌다. 이스라엘은 다음 장에서 열린다.

F · 자족성 점검

[x] 아담~노아·열국·셈~아브라함·곁가지·이삭·에돔의 6컷 완결

[x] toledot·yalad·ben·gibbor·palag·aluf 원어 어휘 분포

[x] 깔때기 구조와 곁가지 먼저 패턴의 문학 구조 기록

[x] 두 삽입 표식(니므롯·벨렉)의 형태 관찰

[x] 편집자 표식(43절)의 존재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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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1장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을 아담으로까지 소급하는 계보 블록의 첫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열왕기하가 바벨론 포로로 닫힌 그 지점에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시 시작한다. 포로 귀환 공동

체에게 "당신들은 이 긴 이름들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이 1장이 건네는 첫 말이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

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장에서는 이름들의 행렬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이름 연쇄가 귀환 공동체를 그 긴 이야기의 현재 장(chapter)

으로 위치 짓는 첫 행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아담에서 열국으로, 1~23절)에서 집중(열국에서 아브라함으로, 24~27절)으로 /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이삭의 분기(28~34절)로 / 이삭에서 에서·에돔(35~54절)을 먼저 닫고 이스라엘은 2장에서 — 이름들의 깔때기

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인류의 첫 이름에서 이스라엘 직전의 세계까지를 한 호흡으로 훑으면서 독자에게

"이 모든 이름의 행렬 끝에 당신이 있다"는 위치를 건네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장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

들들로 이어지고, 9장에서 귀환 공동체의 계보로 닫히며, 10장에서 다윗이 시작되어 29:14의 드림으로 향한

다. 1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가장 첫 매듭 — 아담이라는 이름 하나로 열린 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이름들의 나열이다 —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 물음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

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이 긴 이름들의 계보 안에 있다는 확인이다.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이름 연

쇄는 이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임을 선언한다 —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지 않고

이름의 나열로 쓴다. 둘째, 기억의 보존이다. 이름이 기억이다. 열국의 수십 이름들 —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 이 계보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들을 포함한다. 셋째, 곁가지의 존중이다. 이

스마엘과 에서·에돔을 이삭과 이스라엘 전에 두는 이 배열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이름들의 계보 안에 있는가 — 내가 기억하는 이름들과 잊은 이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긴

이름의 행렬 속에서 어떤 한 절로 기록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장은 독자에게 "이 이름들을 외워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아담에서

시작하는 이 긴 행렬을 보여 주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한 절로 새겨지는 것을 보여 주고, 에돔이 이스라엘

전에 기억되는 것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이름들을 읽었을 때 — "우리는 이 이름들 중 하

나다, 이 계보가 우리를 기억한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

는 어떤 이름들의 계보 안에 있고, 그 계보는 나를 기억하는가 — 그 물음이 역대상의 첫 장이 독자에게 건네

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이름들의 깔때기가 이스라엘까지 좁혀졌다 —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르우벤·

시므온·레위·유다·잇사갈·스불론·단·요셉·베냐민·납달리·갓·아셀)이 이름으로 열리며, 유다 계보를 통해 다윗

으로 좁혀지는 다음 깔때기가 시작된다(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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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oledot — 계보·내력.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아무 배경 없이 이름만 흐르는 화면이에요. 첫 프레임에 아담·셋·에노스가 나오고, 화면이 멈추지

않고 노아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노아에서 세 방향으로 퍼지는 화면으로 전환돼요 — 야벳·함·셈의 가지가 부

채처럼 열려요. 열국이 쭉 펼쳐지는 너른 화면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한 곳에서 화면이 멈춰요 — 니므롯. "세

상에서 처음 용사가 되었더라." 딱 한 박자 정지. 그리고 다시 흘러요. 셈 계보가 좁아지면서 아르박삿·셀라·에

벨·벨렉을 지나 — 또 한 번 정지,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그리고 달린다 —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열

이름이 빠르게. 아브라함에서 가지가 갈리는 화면. 이스마엘 쪽이 먼저 넓어졌다가 닫히고, 이삭 한 절. 카메

라가 에서를 따라 에돔 땅으로 내려가고, 왕 여덟과 족장 열하나를 훑고 화면이 닫혀요. 마지막 프레임에 이스

라엘은 없어요 — 에돔 족장 목록이에요. 이스라엘은 34절에서 한 줄로 지나갔어요.

성령일 선교사: 넓게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좁아지고, 두 번 멈추고, 마지막은 에돔으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 이름이 곧 지도다"

P02 이진우: "두 번의 멈춤, 한 방향의 경사 — 니므롯과 벨렉 사이의 이름 행렬"

P04 최현국: "곁가지를 먼저 셈하고 본류로 — 역대상이 여는 계보의 깔때기"

P05 김미영: "이름들이 기억을 이어간다 — 아담에서 에돔까지,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P07 오지혜: "이야기 없는 이름들 — 그러나 이름이 이야기의 약호다"

P11 나경아: "toledot · yalad · ben — 세 단어로 짠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그물"

부제 공동 제안: "설명도 사건도 없이 이름만 흐르는 54절이지만, 야벳·함·셈(5~23절)의 열국을 지나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좁혀지고(24~27절),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곁가지를 먼저 닫은 뒤(28~33절) 이삭·이스라엘을 한

절(34절)로 새기고, 에서·에돔의 계보와 왕 목록으로 닫히는(35~54절)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에게 이름으로

건네는 정체성의 첫 물음"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름들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담에서 시작해 이스라엘로 좁혀지는 그 긴 이름의 흐

름 안으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이름들을 읽으면서 —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야벳도, 구스도, 니므롯도, 벨렉도 — 한 번씩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장이 그 이

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이름도 어딘가에 기억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많은 이

름들 중에 이스라엘이 한 절이라는 것, 그 한 절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어 왔는지를 들고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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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계보의 행렬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이름들의

흐름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분산에서 집중으로 움직여요. 아담 한 명에서 열국으로 넓어졌다가, 열국 중

셈 계열로 좁아지고, 셈 계열 중 아브라함 한 줄기로 좁아지고, 아브라함 중 이삭 한 절로 좁아지고, 이삭에서

이스라엘 — 그리고 이스라엘은 2장에서 펼쳐져요. 1장은 그 좁아짐의 준비 과정이에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의 첫 매듭이 이 깔때기 구조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10장부터 다윗이 시작돼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장은 그 도착점을 향해

달리는 계보의 첫 단이에요. 아담에서 시작해 이스라엘로 좁혀지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거쳐 다윗과 성

전으로 — 1장은 그 긴 여정의 문을 이름으로 열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아담에서 시작하는 이 계

보는 "당신들은 이 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라는 이름의 헌장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곁가지를 먼저 셈하고 본류를 나중에 두는 패턴이 인상 깊어요. 이

스마엘이 이삭 전에 나오고, 에서·에돔이 이스라엘 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34절 한 절. 장 끝이 에돔

이에요. 이 배열이 "이스라엘만 중요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모든 이름들이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연대의

표식처럼 읽혀요. 곁가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먼저 기억하는 것이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다는 것

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이름만 있고 이야기가 없는 이 장이 왜 권의 첫 장인가요.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

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선택을 했어요. 사건 대신 이름. 감정 대신 계보. 아마도 이름을 아는 것이 곧 자

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들의 무게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

요. 이 공동체에게 이름을 건네는 일이, 역대기가 먼저 한 일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절의 첫 단어 adam(אָדָם) — 이름이자 사람이에요. 역대상이 첫 단어로 "사

람"을 꺼내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겹치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이 — 이 계보가 한 혈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전체의 이야기로 열린다는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장 마지막 어휘 aluf(אַלּוּף, 두령)

— 이스라엘의 지파 목록 대신 에돔 족장 목록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 역대기의 독자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분산에서 집중으로,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좁혀지는 이름의 깔때기 — 곁가지를 먼

저 기억하고 본류를 나중에 두는 이 배열이 권 전체의 첫 결을 깔아 놓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

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열둘의 이름으로 펼쳐질 거예요.

역대상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1 — 역대상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동사도 수식도 없이 첫 단어가 아담이다. 역대기 저자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인류의 첫 이름으로 권을

여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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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10 — 니므롯의 gibbor 칭호가 이름 전용 장에서 유일한 평가 어휘인 것은 왜인가?

54절 중 이름이 아닌 평가가 들어간 곳은 니므롯(10절)과 벨렉(19절) 두 곳뿐이다. 특히 gibbor 칭호는 함

계열 니므롯에게만 붙는다. 이 삽입의 의미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1:19 — 벨렉 시대의 "세상이 나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palag(나뉘다) 어원과 이름을 연결하는 메모가 있다. 창 11장 바벨 분산과 연결해 읽는 전통이 있지만, 1장

자체는 그 연결을 서술하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4. 1:34 — 이스라엘이 한 절(34절)로만 등장하고 장 끝이 에돔인 것은 어떤 선택인가?

34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은 한 절. 장의 나머지(35~54절)는 에서·에돔 계

보와 왕 목록이다. 이 배열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1:43 —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편집자 표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에돔 왕 목록 앞의 이 구절은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왕정 이후 시점에서 기록한다는 것을 노출한다. 이

편집자 서명의 기능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6. 1:1~54 — 이름만으로 이루어진 장을 역대기 저자가 권의 첫 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도 서사도 없이 이름 행렬로 권을 여는 선택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계보가 정체성 재건의 수단이

었다는 배경이 있지만,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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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장

1CH-002  ·  역사서  ·  히브리어

열두 이름으로 열려 유다 한 줄기로 좁혀지고, 마침내 "일곱째는 다윗이라"(2:15) 한 사람에게

도착한다 — 다말과 아갈의 부끄러운 한 줄까지 지우지 않고 새긴 채로. 이름의 배열 자체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된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장과 같이 물리적 공간 없는 이름의 행렬. 단 1장이 인류 전체의 넓은 무대였다면, 2장은 유다 지파

한 가계의 안마당으로 좁혀짐(3절부터 끝까지 유다 지파 안).

두 운동의 구조: ①직선(3~17절) 유다→베레스→헤스론→람→…→이새→다윗 ②확산(18~55절) 헤스론의

자손 갈렙·여라므엘 씨족이 옆으로 펼쳐짐. 본줄기를 먼저 긋고 둘레 씨족을 채움.

순서를 매기는 소품: 2:3 유다 아들의 '장자', 2:13~15 이새 아들의 '맏아들·둘째·셋째…일곱째'. 막내 다윗을

향해 또박또박 세어 내려감.

흠을 안은 이름의 보존: 2:3 엘의 악과 죽음, 2:4 다말의 출생(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2:7 아갈의 진멸물

범죄. 부끄러운 출발을 계보가 지우지 않음.

2:1~2 도입: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한 절로 부른 뒤 곧바로 유다 하나로 진입. 열둘을 세고 한 줄기로 들

어가는 빠른 전환.

어휘: bene(ְ�נבֵּי) ~의 아들들(씨족 표식) / yalad(ילַָד) 낳다(구조 동사) / bekor(ְ�כוֹר) 장자 / Peretz(ֶ�רֶץ) 베레스=

터뜨림(palats 어근) / Achar(עָכָר) 아갈=괴롭힘(akar 어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장보다 가까운 온도 — 세계 조망에서 한 가족 안으로 들어온 친밀함. "일곱째는 다윗이라"(15절)에서 아

는 이름에 도착하는 안도.

흠을 가리지 않은 데서 오는 안심 — 다말·아갈이 적힌 명단이 정죄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공기로 다가옴.

한 점(다윗)을 향해 당겨지는 구심력 — 1장의 흩어짐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향한 경사.

두 곳의 어두운 평가 삽입 — 2:3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2:7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이름 행렬

중 문체가 깨지는 두 멈춤.

막내를 향한 느린 셈 — 13~15절에서 숫자를 하나씩 디디며 일곱째 다윗에 무게를 실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열두 이름의 호명으로 열림.

끝(2:55):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사람이더라"—야베스

의 서기관(sofrim) 가문으로 닫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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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비대칭: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열려, 유다 지파 변두리 씨족인 야베스 서기관 가문으로 닫힘.

다윗(15절)은 한가운데에 도착하고, 장의 끝은 본줄기에서 먼 곁씨족.

완결 여부: 독립 단위가 아닌, 유다 계보의 첫 부분.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 장의 다음

마디 — 다윗에 도착했으니 다음은 다윗의 자손.

내부 도착점: 장의 구조적 정점은 끝(55절)이 아니라 한가운데(15절 다윗). 본문이 다윗에 먼저 도착하고,

그 둘레를 채우며 흘러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유형: 1장처럼 발화·동작 없는 이름들. 단 2장은 본줄기(유다→다윗)에 도착 지점이 분명하고, 곁가지

(갈렙·여라므엘 씨족)가 둘레를 채움.

예외적 평가 1 — 엘(2:3):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장자

가 악으로 제거되어 본줄기가 셋째 셀라가 아닌 다말 소생 베레스로 이어짐.

예외적 평가 2 — 아갈(2:7): "진멸시킬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akar 어근). 수 7장

의 아간과 동일 인물로 읽히는 흠집 난 이름이 한 줄로 보존됨.

여인의 기록: 다말(2:4)이 베레스·세라를 낳은 자로 명시됨. 계보에 여인이 출생의 주어로 등장 — 룻기 연

결(보아스, 2:11~12)과 함께 본줄기에 이방·흠을 포함.

다윗의 위치(2:13~15): 이새의 일곱 아들 중 "일곱째는 다윗이라." 막내가 본줄기의 도착점. 본문은 평가 없

이 순서(일곱째)만 적음.

곁씨족의 펼침(2:18~55): 갈렙(18~24·42~55절)과 여라므엘(25~41절)의 자손, 첩의 소생까지 포함. 야베스

서기관 가문(55절)으로 닫힘 — 본줄기 둘레의 유다 씨족 지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 르우벤에서 아셀까지. 한 절의 호명, 곧 유다로 진입.

컷 2 (3~8절): 유다와 그 출생 — 엘의 악과 죽음, 다말의 베레스·세라, 그리고 아갈(아골 골짜기)·에단·헤만

등. 흠과 어둠이 끼어드는 컷.

컷 3 (9~12절): 베레스→헤스론→람→암미나답→나손→살마→보아스→오벳→이새. 직선으로 빠르게 흐

르는 본줄기.

컷 4 (13~17절): 이새의 아들들 — 맏 엘리압부터 일곱째 다윗까지, 그리고 누이 스루야·아비가일. 막내 다

윗에 또박또박 세어 도착.

컷 5 (18~41절): 헤스론의 자손 — 갈렙(18~24절)과 여라므엘(25~41절)의 씨족이 넓게 펼쳐짐. 본줄기 둘레

의 확산.

컷 6 (42~55절): 갈렙의 또 다른 자손과 야베스 거주 서기관 종족(겐·레갑 족속). 유다 씨족 지도가 변두리

까지 채워지고 장이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oledot(תּוֹלְדוֹת) — '계보·내력'. 1장과 같이 제목 없이 장 전체가 이 장르. 2장은 그 toledot가 한 지파로 좁혀

진 형태. 배경.

bene(ְ�נבֵּי) — '~의 아들들'. 씨족 단위를 여는 가장 빈번한 반복 표식. "갈렙의 아들들은…", "여라므엘의 아

들들은…" 식으로 둘레를 펼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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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ad(ילַָד) — '낳다'. 본줄기를 잇는 구조 동사. 2:4 다말이 '낳아 주었으니'의 주어가 여인인 드문 사례.

bekor(ְ�כוֹר) — '장자·맏아들'. 2:3 엘(악으로 제거됨)·2:25 여라므엘의 장자 등. 순서를 명시하되, 본줄기는

장자가 아닌 쪽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드러냄.

Peretz(ֶ�רֶץ) / palats(ָ�רַץ) — 베레스='터뜨림·돌파'. 창 38장에서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온 출생의 어원. 다윗

본줄기의 시작점 이름이 '돌파'의 뜻.

Achar(עָכָר) / akar(עָכַר) — 아갈='괴롭힘'. 2:7. 수 7장 아간(Achan)과 자음이 갈리며, 행위(괴롭힘)와 이름을

겹쳐 놓음.

zera(זרֶַע) — '씨·후손'. 계보 문학의 핵심 개념어. 2장은 유다의 zera를 다윗까지 추적하는 장. 배경.

sofrim(ים 서기관·기록하는 자'. 2:55 야베스 거주 종족의 직무. 계보 끝에 기록 직무 가문을 둠. 장의' — (ספְֹרגִּ

마지막 직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한 사람으로의 깔때기(funnel to one): 열두 아들(1~2절)→유다(3절)→베레스(4절)→…→이새(12절)→일곱

째 다윗(15절). 1장이 '이스라엘'까지 좁혔다면 2장은 '다윗'까지 좁힘 — 연속된 두 번째 깔때기.

직선 먼저, 둘레 나중(line-then-fill): 3~17절에서 본줄기를 다윗까지 빠르게 긋고, 18~55절에서 갈렙·여라

므엘 씨족으로 둘레를 채움. 도착점을 먼저 찍는 서술 전략.

보존된 흠(embedded shame): 엘의 악(3절)·다말 소생(4절)·아갈의 범죄(7절). 부끄러운 출발을 본줄기 안에

한 줄씩 남김 — 미화하지 않는 계보의 정직성.

장자 역설(non-firstborn line): 본줄기가 장자로 이어지지 않음. 엘(장자)이 제거되고 다말 소생 베레스로,

이새의 일곱째 막내 다윗으로. 순서를 명시하면서도 본줄기는 비(非)장자.

여인의 포함(inclusion of women): 다말(4절)이 출생의 주어로, 보아스(11~12절)를 통해 룻기와 연결. 본줄

기에 이방·흠 있는 여인이 들어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부족 계보의 토지·정체성 기능 — 유다 지파 씨족(미슈파하) 편제를 이름으로 기록. 고대 근동에서 계보가

토지 분배·부족 정통성의 근거 문서로 기능한 배경.

다말과 창 38장 —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 낳은 출생을 한 줄로 압축. 부끄러운 출생을 보존하는 ANE

계보의 정직성 배경.

보아스와 룻기 — 모압 여인 룻을 통한 보아스→오벳→이새 계보. 이방 여인을 다윗 조상으로 잇는 배경

(룻 4:18~22과 거의 동일 명단).

아갈/아간과 진멸물(헤렘) — 수 7장 아골 골짜기 사건. 진멸시킬 물건을 취해 공동체를 괴롭힌 범죄를 한

줄로 기억하는 배경.

야베스 서기관 가문(55절) — 겐·레갑 족속과 연결된 기록(sofrim) 직무 씨족. 필사·전수 직무 가문을 유다

계보에 포함한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1~2 ↔ 창 35:22~26 (이스라엘 열두 아들 명단 — 직접 출처)

역대상 2:3~4 ↔ 창 38장 (유다·다말, 베레스·세라의 출생 — 일화 출처)

역대상 2:5 ↔ 창 46:12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하물 — 연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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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7 ↔ 수 7장 (아간/아갈의 진멸물 범죄와 아골 골짜기 — 배경)

역대상 2:10~15 ↔ 룻 4:18~22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계보 — 거의 동일 명단)

역대상 2:13~15 ↔ 삼상 16:10~13 (이새의 아들들과 막내 다윗 — 연결)

역대상 2:4·11 ↔ 마 1:3~6 (베레스·보아스·이새·다윗, 다말·룻 포함 — 신약 계보의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열두 이름이 한 줄로 지나간다 —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

민, 납달리, 갓, 아셀. 그러다 화면이 유다 하나에 멈춰 들어간다.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첫 장면이 어둡다

—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죽는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화면이 한

박자 무거워진다. 곧이어 또 한 번 어두워진다 — 아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그러다 화면이 베레스를

따라 곧게 흐른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 여기서 룻기의 그림자가 스친다 — 오

벳, 이새. 이새 앞에서 카메라가 느려진다. 아들들을 하나씩 센다.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그리고 — 일곱째는 다윗이라. 막내에 화면이 멈춘다. 도착했다. 그러

고 나서 카메라가 다시 뒤로 물러나 둘레를 비춘다. 헤스론의 자손 갈렙, 여라므엘의 씨족들이 넓게 펼쳐진다.

갈렙의 첩들, 그 소생들, 마을과 성읍의 이름들. 마지막 프레임 —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겐 사람들. 장이

닫힌다. 한가운데에 다윗이 있고, 그 둘레를 유다의 씨족들이 채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일곱째는 다윗이라 — 유다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계보"

초벌 부제: "열두 아들의 호명(2:1~2)에서 유다 하나로 들어가, 엘의 악·다말의 출생·아갈의 범죄라는 흠을

지우지 않은 채 베레스에서 보아스·이새로 흘러 마침내 일곱째 막내 다윗(2:15)에 도착하고, 갈렙·여라므

엘의 씨족과 야베스 서기관 가문으로 둘레를 채우는 — 부끄러운 출발까지 새긴 유다 계보의 깔때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oledot·bene·yalad·bekor·Peretz·palats·Achar·akar·zera·sofrim 등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한 사람으로의 깔때기+직선 먼저 둘레 나중+보존된 흠+장자 역설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다윗이 일곱째 막내인 것을 "하나님은 막내를 택하신다"는 교리 선언으로 닫지 않고, 본문이 평가 없이 순

서(일곱째)만 적는다는 형태 사실로만 둠.

다말·아갈의 흠을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증거"라는 설교로 끌고 가지 않고, 부끄러운 출발을 계보

가 한 줄로 보존한다는 서술의 정직성 관찰로만 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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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의 악과 죽음(2:3)을 죄와 심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본줄기가 장자에서 비장자로 옮겨지는 계기의 형

태 기록으로만 둠.

보아스·룻 연결을 "이방인 구원의 모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본줄기에 여인·이방이 포함된다는 명단 사실

과 룻기 연결의 존재로만 둠.

다윗으로의 좁힘을 "구원사의 절정"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1장의 깔때기에 이어진 두 번째 깔때기(이스라

엘→다윗)라는 구조 관찰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장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2:1~2)의 열두 이름으로 열려 곧바로 유다 하나로 들

어가, 엘의 악과 다말의 출생과 아갈의 범죄라는 흠을 한 줄씩 보존한 채(2:3~8) 베레스에서 헤스론·람·암미나

답·나손·살마·보아스·오벳·이새로 곧게 흘러(2:9~12) "일곱째는 다윗이라"(2:15) 한 사람에게 도착하고, 갈렙·

여라므엘의 씨족과 야베스 서기관 가문으로 둘레를 채우는(2:18~55) —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유다 계보의

두 번째 깔때기다.

한 문단: 열두 이름이 한 줄로 불린다 — 르우벤에서 아셀까지. 그러고는 곧장 유다 하나로 들어간다. 들어가

자마자 어두운 두 컷이 끼어든다. 장자 엘이 악으로 죽고,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갈이 이스

라엘을 괴롭힌다. 흠이 한 줄씩 새겨진다. 그러다 화면이 베레스를 따라 곧게 흐른다 —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새. 이새 앞에서 걸음이 느려진다. 맏아들 엘리압부터 또박또박 센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 그리고 일곱째는 다윗이라. 막내에 도착한다. 그다음 카메라가 물러나 둘레를 비춘다.

헤스론의 자손 갈렙과 여라므엘의 씨족이 넓게 펼쳐지고, 마지막 프레임은 야베스의 서기관 가문이다. 한가운

데에 다윗이 있고, 그 둘레를 유다의 씨족들이 채운다. 다윗의 자손은 3장에서 다시 열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유다 지파 한 가계의 마당으로 좁혀진 무대. 직선(3~17절) 먼저, 둘레(18~55절) 나중. 막내를 향해 세는 순서

의 소품. 흠을 안은 채 흐르는 이름들.

2 첫 느낌·분

위기

한 가족 안의 따뜻함. 흠을 가리지 않은 데서 오는 안도. 다윗 한 점을 향한 구심력. 두 곳의 어두운 평가 삽입.

막내를 향한 느린 셈.

3 시작과 끝 열두 아들 호명(1~2절)으로 열려 야베스 서기관 가문(55절)으로 닫힘. 구조적 정점은 한가운데 다윗(15절). 3

장으로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물·

사상

발화·동작 없는 이름들. 예외: 엘(악·죽음)·아갈(괴롭힘) 평가. 다말이 출생의 주어로 등장. 일곱째 막내 다윗

이 도착점. 곁씨족의 펼침.

5 장면 컷 열두 아들(컷1)·유다와 흠(컷2)·베레스~이새 직선(컷3)·이새의 일곱 아들(컷4)·갈렙·여라므엘 씨족(컷5)·야베

스 서기관(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toledot·bene·yalad·bekor·Peretz·Achar·zera·sofrim 원어 카드. 한 사람으로의 깔때기·직선 먼저 둘레 나중·보

존된 흠·장자 역설. 창 35·38·46, 수 7, 룻 4 교차 참조.

7 동영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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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열둘에서 하나로 → 두 번 어두워짐 → 베레스 직선 → 일곱째 다윗 도착 → 둘레 펼침 → 서기관 가문으로 닫

힘.

8 초벌 제목·

부제

"일곱째는 다윗이라 — 유다에서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계보"

9 기도·내면 흠 있는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은 명단 — 그 한 줄기 끝에 일곱째 막내가 놓였다는 것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름의 배열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 역대상 2장은 평가나 설명 없이 이름을 배열하는데, 그 배열의

방향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한다. 열두 아들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이새로, 이새의 일곱

아들 중 막내 다윗으로. 본문은 다윗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다만 그를 향해 이름을 좁혀 간다. 배열 자체가

손가락이다 — 단정이 아니라, 이름들의 방향에 대한 관찰.

2. 결 2 — 흠을 지우지 않는 명단: 장자 엘의 악(3절),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 낳은 출생(4절), 아갈의 범죄(7

절). 부끄러운 이름들이 본줄기 안에 한 줄씩 보존된다. 이것이 "흠이 괜찮다"는 선언인지, "흠이 적힌 채로도

한 줄기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의 기록인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미화도 정죄도 없는 그 정직함이 독자

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장자가 아닌 쪽으로 흐르는 본줄기: 본문은 순서를 또박또박 센다 — 장자, 둘째, 일곱째. 그런데 본

줄기는 장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장자 엘은 제거되고, 본줄기는 다말 소생 베레스로, 그리고 이새의 일곱째 막

내 다윗으로 흐른다. 순서를 명시하면서도 그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끝에 도착하는 이 결이, 계보 안에 이미

하나의 역설을 새겨 놓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1~2 ↔ 창 35:22~26 (이스라엘 열두 아들 명단 — 직접 출처)

역대상 2:3~4 ↔ 창 38장 (유다·다말, 베레스·세라의 출생 — 일화 출처)

역대상 2:5 ↔ 창 46:12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하물 — 연결)

역대상 2:7 ↔ 수 7장 (아간/아갈의 진멸물 범죄와 아골 골짜기 — 배경)

역대상 2:10~15 ↔ 룻 4:18~22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계보 — 거의 동일 명단)

역대상 2:13~15 ↔ 삼상 16:10~13 (이새의 아들들과 막내 다윗 — 연결)

역대상 2:4·11 ↔ 마 1:3~6 (베레스·보아스·이새·다윗, 다말·룻 포함 — 신약 계보의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1의 열두 아들 호명에서 시작한다 — 곧바로 유다 하나로 좁아지는 진입 앞에 선다.

멈춤 1: 2:4의 다말에서 멈춘다 — 시아버지를 통한 출생이 본줄기 안에 적힌 그 정직함을 쥔다.

멈춤 2: 2:15에서 멈춘다 — 일곱째 막내 다윗에 도착한 그 순간의 무게를 든다.

끝: 2:55에서 멈춘다 — 장이 야베스 서기관 가문으로 닫힌다. 다윗의 자손은 다음 장에서 열린다.

F · 자족성 점검

[x] 열두 아들·유다와 흠·직선·이새의 일곱 아들·곁씨족·서기관의 6컷 완결

[x] toledot·bene·yalad·bekor·Peretz·Achar·zera·sofrim 원어 어휘 분포

[x] 한 사람으로의 깔때기와 직선 먼저 둘레 나중 패턴의 문학 구조 기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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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보존된 흠(엘·다말·아갈)의 형태 관찰

[x] 장자 역설(비장자 본줄기)의 존재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사울의 끝·다윗 왕위·언약궤·찬

양), 17~20장(다윗 언약·승전), 21~27장(성전 터·건축 준비·직제), 28~29장(성전 양식 전달·자원 예물·다윗 기

도) — 중에서, 2장은 그 첫 단계 족보 블록 안에서 유다·다윗 계보를 여는 첫 매듭이다. 1장이 아담에서 이스

라엘로 좁혔다면, 2장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를 거쳐 다윗이라는 이름에 처음 도착한다. 권의 heart — 실

패한 역사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29:9·17) — 이 2장에서

는 흠 있는 이름들을 지우지 않은 채 한 줄기를 다윗까지 잇는 정직한 명단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다윗이라는 이름은 빈말이 아니라 유다 줄기의 끝에 실제로 도착한 한 사람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열둘(이스라엘의 아들들, 1~2절)에서 하나(유다, 3절)로 / 유다에서 베레스·이새의 직선(4~12절)으로 / 이새의

일곱 아들에서 일곱째 막내 다윗(13~17절)으로 — 그리고 그 도착점 둘레로 갈렙·여라므엘의 씨족이 펼쳐진

다(18~55절). 이름들의 깔때기가 한 사람을 향해 좁혀진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열두 지파의 호명에서 다윗 한 사람까지를 곧게 좁혀 가면서 독자에게 "이 모든 이

름의 끝에 다윗이 있다"는 도착을 건네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3장에서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지고, 4~8장에서

나머지 지파의 계보로 펼쳐지며, 10장에서 다윗 왕위가 시작되어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2장의 벡터는 1장

이 연 문 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보 한가운데 처음 도착하는 매듭 —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좁힘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유다 지파의 가계 나열이다 —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씨족이 어느 마을에 살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

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사람을 향한 좁힘이다. 1장이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좁혔다면, 2장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좁힌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좁힘은 "우리의 왕 다윗이

빈 전설이 아니라 유다 줄기의 실제 끝이었다"는 확인이다 —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지 않고 이름

의 배열로 쓴다. 둘째, 흠의 정직한 보존이다. 엘의 악, 다말의 출생, 아갈의 범죄. 부끄러운 이름들이 본줄기

안에 남아 있는데도 그 줄기가 끊기지 않고 다윗까지 흘렀다. 이름이 흠을 안은 채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 메시지처럼 새겨진다. 셋째, 장자가 아닌 쪽으로의 흐름이다. 장자 엘이 제거되고, 다말 소생 베레스로, 이

새의 막내 다윗으로 본줄기가 옮겨 간다. 순서를 세면서도 첫째가 아닌 끝에 도착하는 이 결을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계보에도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는가 — 그 흠이 적힌 채로도 나에게 닿은 한 줄기가 있는가. 그리고 나

는 또박또박 세어지는 순서 중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장은 독자에게 "흠을 덮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다말과 아갈과 악

으로 죽은 엘을 한 줄씩 보여 주고, 그 흠들이 적힌 줄기가 끊기지 않고 일곱째 막내 다윗에 도착하는 것을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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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명단을 읽었을 때 — "우리의 출발도 부끄러웠으나, 그 출발이 지워지

지 않은 채로 한 사람에게 닿았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내

안의 지우고 싶은 한 줄까지 안은 채로 나에게 닿은 줄기가 있는가 — 그 물음이 역대상 2장이 독자에게 건네

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이름들의 깔때기가 다윗 한 사람에게 도착했다 — 이제 그 다윗이 헤브론과 예

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암논·다니엘·압살롬·아도니야·솔로몬 등)이 이름으로 펼쳐지며, 다윗에서 그 후손과

왕통으로 흘러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3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eretz — 터뜨림·돌파, 본줄기가 시작되는 이름.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열두 이름이 한 줄로 흐르다 유다 하나에서 화면이 멈춰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어두운 두 컷이

끼어들어요 — 장자 엘의 죽음, 그리고 아갈의 범죄. 이름만 흐르던 화면에 그림자가 두 번 드리워요. 그러다

화면이 베레스를 따라 곧게 흘러요 —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보아스에서 룻기의 그림자가

한 번 스치고, 오벳, 이새. 이새 앞에서 카메라가 느려지면서 숫자를 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에

서 멈춰요 — 다윗. 한가운데에 도착해요. 그다음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 둘레를 비춰요 — 갈렙과 여라므엘의

씨족이 넓게 펼쳐지고, 마지막 프레임은 야베스의 서기관 가문이에요. 중심을 먼저 찍고 둘레를 칠하는 흐름

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열둘에서 하나로 들어가고, 두 번 어두워지고, 직선으로 흘러 일곱째 다윗에 도착한 뒤, 둘레

를 채우며 서기관 가문으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열둘에서 하나로 — 다윗이라는 이름에 도착하는 계보"

P02 이진우: "직선을 긋고 둘레를 칠하다 — 다윗 한 점에서 펼쳐지는 유다의 씨족 지도"

P04 최현국: "일곱째 막내에게로 — 장자가 아닌 쪽으로 흐르는 본줄기"

P05 김미영: "다말과 아갈을 지우지 않은 명단 — 흠을 안고 다윗에 닿는 이름들"

P07 오지혜: "부끄러운 출발이 지워지지 않는다 — 계보가 정직하게 기억하는 두 흠"

P11 나경아: "Peretz · Achar — 돌파와 괴롭힘, 뜻을 품은 이름으로 짠 유다 계보"

부제 공동 제안: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한 절로 부른 뒤(2:1~2) 유다 하나로 들어가, 엘의 악과 다말의 출생

과 아갈의 범죄라는 흠을 한 줄씩 보존한 채(2:3~7) 베레스에서 보아스·이새로 곧게 흘러 일곱째 막내 다윗

(2:15)에 도착하고, 갈렙·여라므엘의 씨족과 야베스 서기관 가문으로 둘레를 채우는 —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유다 계보의 두 번째 깔때기"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유다에서 다윗으로 좁혀지는 이 이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흠 있는 이름들이 지워지

지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들고,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

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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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이 계보를 읽으면서 — 다말도, 아갈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끄러운 출발을 가리지 않은 명단이에요. 그 흠 있는 이름들 끝에 다윗이 있고요.

제 안의 지우고 싶은 데를 들고 머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흠이 적힌 채

로도 한 줄기가 끊기지 않고 흘렀다는 것, 그 한 줄기의 끝에 일곱째 막내가 놓였다는 것을 들고 잠잠히 있겠

습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계보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이름들의 흐름 아

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흠 있는 이름들을 지우지 않은 이 명단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

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열둘에서 하나로 움직여요. 1장이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좁힌 깔때기였다면,

2장은 이스라엘 열두 아들에서 유다 하나로, 유다에서 다윗 하나로 좁히는 두 번째 깔때기예요. 그리고 그 도

착점이 끝(55절)이 아니라 한가운데(15절)예요 — 다윗에 먼저 도착하고 둘레를 채워요. 역대상 spine — "아

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2장은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보 한가운데 처음 도착하는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그 계보 안에서 유다·다윗 계보(2~4장)가 가장 길고 자세

해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 2장은 그 도착점을 향해 다윗이라는 이름을 처음 세우는 단이에요. 1장이 아담에서 이스라엘로 문

을 열었다면, 2장은 그 문 안에서 다윗을 향해 곧게 걸어 들어가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계보는

"당신들의 왕 다윗이 이 긴 유다 줄기의 끝에 있었다"는 확인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흠을 지우지 않는 게 인상 깊어요. 다말, 아갈, 악으로 죽은 엘. 부끄

러운 이름들이 본줄기 안에 한 줄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줄기가 끊기지 않고 다윗까지 흘러요. 이게 "흠

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적힌 채로도 한 줄기가 이어졌다"는 사실의 기록처럼 읽혀요. 정죄도

미화도 아닌, 그냥 정직하게 적힌 명단이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본줄기가 장자로 이어지지 않아요. 장자 엘은 악으로 죽고, 본줄기는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로 이어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일곱째 막내 다윗으로 와요. 순서를 또박또박 세면서도 그 순

서의 첫째가 아니라 끝에 도착해요. 왜 장자가 아닌 쪽으로 흐를까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들의 순서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첫째가 아닌 데 도착하는 이 계보의 결을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본줄기의 시작점 이름 Peretz(ֶ�רֶץ, 베레스)가 '터뜨림·돌파'(palats)예요 — 창 38

장에서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온 출생이에요. 본줄기가 '돌파'라는 뜻의 이름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흠집 난 이름

Achar(עָכָר, 아갈)는 '괴롭힘'(akar)이고요. 이름이 뜻을 품고 행위를 증언하게 만든 이 장치가 — 계보를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의미가 새겨진 텍스트로 만드는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장 마지막 직함 sofrim(서기관)

이 — 이 계보를 기록한 손이 누구인지를 끝에 남긴 것인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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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열둘에서 하나로, 유다에서 일곱째 막내 다윗으로 좁혀지는 이름의 깔때기 — 흠을

지우지 않은 채 본줄기가 장자가 아닌 쪽으로 흘러 다윗에 도착한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펼쳐질 거예요.

역대상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1~2 — 열두 아들을 한 절로 부른 뒤 곧바로 유다 하나로 들어가는 전환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열두 지파를 호명하고는 열하나를 잠시 비켜 두고 유다 하나로 진입한다. 이 빠른 좁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2:3 — 장자 엘의 악과 죽음으로 본줄기가 비장자로 옮겨지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적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이름 행렬 중 드문 평가 문장이다. 이 삽입이 본줄

기 이동의 계기로 기능하는지, 그 의미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2:4 — 다말이 출생의 주어로 계보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출생을 한

줄로 보존한다. 이 기록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열린 질문으로 둔다.

Q4. 2:7 — 아갈의 범죄가 '괴롭힌 자'(akar)라는 뜻으로 한 줄 기억되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수 7장의 아간과 자음이 갈리며 이름과 행위를 겹쳐 놓는다. 흠집 난 이름을 계보 안에 보존하는 이 선택의

기능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5. 2:15 — 다윗이 "일곱째" 막내로만 적히고 평가가 없는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이새의 아들들을 첫째부터 세어 일곱째 다윗에 도착하되, 본문은 순서만 적고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

는다. 이 절제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2:55 — 유다 계보가 야베스 거주 서기관(sofrim) 가문으로 닫히는 것은 어떤 매듭인가?

본줄기에서 먼 곁씨족인 기록 직무 가문으로 장이 끝난다. 다윗에 도착한 뒤 변두리 서기관 가문으로 닫는

이 배열의 기능을 단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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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3장

1CH-003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3:1) — 헤브론의 여섯 아들과 예루살렘의 열셋

아들로 출생지를 나눈 계보가 솔로몬부터 히스기야·요시야를 지나 여호야긴의 포로를 건너 스

룹바벨까지 내려가며, 다윗에서 시작한 왕의 줄이 포로를 지나 귀환 공동체까지 끊기지 않는

다 — 계보가 곧 약속의 증거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 (1~4절): 헤브론 — 다윗이 처음 왕이 된 유다 수도, 여섯 아들과 각 어머니 이름이 짝지어 나옴.

무대 2 (5~9절): 예루살렘 — 온 이스라엘 수도로 옮긴 뒤 출생, 열셋의 아들 목록, 어머니는 밧수아 한 명만

명시.

무대 3 (10~16절): 왕통 목록 — 솔로몬부터 요시야·여호야김까지 17명의 왕이 7절 안에 압축.

무대 전환 (17절):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golah)" — 이름 목록 안에 삽입된 유일한 상태 기술, 리듬 전환

점.

무대 4 (18~24절): 포로 이후 계보 — 스알디엘부터 스룹바벨·아나니까지, 귀환 공동체로 내려가는 연장.

소품: 각 이름, 이름 옆의 어머니 이름(1~3절), 헤브론 7년 6개월·예루살렘 33년 통치 연수(4절), golah 한 단

어(17절).

소재 기울기: 가득 찬 이름들 → 포로 한 줄(빈 곳) → 다시 이름들로 채워짐 — 끊겼다 이어지는 구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이름의 밀도가 무거움 — 한 명 한 명보다 줄 자체의 무게가 느껴짐.

17절 포로 한 줄에서 리듬이 멈추는 한 박 — 이름 나열 안에 사건이 침입함.

10~16절: 솔로몬~여호야김 17명이 7절에 압축 — 역왕기의 여러 장이 여기서는 한 줄이 됨.

반복 리듬("낳고, 낳고, 낳고")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다가, 17절에서 멈추고 18절부터 다시 시작.

명부(명칭 등록) 장르 안에서 포로 사건 하나가 끼어드는 형태 — 형식이 사건을 삼킴.

퇴적층처럼 쌓이는 시대의 켜 — 헤브론(아래) → 예루살렘 → 왕통 → 포로 → 귀환(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 맏아들은 암논이라."

24절 끝: "아나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나니는 스룹바벨 이후 5~6세대, 독자에게 낯선 이름.

다윗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열려, 아나니라는 낯선 이름으로 닫힘 — 계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열린 끝.

렌즈 이동: 2장의 전체 이스라엘 지파 목록에서 3장 1절에 다윗 한 사람으로 좁혀짐.

포로(17절)가 장의 가운데를 꺾지만, 계보는 24절까지 계속됨 — 꺾임과 이어짐이 한 장 안에 공존.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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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이 장의 출발점이나 직접 발화 없음. 헤브론·예루살렘 두 출생지의 기준점.

솔로몬: 10절부터 시작하는 왕통 목록의 첫 이름 — 예루살렘 아들 9절 합계 다음에 바로 연결.

여호야긴(여고냐): 17절에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라는 상태어가 붙은 유일한 왕. 왕통의 꺾임 지점.

스룹바벨: 19절, 스알디엘의 아들(또는 브다야의 아들 — 계보 복잡성). 귀환 공동체의 상징적 인물.

어머니들: 1~3절 각 아들에게 어머니 이름이 명시됨 —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 갈멜 사람 아비가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6명.

사상: 왕통의 연속성 — 포로가 줄을 끊지 못함. 다윗에서 스룹바벨까지 이름이 이어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4절): 헤브론의 아들 여섯 —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짝지어 나열, 마지막에 헤브론 7년 6개월 · 예루

살렘 33년 통치 연수.

컷 2 (5~9절): 예루살렘의 아들 열셋 — 밧수아(밧세바)에게서 난 네 명 포함, 9절 합계 "이는 다 다윗의 아

들들이요."

컷 3 (10~16절): 솔로몬부터 여호야김까지 왕통 목록 — 17명의 왕이 7절에 압축. 요시야의 아들 네 명이 16

절에 별도 나열.

컷 4 (17~24절): 포로와 포로 이후 계보 — 17절 여호야긴 포로 표시, 18절부터 포로 이후 스알디엘 계열,

19절 스룹바벨 등장, 20~24절 스룹바벨 이후 세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oledot(תּוֹלְדוֹת) — '계보·세대의 기록'. 창세기의 톨레도트 공식과 같은 어근. 역대기가 다윗 왕통을 새로 여

는 계보 선언에 이 어근을 씀.

ben(ן .아들'. 3장 전체의 뼈대 단어, 계보의 최소 단위' — (�בֵּ

golah(וֹלָה�) — '포로·유배'. 17절에 한 단어로 삽입 — 왕통의 바벨론 이송을 표시하는 유일한 상태어.

melek(ְמֶלֶך) — '왕'. 4절 다윗의 통치 연수 문맥에 쓰임. 왕통 목록 전체의 배경 어휘.

yerushalayim(ירְוָּ�לַיגִּם) — 예루살렘. 5절에서 두 번째 출생지로 명시 — 헤브론과 대조.

zerubavel(זרְָֻ�בֶל) — 스룹바벨. '바벨론의 씨(종자)'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함. 포로지에서 태어나 귀환을 이

끈 이름 — 이름 자체에 포로의 흔적이 있음. 배경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삼분 구조: 다윗의 아들 목록(1~9) / 유다 왕 목록(10~16) / 포로·포로 이후 계보(17~24).

헤브론·예루살렘 이분(二分): 1~4절 헤브론 / 5~9절 예루살렘 — 동일 인물 다윗을 두 도시로 나누어 기억.

17절 포로 삽입 — 족보 동사(낳다) 흐름 안에 상태 기술(포로가 되었더라)이 끼어드는 구조적 이음새.

계보의 열린 끝: 24절의 아나니는 독자에게 낯선 이름 — 계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으로 닫힘.

스룹바벨 이름의 이중 배경: 19절에서 스알디엘의 아들이자 브다야의 아들로 읽힐 수 있는 복잡성 — 형태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헤브론 — 다윗 7년 6개월 통치의 유다 수도, 막벨라 굴의 조상 매장지. 1~4절 배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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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 다윗이 빼앗은 여부스 성, 온 이스라엘의 수도, 성전 준비지. 5~9절 배경.

포로(골라) — 주전 597년(1차, 여호야긴)·586년(2차) 느부갓네살의 유다 포로. 17절 배경.

스룹바벨 —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 첫 귀환 대의 다윗 왕손 지도자. 스 1~3장, 느 12:1 배경.

왕통 계보의 기능 — 고대 근동에서 왕의 정통성을 후손 목록으로 증명하는 관행. 역대기 저자가 귀환 공

동체에 다윗 언약의 연속성을 선언하는 문학적 장치. 배경으로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3:1~4 ↔ 삼하 3:2~5 (헤브론 아들 목록 원전)

역대상 3:5~8 ↔ 삼하 5:14~16 (예루살렘 아들 목록 평행)

역대상 3:17 ↔ 왕하 24:8~17 (여호야긴 포로 사건 배경)

역대상 3:19 ↔ 스 3:2; 느 12:1 (스룹바벨의 귀환 지도자 역할)

역대상 3:1~24 ↔ 마 1:6~16 (예수 족보에서 다윗→여고냐→스룹바벨 선 — 형태 관찰, 해석 아님)

역대상 3:17 ↔ 렘 22:24~30 (여고냐 저주 신탁 — 포로 배경, 해석 아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헤브론. 화면에 자막 —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여섯 이름이 차례로 뜨고, 각 이름 옆에 어머니 이

름이 작게 붙는다. 화면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 더 많은 이름들이 쌓인다. 열셋. 자막 — "이는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자매는 다말이라." 이름 목록이 아래로 흐른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 왕의 이름이 빠르게 지나간다. 17명의 왕이 지나가고, 마지막 여호야긴의 이름이 뜨는 순간 자막이 하

나 끼어든다 —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 짧은 정지. 그리고 다시 이름이 이어진다. 스알디엘, 말기람, 브다야,

스나살, 여가먀, 호사마, 느다뱌. 19절 — 스룹바벨. 이름이 몇 세대 더 이어지고, 24절 아나니의 이름들로 화면

이 닫힌다. 닫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열린 채로 멈춘다 — 계보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포로를 지나도 줄이 끊기지 않았다 — 다윗에서 스룹바벨까지"

초벌 부제: "헤브론(1~4절)과 예루살렘(5~9절)의 두 출생지를 구분한 다윗 아들 목록이 솔로몬 왕통(10~16

절)을 지나 여호야긴의 포로(17절, golah) 한 단어로 꺾이고, 꺾인 뒤에도 스룹바벨(19절)까지 이름이 이어

지는 역대상 3장 — 계보가 곧 약속의 증거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oledot·ben·golah·melek·yerushalayim·zerubavel 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삼분 구조 + 헤브론·예루살렘 이분 + 17절 포로 삽입 구조 + ANE 배경)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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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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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17절 "포로가 되었더라"를 심판·저주의 신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족보 동사 흐름 안에 상태 기술이 끼어

드는 구조 관찰로만 둠.

스룹바벨을 '메시아 예표'로 닫지 않고, 귀환 공동체의 다윗 왕손 지도자라는 역사 배경과 이름의 의미('바

벨론의 씨') 관찰로만 보존.

렘 22:24~30 여고냐 저주와 마 1장 족보 연결은 형태 관찰·교차 참조 수준으로만 적고, 해석·교훈으로 끌지

않음.

계보가 끊기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포로를 지나 스룹바벨까지 이름이

이어진다는 관찰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3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3:1)로 열어 헤브론 여섯 아들과 예루살

렘 열셋 아들의 두 출생지 목록(1~9절), 솔로몬부터 여호야김까지 17왕의 줄(10~16절), 그리고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3:17)는 golah 한 단어가 왕통의 흐름을 꺾은 뒤에도 스룹바벨(19

절)과 아나니(24절)까지 이름이 이어지는 — 다윗에서 시작한 왕의 줄이 포로를 지나 귀환 공동체까지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부로 증언하는 역대상의 왕통 계보다.

한 문단: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여섯 아들 — 각 이름 옆에 어머니 이름이 따라온다. 화면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열셋의 이름이 더 쌓인다. "이는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은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왕의 줄이

다. 17명의 왕이 7절에 빠르게 지나간다. 마지막 여호야긴에서 잠깐 멈춘다 —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 그 한

줄이 계보의 리듬을 한 박 끊는다. 그리고 다시 이름이 이어진다.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름이 몇 세대 더 내려

가고, 아나니에서 열린 채로 멈춘다. 계보가 끝났다고 하지 않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헤브론(1~4) → 예루살렘(5~9) → 왕통(10~16) → 포로(17) → 귀환(18~24). 지리·시간·상태로 세 번 이동하

는 무대. golah 한 단어가 유일한 상태 소품.

2 첫 느낌·분위

기

이름 밀도의 무게. 17절 한 박의 정지. 10~16절 17왕이 7절에 압축되는 속도. 퇴적층처럼 쌓이는 시대의 켜.

3 시작과 끝 다윗이라는 익숙한 이름으로 열려, 아나니라는 낯선 이름으로 열린 채 닫힘. 포로가 계보를 닫지 못함.

4 등장인물·사

상

다윗(출발점), 여호야긴(포로 표시), 스룹바벨(귀환 도착점). 왕통의 연속성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헤브론 아들(1~4)/예루살렘 아들(5~9)/왕통 목록(10~16)/포로·귀환(17~24) 4컷.

6 의문·발견·정

보

toledot·ben·golah·zerubavel 원어. 삼분 구조·열린 끝 문학 구조. ANE 왕통 계보 기능. 스룹바벨 이중 부자

관계(19절 vs 스 3:2).

7 동영상 이름들이 빠르게 흐르다 golah에서 한 박 정지, 다시 이어져 아나니에서 열린 채 멈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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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부

제

"포로를 지나도 줄이 끊기지 않았다 — 다윗에서 스룹바벨까지"

9 기도·내면 golah 한 줄이 계보 안에 끼어 있으나 계보는 계속됐다 — 그것을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포로 한 단어가 계보를 닫지 못한다: 17절의 golah는 족보 동사 흐름 안에 끼어드는 유일한 상태어

다. 왕통이 포로로 꺾이는 역사적 사건이 단 한 단어로 처리된다 —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 그런데 18절에서

계보가 다시 시작된다. 포로가 이름의 줄을 끊지 못한다. 역대기 저자가 귀환 공동체에게 이 명부를 건네는 행

위는, 다윗에서 시작한 줄이 포로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의 방식은

서술이 아니라 목록이다.

2. 결 2 — 두 출생지의 구분이 보여 주는 것: 헤브론(1~4절)과 예루살렘(5~9절)의 구분은 단순한 지리 메모가

아니다. 헤브론은 유다만의 왕 다윗,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다. 두 출생지는 다윗 왕통이 두 차

원 —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 을 동시에 가졌다는 사실을 이름 목록으로 가시화한다.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

에게 이 두 차원을 상기시키는 이유를,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관찰의 여백이다.

3. 결 3 — 열린 끝: 24절 아나니는 독자에게 낯선 이름이다. 계보는 그 이름에서 "이러하니라"로 닫히지만, 계

보가 완결됐다는 선언은 없다. 열린 끝이다. 아담에서 시작한 역대기의 큰 계보가 스룹바벨 이후 몇 세대를 더

내려가다 낯선 이름에서 멈추는 구조 — 그 열린 끝이 계보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다음 이름은 본문

밖에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3:1~4 ↔ 삼하 3:2~5 (헤브론 아들 목록 원전)

역대상 3:5~8 ↔ 삼하 5:14~16 (예루살렘 아들 목록 평행)

역대상 3:17 ↔ 왕하 24:8~17 (여호야긴 포로 사건 배경)

역대상 3:19 ↔ 스 3:2; 느 12:1 (스룹바벨 귀환 지도자 역할)

역대상 3:1~24 ↔ 마 1:6~16 (예수 족보에서 다윗·여고냐·스룹바벨 선 — 형태 관찰)

역대상 3:17 ↔ 렘 22:24~30 (여고냐 신탁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 다윗으로 좁혀지는 렌즈 — 2장의 넓은 지파 계보에서 한 이름으로 당겨지는 순간에 머문다.

멈춤 1: 17절 golah — 이름들 사이에 끼어든 포로 한 단어를 들고 머문다. 내 삶에도 이런 끼어든 단어가

있는지.

멈춤 2: 19절 스룹바벨 — '바벨론의 씨'라는 이름을 가진 귀환의 다윗 왕손. 포로의 흔적이 이름에 남아 있

으나 귀환을 이끈다.

끝: 24절 아나니 — 낯선 이름으로 열린 채 닫히는 계보. 다음 이름은 본문 밖에 있다.

F · 자족성 점검

[x] 헤브론 아들(1~4)·예루살렘 아들(5~9)·왕통(10~16)·포로 이후(17~24)의 네 컷 완결

[x] toledot·ben·golah·melek·zerubavel 원어 5개 이상 기록

[x] 삼분 구조·열린 끝 문학 구조 기록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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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ANE 왕통 계보 기능 및 헤브론·예루살렘·포로·스룹바벨 역사 배경 기록

[x] 6개 미해결 질문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29:14)다. 권의 흐름은 아담~이스라엘

전체 지파 계보(1~9장), 다윗의 통치·성전 준비(10~29장)로 크게 나뉜다. 3장은 1~9장 족보 단락의 핵심 관절

— 아담부터 이어진 줄이 다윗 한 사람으로 수렴하고, 거기서 포로를 지나 귀환까지 내려가는 경첩이다. 구속

사의 호에서 보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계보를 건넨다 —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이 아담부터 내려온 줄의 어디인지, 그리고 그 줄이 포로에도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름으로 증언하는

행위다. 3장은 그 긴 호의 경첩이며, 여기서 다윗 왕통의 줄이 귀환 세대에게 전달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담에서 시작한 큰 계보가 다윗 한 사람으로 수렴하고(1~2장→3장 1절), 헤브론·예루살렘·왕통을 거쳐 golah

한 단어를 지나 스룹바벨까지 내려가는(3:1~19) — 포로가 계보를 닫지 못한다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아담→…→다윗→포로→스룹바벨→아나니(열린 끝). 역대기 전체가 귀환 공동체에게

"여러분은 이 줄의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하는 책인데, 3장은 그 줄의 핵심 구간 — 다윗에서 포로를 지나 귀

환까지 — 을 명부로 증언한다. 벡터의 끝이 닫히지 않은 것은 이 운동이 3장에서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이름 목록이다. 낳음과 이름들.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정통성 증언이다.

역대기 저자의 청중인 귀환 공동체는 왕이 없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 총독이 있을 뿐이다. 이 계보는 그 공동

체에게 "당신들은 다윗 왕통의 자손들"이라는 정통성의 닻을 던진다. 이름 목록이 정치 선언이다. 둘째, 포로

의 흡수다. golah 한 단어가 계보 안에 들어왔지만 계보를 끊지 못했다. 포로를 계보가 흡수한다 — 사라지거

나 가려지는 게 아니라, 목록 안에 기억된 채 이어진다. 셋째, 미완의 열림이다. 24절의 열린 끝은 이 계보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역대기 저자는 계보를 완결하지 않는다 — 다음 이름은 독자의 세대에 있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삶에도 golah 한 단어가 끼어 있는가 — 그 단어가 줄을 닫았는가, 아니면 줄이 그것을 지나갔는가. 그리고

아나니처럼 낯선 이름으로 멈추는 열린 끝 — 나는 어느 계보의 어딘가에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계보는 이름을 나열할 뿐 해설을 붙이지 않는다. 각 이름 뒤에는 삶이 있었으

나 본문은 그 삶을 적지 않는다. 그 침묵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다. 포로 한 단어를 지나서도 이름이 이어진다

는 사실 — 그 사실만을 들고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윗의 줄이 스룹바벨까지 내려갔다 — 4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들이

다시 나열되며, 그 이름들 가운데 야베스 한 사람의 기도가 솟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olah — 포로, 그러나 계보는 이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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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헤브론 시작이에요. 화면에 아무런 배경 없이 이름들이 뜨기 시작해요.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

도니야, 스바댜, 이드르암 — 각 이름 옆에 어머니 이름이 작게 붙어요. 화면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요. 더 많

은 이름들. 열셋. "이는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 문장 뒤에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다른 목록이 이어져요. 왕

의 이름들이 빠르게 지나가요 — 너무 빨라서 한 왕 한 왕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17명이 지나가고 여호야

긴에서 화면이 잠깐 멈춰요.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 그 자막이 화면에 떠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이름들이 흘

러요. 스알디엘, 브다야, 스룹바벨 — 더 낯선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 아나니에서 화면이 닫히는 게

아니라, 닫히지 않은 채로 멈춰요.

성령일 선교사: 헤브론에서 시작해 이름들이 빠르게 흐르다가, 여호야긴 포로에서 잠깐 멈추고, 스룹바벨을

지나 아나니에서 열린 채로 멈추는 흐름이군요. 그대로 두지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포로 한 줄을 건너 계보가 이어진다 — 다윗에서 스룹바벨까지"

P02 이진우: "헤브론·예루살렘·포로·귀환 — 한 계보 안에 쌓인 네 시대"

P04 최현국: "왕통의 줄이 꺾이지 않았다 — 여호야긴 포로를 지나 스룹바벨까지"

P05 김미영: "이름의 켜들 — 헤브론의 여섯에서 포로 이후 세대까지"

P07 오지혜: "golah 한 단어가 계보 안에 끼었으나, 계보는 계속됐다"

P11 나경아: "toledot · melek · golah — 계보·왕·포로가 한 장에 모이는 역대상 3장"

부제 제안: "헤브론 여섯 아들과 예루살렘 열셋 아들(1~9절), 솔로몬부터 여호야김까지 17왕(10~16절), 그리

고 여호야긴의 포로 한 줄(17절, golah)을 지나 스룹바벨까지(19절) 이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역대상 3장

— 포로가 계보를 닫지 못한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름들이 흘러가다 포로 한 줄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이어지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

다. 이름들 사이로 걸어가며,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이름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 한 단어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

데 계보는 거기서 닫히지 않았어요. 제 삶에도 그런 golah 한 줄이 있는지 — 그것이 행렬을 끊었는지, 아니면

계보가 그것을 지나갔는지 — 묻지 않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

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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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3장은 아담에서 시작한 1~2장의 큰 계보가 다윗 한 사람에게 좁혀지고, 다윗에서 포

로를 지나 스룹바벨까지 내려가는 운동이에요. 1~2장이 아담부터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훑었다면, 3장은 그

줄기를 다윗으로 모아요. 그리고 포로를 지나 귀환까지 내려가요. 역대기 전체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

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의 핵심 관절이 여기 3

장이에요. 다윗 왕통이 포로를 건넜다는 사실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은 직접 말하지 않아

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zerubavel(스룹바벨) — '바벨론의 씨'라는 뜻으로 읽히는 이름이에요. 포로지에

서 태어났거나 포로지와 연결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귀환 공동체의 다윗 왕손 지도자예요. 포로의

흔적을 이름에 지닌 사람이 귀환의 첫 번째 다윗 자손으로 계보에 나타난다 — 이름과 역할의 관계를 형태 관

찰로만 두겠습니다.

P07 오지혜: 긴장이 있어요. 계보는 끊기지 않았는데, 17절 포로 한 줄이 왕통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멈춰요.

왕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지만, 17절 이후에는 왕이 없어요 —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줄은 이어졌으나 왕위

는 회복되지 않았다 — 그 간극이 이 장이 닫지 않고 열어 두는 긴장이에요.

P01 한나래: 불씨로는 — 24절에 아나니로 열린 채 닫히는 계보예요. 계보가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고 이름이

멈춰요. 저는 그게 계보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표식처럼 읽혔어요. 누군가는 이 계보의 다음 이름이에요. 그

다음 이름이 누군지, 본문은 열어 둬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컷으로 보면, 아담→노아→셈→아브라함→이스라엘→다윗→포로→귀환의 긴 줄이 3

장에서 다윗으로 수렴했다가 스룹바벨로 내려가요. 역대기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계보를 건

네는 건, 아담부터 이어진 줄이 포로를 지나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명부로 증언하는 행위예요.

P05 김미영: 불씨는 golah 한 단어예요. 포로가 계보 안에 한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 사라지지 않고, 그러나

계보를 닫지도 못해요. 내 삶에서 golah처럼 끼어 있는 단어가 있는지 — 그 단어가 줄을 끊었는지, 아니면 줄

이 그것을 지나갔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아담부터 내려온 줄이 다윗으로 모여, 포로 한 단어를 지나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

운동 — 그 긴 계보의 한가운데 golah가 끼어 있으나 계보가 닫히지 않는 긴장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

다.

역대상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17 —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는 왜 이름 목록 안에 상태 기술로 유일하게 끼어 있는가?

족보 전체에서 낳다(yalad) 동사가 반복되는데, 17절만 포로라는 상태어가 삽입됨. 이 유일한 끼어들음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는지 — 왕통의 꺾임 표시인지, 다른 기능인지 — 본문은 닫지 않음. 보존.

Q2. 3:1~9 — 헤브론과 예루살렘 두 출생지를 구분해 나열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같은 다윗의 아들들인데 출생지가 나뉜다. 어머니 이름이 헤브론 단락에서만 명시된다. 이 구분이 단순한

지리 기록인지, 아들들 사이의 어떤 차이를 함의하는지 — 본문은 말하지 않음.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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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3:19 —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인가 브다야의 아들인가?

19절에서 스룹바벨은 브다야의 아들로 나오나, 스 3:2와 느 12:1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적음. 계보의 복잡성

을 본문이 닫지 않음. 형태 관찰로 보존.

Q4. 3:19~24 — 스룹바벨 이후 세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된 의도는 무엇인가?

스룹바벨 이후 5~6세대를 나열하는데, 이 인물들은 독자에게 낯설다. 귀환 공동체 내 다윗 가문의 명부인

지, 다른 기능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3:24 — 아나니로 열린 채 닫히는 계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계보가 끝났다는 선언 없이 아나니라는 낯선 이름에서 멈춤. 이 열린 끝이 의도된 미완인지 — 본문은 답

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6. 3장 전체 — 왕통의 줄은 이어졌으나 왕위는 회복되지 않은 간극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17절 이후 이름이 이어지지만 왕의 직함은 사라짐.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줄과 왕위 사이의 간극을 본문

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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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4장

1CH-004  ·  역사서  ·  히브리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

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4:10) — 끝없는 이

름의 행렬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솟는다. "고통"이라 불린 이가 복을 구했고, 하나님

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구역 1 (1~23절): 유다 자손 계보 — 도시 이름·직업 집단이 사람 이름과 섞여 나열.

무대 구역 2 (24~37절): 시므온 자손 계보 — "시므온의 아들들은"으로 별도 단락 시작.

무대 구역 3 (38~43절): 시므온의 목축 확장 — 계보에서 행동 서술로 장르 전환, 히스기야 왕 시대 명시.

삽화 (9~10절): 이름 행렬 안에 끼어든 두 절 — 야베스 이름 설명 + 직접 발화 기도 + 신적 응답.

소품: 이름들, 도시들, 직업 집단(토기장이·목수·길쌈하는 자 등), 야베스 이름과 고통(otzev), 기도의 네 간

구, "허락하셨더라"는 응답.

소재 대비: 집합 명사 중심(이름들·아들들·도시들) vs 9~10절의 단수 1인칭(내게·나의·나를·나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9절 이전: 이름의 단조로운 흐름. 9절에서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는 평가어가 조용히 멈춤을 만듦.

10절: 이 장에서 유일한 직접 발화 기도 —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변 이름들과

결이 완전히 달라짐.

기도의 네 간구: 복 / 지역 넓힘 / 손의 도움 / 환난 없음 — 짧고 밀도 높음.

38~43절: 족보 동사에서 행동 동사로 전환 — "쳤으며", "멸망시켜", "그 곳에 거주하였더라."

직업 집단의 존재(23절 토기장이 등) — 사람 이름 대신 직군이 계보 항목으로 등록됨.

otzev(고통)로 시작한 이름이 ra(환난)를 벗어나는 기도를 품는 어휘 대칭 — 형태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요."

43절 끝: "아말렉 사람 중 피한 자들을 쳐서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니라." 계보가 전쟁 사건 기술로 닫힘.

족보로 열려 전쟁 사건으로 닫히는 구조 — 이름에서 행동으로.

9~10절이 장 전체의 무게 중심 — 43절 분량의 장에서 두 절이 가장 긴 설명을 담음.

히스기야 왕 시대(41절)가 계보 장르 안에 역사적 시점으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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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야베스: 9~10절의 중심 인물.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는 평가, 고통으로 불린 이름, 네 간구의 기

도, 허락하셨다는 응답. 직접 발화 인물.

야베스의 어머니: 9절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만 적힘 — 이름 없이 고통만 기록됨.

이스라엘 하나님: 10절 야베스 기도의 상대 —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직접 발화를 받는

쪽.

토기장이 집단(23절):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 — 사람 이름이 아닌 직군이 계보 항목.

시므온 자손(38~43절): 이름 기록에서 구체적 군사 확장 행동으로 이동.

중심 사상: 이름의 무게 — 이름이 운명이거나 삶을 담는 고대 문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복

을 구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8절): 유다 자손 계보 — 이름들이 도시·직업 집단과 섞여 나열. 게라심 골짜기 목수들(14절), 길쌈

하는 자들(21절).

컷 2 (9~10절): 야베스 삽화 — "귀히 여김"(9절) + 이름 뜻 설명 + 직접 기도 + 허락(10절). 두 절의 독립 단

락.

컷 3 (11~23절): 유다 자손 계보 계속 —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23절)로 유다 계보 닫힘.

컷 4 (24~37절): 시므온 자손 계보 — 거주 성읍 목록과 인명 목록.

컷 5 (38~43절): 시므온의 목축 확장 — 히스기야 시대, 함·므우님 정벌(41절), 아말렉 사람 정벌(43절). 계

보가 사건으로 열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Yabetz(יעְַ�בֵּץ) — '야베스'. 4:9에서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 하여 붙인 이름. 인물 이름과 동음이의 지명

(대상 2:55)이 공존.

otzev(עצֶֹב) — '고통·슬픔'. 4:9 "고통 중에 낳았다 하여(beotzev)". 창 3:16 해산의 고통, 창 35:18 라헬의 고통

출산과 같은 어근권.

barak(ְָ�רַך) — '복 주다'. 4:10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 야베스 기도의 첫 간구이자 핵심 동사.

gevul(ְ�בוּל) — '경계·지역'. 4:10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 야베스의 두 번째 간구. 신 33:20 갓 지파의 지역

넓힘과 같은 어휘.

yad(ָיד) — '손'. 4:10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 세 번째 간구. 여호와의 손이 도움의 메타포로 쓰임.

ra(רַע) — '악·환난'. 4:10 "나로 환난을 벗어나" — 네 번째 간구. otzev(출생의 고통)에서 ra(삶의 환난)로 이

어지는 어휘적 흐름.

migrash(�ָגְר .목초지·들'. 4:33 시므온 성읍 목록의 배경 어휘. 배경만' — (מגִּ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족보 안 삽화 구조: 이름 목록(1~8절) — 서사 삽화(9~10절) — 이름 목록 재개(11절~) — 시므온 계보

(24~37절) — 사건 서술(38~43절).

9절의 평가(귀히 여김)가 10절 기도보다 먼저 나옴 — 기도의 결과로 읽힐 수도, 기도 전 상태로 읽힐 수도

있는 순서. 본문은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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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뜻-기도-응답의 야베스 미니 서사 — 4절 사이클(이름→어원→발화→응답)이 두 절 안에 완결.

Yabetz(야베스)-otzev(고통) 언어유희: 이름이 출생 사건을 담음 — 창 35:18 벤오니/베냐민 패턴의 평행.

계보 장르에서 직접 발화로의 장르 전환이 이 장에서 9~10절 단 두 절뿐 — 43절 분량에서의 분량 대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이름-운명 연결 —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출생 사건·부모 소망을 담는 문화. 야베스의 이름-기도 긴장이 이

배경 위에 있음.

직업 집단의 계보 등록 — 4:14 목수들, 4:21 길쌈하는 자들, 4:23 토기장이들. 고대 근동 왕실 인력 등록 문

서에서 직군이 명부에 편입되는 관행. 배경.

시므온의 목축 확장(38~43절) — 히스기야 왕 시대(주전 8세기)의 영토 확장. 왕하 18:8 히스기야 블레셋

정벌의 역사 배경.

gevul(경계·지역)의 사용 — 신 33:20 갓 지파에게 "지경을 넓히는" 축복과 같은 어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대상 4:9~10 ↔ 창 3:16 (otzev 해산의 고통 — 야베스 어원 배경)

대상 4:9~10 ↔ 창 35:18 (라헬의 고통 출산과 이름 — 이름-고통 패턴 평행)

대상 4:23 ↔ 토기장이 모티프 (렘 18장 토기장이 비유 — 직업 배경, 형태 관찰)

대상 4:10 (gevul) ↔ 신 33:20 (갓에게 지경 넓힘 — 어휘 배경)

대상 4:41~43 ↔ 왕하 18:8 (히스기야 시대 정벌 — 역사 배경)

대상 2:55 ↔ 대상 4:9 (야베스 지명과 야베스 인물 — 동음이의 관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흐른다. 도시들, 직업들이 섞여 나온다. 이름, 이름, 이름. 그러다 9절에서 멈춘다 — "야

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카메라가 야베스 한 사람에게 당겨진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 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이름 설명이 끝나고 10절이 열린다. 야베스가 입을 연다 — "주

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가 끝나고 한 줄이 온다 —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카메라가 다시

물러나고, 이름들의 흐름이 재개된다. 이름들이 다시 흐르고, 시므온의 계보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시므온 사

람들이 아말렉을 쳐서 오늘까지 거기 거주한다는 사건으로 장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고통이라 불린 이가 복을 구했다 — 이름 행렬 속의 야베스 기도"

초벌 부제: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계보(1~8, 11~43절) 안에 두 절짜리 야베스 삽화(9~10절)가 끼어들

어 — '고통'이라는 이름 뜻(otzev, 4:9)과 '복·지역·손·환난 없음'의 네 간구(4:10)와 '허락하셨더라'는 응답이

이름들의 행렬 한복판에서 단 두 절로 완결되는 역대상 4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Yabetz·otzev·barak·gevul·yad·ra·migrash 7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족보 안 삽화 구조 + 이름-어원-기도-응답 4절 사이클 + ANE 직업 집단 계보

등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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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야베스 기도를 "번영 신학·기도의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이름-뜻-기도-응답의 4절 사이클 구조와

otzev-barak의 어휘 대비 관찰로만 둠.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9절)를 기도 응답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기도(10절)보다 먼저 오는 평가어라는

순서 관찰로만 보존.

직업 집단(토기장이·목수·길쌈하는 자)을 "낮은 자의 기념"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직군이 계보 항목으로

등록된 형태 관찰로만 두고 ANE 관행 배경으로 연결.

gevul(지역·경계) 넓힘을 영적 영향력 확장의 메타포로 닫지 않고, 야베스 기도의 두 번째 간구 동사 관찰

과 신 33:20 어휘 배경으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1~23절)·시므온 자손(24~37절)의 이름 행렬과 시므온의 히스기야 시대 목축

확장(38~43절) 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4:9)는 평가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

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4:10)라는

직접 기도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4:10)는 응답이 두 절로 삽입된 — 끝없는 이름의 행

렬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솟고 들으심을 받는 장이다.

한 문단: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흐른다. 도시들, 직업 집단들이 섞인다. 게라심 골짜기 목수들, 길쌈하는 자들,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 그러다 멈춘다 —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어머니

가 고통 중에 낳았다 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가 입을 연다 — 복을, 지역의 넓힘을, 주의 손을, 환난

없음을 구한다. 짧은 기도가 끝나자 한 줄이 온다 —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카메라가 물러나고 이름들이 재

개된다. 시므온 계보, 목축 확장, 히스기야 시대 정벌로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유다 계보(1~23)·시므온 계보(24~37)·시므온 확장(38~43) 세 구역. 9~10절 야베스 삽화. 직업 집단(토기장

이·목수·길쌈)이 소품. 집합 명사 vs 단수 1인칭의 소재 대비.

2 첫 느낌·분

위기

이름 흐름 안에서 9절 "귀히 여김"에서 멈춤. 유일한 직접 발화의 밀도. otzev-ra 어휘 대칭.

3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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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유다 자손으로 열려, 아말렉 사람 정벌 사건으로 닫힘 — 족보에서 행동으로. 야베스 두 절이 장의 무게 중

심.

4 등장인물·사

상

야베스(이름·기도·응답), 이름 없는 어머니(고통만 기록), 이스라엘 하나님(응답 주체), 직군 토기장이. 이름-

운명-기도의 긴장.

5 장면 컷 유다 계보 1(1~8)/야베스 삽화(9~10)/유다 계보 2(11~23)/시므온 계보(24~37)/시므온 확장(38~43) 5컷.

6 의문·발견·

정보

Yabetz-otzev 언어유희. barak·gevul·yad·ra 네 간구. 이름-어원-기도-응답 4절 사이클. 직업 집단 계보 등록

ANE 배경.

7 동영상 이름 흐름→야베스에게 카메라 당겨짐→기도와 응답→카메라 물러남→이름 재개→사건으로 닫힘.

8 초벌 제목·

부제

"고통이라 불린 이가 복을 구했다 — 이름 행렬 속의 야베스 기도"

9 기도·내면 이름이 운명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 —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이름 행렬 안의 유일한 목소리: 43절 분량의 장에서 직접 발화는 9~10절 단 두 절뿐이다. 나머지 41

절은 전부 목록이다 — 낳고, 낳고, 직군, 도시. 그 목록 안에서 야베스만 입을 열고, 하나님이 대답한다. 목록

이 대화를 품고 있다. 역대기의 긴 족보 단락을 읽는 독자는 9절에서 멈추게 되어 있다 — 이름들의 흐름이 여

기서 한 번 꺾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결 2 — otzev에서 barak으로: 야베스의 이름(Yabetz)은 otzev(고통)와 같은 어근권이다. 어머니가 고통 중

에 낳았다는 출생 기억이 이름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안고 한 첫 발화가 "복(barak)을 주시려거

든"이다. 이름이 담은 방향과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반대다.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 그 이름을 안

고 반대 방향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다.

3. 결 3 — 이름 없는 토기장이와 이름 있는 야베스: 4:23의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은 이름 없이 직

군으로 계보 안에 있다. 9~10절의 야베스는 이름과 이름의 뜻과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있다. 두 존재가 같은

장 안에 있다. 계보는 이름 있는 자와 이름 없는 자를 함께 담는다 — 그 함께 있음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상 4:9 ↔ 창 3:16 (otzev 해산의 고통 — 야베스 이름 어원 배경)

대상 4:9 ↔ 창 35:18 (라헬의 벤오니/베냐민 — 이름-고통 패턴 평행)

대상 4:10 (gevul) ↔ 신 33:20 (갓 지파 지경 넓힘 — 어휘 배경)

대상 4:41~43 ↔ 왕하 18:8 (히스기야 시대 정벌 — 역사 배경)

대상 2:55 ↔ 대상 4:9 (야베스 지명·야베스 인물 동음이의 관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이름들의 흐름 안으로 들어간다 — 직업 집단, 도시들, 낳음의 반복 안에 있다.

멈춤 1: 9절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 이름 행렬 안에서 한 이름이 불린다. 무엇이 그를 귀히 여기게 했는

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멈춤 2: 10절 기도 —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복을 구하는 야베스 곁에 선다. 내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것

이 무엇인지 본문 밖에서 묻는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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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허락하셨더라" — 그리고 이름들이 다시 시작된다.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이름들 안에 묻혀 있다.

F · 자족성 점검

[x] 야베스 삽화(9~10) + 유다·시므온 계보 + 시므온 확장(38~43) 5컷 완결

[x] Yabetz·otzev·barak·gevul·yad·ra·migrash 원어 7개 기록

[x] 족보 안 삽화 구조·이름-어원-기도-응답 4절 사이클 문학 구조 기록

[x] ANE 직업 집단 계보 등록·이름-운명 문화·시므온 확장 역사 배경 기록

[x] 6개 미해결 질문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29:14)다. 4장은 1~9장 족보 단락의 유

다·시므온 계보 구간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역대기 저자는 귀환 공동체에게 이름 목록을 건네며 — 그

안에 야베스 기도를 심어 둔다. 긴 계보 단락을 건너는 독자에게 한 곳에서 멈추는 지점, 목록 안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표지가 야베스 두 절이다. 구속사 흐름에서 4장은 큰 분수령보다는 연결 구간이지만, 야베스 삽화

라는 방식으로 독자를 잡아 세우는 역할을 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름의 행렬(목록) 안에서 단 한 사람의 기도(대화)가 솟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 otzev(고통)의 이름에서

barak(복)의 간구로, 그리고 허락하심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름들(집합) → 야베스(단수) → 기도(발화) → 응답(들으심) → 이름들(집합으로 복귀).

이 운동이 장 전체에 한 번 일어난다. 역대기 독자에게 이 운동은 — 나도 이 이름들 안에 있으며, 야베스처럼

말을 걸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구조다. 본문은 그 신호를 해설하지 않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계보와 야베스 기도다.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이름이 운명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복을 구한다.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 그 이름을 출발점으로 삼아 반대

방향을 향한다. 이름이 담은 과거와 기도가 향하는 미래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 둘째, 목록 안의 목소리다.

계보는 목록이다 — 낳고, 낳고, 직군, 도시. 그런데 그 목록 안에서 야베스가 말을 건다. 목록이 대화를 담을

수 있다. 이름들의 행렬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야베스 두 절이 보여 준다. 셋째, 이름 없는 자의 존재다. 토

기장이들은 이름 없이 계보 안에 있다. 야베스는 이름과 기도와 응답을 가졌다. 두 존재가 같은 장 안에 있다

는 사실 — 그 함께 있음이 계보의 방식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가 — 고통의 기억, 실패의 낙인, 타인이 붙인 딱지. 야베스는 그 이름을 안

고 복을 구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 이름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나는 내 otzev를 안고 barak을 구할 수 있

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야베스 기도를 설교하지 않는다 — 두 절로 보여 줄 뿐이다. 고통이라

는 이름을 안고 복을 구한 사람, 이름 없이 왕을 위해 흙을 빚은 토기장이들, 이름 행렬 안에서 말을 거는 단

한 사람. 그 세 존재가 같은 장 안에 있다. 독자는 그 셋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 — 이름 있는 야베스이거나, 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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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없는 토기장이이거나, 아니면 아직 이름 행렬을 흘러가는 중이거나. 어디에 있든, 야베스처럼 말을 거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4장이 두 절로 증언한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유다와 시므온의 이름들이 쌓였다 — 5장에서는 르우벤·갓·므낫세 반 지파의 계

보가 이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은 전쟁 기사가 또 한 번 계보 안에 삽입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rak — 복을 구하는 것,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서도.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흘러요. 도시들, 직업들이 섞여 나와요. 이름 이름 이름. 그러다가 9절에서

멈춰요. 카메라가 야베스 한 사람에게 당겨져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그리고 어머니 이야

기 — 고통 중에 낳았다. 10절에서 야베스가 입을 열어요. 직접 기도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줄 — "하나

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카메라가 다시 물러나요. 이름들이 재개돼요. 시므온 계보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 쳐서 오늘까지 거주하는 사건으로 화면이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이름들의 흐름 안에서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당겨졌다가 다시 물러나는 동영상이군요. 그대

로 두지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고통이라 불린 이름을 안고 복을 구했다 — 야베스 기도"

P02 이진우: "이름-어원-기도-응답, 두 절의 완결 — 43절 계보 속의 야베스"

P04 최현국: "이름들의 행렬 한복판에서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당겨진다"

P05 김미영: "토기장이와 야베스 — 이름 행렬 안에 새겨진 두 종류의 기억"

P07 오지혜: "otzev에서 barak으로 — 고통이라는 이름이 복을 구했다"

P11 나경아: "Yabetz · otzev · barak · gevul — 이름과 기도와 응답의 한 호흡"

부제 제안: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이름 행렬(4:1~43) 안에 단 두 절(4:9~10)로 끼어드는 야베스 — '고

통'이라 불린 이름(otzev)과 복·지역·손·환난 없음의 네 간구(barak·gevul·yad·ra)와 '허락하셨더라'는 응답이 한

호흡으로 완결되는 역대상 4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름들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 야베스가 입을 여는 그 두 절 곁으로 가 봅시다. 본문이 보여 준

것을 들고, 답을 구하지 말고 주께 아뢰어 봅시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야베스를 보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복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름

이 운명처럼 붙어 있는데, 그 이름과 반대되는 것을 구했어요. 저도 제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지 —

그것과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지 — 묻지 않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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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

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4장은 이름 행렬 안에 한 사람의 기도가 솟는 운동이에요. 43절 분량의 계보 장 전체

에서 직접 발화는 9~10절 둘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목록이에요. 그 목록 안에서 야베스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요. 목록이 그 대화를 품고 있어요. 역대기 전체 흐름에서 보면, 1~9장의 긴 족보 단락은 독자

가 쉽게 건너뛰고 싶은 부분인데 — 그 안에 야베스 기도가 끼어 있어요. 독자가 이름들을 건너뛰다 9절에서

멈추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otzev(고통)에서 barak(복)으로 — 이름에서 간구로, 출생 사건에서 기도로. 야베

스의 이름은 고통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안고 한 첫 발화가 "복 주시려거든"이에요. 이름이 담은 과

거와 기도가 향하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 반대 방향의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겠습니

다.

P07 오지혜: 긴장이에요. 야베스는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9절)예요. 그런데 10절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요. 이미 귀한 사람이 여전히 환난이 있어요. 귀함과 환난이 동시에 있어요. 이미 귀

히 여겨졌으나 아직 환난 안에 있는 긴장 — 그것이 기도를 만들어요. 본문은 그 긴장을 설명하지 않아요.

P01 한나래: 불씨로는 — 이름이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그 이름을 안고 기도해요. 이

름이 운명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요. 내 삶에서 고통처럼 붙어 있는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안

고 기도할 수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가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컷으로 보면, 이름들의 행렬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목록이에요 — 낳고, 낳고, 직군, 도시. 그런데 야베스만 입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역대기 전체

를 귀환 공동체가 읽는다면 —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자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행렬 안에서 야베

스처럼 말을 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본문이 두 절로 보여 줘요.

P05 김미영: 토기장이 얘기가 계속 마음에 있어요.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23절)이 계보 안에 등록

돼요. 이름이 없어요. 직군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계보 안에 있어요 — 이름 없이도 있어요. 야베스는 이름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름 없는 토기장이들과 이름 있는 야베스가 같은 장에 있어요. 계보가 두 종류의 기억을

함께 담아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이름 행렬 안에서 야베스만 말을 걸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운동 — otzev(고통)에서

barak(복)으로 향하는 간구, 이미 귀하나 아직 환난 안에 있는 긴장, 이름 없는 토기장이와 이름 있는 야베스

가 같은 계보 안에 있는 결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9 —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는 이름 설명 전에 오는가?

9절에서 평가(귀히 여김)가 기도(10절)보다 먼저 온다. 기도의 결과로 읽힐 수도, 기도 이전의 상태로 읽힐

수도 있는 순서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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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4:9~10 — 야베스 삽화가 왜 이 계보 단락에 끼어 있는가?

주변 맥락 어디에도 이 삽화의 배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역대기 저자가 왜 여기 두었는지 — 본문은

침묵한다. 보존.

Q3. 4:10 — 기도의 네 간구(복·지역·손·환난 없음)의 순서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복을 먼저 구하고, 지역·손·환난 없음의 순서로 이어진다. 이 순서가 의도된 배열인지, 단순 나열인지 — 본

문은 말하지 않음. 보존.

Q4. 4:9 — 야베스 어머니는 왜 이름 없이 "그의 어머니"로만 나오는가?

고통 중에 낳은 사실과 이름을 붙인 행위만 기록되고, 어머니 이름은 없다. 계보 안에 어머니 이름이 없는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4:23 —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이 계보 안에 직군으로 등록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름 대신 직군이 계보 항목이 된다. 개인 이름 없이도 계보 안에 기억된다는 것을 뜻하는지, 단순 직업 등

록인지 — 본문은 닫지 않음. 보존.

Q6. 4:1~43 — 43절 분량의 계보에서 야베스 단 두 절만 직접 발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목록 안에서 유일하게 말을 거는 야베스, 그리고 유일하게 대답하는 하나님. 이 유일성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는지 — 닫지 않고 묵상 단계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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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5장

1CH-005  ·  역사서  ·  히브리어

요단 동편의 한 장에 승리와 패망이 함께 놓인다 — 장자(bekorah)를 잃은 르우벤, 부르짖어 도

우심을 받은 싸움(5:20),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ma'al) 앗수르의 손에 사로잡혀 간

(5:26) 같은 지파.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한 문장과, 동편 지파가 먼저 포로 된다는

사실이 한 계보 안에서 마주 본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요단 동편 고원 — 길르앗·바산·아로엘·느보, 길르앗의 모든 목장(5:8~9·16·23). 목축 유목의 변경 지

대, 사막 부족과 접경.

구조: 계보와 산문이 번갈아 끼어듦 — 메모(1~2절) / 르우벤 계보(3~9절) / 갓 계보(11~17절) / 전쟁(18~22

절) / 므낫세 반 지파(23~24절) / 포로(25~26절).

소품: 가축의 떼(낙타 5만·양 25만·나귀 2천, 5:21)와 끌려가는 줄(galah, 6·22·26절). 풍요와 상실이 같은 장

에.

소재 배치: 잃음(장자권, 1~2절)→얻음(전쟁 노획, 18~22절)→잃음(나라, 25~26절)의 세 결.

해설 괄호(1~2절): 르우벤에게만 붙는 신학 메모 — 장자권 상실과 주권자 nagid의 유다 이동.

어휘: bekorah(ְ�כרָֹה) 장자권 / nagid(נגָגִּיד) 주권자 / ma'al(מָעַל) 범죄·배신 / galah(ָ�לָה) 사로잡혀 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두 번 꺾이는 마음 — 장자권 상실(어둠)→전쟁 승리(밝음)→범죄·포로(다시 어둠).

승리의 출처를 하나님께 — 5:20·22의 반복구가 강한 지파의 힘이 아니라 부르짖음·의지·들으심·도우심으

로 승리를 설명.

비대칭 엔딩 — 승리 다섯 절(18~22) vs 패망 두 절(25~26)이지만 패망이 장의 끝에 와 전체 인상을 어둡게

함.

같은 주어의 긴장 — 5:20에서 이긴 동편 세 지파가 5:25에서 범죄한 동편 세 지파.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두

고 인과를 단정하지 않음.

풍요의 숫자와 포로의 사실 — 노획 가축의 구체적 수치(5:21)와 강제 이주(5:26)가 한 장에 공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5: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 장자 르우벤의 이름과 동시에 그가 장자

권을 잃었다는 괄호가 함께 열림.

끝(5:26): "이스라엘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그가 르우벤과 갓과 므

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오늘까지 거기에 있게 하였더라" — 동편 지파의 강제 이주로 닫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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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호응: '잃음'으로 열려 '잃음'으로 닫힘 — 장자권의 상실(개인·지파)로 시작해 영토와 자유의

상실(공동체)로 마침.

가운데의 빛: 18~22절의 승리가 두 어둠 사이의 밝은 구간. 5:22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가

장의 신학적 정점.

편집자 시점: 6·22·26절의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오늘까지"는 포로 이후 시점에서 기록하는 편집자의

위치를 드러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르우벤(5:1~9): 이스라엘의 장자. 장자권(bekorah)을 잃음 —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창

35:22 배경).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옮겨감.

요셉의 자손(5:1~2): 장자권을 받은 쪽 — 야곱이 에브라임·므낫세를 입양(창 48:5). 그러나 주권자(nagid)

는 유다에게서 났다는 단서가 붙음.

주권자 nagid(5:2): 장자권과 주권이 갈라짐 — 명분은 요셉에게, 통치자는 유다에게.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책 내부의 복선.

동편 세 지파(5:18~22): 르우벤·갓·므낫세 반 지파. 용사 4만 4760명. 하갈 사람·여두르·나비스·노답과 싸워

이김. 승리의 출처를 부르짖음·의지·들으심·도우심으로 둠.

같은 세 지파(5:25):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ma'al)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행함. 승리한 자

의 배신.

앗수르 왕 불·디글랏빌레셀(5:26):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신 도구. 동편 지파를 할라·하볼·하라·고산

강가로 강제 이주시킴(왕하 15:29 평행).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5:1~2): 해설 괄호 — 르우벤의 장자권 상실과 명분의 이동, 그러나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클로즈업된

신학 메모.

컷 2 (5:3~10): 르우벤 계보 — 하녹·발루·헤스론·갈미와 그 후손들. 동편 영토(아로엘~느보) 점유. 사울 시

대 하갈 사람과의 싸움(5:10).

컷 3 (5:11~17): 갓 계보 — 바산에 거함. 길르앗·바산·살르가의 영토. 요담·여로보암 때의 호적 정리(5:17).

컷 4 (5:18~22): 전쟁 — 동편 세 지파 4만 4760명이 하갈 사람 등과 싸움. 부르짖음→의지→들으심→도우

심. 노획: 낙타 5만·양 25만·나귀 2천·사람 10만.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컷 5 (5:23~24): 므낫세 반 지파 — 바산에서 바알헤르몬·세닐·헤르몬산까지 번성. 용사이며 유명한 족장들.

컷 6 (5:25~26): 범죄와 포로 — 조상의 하나님께 ma'al, 땅 백성의 신들을 따름. 하나님이 앗수르 왕의 마음

을 일으켜 동편 지파를 사로잡아 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ekorah(ְ�כרָֹה) — '장자권·장자의 명분'. 5:1. 상속과 지도권의 우선권. 르우벤이 잃고 요셉의 자손이 받음.

nagid(נגָגִּיד) — '주권자·통치자·인도자'. 5:2. 왕(melek)보다 넓은 '앞서 인도하는 자'. 유다(다윗 왕조)로 향하

는 단서.

za'aq(זעַָק) — '부르짖다·외치다'. 5:20. 곤경 중의 절박한 부르짖음. 승리 직전의 동사.

batach(ָ�טַח) — '의지하다·신뢰하다'. 5:20. "그를 의지하였으므로". 부르짖음과 짝을 이루는 신뢰의 동사.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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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עָזר) — '돕다'. 5:20.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들으심의 결과로서의 도우심.

ma'al(מָעַל) — '범죄하다·배신하다·언약을 어기다'. 5:25. 단순한 죄가 아니라 신실하지 않음·불충의 무게. 승

리에서 패망으로의 경첩.

galah(ָ�לָה) — '사로잡혀 가다·이주하다'. 5:6·22·26. 장에서 세 번 반복되며 동편 지파의 운명을 가리키는 표

식어.

gibborim(ים 용사들·강한 자들'. 5:18·24. 동편 지파의 군사적 강함(4만 4760명). 그러나 그 강함이' — (�גִּ�וֹרגִּ

패망을 막지 못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계보 + 삽입 내러티브(genealogy with embedded narrative): 이름 목록 사이에 신학 메모(1~2절)·전쟁(18~22

절)·포로(25~26절)의 세 산문이 끼어듦. 4장의 순수 계보와 다른 혼합 형식.

신학적 방백(theological aside): 1~2절의 괄호는 계보를 잠시 멈추고 장자권 이전을 해설. 르우벤에게만 붙

는 예외적 주석 — 본문이 직접 평가를 삽입한 드문 사례.

승리와 포로의 병치(victory and exile juxtaposition): 5:20의 승리와 5:25~26의 패망이 같은 주어(동편 세 지

파)를 공유하며 한 장에 나란히 놓임. 본문은 인과를 단정하지 않고 병치로 둠.

부르짖음→의지→들으심→도우심 사슬(5:20): za'aq → batach → 하나님이 들으심 → 'azar. 네 동작이 한

절에 연쇄로 묶이며 승리의 출처를 하나님께 둠. 5:22가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로 그 사슬을 닫

음.

편집자 설명 표식: 6·22·26절의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오늘까지"는 포로 이후 편집자의 시점을 노출.

1:43과 같은 계열의 시간 표식.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요단 동편(트랜스요르단) — 르우벤·갓·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신 3:12~17, 수 13장). 길르앗·바산 고원의

목축 경제. 가축 숫자(5:21)가 이 경제를 반영.

하갈 사람과 변경 부족 — 아라비아 북부 유목 연합체로 추정. 가축·목초지를 둘러싼 변경 습격 전쟁

(5:10·19~22)은 ANE 변경 지대의 전형.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불) — 앗수르 왕(주전 745~727). '불'은 바벨론 즉위명. 서방 원정(주전 734~732)으

로 동편·갈릴리 지파를 병합·강제 이주(왕하 15:29 평행). 5:26의 역사 배경.

강제 이주 정책 — 앗수르가 정복지 주민을 할라·하볼·하라·고산 강가(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옮긴 표준 제

국 통치. 동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포로 된 집단이라는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 저자가 동편 지파의 승리와 포로를 함께 기록하는 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신실함이 승리를, 범죄가 포로를 불렀다"는 역사 해석을 이름 사이에 둔 배경. 단, 본문은 이를 설교로 닫

지 않고 사실 병치로 둠.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5:1 ↔ 창 35:22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 — 장자권 상실의 직접 배경)

역대상 5:1~2 ↔ 창 48:5·22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 — 명분이 요셉에게 옮겨간 근거)

역대상 5:2 ↔ 역대상 28:4 (주권자nagid가 유다에게서 났다 — 다윗 선택으로 이어지는 책 내부 호)

역대상 5:8~23 ↔ 신 3:12~17; 수 13:8~32 (동편 세 지파의 영토 분배 — 지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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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5:20·22 ↔ 신 20:1~4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 — 부르짖음·도우심의 신학 배경)

역대상 5:26 ↔ 왕하 15:19·29 (앗수르 왕 불의 조공 요구와 디글랏빌레셀의 동편·갈릴리 사로잡음 — 평행

역사)

역대상 5:25 ↔ 역대상 9: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는 책 전체의 포로 주제 — 동편

지파가 그 전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동편 고원에서 켜진다. 첫 프레임 — 르우벤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화면이 잠깐 멈추고 자막이 흐른

다: 그는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명분이 요셉에게 갔고,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다. 자막

이 사라지고 르우벤의 후손들이 흐른다 — 하녹·발루·헤스론·갈미, 그 아래로 브에라까지. 브에라에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 사로잡혀 갔다. 카메라가 영토로 넓어진다, 아로엘에서 느보와 바알므온까지, 동쪽으로 광야까

지. 갓의 후손들이 바산에 펼쳐진다, 길르앗과 살르가. 그러다 화면이 전투로 전환된다 — 세 지파의 군대가

모인다, 용사 사만 사천칠백육십.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이 맞은편에 선다. 싸움 중에 군대가 부

르짖는다 — 카메라가 그 부르짖음을 따라간다. 그리고 노획물이 화면을 채운다, 낙타 오만, 양 이십오만, 나귀

이천, 사람 십만. 자막: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화면이 밝다. 므낫세 반 지파가 바산에서 헤르몬

산까지 번성한다, 용사이며 유명한 자들. 그리고 화면이 마지막으로 어두워진다 —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

님을 떠나 그 땅의 신들을 따른다. 앗수르 왕의 그림자가 동편을 덮는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줄

지어 끌려간다 — 할라로, 하볼로, 하라로, 고산 강가로. 마지막 프레임: 텅 빈 동편 고원. 가축도 사람도 없다.

자막: "오늘까지 거기에 있게 하였더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한 장에 놓인 승리와 포로 — 동편 지파의 부르짖음과 떠남"

초벌 부제: "장자권을 잃은 르우벤(5:1~2)으로 열려, 부르짖고 의지하여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

다'(5:20·22)는 승리를 지나,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는(5:25~26) —

얻음과 잃음을 한 계보에 나란히 둔 요단 동편의 기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ekorah·nagid·za'aq·batach·'azar·ma'al·galah·gibborim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승리/포로 병치+부르짖음 사슬+신학 방백+편집자 표식+티글라트필레세르

배경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5:1~2의 장자권 상실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명분이 요셉에게·주권

이 유다에게 갈라진 본문의 신학 메모 형태로만 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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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기도 공식으로 만들지 않고, 본문이 한 전투의 승리를 부르짖음

·의지·들으심·도우심으로 설명한 한 문장의 관찰로만 보존.

5:22의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를 모든 전쟁의 정당화로 일반화하지 않고, 이 한 전투의 출처를

하나님께 돌리는 본문의 진술로만 둠.

5:25~26의 범죄와 포로를 승리에 대한 직접적 인과 응보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주어가 이기고 진 사실을

본문이 병치로 둔 것으로만 관찰.

동편 지파의 포로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감정 어휘로 채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앗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

키신 사건과 강제 이주의 역사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5장은 장자권(bekorah)을 잃은 르우벤의 신학 메모(5:1~2)로 열려, 르우벤·갓의 동편 계보

(5:3~17)를 지나, 세 지파가 하갈 사람과 싸우며 부르짖고 의지하여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5:20·22)

는 승리를 거두고, 므낫세 반 지파의 번성(5:23~24)을 거쳐,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ma'al)하여 앗

수르 왕 불·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가는(5:25~26) — 얻음과 잃음을 한 계보에 병치한 요단 동편의 기록

이다.

한 문단: 첫 절이 르우벤의 이름과 함께 그의 상실을 말한다.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명분은 요셉

에게, 주권은 유다에게 갈렸다. 르우벤과 갓의 후손이 동편 고원에 펼쳐진다 — 아로엘에서 느보까지, 바산에

서 살르가까지. 화면이 전투로 바뀐다. 세 지파의 용사 사만 사천칠백육십이 하갈 사람과 부딪힌다. 싸움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셨다. 노획한 가축이 들판을 덮는다 — 낙타 오만, 양 이십

오만.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가장 밝은 한 절이다. 므낫세 반 지파가 헤르몬산까지 번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에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신들을 따랐고, 하

나님이 앗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어가셨다. 동편 고원이 텅 빈

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요단 동편 고원의 목축 무대. 계보와 산문이 번갈아 끼어듦. 가축의 떼와 끌려가는 줄. 잃음-얻음-잃음의 소재

배치. 르우벤만 받은 1~2절 해설 괄호.

2 첫 느낌·분

위기

두 번 꺾이는 마음. 승리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는 반복구(5:20·22). 클라이맥스는 승리, 엔딩은 패망인 비대칭.

같은 주어의 긴장.

3 시작과 끝 장자권 상실(5:1)로 열려 강제 이주(5:26)로 닫힘. 가운데에 승리의 빛(18~22절). 편집자 시점 표식("오늘까

지").

4 등장인물·

사상

르우벤(장자권 상실)·요셉(명분 받음)·유다(nagid)·동편 세 지파(승리와 범죄)·앗수르 왕(도구). 의지함과 배신

이 같은 주어에.

5 장면 컷 해설 괄호(컷1)·르우벤 계보(컷2)·갓 계보(컷3)·전쟁(컷4)·므낫세 반 지파(컷5)·범죄와 포로(컷6) 6컷.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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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

정보

bekorah·nagid·za'aq·batach·'azar·ma'al·galah·gibborim 원어 카드. 계보+삽입 내러티브, 승리/포로 병치 구조.

티글라트필레세르 배경. 창 35·48장, 왕하 15장 교차.

7 동영상 어둠(장자권 상실)→밝음(부르짖음·도우심·노획)→다시 어둠(범죄·포로)→텅 빈 고원.

8 초벌 제목·

부제

"한 장에 놓인 승리와 포로 — 동편 지파의 부르짖음과 떠남"

9 기도·내면 부르짖었던 입이 어떻게 닫혔는지를 들고, 이긴 날과 떠난 날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승리와 포로의 병치: 5:20에서 이긴 세 지파가 5:25에서 진다. 같은 주어다. 본문은 둘 사이에 "그러

므로"를 넣지 않는다. 승리 다섯 절과 패망 두 절을 한 장에 나란히 두고, 인과를 독자에게 맡긴다. 이 병치가

"도우심을 받은 기억이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떨림을 남긴다 — 단정이 아니라, 본문이 둘을 붙여 둔

배치에 대한 관찰.

2. 결 2 — 부르짖음에서 배신으로의 동사 이동: 5:20의 batach(의지하다)와 5:25의 ma'al(배신하다)은 같은 동

편 지파에게 붙는 두 동사다. 의지함의 반대가 배신이다. 본문은 한 장 안에서 신뢰의 동사와 불충의 동사를

같은 주어에게 부여하고, 그 이동의 까닭을 설명하지 않는다. 동사의 전환이 곧 운명의 전환이다.

3. 결 3 — "말미암았다"의 두 방향: 5:22의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와 5:26의 "하나님이 앗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는 같은 하나님을 주어로 한다. 한 번은 승리의 출처로, 한 번은 포로의 동력으로. 본문은

도우심과 사로잡으심을 같은 손에 돌리고, 그 한 손이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 없이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5:1 ↔ 창 35:22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 — 장자권 상실의 직접 배경)

역대상 5:1~2 ↔ 창 48:5·22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 — 명분의 이동 근거)

역대상 5:2 ↔ 역대상 28:4 (주권자nagid가 유다에게서 났다 — 다윗 선택의 책 내부 호)

역대상 5:8~23 ↔ 신 3:12~17; 수 13:8~32 (동편 세 지파의 영토 분배 — 지리 배경)

역대상 5:20·22 ↔ 신 20:1~4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 — 부르짖음·도우심의 배경)

역대상 5:26 ↔ 왕하 15:19·29 (앗수르 왕 불·디글랏빌레셀의 동편 사로잡음 — 평행 역사)

역대상 5:25 ↔ 역대상 9: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사로잡혀 감 — 동편 지파가 그 전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5:1의 장자권 상실 앞에 선다 — 르우벤의 이름과 함께 그가 잃은 것이 먼저 말해진다.

멈춤 1: 5:20에서 멈춘다 — 부르짖고 의지하니 들으시고 도우셨다는 한 사슬의 무게를 쥔다.

멈춤 2: 5:22에서 멈춘다 —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가장 밝은 한 절을 든다.

끝: 5:26에서 멈춘다 — 이긴 지파가 끌려가고 동편 고원이 텅 빈다. 같은 손이 두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들

고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x] 해설 괄호·르우벤·갓·전쟁·므낫세·포로의 6컷 완결

[x] bekorah·nagid·za'aq·batach·'azar·ma'al·galah·gibborim 원어 어휘 분포

[x] 계보+삽입 내러티브와 승리/포로 병치의 문학 구조 기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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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르짖음→의지→들으심→도우심 사슬(5:20)의 형태 관찰

[x] 티글라트필레세르(불) 배경과 편집자 시점 표식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다윗 왕위·찬양), 17~20장(언약·승

전), 21~27장(성전 준비), 28~29장(자원 예물·기도) — 중에서, 5장은 1~9장 족보 블록 안의 동편 지파 단락이

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4장까지 유다와 시므온을 셈한 계보가 5장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르우벤·갓·므

낫세 반 지파를 셈한다. 그런데 이 단락은 두 가지를 미리 들려준다. 하나는 destination의 메아리 — 5:22의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가 29:14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와 같은 동사 결로 울린다. 다른

하나는 책 전체 포로 주제의 전조 — 5:26의 동편 지파 사로잡힘이 9:1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사로

잡혀 갔다"를 미리 비춘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회복의 따뜻함(29:9·17)으

로 부르심 — 안에서, 5장은 그 회복이 신실함에는 도우심으로, 불충에는 떠나보냄으로 응답한 두 얼굴을 동

편 지파의 역사로 보여 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지함(batach, 5:20)에서 배신(ma'al, 5:25)으로 / 부르짖음의 입에서 떠남의 발로 / 도우심을 받은 들판에서

텅 빈 고원으로 — 같은 동편 지파가 신뢰의 동사에서 불충의 동사로 옮겨 가며, 승리의 '말미암음'이 포로의

'일으키심'으로 바뀐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 사로잡혀 가는 데까지를 한

장에 압축하면서, 독자에게 "이긴 기억이 신실함을 붙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병치로 건네는 운동이다. 그 운

동은 6장에서 레위 계보로 이어지고, 9장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계보로 닫히며, 10장에서 다윗이 시작되어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5장의 벡터는 그 긴 호 안에서, 도우심과 떠나보냄이 같은 손의 두 방향임을 동편

지파의 한 장으로 보여 주는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동편 지파의 계보와 한 전투와 한 포로다 — 누가 어디에 거했고, 누구와 싸워 무엇을 얻었고, 누구에

게 끌려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신뢰와 불충의 같은 주어다. 5:20에서 의지

한 손과 5:25에서 떠난 손이 같다. 본문은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그 자체로 신실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설교가 아니라 사실의 병치로 보여 준다. 둘째, 같은 손의 두 방향이다. 5:22에서 승리를 '말미암게' 하신 하나

님이 5:26에서 포로를 '일으키신다'. 도우심과 사로잡으심이 한 손에 돌려진다 — 본문은 이를 진노라는 감정

으로 채색하지 않고 사실로만 둔다. 셋째, 동편 지파가 가장 먼저 끌려가는 전조다. 9:1의 책 전체 포로가, 가

장 먼저 셈해진 동편 계보의 결말로 미리 비친다 — 귀환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거울처럼 들이미는 배

치로 읽히되,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도우심을 받은 기억으로 신실함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 부르짖었던 입과 떠나는 발이 한 사람 안

에 있을 때,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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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5장은 독자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은 지파를 보여 주고, 그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떠남의 끝에 텅

빈 고원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한 장을 읽었을 때 — "우리도 도우심을 받았고, 우리도 떠

났고, 우리도 끌려갔다" — 라는 거울 앞에 섰을 그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

씨다. 도우심을 받은 기억이 떠남을 막아 주는가, 아니면 신실함은 매번 새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인가 — 그

물음이 동편 지파의 한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동편 지파의 승리와 포로가 한 장에 병치되었다 — 다음 장은 레위의 자손으로

건너가, 제사장의 줄(아론·엘르아살)과 성전 봉사자의 계보가 이름으로 열리며, 예배하는 백성의 척추가 놓이

기 시작한다(6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tach — 의지하다·신뢰하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세 번 색이 바뀌어요. 첫 색은 어두워요 — 르우벤의 이름이 뜨자마자 자막이 흘러요, 장

자권을 잃었다고. 그 어둠 속에서 동편 영토가 펼쳐지고, 브에라가 끌려가는 짧은 컷이 6절에서 한 번 지나가

요. 두 번째 색은 밝아요 — 18절부터 전투 화면이에요. 세 지파의 군대가 모이고, 싸움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화면을 채우고, 노획한 가축의 떼가 들판을 덮어요. 그 위에 자막이 떠요,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

라." 가장 밝은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색이 다시 어두워져요 — 25절. 같은 군대가 다른 신들 앞에 서

고, 앗수르의 그림자가 동편을 덮고, 줄지어 끌려가요. 마지막 프레임은 텅 빈 고원이에요. 가축도, 용사도, 장

막도 없어요. 밝음이 두 어둠 사이에 끼어 있는 화면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어둠에서 밝음으로, 다시 어둠으로 — 가운데에 부르짖음과 도우심이 놓인 화면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이긴 자가 떠난다 — 동편 지파의 한 장"

P02 이진우: "잃음·얻음·잃음 — 한 계보에 나란히 놓인 세 결"

P04 최현국: "부르짖음과 그림자 사이 — 요단 동편의 승리와 포로"

P05 김미영: "낙타 오만, 양 이십오만 — 그리고 텅 빈 고원"

P07 오지혜: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 강한 지파가 부르짖은 한 문장"

P11 나경아: "za'aq · batach · 'azar — 부르짖고 의지하니 도우셨다는 한 사슬, 그리고 ma'al"

부제 공동 제안: "장자권(bekorah)을 잃은 르우벤(5:1~2)으로 열려, 동편 세 지파가 하갈 사람과 싸우며 부르짖

고 의지하여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5:20·22)는 승리를 지나,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

(ma'al)하여 앗수르 왕 불에게 사로잡혀 가는(5:25~26) — 얻음과 잃음을 한 계보에 병치한 요단 동편의 기록"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동편 고원 위에 같이 서 봅시다.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은 그 들판과, 텅 비어 끌려간 그 고

원이 같은 땅이라는 것을 들고,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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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장에서 부르짖음과 떠남을 같이 보았습니다. 같은 지파가 한 번은 싸움 중

에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고, 한 번은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 끌려갔습니다. 그 둘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마음

에 걸려 머뭅니다. 이긴 날의 부르짖음과 떠난 날의 침묵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쭈지는 않겠습니

다. 다만 부르짖었던 입이 어떻게 닫혔는지를 들고, 제 안의 두 결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동편 지파의 한 장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승

리와 포로를 한 장에 나란히 둔 본문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

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부르짖음에서 떠남으로 움직여요. 5:20에서 동편 지파는 싸움 중에 하나님

께 부르짖고 그를 의지해요 — 그래서 들으시고 도우셨어요. 그런데 5:25에서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신들을 따라요. 부르짖던 대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남의 끝이 5:26의 사로잡힘이에요. 본문은

이 두 지점을 한 장에 두고 인과를 단정하지 않지만, 부르짖음(batach, 의지함)에서 ma'al(배신)로의 이동이 이

장의 운동 벡터예요. 역대상 전체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 — 안에서, 이 장은 그 언약이 신실함에 응답하고 불충에 반응하는 두 얼굴을 동편 지파의 역사로 보여

줘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10장부터 다윗이 시작돼요. 도착점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데 5장에 그 도착점의

작은 메아리가 미리 울려요 —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5:22). '말미암았다'는 같은 동사 결이에

요. 승리도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이 한 문장이, 책 끝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를 미리 한 음 들려줘요.

그리고 5:2의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더라"는 다윗 왕조로 가는 단서를 동편 지파의 장 첫머리에 심어 둬요.

계보 안에 이미 다윗이 비치는 거예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동편 지파를 가장 먼저 포로로 보내는 것이 마음에 닿아요. 9:1에서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고 책이 정리하는데, 5:26의 동편 지파 포로가 그 전조처럼 읽혀요. 가

장 먼저 끌려간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보에서 그 결말을 미리 보여 주는 것 — 본문이 포로 귀환 공동

체에게 "신실함과 불충이 어떤 결과를 불렀는지"를 동편 지파의 거울로 보여 주는 것처럼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부르짖어 도우심을 받은 입과, 조상의 하나님을 떠난 발이 같은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이긴 기억이 떠남을 막지 못했어요. 강한 용사 사만 사천칠백육십도, 도우심을 받은 경험도, 그들을 붙들지 못

했어요. 왜 부르짖었던 자들이 떠났는가 — 본문은 답하지 않아요. 그냥 둘을 나란히 둬요. 그 침묵 앞에서 드

는 물음은, 도우심을 받은 기억이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 확신은 아니고, 두 결 사이에서 드

는 떨림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20의 세 동사 za'aq(부르짖다)·batach(의지하다)와 그 결과 'azar(돕다)가 한

사슬로 묶여요. 그리고 5:25의 ma'al(범죄·배신)이 그 사슬을 끊어요. batach(의지하다)의 반대가 ma'al(배신)인

셈이에요 — 한 장 안에서 신뢰의 동사와 배신의 동사가 같은 주어에게 붙어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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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5:2의 nagid(주권자) —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권은 유다에게 갈라지는 이 단어가,

동편 지파의 장 첫머리에서 다윗을 향해 손짓하는 것인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부르짖음에서 떠남으로, 의지함(batach)에서 배신(ma'al)으로 — 도우심을 받은 같

은 손이 조상의 하나님을 놓는 그 이동을, 본문이 인과로 닫지 않고 병치로 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

로 갑니다. 레위 자손의 계보가 제사장의 줄로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5:1~2 —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권자(nagid)는 유다에게 갈라진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고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그러나 통치자는 유다에게서 났다고 본문이 따로 명시

한다. 장자권과 주권이 한 사람·한 지파에 모이지 않고 갈라진 이 배열의 의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5:20 — "부르짖고 의지하였으므로 들으시고 도우셨다"는 한 전투의 진술을 본문은 공식으로 두는가, 사

실로 두는가?

za'aq→batach→들으심→'azar의 사슬이 한 절에 묶인다. 이를 모든 기도의 공식으로 읽을지, 이 한 전투의

사실로 읽을지 — 본문 자체는 다음 절(5:22)에서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로만 닫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3. 5:22 —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가 승리한 전쟁에만 붙는 것은 왜인가?

이 진술은 동편 지파가 이긴 전투의 끝에 놓인다. 같은 동사 결('말미암다')이 29:14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

미암았다'와 이어지지만, 5장은 이를 패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한정의 의미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4. 5:25 — 도우심을 받은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ma'al)한 것을 본문은 왜 인과로 잇지 않는가?

5:20의 승리와 5:25의 범죄가 같은 주어를 공유하지만, 본문은 "그러므로"로 둘을 잇지 않고 병치로 둔다.

의지함(batach)에서 배신(ma'al)으로의 이동을 본문이 설명 없이 두는 이유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5:26 — 동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포로 된 것을 계보 초입에 둔 것은 어떤 선택인가?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켜 동편 세 지파를 사로잡아 가게 하신다. 책 전체의 포로 주제(9:1)

가 동편 지파의 결말로 미리 비친다. 이 배치의 의도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6. 5:6·22·26 —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오늘까지"라는 편집자 시간 표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세 번 반복되는 이 시간 표식은 역대기 저자가 포로 이후 시점에서 동편 지파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음을

노출한다. 이 편집자 시점의 기능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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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6장

1CH-006  ·  역사서  ·  히브리어

제사장 계보마저 포로로 닫히는(6:15) 단절 한가운데에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윗

이 세운 찬송 직무(6:31)가 솟아오른다 — 긴 족보장의 무게 중심이 예배에 놓이며, 이름들의

행렬이 곧 노래하는 백성의 지도가 된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세 겹: 제사장 계보의 두루마리(1~15절)→노래하는 성소(31~48절)→흩어진 레위 성읍(54~81절). 혈

통·찬양·거주의 세 층위.

중심 단락: 31~48절 찬양 직제가 긴 족보장의 무게 중심. 양쪽(계보·성읍) 사이에 노래 단락이 들어앉음.

소품 흐름: 이름(레위 자손)→소리("노래로 섬기고")→불과 향("번제단과 분향단" 49절)→땅과 들(성읍·초

장 54~81절).

거꾸로 된 출발(31절): "언약궤가 평안(menuchah)을 얻은 후에" — 앞의 포로 닫힘(15절)과 대비되는 평안

에서 시작하는 찬양 직무.

좌우 배치: 헤만(가운데, 33절)·아삽(오른쪽, 39절)·에단(왼쪽, 44절) 세 성가대 가문이 합창대 배치도처럼

정렬.

어휘: Levi(וגִּי ן)레위(장 전체의 주어) / kohen (לבֵּ יר)제사장 / shir (�הֹבֵּ 직무·섬김·예배(일 (עֲבוֹדָה)노래 / avodah (�גִּ

과 예배가 한 단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닫힘 다음의 안도 —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끝나지만(15절) 노래는 남는다는 공기(31절).

합창단 명부처럼 읽히는 족보 — 끝없는 이름들이 결국 찬송하는 사람들로 모임(31절).

닫힘·펼침·흩어짐의 대조 무대감 — 포로의 어둠(15절)→성전의 노래(31~48절)→온 땅의 성읍(54~81절).

세 가문의 좌우 대칭 — 헤만·아삽·에단의 정렬된 배치(33·39·44절). 무질서가 아닌 구조.

흩어짐이 스며듦으로 — 레위인이 땅 대신 성읍에 흩어져 온 땅에 퍼지는 그림(54~81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6: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 레위 세 아들의 이름으로 열림.

끝(6:81): "헤스본과 그 초장과 야셀과 그 초장을 받았더라" — 므라리 자손이 받은 레위 성읍 목록으로 닫

힘.

시작과 끝의 결: 레위 한 사람의 세 아들(혈통의 시작)로 열려, 그 후손이 받은 흩어진 성읍(거주의 마침)으

로 닫힘 — 한 조상에서 온 땅으로.

가운데 정점: 6:31-32 찬양 직무 세움. 시작(계보)도 끝(성읍)도 아닌 중간에 책의 무게 중심이 놓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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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힘의 두 결: 15절(제사장 계보의 포로 종착)과 81절(레위 성읍의 마지막). 단절과 분산이 한 장 안에 공

존.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아론 계열 제사장(1~15절): 레위→고핫→아므람→아론→엘르아살…사독…여호사닥. 여러 대를 거쳐 여호

사닥에서 포로로 종착.

여호사닥(6:15): "여호와께서…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갔더라."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닫히는 인물 — 단절의 지점.

다윗(6:31):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긴 자들"을 세움. 찬양 직무

의 기원을 다윗에게 둠 — 예배가 우연이 아니라 세워진 직제.

세 성가대 가문: 헤만(고핫계, 사무엘의 손자 6:33), 아삽(게르손계 6:39), 에단/여두둔(므라리계 6:44). 세 가

문이 좌우로 벌려 서서 노래(6:33·39·44).

아론과 그 자손(6:49):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분향하며…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제사장의 분향·속죄

직무 — 찬양(레위인)과 분향(아론 자손)의 직무 분리.

레위인의 처지(54~81절): 지파의 기업(땅) 대신 48 성읍에 흩어져 거함. 그 성읍에 도피성 포함 — 흩어짐이

섬김의 형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5절): 아론의 제사장 계보 — 레위에서 여호사닥까지. 마지막 컷이 "바벨론으로 잡혀감." 닫힘.

컷 2 (16~30절):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가문과 사무엘 계보. 레위 전체로 넓어지는 컷.

컷 3 (31~32절): 다윗이 찬양 직무를 세움 —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노래로 섬기고." 직제의 기원

컷.

컷 4 (33~48절): 세 성가대 가문의 배치 — 헤만(가운데)·아삽(오른쪽)·에단(왼쪽)이 좌우로 벌려 서는 합창

단 컷.

컷 5 (49~53절): 아론 자손의 분향·번제 직무와 짧게 반복되는 제사장 계보. 거룩한 직무의 분리 컷.

컷 6 (54~81절): 레위 성읍 목록 — 온 땅에 흩어진 성읍과 초장, 그 안의 도피성. 분산의 넓은 컷. 장이 여기

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Levi(וגִּי 레위'. 동사 lavah(연합하다·붙다)와 닿는 이름. 이 장 전체의 주어이자 제사장·찬양·도피성을' — (לבֵּ

품는 지파. 배경.

kohen(ן .제사장'. 1~15절·49~53절 아론 계열을 가리킴. 번제·분향·속죄의 직무 담당자' — (�הֹבֵּ

shir(יר .노래'. 31절 다윗이 세운 찬양 직무의 핵심어. 시편 표제의 '시(shir)'와 같은 어근' — (�גִּ

avodah(עֲבוֹדָה) — '직무·섬김·예배'. 한 단어가 노동·봉사·예배를 함께 가리킴. 32절 "직무대로 섬기다"의 그

단어. 일과 예배의 겹침.

menuchah(מְנוּחָה) — '평안·안식·쉴 곳'.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궤가 쉴 처소를 얻음과 찬양의

시작이 연결됨.

miqlat(קְלָט .도피성·피난처'. 57·67절 레위 성읍에 포함된 도피성. 보호와 예배의 겹침' — (מגִּ

qatar(קָטַר) — '분향하다·태우다'. 49절 아론 자손의 분향단 직무. 향을 피워 올리는 제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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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sh(�ָגְר .초장·들·목초지'. 54~81절 레위 성읍에 딸린 들. 성읍과 함께 반복되는 거주 단위' — (מגִּ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chiastic centering): 양쪽이 계보(1~30절)와 성읍(54~81절)이고, 가운데에 찬양 직제

(31~48절)가 무게 중심으로 놓임. 긴 족보장이 예배를 중심에 둠.

포로로 닫히는 계보(descent into exile): 제사장 계보가 여호사닥의 바벨론 포로(15절)로 종착. 가장 거룩한

혈통도 단절을 겪음 — 단절 속의 보존이라는 책의 결.

찬양 직무의 삽입(worship office insertion): 순수 계보 흐름 속에 31~48절 찬양 단락이 서사적으로 삽입됨.

다윗이 "맡긴 자들"이라는 서술 구문이 이름 나열과 문체가 다름.

세 성가대의 대칭(three choir symmetry): 헤만(고핫계)·아삽(게르손계)·에단(므라리계)이 레위 세 아들 가

문에서 각각 나와 좌우로 정렬. 계보의 세 줄기가 찬양에서 다시 만남.

분산의 목록(dispersion list): 54~81절 레위 성읍이 지파별로 흩어져 배치됨.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의 거주

가 곧 온 땅의 섬김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신전 인력 명부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신전이 제사장·문지기·악사를 직무별로 등록한 명부 장

르. 6장의 제사장 계보와 성가대 가문 목록이 이 명부와 맞닿는 배경.

성전 음악 직제 — 앗수르·바벨론 궁정·신전의 직업 악사 길드처럼 노래를 세습 직무로 조직한 ANE 배경.

헤만·아삽·에단의 세습 찬양 구조와 닿음. 배경.

레위 성읍·도피성 제도 — 신전 종사 집단에게 분산 거주지를 배정하는 고대 근동 관행. 레위인이 땅 대신

48 성읍에 흩어지는 구조(민 35·수 21의 출처)의 배경.

분향 직무(qatar) — 번제단·분향단의 분리된 직무(49절)는 고대 근동 신전의 제의 분업과 맞닿음.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를 위해 기록됨.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닫히되

(15절) 찬양 직제가 남는다는 배열은 "회복된 예배의 정당성"을 계보로 세우는 배경.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6:1~15 ↔ 출 6:16~25 (레위·고핫·아므람·아론 계보 — 직접 출처)

역대상 6:31~32 ↔ 대상 16장 (다윗이 아삽과 형제를 궤 앞에 세워 찬송하게 함 — 직무 세움의 서사)

역대상 6:33~38 ↔ 삼상 1장 (엘가나·한나·사무엘 — 헤만 계보의 배경)

역대상 6:49 ↔ 출 30:1~10 (분향단과 분향 직무 — 아론 자손의 일)

역대상 6:54~81 ↔ 수 21장 (레위인에게 분배된 48 성읍 — 병행 본문)

역대상 6:54~81 ↔ 민 35:1~8 (레위 성읍과 도피성 제도 — 출처)

역대상 6:15 ↔ 대하 36:20~21 (여호사닥 시대의 바벨론 포로 — 계보 종착의 연결)

역대상 6:33·44 ↔ 시 88·89 표제 (에스라인 헤만·에단 — 성가대 가문과 시편의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제사장 계보의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 그리고 엘르아살, 비느하

스, 아비수아…사독, 아히마아스…그리고 여호사닥. 마지막 이름에서 화면이 어두워진다 — "바벨론으로 잡

혀갈 때에 갔더라." 두루마리가 포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화면이 잠시 검다. 그러다 다시 밝아지며 레위

의 세 아들 가문이 펼쳐진다 — 게르손, 고핫, 므라리. 사무엘의 이름도 그 안에 흐른다. 그리고 화면이 성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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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간다 —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궤가 쉴 곳에 놓여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세워진다.

"노래로 섬기고…그 직무대로 모셨더라." 세 가문이 처소를 잡는다 — 헤만이 가운데 서고, 아삽이 그 오른쪽

에, 에단이 왼쪽에 벌려 선다. 합창대의 배치가 완성된다. 그리고 화면이 번제단으로 옮겨간다 — 아론의 자손

이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서 분향한다. 향이 피어오른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넓어진다 — 온 땅이 보인다. 레위

성읍들이 지파마다 흩어져 있다. 헤브론, 립나, 야일…그 안에 도피성이 있다. 레위인이 어디에나 있다. 땅을

받지 못한 그들이 온 땅에 스며 있다. 화면이 닫힌다 — 흩어진 성읍의 지도로. 닫힘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흩

어짐으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포로로 닫힌 계보 한가운데의 노래 — 예배가 책의 중심이다"

초벌 부제: "제사장 계보마저 여호사닥의 바벨론 포로(6:15)로 닫히는 단절 속에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윗이 세운 찬양 직무(6:31)가 솟아오르고, 헤만·아삽·에단 세 가문이 좌우로 벌려 서서 노래하며

(6:33-48), 레위인은 땅 대신 성읍에 흩어져 도피성을 품는(6:54-81) — 긴 족보장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귀

환 공동체를 노래하는 백성으로 위치 짓는 핵심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Levi·kohen·shir·avodah·menuchah·miqlat·qatar·migras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포로 닫힘+찬양 삽입+세 성가대 대칭+분산 목록 기

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6:15의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다"는 신학 선언으로 닫지 않고, 가장

거룩한 혈통도 단절을 겪었다는 형태 관찰로만 둠.

6:31의 찬양 직무 세움을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노래가 우연이 아니라 다

윗이 세운 직제라는 본문이 둔 사실로만 기록.

세 성가대 가문의 좌우 배치를 "삼위일체적 조화"나 신학적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레위 세 아들 가문에

서 나와 정렬되는 합창 구조 관찰로만 둠.

레위인이 땅 대신 성읍에 흩어진 것을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사명"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의 거주 형태와 도피성의 겹침이라는 사실로만 보존.

찬양이 책의 중심에 놓인 것을 "예배자로 살라"는 권면으로 닫지 않고, 긴 족보장의 무게 중심이 예배 단락

에 놓인 구조 관찰로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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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6장은 레위→고핫→아므람→아론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계보가 여호사닥의 바벨론 포로

(6:15)로 닫히는 단절을 거쳐,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윗이 세운 찬양 직무(6:31-32)를 중심에 두고, 헤

만·아삽·에단 세 가문이 좌우로 벌려 서서 노래하며(6:33-48), 아론 자손이 번제단·분향단에서 분향하고(6:49),

레위인이 땅 대신 48 성읍에 흩어져 도피성을 품는(6:54-81) — 긴 족보장이 예배를 무게 중심에 두고 귀환 공

동체를 노래하는 백성으로 위치 짓는 핵심 장이다.

한 문단: 제사장 계보가 또박또박 내려온다.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그리고 사독을 지나 여호사닥까지. 마지

막 이름에서 어둠이 든다 —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갔더라." 가장 거룩한 혈통도 포로로 끊긴다. 검은 화면

이 잠시 머문다. 그러다 레위 세 가문이 펼쳐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궤가

쉴 곳에 놓여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세워진다. "노래로 섬기고…그 직무대로 모셨더라." 헤만이 가운데, 아삽

이 오른쪽, 에단이 왼쪽에 벌려 선다. 합창대의 배치가 완성된다. 번제단에서 향이 피어오른다. 그리고 화면이

넓어지며 온 땅의 성읍들이 보인다 — 레위인이 흩어져 있고, 그 안에 도피성이 있다. 땅을 받지 못한 그들이

온 땅에 스며 있다. 닫힘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흩어짐으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세 겹 무대(계보 두루마리·노래하는 성소·흩어진 성읍). 중심 단락은 31~48절 찬양. 이름→소리→불과 향→땅

으로 흐르는 소품. avodah가 일과 예배를 함께 가리킴.

2 첫 느낌·

분위기

닫힘 다음의 안도. 합창단 명부처럼 따뜻한 족보. 닫힘·펼침·흩어짐의 대조. 세 가문의 좌우 대칭. 흩어짐이 스

며듦으로.

3 시작과

끝

레위 세 아들(1절)로 열려 므라리 성읍 목록(81절)으로 닫힘. 가운데에 찬양 직무(31절)가 무게 중심. 15절 단절

과 81절 분산이 공존.

4 등장인물

·사상

아론 제사장 계보(포로 종착, 15절)·다윗(찬양 직무 세움, 31절)·세 성가대 가문(33·39·44절)·아론 자손의 분향

(49절)·흩어진 레위인(54~81절).

5 장면 컷 제사장 계보·닫힘(컷1)·세 가문(컷2)·찬양 직무(컷3)·합창대 배치(컷4)·분향 직무(컷5)·레위 성읍(컷6) 6컷.

6 의문·발

견·정보

Levi·kohen·shir·avodah·menuchah·miqlat·qatar·migrash 원어 카드.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포로 닫힘·찬양 삽입·

세 성가대 대칭. ANE 신전 명부 배경. 출 6·민 35·수 21·대상 16 교차 참조.

7 동영상 제사장 계보 → 포로의 어둠 → 성전의 노래 → 합창대 배치 → 분향 → 온 땅의 흩어진 성읍.

8 초벌 제

목·부제

"포로로 닫힌 계보 한가운데의 노래 — 예배가 책의 중심이다"

9 기도·내

면

끊겨도 노래는 남는다는 감각, 노래가 우연이 아니라 세워진 직무였다는 것, 흩어짐 안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들고 머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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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닫힘 한가운데의 노래: 역대상 6장은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끊기는 15절과, 찬양 직무가 세워지는

31절을 한 장 안에 둔다. 가장 거룩한 혈통도 단절을 겪지만, 그 단절이 끝이 아니다. 족보의 무게 중심에 노래

가 놓여 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배열은 "계보는 끊겼어도 노래는 남았다"는 확인의 행위였을

것이다 — 단정이 아니라, 두 단락을 한 장에 둔 본문의 배열에 대한 관찰.

2. 결 2 — 노래는 우연이 아니다: 31절은 거꾸로 출발한다. "언약궤가 평안(menuchah)을 얻은 후에." 앞의 포

로가 강제된 어둠이라면, 이 평안은 궤가 쉴 곳을 얻은 안식이다. 그 안식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세워 "찬송하

는 일을 맡긴다." 노래가 즉흥이 아니라 세워진 직무(avodah)다. 이 직제가 왜 다윗에게 소급되는지 본문은 설

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급이 회복된 예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3. 결 3 — 두 종류의 흩어짐: 이 장은 흩어짐을 두 번 둔다. 15절의 포로는 강제로 끌려간 단절의 흩어짐이고,

54~81절의 레위 성읍은 섬기라고 보내진 스며듦의 흩어짐이다. 같은 흩어짐인데 결이 정반대다. 그리고 그 섬

김의 흩어짐 안에 도피성(miqlat)이 포함된다 — 보호와 예배가 겹친다.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섬김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배열로 보여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6:1~15 ↔ 출 6:16~25 (레위·고핫·아므람·아론 계보 — 직접 출처)

역대상 6:31~32 ↔ 대상 16장 (다윗이 궤 앞에 아삽과 형제를 세워 찬송하게 함 — 직무 세움의 서사)

역대상 6:33~38 ↔ 삼상 1장 (엘가나·한나·사무엘 — 헤만 계보의 배경)

역대상 6:54~81 ↔ 수 21장 · 민 35장 (레위 48 성읍과 도피성 — 병행·출처)

역대상 6:15 ↔ 대하 36:20~21 (여호사닥 시대의 바벨론 포로 — 계보 종착의 연결)

역대상 6:33·44 ↔ 시 88·89 표제 (에스라인 헤만·에단 — 성가대 가문과 시편)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6:1의 레위 세 아들에서 출발한다 — 제사장 계보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앞에 선다.

멈춤 1: 6:15에서 멈춘다 —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끝난다. 가장 거룩한 혈통의 단절을 쥔다.

멈춤 2: 6:31에서 멈춘다 —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노래가 솟는다. 그 거꾸로 된 출발의 무게를 든

다.

끝: 6:81에서 멈춘다 — 장이 흩어진 성읍 목록으로 닫힌다. 그 안에 도피성이 있다.

F · 자족성 점검

[x] 제사장 계보·세 가문·찬양 직무·합창 배치·분향·성읍의 6컷 완결

[x] Levi·kohen·shir·avodah·menuchah·miqlat·qatar·migrash 원어 어휘 분포

[x]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와 포로 닫힘 패턴의 문학 구조 기록

[x] 찬양 직무 삽입(31절)과 두 종류의 흩어짐의 형태 관찰

[x] 직무 분리(레위인 찬양·아론 자손 분향, 49절)의 존재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다윗 왕위·찬양), 17~20장(언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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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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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21~27장(성전 준비), 28~29장(자원 예물·기도) — 중에서, 6장은 1~9장 족보 블록 안에 있으되 그 결이

다르다. 다른 지파는 짧게 지나가는데, 레위 지파의 계보는 길게 머물고, 그 한가운데에 찬양 직무가 세워진다

(31~48절).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6장은 책의 도착점인 예배(29:14)를 족보 단계에서 미리 드러내는 핵심 매

듭이다.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닫히되(15절) 다윗이 세운 찬양 직제가 그 중심에 남는다는 배열은,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노래하는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29:9·17) — 을 이 장에

서 노래로 처음 들려준다. 예배가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 한가운데에 이미 놓여 있

다는 것이 6장이 구속사 호에서 차지하는 지점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단절(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닫힘, 6:15)에서 직무(다윗이 세운 찬양, 6:31)로 / 노래(세 가문의 합창 배치,

6:33-48)에서 분향(아론 자손의 거룩한 일, 6:49)으로 / 흩어짐(레위 성읍과 도피성, 6:54-81)으로 — 닫힌 계보

한가운데에서 예배가 솟아 온 땅으로 스며든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끊긴 계보에서 세워진 직무로 움직이며 독자에게 "단절이 끝이 아니라, 그 한가운

데에 노래가 세워져 있다"는 위치를 건네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16장에서 다윗이 궤 앞에 아삽을 세워 찬송

하게 하는 서사로 펼쳐지고, 22~27장에서 성전 준비와 직무 조직으로 이어지며,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6

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예배 매듭 — 족보 한가운데에 새겨진 노래의 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레위 지파의 긴 명부다 —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가문이 어느 성읍을 받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

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회복된 예배의 정당성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가장 절실한 물음은

"우리의 예배가 옳은가"였을 것이다. 6장은 찬양 직무를 다윗에게까지 소급해(31절), 회복된 노래가 우연이

아니라 세워진 직제를 잇는다고 선언한다 —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지 않고 계보의 배열로 쓴다.

둘째, 단절 속의 보존이다. 제사장 계보마저 포로로 끊기지만(15절), 그 단절 한가운데에 찬양이 남는다. 끊김

과 남음이 한 장에 공존한다. 셋째, 섬김으로서의 흩어짐이다.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지는데

(54~81절), 그 흩어짐이 결핍이 아니라 섬김의 구조가 된다 — 도피성을 품은 채.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계보가 끊긴 지점에서도 남아 있는 노래는 무엇인가 — 내가 맡은 섬김은 우연인가, 세워진 직무인가. 그

리고 나의 흩어짐은 결핍인가, 스며드는 섬김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6장은 독자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제사장 계

보가 포로로 닫히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단절 한가운데에 다윗이 세운 노래가 솟는 것을 보여 주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 온 땅에 흩어져 도피성을 품는 것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장을 읽었을 때

— "끊겨도 노래는 남았다, 그 노래를 우리가 잇는다, 우리의 흩어짐도 섬김이 될 수 있다" — 라는 감각이 무

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의 단절 한가운데에서 남아 있는 노래는 무엇이고,

나의 흩어짐은 어떤 섬김이 되는가 — 그 물음이 예배를 책의 중심에 둔 이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

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레위 지파의 계보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닫혔다 — 잇사갈·베냐민·납달리·므낫

세·에브라임·아셀 등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가 다시 펼쳐지며(7장), 각 지파의 용사와 족보가 이어지는 다음

명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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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vodah — 직무·섬김·예배.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화면으로 시작해요. 제사장 계보가 한 줄로 내려와요 —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그리고 사독을 지나 여호사닥까지. 마지막 이름에서 화면이 검어져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포로

의 어둠으로 두루마리가 사라지는 컷이에요. 그리고 검은 화면이 잠시 머물러요. 다음에 화면이 다시 켜지면

서 레위 세 가문이 펼쳐지고 — 화면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31절. 궤가 쉴 곳에 놓여 있어요. 그 앞에 사람

들이 세워지고, 노래가 시작돼요. 카메라가 합창대의 배치를 비춰요 — 헤만이 가운데, 아삽이 오른쪽, 에단이

왼쪽. 그리고 번제단으로 옮겨가 향이 피어오르는 컷. 마지막에 화면이 확 넓어지면서 온 땅의 성읍들이 보여

요 — 레위인이 흩어져 있고, 그 안에 도피성이 있어요. 화면이 닫혀요. 닫힘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흩어짐으로

흐르는 영상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포로로 닫혔다가, 성전에서 노래가 펼쳐지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닫힘 다음의 노래 — 포로로 끝난 계보 한가운데서 솟는 찬송"

P02 이진우: "가운데에 노래를 둔 족보 — 계보와 성읍 사이의 찬양 직제"

P04 최현국: "두루마리·성소·성읍 — 세 무대를 가로지르는 레위 지파"

P05 김미영: "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온 땅에 스민다 — 흩어짐이 섬김이 될 때"

P07 오지혜: "노래는 우연이 아니다 —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세워진 직무"

P11 나경아: "avodah — 일과 예배가 한 단어인 지점에서 솟는 찬양"

부제 공동 제안: "제사장 계보가 여호사닥의 바벨론 포로(6:15)로 닫히는 단절 속에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윗이 세운 찬양 직무(6:31)가 솟아오르고, 헤만·아삽·에단 세 가문이 좌우로 벌려 서서 노래하며

(6:33-48), 아론 자손은 번제단·분향단에서 분향하고(6:49), 레위인은 땅 대신 48 성읍에 흩어져 도피성을 품는

(6:54-81) — 긴 족보장이 예배를 무게 중심에 두고 귀환 공동체에게 노래하는 백성의 지도를 건네는 핵심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노래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포로로 닫힌 계보 한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찬송, "언약궤

가 평안을 얻은 후에" 세워진 그 직무 안으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

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 제사장 계보마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

습니다. 가장 거룩한 직분도 단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단절 다음에 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래로 섬기

고…그 직무대로 모셨더라." 끊겨도 노래는 남는다는 것, 그 노래가 우연이 아니라 세워진 일이었다는 것을

들고 머뭅니다. 제가 어떤 노래를 맡았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 온 땅에 흩어

져 섬겼다는 것, 그 흩어짐 안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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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긴 족보장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이름들의 행

렬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단절에서 직무로 움직여요.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끊기는데(15절), 그 끊김

이 끝이 아니에요. 가운데에 찬양 직제가 세워져 있어요(31~48절). 계보는 끊겼지만 직무는 세워졌다 — 그 대

비가 이 장의 운동이에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

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다" — 에서, 6장은 그 '예배'를 족보로 드러내는 핵심 매듭이에요. 계보의

한가운데에 노래가 들어앉아 있다는 게, 이 책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보여줘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10장부터 다윗이 시작돼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6장은 그 도착점의 예표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도 전에, 계보 단계에서 이미 찬양 직무가 세워졌다고 기록돼요(31절). 예배가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족보 한가운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귀환 공동체에게 "회복된 너

희의 노래는 다윗이 세운 그 직무를 잇는다"는 정당성의 표식처럼 읽혀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두 종류의 흩어짐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포로의 흩어짐이에요(15

절). 강제로 끌려간 흩어짐. 다른 하나는 레위 성읍의 흩어짐이에요(54~81절). 섬기라고 보내진 흩어짐. 같은

'흩어짐'인데 결이 정반대예요. 포로는 단절이고, 성읍은 스며듦이에요. 이 장이 그 두 흩어짐을 한 곳에 두는

게 —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섬김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

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제사장 계보가 포로로 끝나는데(15절), 같은 장에 회복된 예배의 직무가 세워져 있어

요(31절). 끝남과 세워짐이 한 장 안에 있어요. 아마도 이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그것이었을 거예요 —

계보는 끊겼어도 노래는 남았다, 그 노래를 너희가 잇는다.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닫힘과 노래가 한 장에 같

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31절의 menuchah(מְנוּחָה, 평안·쉴 곳) —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궤가 쉴

처소를 얻은 다음에야 노래가 시작돼요. 안식과 찬양이 어순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32절의 avodah(עֲבוֹדָה)

— 직무이자 섬김이자 예배예요. 노래하는 일이 곧 예배라는 게 이 한 단어에 들어 있어요. 일과 예배를 가르

지 않는 이 어휘가 — 흩어진 레위인의 섬김(54~81절)과도 닿는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안식이 노래를 낳

고, 노래가 곧 직무인 이 연쇄를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단절에서 직무로 — 포로로 닫힌 계보 한가운데에 다윗이 세운 찬양이 솟아오르고,

예배가 이 책의 무게 중심임을 족보가 드러낸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잇사갈·베냐민·납달리

지파의 계보가 다시 펼쳐질 거예요.

역대상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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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6:15 — 제사장 계보마저 바벨론 포로로 닫히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가장 거룩한 혈통인 아론의 제사장 계보가 여호사닥에서 포로로 종착한다. 역대기 저자가 이 단절을 계보

의 끝에 두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단절 속의 보존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둔다.

Q2. 6:31 — 찬양 직무의 기원을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의 다윗에게 두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노래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직제로 기록된다. 안식(menuchah)과 찬양의 어순 연결, 그리고 직제의

기원을 다윗에게 소급하는 서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6:33~48 — 세 성가대 가문이 레위 세 아들에서 각각 나와 좌우로 벌려 서는 배치는 어떤 구조인가?

헤만(고핫계)·아삽(게르손계)·에단(므라리계)이 레위의 세 줄기에서 나와 찬양에서 다시 만난다. 이 대칭

배치의 의도를 신학적 상징으로 끌지 않고 합창 구조 관찰로 보존.

Q4. 6:49 — 찬양(레위인)과 분향(아론 자손)의 직무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질서인가?

레위인은 노래로 섬기고(31절), 아론과 그 자손은 번제단·분향단에서 분향한다(49절).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서 직무가 나뉘는 이 분업의 질서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5. 6:54~81 — 레위인이 땅 대신 흩어진 성읍에 거하고 그 안에 도피성이 포함되는 것은 무엇을 겹치는가?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 48 성읍에 흩어져 거하며, 그 성읍에 도피성(miqlat)이 포함된다. 보호와

예배, 흩어짐과 섬김이 겹치는 이 구조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6:1~81 — 긴 족보장의 무게 중심을 찬양 단락(31~48절)에 두는 배열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계보(1~30절)와 성읍(54~81절) 사이에 찬양 직제가 중심으로 놓인다. 역대기 저자가 족보 한가운데에 예

배를 둔 이 배열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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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7장

1CH-007  ·  역사서  ·  히브리어

북쪽 여섯 지파의 족보가 용사의 수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를 세는 명단으로 흐르는데, 그 명단

한가운데(7:21~23)에 짧은 내러티브 하나가 끼어든다 —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 죽은 아들들을

두고 여러 날 슬퍼하는 아버지, 그를 위로하러 온 형제들, 그리고 그 슬픔 한가운데서 다시 이

어지는 '재앙 중에 났다'는 이름. 사건 없는 명단에서 애도와 회복이 한 번 얼굴을 내민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겹 무대: 바깥은 지파별 군적의 책상(가문·수효·용사·지휘관 계수), 안은 에브라임의 집(7:21~23 애도 장

면). 24절에서 다시 군적으로 복귀.

여섯 지파 반복 틀: 잇사갈(1~5절)·베냐민(6~12절)·납달리(13절)·므낫세(14~19절)·에브라임(20~29절)·아

셀(30~40절) — 같은 계수 형식의 반복.

틀의 균열: 에브라임 단 안(7:21~23)에서 정적 명사 흐름이 깨지고 동사(죽이다·슬퍼하다·위로하다·동침하

다·낳다)가 살아나 짧은 서사 형성.

소품 둘: 가축(miqneh, 7:21 약탈의 발단)과 이름(Beriah, 7:23 '재앙 중에 났다'). 일상 소품에서 죽음이 오고

그 흔적이 이름에 새겨짐.

반복구의 무게: '큰 용사'·'지휘관의 우두머리'·'족보에 따른 수가 ~명이라'가 지파마다 따라붙음. 아셀(7:40)

이 "다 용사요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장을 닫음.

어휘: toledot(계보)·gibbor(용사)·rosh(우두머리)·abal(슬퍼하다)·nacham(위로하다)·Beriah(재앙 중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마른 명단을 읽다 한 사람의 눈물 앞에 서는 느낌 — 21절에서 공기가 바뀜.

강함의 명단 속 약함의 한 컷 — 용사·지휘관·수만 명의 수효 한가운데 무력하게 우는 한 아버지.

리듬의 단절과 복귀 — 명단의 일정한 박자가 7:21에서 끊기고 24절에서 다시 흐름.

절제된 정보 전달 — 슬픔도 회복도 몇 절에 압축. 감정 묘사를 늘이지 않음.

슬픔과 새 생명을 같이 담은 이름 — 재앙 중에도 났다는 브리아의 쓸쓸하면서 따뜻한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7: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 지파명·아들 나열·수효의 계

수 형식으로 열림.

끝(7:40):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큰 용사요 지휘관의 우두머리라" — 용사·지휘관

표제로 장이 닫힘.

시작과 끝의 동질성: 첫 절과 끝 절이 모두 계수·용사 형식. 명단으로 열어 명단으로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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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운데의 이질: 그 동질한 명단 틀 안에서 7:21~23만 서사 형식. 시작·끝과 다른 결.

완결 여부: 독립 단위가 아닌 북쪽 지파 족보 블록(1CH 1~9장)의 한 부분. 8장의 베냐민 상세 계보로 이어

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유형: 대부분 이름만 있는 계보 인물 — 발화·동작·심리 없음. 잇사갈·베냐민·납달리·므낫세·에브라임

·아셀과 그 자손들.

예외적 서사 1 — 에브라임의 아들들(7:21):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가축을 빼앗

으러 내려갔음이라." 명단 속 유일한 죽음 사건.

예외적 서사 2 — 아버지 에브라임(7:22):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였더라." 명단 속

유일한 애도·위로 장면.

예외적 서사 3 — 브리아(7:23): "그가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이 장 유일한 작명 어원 메모.

여인의 언급(7:24): 브리아의 누이 세에라가 벧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축함 — 계보 안에 여성 인물이 행

위 주체로 등장하는 드문 절.

군적의 사상: 지파를 용사 수·지휘관으로 셈하는 계수가 반복 — 귀환 공동체에게 동원·정체성의 기반을

이름과 수로 제시하는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잇사갈 — 네 아들과 그 자손, 큰 용사들, "족보에 따른 수가 팔만 칠천 명"의 계수.

컷 2 (6~12절): 베냐민 — 벨라·베겔·여디아엘과 자손들, 용사들의 수효 계수.

컷 3 (13절): 납달리 — 한 절로 야시엘·구니·예셀·살룸만 짧게 나열.

컷 4 (14~19절): 므낫세 — 마길·길르앗·여인들의 언급, 슬로브핫의 딸들로 이어지는 계보.

컷 5 (20~23절): 에브라임 — 이름 나열(20절) 뒤 아들들의 죽음·아버지의 애도·형제들의 위로·브리아의 출

생(21~23절). 명단 속 서사 컷.

컷 6 (24~40절): 세에라의 건축(24절)·에브라임 후손(여호수아까지, 25~27절)·거주지(28~29절)·아셀의 용

사 계수(30~40절). 명단으로 복귀하여 장을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oledot(תּוֹלְדוֹת) — '계보·내력'. 이 장의 장르 배경. 지파별 가문 기록의 형식.

ben(ן .아들'. 계보를 잇는 가장 빈번한 관계 표지. 복수 bene도 다수' — (�בֵּ

gibbor(גִּ�וֹר�) — '용사·강한 자'. 잇사갈·베냐민·아셀 계수에 반복. '큰 용사'(gibborei chayil)의 형태로도.

rosh(�ֹרא) — '머리·우두머리'. '지휘관의 우두머리'(7:40) 표제의 핵심어. 명단을 닫는 단어.

mispar(סְָ�ר .수효·계수'. "족보에 따른 수가 ~명이라"는 계수 공식의 어근. 군적 형식의 표지' — (מגִּ

abal(אָבַל) — '슬퍼하다·애도하다'. 7:22 에브라임의 여러 날 슬픔. 계보 속 유일한 애도 동사.

nacham(נחַָם) — '위로하다·뉘우치다'. 7:22 형제들의 위로. 곁에 와서 머무는 행위의 동사.

Beriah(יעָה .재앙 중에(난)'. 7:23 작명 어원. raah(악·재앙)와 연결. 본문이 직접 푸는 드문 어원' — (ְ�ר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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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군적 계수 목록(military census): 가문·아들·용사 수·지휘관을 세는 행정 형식이 여섯 지파에 반복. 민 26장

광야 인구조사 형식과 닿음.

삽입된 서사 막간(embedded narrative interlude): 7:21~23이 명사 흐름의 계보에 동사 서사를 삽입. 죽음→

애도→위로→출생의 작은 호(arc)를 명단 안에 형성.

작명 어원(name etiology): 7:23 브리아의 이름을 사건('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과 연결. 창 35:18 베노

니/베냐민과 같은 형식.

북쪽 지파 묶음(north tribes grouping): 잇사갈·베냐민·납달리·므낫세·에브라임·아셀을 한 장에 묶음. 분량

불균형(납달리 1절 vs 아셀 11절)이 자료 가용성을 반영하는 형식 특징.

슬픔과 이어짐의 호(grief and continuation arc): 죽음의 단절 뒤 다시 동침·출생으로 계보가 이어짐. 명단이

멈췄다가 다시 흐르는 것을 한 가정의 사건으로 형상화.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군적 문헌 — 지파별 용사 수·지휘관(rosh)을 세는 목록은 동원 능력·인구를 기록하는 행정 형

식. 역대기 저자가 계보에 결합한 배경.

가축 약탈(7:21) — 이웃의 가축(miqneh)을 노리는 습격은 고대 근동의 일상적 분쟁 형태. 가드 사람들이

에브라임 아들들을 죽인 사건의 배경.

애도와 위로 관습(7:22) — '여러 날 슬퍼하매 형제들이 와서 위로함'은 공동체적 상례 형식.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곁에 머무는 장면과 같은 배경.

출생 정황 작명(7:23) — '재앙 중에 났다' 브리아처럼 출생 상황을 이름에 새기는 것은 히브리 작명 전통

(베노니·이가봇)과 같은 형식.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북쪽 지파까지 계보로 셈하는 배경. 흩어졌던 지파의 이

름을 다시 세는 것이 정체성 재건의 행위.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7:1 ↔ 창 46:13 (잇사갈의 아들들 — 출처)

역대상 7장 계수 ↔ 민 26장 (광야 지파별 군적 인구조사 — 계수 형식 배경)

역대상 7:6~12 ↔ 창 46:21 (베냐민의 아들들 — 출처 비교)

역대상 7:14~19 ↔ 민 26:29~34 (므낫세·마길·길르앗 — 출처)

역대상 7:20 ↔ 민 26:35~36 (에브라임 자손 — 출처)

역대상 7:23 ↔ 창 35:18 (베노니/베냐민 작명 — 출생 정황 작명 선례)

역대상 7:27 ↔ 출·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에브라임 계보 — 후대 인물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군적의 책상 위에서 시작한다. 잇사갈 — 돌라·부아·야숩·시므론, 큰 용사들, 팔만 칠천 명. 수효가

적힌다. 베냐민 — 벨라·베겔·여디아엘과 자손들, 용사의 수가 셈해진다. 납달리 — 야시엘·구니·예셀·살룸, 단

한 줄로 빠르게 지나간다. 므낫세 — 마길과 길르앗, 여인들의 이름, 슬로브핫의 딸들. 그리고 에브라임 — 수

델라·베렛·다핫…20절까지 이름이 흐른다. 그런데 21절에서 카메라가 책상을 떠나 한 집 안으로 들어간다. 가

드 땅에서 죽임을 당한 아들들의 소식이 도착한다. 아버지 에브라임이 앉아 운다.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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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리고 형제들이 하나둘 들어와 곁에 앉는다 — 위로하러.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다시 한 아이가 태어난

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부른다 — '재앙 중에 났다.' 카메라가 그 이름을 비추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간다. 누이

세에라가 성읍을 짓고,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진다. 거주지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아셀 —

용사들의 긴 명단, "다 용사요 지휘관의 우두머리." 화면이 닫힌다. 명단으로 열려 명단으로 닫혔는데, 그 한가

운데 한 집의 슬픔과 한 아이의 이름이 남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용사를 세는 명단 한가운데 — 한 아버지의 여러 날"

초벌 부제: "잇사갈에서 아셀까지 북쪽 여섯 지파를 용사 수와 지휘관으로 셈하는 명단인데, 그 한가운데

(7:21~23)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 죽은 아들들을 두고 여러 날 슬퍼하는 아버지와 그를 위로하러 온 형제들,

그리고 그 슬픔 끝에 '재앙 중에 났다'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한 아이가 있어 — 사건 없는 계보에서 애

도와 회복이 한 번 얼굴을 내미는 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oledot·ben·gibbor·rosh·mispar·abal·nacham·Beri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군적 계수+삽입 서사 막간+작명 어원+북쪽 지파 묶음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7:22의 '형제들이 와서 위로함'을 "공동체 회복의 신학"으로 닫지 않고, 명단 속 유일한 애도·위로 장면이라

는 형태 관찰로만 둠.

7:23 브리아의 이름을 "고난 중의 소망"이라는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출생 정황을 이름에 새기는 작명

형식과 본문이 직접 푸는 어원 메모로만 둠.

용사·지휘관 계수를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의 증거"로 닫지 않고, 군적 형식의 반복이라는 문학 사실로만

기록.

에브라임 아들들의 죽음 시점(출애굽 이전 독법)을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관찰

과 사본·전통의 갈림으로만 보존.

슬픔 뒤 다시 이어지는 출생을 "회복의 섭리"로 교훈화하지 않고, 명단이 멈췄다 다시 흐르는 것을 한 가정

의 사건으로 형상화한 구조 관찰로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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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7장은 잇사갈(1~5절)·베냐민(6~12절)·납달리(13절)·므낫세(14~19절)·에브라임(20~29절)·아

셀(30~40절) 북쪽 여섯 지파를 용사 수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셈하는 명단인데, 에브라임 단 한가운데

(7:21~23)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 죽은 아들들을 두고 여러 날 슬퍼하는 아버지와 그를 위로하러 온 형제들, 그

리고 '재앙 중에 났다'(브리아)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한 아이가 끼어들어 — 명단으로 열려 명단으로 닫

히는 그 동질한 틀 속에서 애도와 회복이 단 한 번 사람의 얼굴로 드러나는 단이다.

한 문단: 군적의 책상에서 명단이 흐른다. 잇사갈 팔만 칠천, 베냐민의 용사들, 납달리 한 줄, 므낫세의 가문들.

박자가 규칙적이다. 에브라임에 이르러 이름이 흐르던 중, 21절에서 박자가 끊긴다. 가드 땅에서 죽임을 당한

아들들.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앉아 슬퍼하고, 형제들이 와서 곁에 머문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아내와 동

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브리아라 한다. 누이 세에라가 성읍을 짓고, 후손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진다. 다시 명단의 박자로 돌아가 아셀의 용사들이 길게 흐르고, "다 용사요 지휘관의 우두

머리"로 장이 닫힌다. 셈할 수 있는 수효 한가운데, 셈할 수 없는 한 집의 슬픔이 함께 기록되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군적의 책상과 에브라임의 집이 겹치는 두 겹 무대. 여섯 지파 반복 틀이 7:21~23에서 동사 서사로 깨짐. 가

축과 이름(브리아)이라는 두 소품.

2 첫 느낌·분위

기

마른 명단 속 한 사람의 눈물. 강함의 명단 속 약함의 한 컷. 박자의 단절과 복귀. 절제된 압축. 슬픔과 새 생

명을 같이 담은 이름.

3 시작과 끝 계수 형식(7:1)으로 열려 용사·지휘관 표제(7:40)로 닫힘. 시작·끝은 동질, 한가운데(7:21~23)만 이질. 8장으

로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물·사

상

이름만 있는 계보 인물들. 예외: 죽은 아들들·슬퍼하는 에브라임·작명된 브리아·건축하는 세에라. 군적 계

수의 사상.

5 장면 컷 잇사갈(컷1)·베냐민(컷2)·납달리(컷3)·므낫세(컷4)·에브라임 서사(컷5)·세에라~아셀(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toledot·ben·gibbor·rosh·mispar·abal·nacham·Beriah 원어 카드. 군적 계수·삽입 서사 막간·작명 어원 문학 구

조. 민 26장·창 46장 교차 참조.

7 동영상 규칙적 명단 박자 → 7:21 단절(한 집의 느린 시간) → 출생 → 명단 복귀 → 아셀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용사를 세는 명단 한가운데 — 한 아버지의 여러 날"

9 기도·내면 수효는 셈할 수 있으나 슬픔은 셈할 수 없음 — 곁에 와서 머문 형제들과 함께 기록된 한 컷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겹 무대가 한 장에 겹친다: 바깥은 지파별 용사 수와 지휘관을 세는 군적의 책상이고, 안은 에브

라임의 집이다. 명단이 일정하게 흐르다 7:21에서 카메라가 책상을 떠나 한 가정의 애도 장면으로 들어갔다가

24절에서 다시 책상으로 복귀한다. 사건 없는 계수의 흐름 속에 단 한 번 사람의 집이 겹쳐 보이는 것 — 그 겹

침이 이 장을 다른 족보 장과 구별한다. 단정이 아니라, 형식의 단 한 군데 균열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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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2 — 셈할 수 있는 것과 셈할 수 없는 것을 나란히 둔다: 본문은 용사의 수를 정확히 적는다 — 팔만 칠천

명. 그런데 한 아버지가 '여러 날' 슬퍼한 그 슬픔은 수로 적히지 않는다. 강한 명단과 우는 한 사람이 같은 장

에 함께 기록된다. 이 나란함이 "강함만 기억하는 명단이 아니다"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단지 자료에 남은 한

사건의 보존인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그 열린 나란함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죽음이 멈춘 지점에서 한 이름이 다시 흐른다: 7:21의 죽음으로 계보가 한 번 끊긴다. 그러나 23절에

서 다시 동침과 출생이 이어지고, '재앙 중에 났다'는 이름이 그 끊김의 흔적을 새긴 채 계보가 흐른다. 슬픔을

길게 풀어 쓰지 않고, 슬픔을 기억하는 이름 하나를 남기고 명단은 다시 이어진다. 계보 안에 슬픔과 이어짐이

한 호로 들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7:1 ↔ 창 46:13 (잇사갈의 아들들 — 출처)

역대상 7장 계수 ↔ 민 26장 (광야 지파별 군적 인구조사 — 계수 형식 배경)

역대상 7:6~12 ↔ 창 46:21 (베냐민의 아들들 — 출처 비교)

역대상 7:14~19 ↔ 민 26:29~34 (므낫세·마길·길르앗 — 출처)

역대상 7:23 ↔ 창 35:18 (베노니/베냐민 작명 — 출생 정황 작명 선례)

역대상 7:27 ↔ 출·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에브라임 계보)

역대상 1~9장 ↔ 느 7장 (귀환 공동체 계보 문학 맥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7:1의 잇사갈 계수에서 시작한다 — 규칙적인 군적의 박자 앞에 선다.

멈춤 1: 7:21에서 멈춘다 — 명단 한가운데 들어온 죽음과 그 단절을 쥔다.

멈춤 2: 7:23에서 멈춘다 — '재앙 중에 났다'는 이름의 쓸쓸하면서 따뜻한 무게를 든다.

끝: 7:40에서 멈춘다 — 다시 용사·지휘관 표제로 명단이 닫힌다. 베냐민 상세 계보가 다음 장에서 열린다.

F · 자족성 점검

[x] 잇사갈·베냐민·납달리·므낫세·에브라임·아셀의 6컷 완결

[x] toledot·ben·gibbor·rosh·mispar·abal·nacham·Beriah 원어 어휘 분포

[x] 군적 계수와 삽입 서사 막간의 문학 구조 기록

[x] 작명 어원(브리아)과 애도·위로 장면의 형태 관찰

[x] 분량 불균형·여성 인물(세에라)의 존재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7장은 그 족보 블록 안에서 북쪽 여섯 지파의 이름을 셈하는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흩어졌던 북쪽 지파들의 이름까지 명단으로 다시 세는 것은 귀환 공동체에게 "당신들의 형제 지파들도

이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런데 그 셈하기 한가운데 한 아버지의 슬픔이 들어온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7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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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처음으로 한 가정의 애도와 그 뒤의 출생이라는 구체적 장면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름과 수효만이던

계보가 여기서 한 번 우는 사람의 얼굴을 보이고, 그 슬픔을 기억하는 이름을 남긴 채 다시 이어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칙적 명단(7:1~20, 잇사갈~에브라임 이름)에서 한 집의 단절(7:21~22, 죽음과 애도)로 / 단절에서 다시 이어

짐(7:23~24, 출생과 건축)으로 / 이어짐에서 명단의 복귀(7:25~40, 후손과 아셀의 용사)로 — 계보가 죽음으로

멈췄다 한 이름을 새기고 다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셈할 수 있는 수효의 흐름 속에 셈할 수 없는 한 슬픔을 들였다가, 그 슬픔을 기억

하는 이름으로 계보를 다시 잇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8장의 베냐민 상세 계보로 이어지고, 9장에서 귀환 공동

체의 계보로 닫히며, 10장에서 다윗이 시작되어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7장의 벡터는 그 긴 호 안에서 계보

가 "멈출 수도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결을 한 가정의 사건으로 처음 보여 주는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파별 용사 수와 지휘관을 세는 명단이다 —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몇 명의 용사가 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흩어진 지파를 다시 셈하는 정체성 행위다. 귀환 공동체에게 북쪽

여섯 지파의 이름까지 셈하는 것은 "우리가 한 백성이었다"는 기억의 복원이다 — 본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

지 않고 명단으로 쓴다. 둘째, 슬픔의 보존이다. 용사의 수는 셈할 수 있지만, 한 아버지의 여러 날은 셈할 수

없다. 그런데 계보가 그 셈할 수 없는 것을 함께 기록한다 — 강함의 명단이 우는 한 사람을 지우지 않는다. 셋

째, 단절을 넘어 이어지는 생명이다. 아들들이 죽었지만 또 한 아들이 났고, 그 이름에 슬픔을 새긴 채 계보가

흐른다. 죽음이 계보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곁에 와서 머문 형제들의 위로가 그

이어짐의 한 조건처럼 보이는 것도, 질문으로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계보에도 셈할 수 없는 슬픔이 한 컷 들어 있는가 — 누군가의 여러 날 곁에 머문 적이 있는가, 혹은 누가

나의 여러 날 곁에 와 앉아 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슬픔을 안고도 다시 이어지는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가

능한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7장은 독자에게 "슬픔을 빨리 넘기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용사를 세

는 긴 명단을 보여 주고, 그 한가운데 여러 날 우는 한 아버지를 보여 주고, 그 곁에 형제들이 와서 머무는 것

을 보여 주고, 그 슬픔 끝에 '재앙 중에 났다'는 이름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 준다. 셈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슬픔이 계보에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 — 그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

씨다. 나는 어떤 슬픔을 기억으로 안고 이어지고 있으며, 누구의 곁에 와서 머무는가 — 그 물음이 용사를 세

는 한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북쪽 여섯 지파의 명단이 한 집의 슬픔을 품고 닫혔다 — 다음 장(8장)은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더 상세한 계보로 펼치며, 사울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름의 줄기를 통해 다윗 통치(10장)의

무대를 준비하는 깔때기로 좁혀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cham — 위로하다·곁에 머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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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처음에는 일정한 박자의 화면이에요. 책상 위에 명단이 적히고, 지파가 바뀔 때마다 수효가 갱신

돼요 — 잇사갈 팔만 칠천, 베냐민의 용사들, 납달리 한 줄, 므낫세의 가문들. 화면이 규칙적으로 넘어가요. 그

러다 에브라임 단에서 이름이 흐르던 중, 21절에서 화면이 갑자기 멈추고 책상을 떠나요. 카메라가 한 집 안으

로 들어가요. 죽은 아들들의 소식이 도착하고, 아버지가 앉아 울어요. '여러 날'이라는 자막이 길게 머물러요.

문이 열리고 형제들이 들어와 곁에 앉아요. 화면이 느려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

의 입 모양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보여요 — '재앙 중에 났다.' 그 한 컷 뒤 카메라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요.

세에라가 성읍을 짓고, 후손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아셀의 용사 명단이 길게 흐르다 화면이 닫

혀요. 규칙적인 명단 사이에 단 한 번, 한 집의 느린 시간이 들어왔다 나가요.

성령일 선교사: 규칙적인 명단의 박자 속에 단 한 번 한 집의 느린 시간이 끼어들고, 다시 명단으로 닫히는 흐

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여러 날 슬퍼하매 — 명단이 잠시 멈춰 선 곳"

P02 이진우: "용사를 세는 박자, 한 번의 단절 — 7:21에서 동사가 살아나다"

P04 최현국: "군적의 책상과 에브라임의 집 — 두 무대가 겹친 한 장"

P05 김미영: "재앙 중에 났다 — 슬픔과 새 생명을 같이 담은 이름"

P07 오지혜: "강한 사람들의 명단 속 무력하게 우는 한 아버지"

P11 나경아: "abal · nacham · Beriah — 슬픔·위로·재앙, 명단 속 세 동사"

부제 공동 제안: "잇사갈에서 아셀까지 북쪽 여섯 지파를 용사 수와 지휘관으로 셈하는 명단인데, 그 한가운

데(7:21~23)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 죽은 아들들을 두고 여러 날 슬퍼하는 아버지와 그를 위로하러 온 형제들,

그리고 그 슬픔 끝에 다시 이어지는 한 아이의 이름이 있어 — 사건 없는 계보에서 애도와 회복이 한 번 얼굴

을 내미는 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그 명단 속의 한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 날 앉아 슬퍼하던 아버지와 그 곁에 와서 머문

형제들 사이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용사들의 긴 명단을 읽으면서 — 그 강한 이름들 사이에 무력하게 우는 한 아

버지가 있었습니다. 수효는 셈할 수 있는데 그 슬픔은 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형제들이 와서 앉았

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여러 날 곁에 머문 적이 있는지, 혹은 누가 제 곁에 와 앉아 준 적이 있는지를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명단 한가운데 그 한 컷이 남았다는 것, 셈할 수 없는 슬픔도 계보에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

을 들고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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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명단과 그 안의 짧은 이야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지요? 용사를 세는 수효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

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단절에서 이어짐으로 움직여요. 명단이 일정하게 흐르다가 7:21에서 죽음으

로 한 번 끊겨요. 애도가 그 끊김을 채우고, 24절에서 다시 명단이 흘러요. 그런데 그 다시 흐름이 곧 23절의

출생이에요 — 아들들이 죽었지만 또 한 아들이 났고, 그 아들에서 계보가 이어져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보면, 이 장은 계보가 죽음으로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것을 한 가정의 사건으로 처음 보여 줘요. 명단이

멈출 수도 있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흘러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10장부터 다윗이 시작돼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긴 계보의 호 안에서 7

장은 북쪽 지파들의 이름을 셈하는 단인데, 그 셈하기 한가운데 한 아버지의 슬픔이 들어와요.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이 장에서는 처

음으로 한 가정의 애도와 그 뒤의 출생이라는 구체적 장면으로 드러나요. 이름과 수효만이던 계보가 여기서

한 번 사람의 얼굴을 보여 줘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셈할 수 있는 것과 셈할 수 없는 것을 한 장에 같이 두는 게 인상 깊

어요. 용사의 수는 정확히 적혀요, 팔만 칠천 명. 그런데 한 아버지가 여러 날 슬퍼한 그 슬픔은 수로 적히지

않아요.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둬요. 강한 명단도 기록하고, 우는 한 사람도 기록해요. 이게 "강함만 기억하지 않

는다"는 표시처럼 읽혀요 — 단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

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죽음과 출생이 같은 사람의 몇 절 안에 있어요. 아들들이 죽고, 슬퍼하고, 위로받고,

다시 아이를 낳아요. 그 빠른 전환이 너무 매정한가 싶다가도 — 그게 계보가 흐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

어요. 슬픔을 다 풀어 쓰지 않고, 그 슬픔을 기억하는 이름 하나를 남기고 계보는 이어져요.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압축된 절들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슬픔을 안고도 이어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3절의 Beriah(יעָה 는 raah(악·재앙)와 연결되는데, 본문이 그 어원을 직접 풀(ְ�רגִּ

어요 — "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 이름이 곧 사건의 기억이에요. 계보 속 다른 이름들은 뜻이 풀리지 않

는데, 이 이름만 그 출생의 정황이 같이 적혀요. 그리고 7:22의 nacham(위로하다) — 형제들이 와서 한 그 행

위가 무엇이었는지, 이름만 흐르는 명단에서 유일하게 동사로 기록된 돌봄이 무엇을 남기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단절에서 이어짐으로, 셈할 수 있는 수효와 셈할 수 없는 슬픔을 나란히 두면서 —

죽음으로 한 번 멈췄던 계보가 한 이름을 새기고 다시 흐른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세한 계보가 다시 이름으로 펼쳐질 거예요.

역대상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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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7:21 — 용사를 세는 명단 한가운데 단 하나의 죽음 서사가 끼어든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마흔 절 중 동사 서사가 살아나는 곳은 21~23절뿐이다. 가축 약탈에서 비롯된 죽음이 명단의 정적 흐름을

깬다. 이 삽입의 의미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7:22 — '여러 날 슬퍼하매 형제들이 와서 위로함'이 계보 속 유일한 돌봄 장면인 것은 왜인가?

abal(슬퍼하다)과 nacham(위로하다)이 명단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감정·돌봄 동사다. 이름만 흐르는 계보

에 왜 이 한 장면이 보존되었는지 —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7:23 — '재앙 중에 났다'(브리아)는 이름이 본문이 직접 푸는 드문 어원인 것은 어떤 선택인가?

다른 이름들은 뜻이 풀리지 않는데 브리아만 출생 정황('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과 함께 적힌다. 창

35:18 베노니/베냐민 같은 작명 형식이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4. 7:24 — 누이 세에라가 성읍을 건축한 행위가 여성 인물의 드문 등장인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름만 흐르는 계보에서 세에라는 '벧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축'하는 행위 주체로 등장한다. 이 절의 위치

와 기능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5. 7:1~40 — 북쪽 지파들의 분량 불균형(납달리 1절 vs 아셀 11절)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지파마다 기록 분량이 크게 다르다. 자료 가용성·전승의 차이로 보는 배경이 있지만, 본문 자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Q6. 7:21~23 — 에브라임 아들들의 죽음 시점을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보존인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본문에 시간 표지가 없다. 출애굽 이전으로 읽는 후대 전통이 있으나 1장은 그

것을 서술하지 않는다. 사본·전통의 갈림과 함께 열린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69



역대상 8장

1CH-008  ·  역사서  ·  히브리어

베냐민의 긴 가문이 예루살렘과 기브온의 거주민으로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사울 가문 한 줄

기로 수렴한다(8:33) — 족보가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이 기록되

며 다윗·요나단 언약의 잔향을 남기고, 이 이름의 행렬이 다음 장 사울의 끝을 향한 발판을 놓

는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지명이 들어온 계보 — 게바·마나핫·오노·롯·기브온·아얄론 등 베냐민 영역 성읍이 가문과 함께 놓

임. 1장의 추상적 행렬과 달리 지도 위에 가문이 배치됨.

거주 정형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28·32) 두 번 반복 — 거주지를 계보에 새기는 표식. 우두머리들

이 예루살렘에 거함.

구조 소재: 세 마디 — 베냐민 여러 가문(8:1-28)→기브온 여이엘 가문(8:29-32)→사울 가문(8:33-40). 넓은

명단이 한 왕가 줄기로 수렴.

이름 소품: 사울의 아들 '에스바알'(8:33)과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8:34) — '바알' 형태 보존. 사무엘서의

이스보셋·므비보셋과 짝.

구조 동사: 사울 가문 단락(8:33-37)에서 '낳다'(yalad) 연쇄가 부자 줄기를 잇는 박자를 만듦.

어휘: Binyamin(ין ניְמָגִּ  / 우두머리 (ראֹ�)사울(구하다) / ab/abi 아비·조상 / rosh (ָ�אוּל)베냐민 / Shaul (�גִּ

yoshev(ב .거주민 (יֹ�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한 이름(사울, 8:33)을 향해 무겁게 내려앉는 공기 — 앞의 많은 이름이 이 한 이름을 받침.

안정감과 다음 장의 그림자가 겹친 양면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의 포근함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머금

은 결말의 무게.

넓은 가문에서 왕가로 줌인되는 수렴 — 1장의 펼침과 대비되는 좁힘.

사울을 가리키는 기울어진 구조 — 절제된 명단이지만 방향이 분명함. 9:35-44의 반복이 이 줄기의 무게를

표시.

땅을 디딘 이름들 —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손에 잡히는 감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8:1):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 베냐민의 아들들 명단으로 열림.

끝(8:40):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백오십 명이었더라" — 베냐

민 용사들의 수와 함께 닫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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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전환점(8:33):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

바알을 낳았으며" — 명단이 사울 왕가로 수렴하는 경첩.

거주 정형구 닫힘: 두 마디(8:1-28, 8:29-32)가 각각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로 닫히고, 세 번째 마디가 사

울 가문 줄기로 이어짐.

완결 여부: 독립 단위가 아닌 9장으로 이어지는 계보 — 8:33-40의 사울 줄기가 9:35-44에서 거의 그대로

재수록되어 다음 마디를 엶.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유형: 이름만 있는 베냐민 가문들 — 벨라·아스벨·에훗·사하라임·엘바알·시므이·여로함 등. 발화·동작

·심리 묘사 없음.

거주의 명시: "이들은 그 세대의 족장이요 우두머리들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28) — 가문들이 거

주지와 함께 셈해짐. 영토를 사람으로 기록.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8:29-32):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이 한 가문의 시조로 등장. 그의 자손도 예루살렘

거주로 닫힘. 사울 가문의 직전 마디.

사울 가문(8:33-40): 넬→기스→사울. 사울의 네 아들(요나단·말기수아·아비나답·에스바알). 사울이라는 이

름이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하며 왕가 줄기를 엶.

므립바알(8:34): "요나단은 므립바알을 낳았고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으며" — 요나단의 아들. 사무엘하 9

장의 므비보셋과 동일 인물. 다윗·요나단 언약의 잔향이 계보에 남음.

용사 표식(8:40): 울람의 자손이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로 백오십 명. 베냐민이 전통적으로 활·무용으

로 알려진 지파임이 계보 끝에 표시됨(cf. 창 49:27).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8:1-7): 베냐민의 아들들과 에훗 자손 — 벨라·아스벨 등 맏아들부터 시작, 게바 거주민이 마나핫으로

옮겨짐. 명단과 이주 메모.

컷 2 (8:8-12): 사하라임이 모압 들에서 낳은 자손과 엘바알의 아들들 — 오노와 롯과 그 마을들을 세운 가

문. 성읍 건설 메모.

컷 3 (8:13-28): 아얄론 거주 가문들과 우두머리들 — 베냐민 여러 가문의 족장 명단. "예루살렘에 거하였더

라"(8:28)로 첫 마디 닫힘.

컷 4 (8:29-32):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 가문 — 여이엘과 그 아들들, 역시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32)로

닫힘. 사울 직전 마디.

컷 5 (8:33-38): 사울 가문 줄기 — 넬·기스·사울·요나단·므립바알·미가, 그리고 아셀의 여섯 아들에 이르는

긴 후손. 왕가 계보의 본체.

컷 6 (8:39-40): 에섹의 아들들과 용사 백오십 명 —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로 장이 닫힘. 베냐민의 무

용으로 마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inyamin(ין ניְמָגִּ 베냐민·오른손의 아들'. 이 장의 지파 머리. 7장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베냐민 단' — (�גִּ

락의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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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ul(ָ�אוּל) — '사울'. 어근 sha'al(ָ�אַל, 구하다·요청하다). '구하여 얻은 자'. 8:33에서 처음 등장, 사무엘상 9

장의 왕과 연결.

ab / abi(י .아비·조상'.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8:29)처럼 가문 시조를 가리키는 호칭. 가문 표제어' — (אָב/אֲבגִּ

rosh(�ֹרא) — '머리·우두머리·족장'. 8:28 "족장이요 우두머리들"의 단어. 가문 대표를 가리키는 표제.

yoshev(ב .거주민·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의 동사 어근. 거주지를 계보에 새기는 표식' — (יֹ�בֵּ

Merib-baal(יב ַ�עַל 므립바알'. 요나단의 아들(8:34). 사무엘하의 '므비보셋'과 동일 인물. baal/boshet 전' — (מְרגִּ

승 갈림의 사례.

gibbor chayil(גִּ�וֹר חַיגִּל�) — '큰 용사·용맹한 자'. 8:40 울람 자손의 무용 표현. 베냐민의 전투 명성과 연결.

yalad(ילַָד) — '낳다'. 사울 가문 단락(8:33-37)의 연쇄 구조 동사. 왕가 부자 줄기를 잇는 박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사울을 향한 깔때기(funnel toward Saul): 넓은 베냐민 가문들(8:1-28)→기브온 여이엘(8:29-32)→사울 왕가

(8:33-40). 1장의 큰 깔때기를 지파 규모로 축소·반복한 구조.

거주 정형구 반복(dwelling formula):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28·32)가 두 마디를 각각 닫음. 거주지를

계보의 분절 표지로 사용.

서사로의 경첩(hinge to narrative): 8:33의 "기스는 사울을 낳고"가 족보를 다음 장의 서사(10장 사울의 죽

음)로 넘기는 경첩. 명단이 이야기의 입구가 됨.

이름 형태의 잔류(name etymology residue): 에스바알(8:33)·므립바알(8:34)의 '바알' 형태 보존. 사무엘서의

보셋 형태와 대비되는 전승 표지.

9장과의 중복(parallel with ch. 9): 8:29-38의 기브온·사울 단락이 9:35-44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수록됨. 사

울 줄기가 9장 귀환 공동체 계보로 이어지는 다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지파 정착 문서 — 이름과 성읍을 함께 기록하는 형식이 고대 근동의 토지·정착 문서 관행과 맞닿음. "예루

살렘에 거하였더라"가 거주지를 계보에 명시하는 배경.

왕가 계보의 보존 — 사울 왕조는 다음 10장에서 멸망하지만 그 후손 목록은 보존됨. 패망한 왕조의 계보

를 기록하는 ANE 관행의 배경.

베냐민의 무용 전통 — 8:40의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는 베냐민이 전투·궁술로 알려진 지파였다는 배

경(창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과 닿음.

므립바알/므비보셋 — baal 신명 요소를 boshet(부끄러움)으로 치환한 후대 표기 관행이 사무엘서에 나타

나고, 역대기는 원형을 보존. 본문 전승의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사울 가문 계보의 보존은 베냐민 지파

의 정체성과 다윗 이전 왕정의 기억을 함께 셈하는 행위.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8:1~2 ↔ 창 46:21 (베냐민의 아들들 — 명단의 배경 출처)

역대상 8장 ↔ 역대상 7:6~12 (베냐민 1차 단락 — 동일 지파의 다른 명단)

역대상 8:33 ↔ 삼상 9:1~2 (기스와 사울 — 사울 왕가의 서사 출처)

역대상 8:33 ↔ 삼상 14:49~51 (사울의 아들들과 넬·아브넬 — 왕가 구성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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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8:34 ↔ 삼하 4:4·9:6~13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 므립바알과 동일 인물, 언약의 잔향)

역대상 8:29~38 ↔ 역대상 9:35~44 (기브온·사울 단락 재수록 — 9장으로의 연결)

역대상 8:33~40 ↔ 역대상 10:1~14 (사울의 죽음 — 계보가 발판을 놓는 다음 서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차례로 흐른다 —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하, 라바. 게바의 거주민이 마

나핫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짧게 스친다. 사하라임이 모압 들에서 아들을 낳고, 엘바알의 아들들이 오노와 롯

과 그 마을들을 세운다 — 성읍이 이름과 함께 솟는다. 아얄론에 거하는 가문들, 베냐민 여러 우두머리들이 펼

쳐지다가 화면에 자막이 뜬다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다시 가문이 이어진다,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과

그 아들들 — 또 한 번 같은 자막,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카메라가 한 집안으로 줌인된다. 넬, 기스

— 그리고 사울. 이름이 멈춘다. 사울의 네 아들, 요나단·말기수아·아비나답·에스바알. 카메라가 요나단을 따

라간다 — 요나단은 므립바알을 낳고,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 그 후손이 길게 이어진다. 아셀

의 여섯 아들까지 줄기가 흐른다. 마지막 프레임 — 울람의 자손,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 백오십 명. 활을

든 베냐민으로 장이 닫힌다. 첫 프레임의 흩어진 가문들이 사울이라는 한 이름을 지나 활 든 용사로 닫히는

흐름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기스는 사울을 낳고 — 베냐민이 한 왕가로 모이는 길목"

초벌 부제: "예루살렘과 기브온에 거하는 베냐민의 여러 가문이 길게 펼쳐지다가(8:1-32) 마침내 사울 가

문 한 줄기로 수렴하고(8:33),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이 기록되며 다윗·요나단 언약의 잔향을 남기는 —

족보가 다음 장 사울의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inyamin·Shaul·ab·rosh·yoshev·Merib-baal·gibbor·yalad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울 향한 깔때기+거주 정형구+서사 경첩+9장 중복+이름 형태 잔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8:33 사울 가문으로 수렴하는 것을 "버림받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라는 신학 선언으로 닫지 않고, 명

단이 한 왕가 줄기로 좁혀지는 구조 관찰로만 둠.

므립바알(8:34)의 기록을 "다윗의 자비에 대한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이 계보에 기록되

어 언약의 잔향을 남긴다는 형태 관찰로 보존.

'에스바알·므립바알'의 바알 형태를 "우상 숭배 비판"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무엘서의 보셋 형태와 갈리는

본문 전승의 형태 사실로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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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28·32)를 "거룩한 성에 대한 갈망" 같은 정서 해석으로 닫지 않고, 거주지를 계

보에 새기는 분절 표지의 기능 관찰로 둠.

8:40의 용사 표식을 "영적 전쟁의 모형"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베냐민의 무용 전통이 계보 끝에 표시된 사

실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8장은 베냐민의 여러 가문이 게바·마나핫·오노·롯·아얄론 등에 거하며 펼쳐지고(8:1-28), 기

브온의 아비 여이엘 가문을 거쳐(8:29-32) 두 번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로 닫히다가, "넬은 기스를 낳고 기

스는 사울을 낳고"(8:33) 한 왕가 줄기로 수렴하며,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8:34)이 기록되어 다윗·요나단 언

약의 잔향을 남기고, 활 든 용사 백오십 명(8:40)으로 닫히는 — 족보가 다음 장 사울의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

을 놓는 단락이다.

한 문단: 베냐민의 아들들이 차례로 흐른다. 게바에서 마나핫으로 옮겨가는 이주가 짧게 스치고, 사하라임이

모압 들에서 아들을 낳고, 엘바알의 아들들이 오노와 롯을 세운다. 넓고 흩어진 가문들이다. 그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로 한 번 닫힌다. 기브온의 여이엘 가문이 이어지고, 또 한 번 같은 문장으로 닫힌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 집안으로 줌인된다. 넬, 기스 — 그리고 사울.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이름 위에 화면

이 멈춘다. 사울의 네 아들, 요나단·말기수아·아비나답·에스바알. 요나단을 따라가면 므립바알이, 미가가, 긴

후손이 이어진다. 마지막은 활을 잘 쏘는 용사 백오십 명. 흩어진 이름들이 사울 한 사람을 지나 다음 장의 서

사로 흘러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지명이 들어온 계보(게바·기브온·아얄론). 세 마디 구조(베냐민 가문·여이엘·사울). '바알' 형태 이름 소품. 두

번의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2 첫 느낌·분

위기

사울 한 이름으로 내려앉는 공기. 안정감과 다음 장 그림자의 양면. 왕가로 줌인되는 수렴. 사울을 가리키는

기울어진 구조.

3 시작과 끝 베냐민 아들들(8:1)로 열려 용사 백오십 명(8:40)으로 닫힘. 8:33이 수렴 경첩. 9장으로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물·

사상

이름만 있는 가문들. 거주지 명시. 기브온의 아비 여이엘. 사울 가문과 므립바알. 베냐민 무용 표식.

5 장면 컷 베냐민 아들·에훗(컷1)·사하라임·엘바알(컷2)·아얄론 우두머리(컷3)·여이엘(컷4)·사울 줄기(컷5)·용사(컷6) 6

컷.

6 의문·발견·

정보

Binyamin·Shaul·ab·rosh·yoshev·Merib-baal·gibbor·yalad 원어 카드. 사울 향한 깔때기·거주 정형구·서사 경첩

구조. ANE 정착·왕가 보존 배경. 창46·삼상9·삼하9·대상9 교차.

7 동영상 흩어진 가문 → 두 번 '예루살렘에 거함' → 사울로 줌인 → 요나단·므립바알 후손 → 활 든 용사로 닫힘.

8 초벌 제목·

부제

"기스는 사울을 낳고 — 베냐민이 한 왕가로 모이는 길목"

9 기도·내면 실패한 왕의 후손까지 셈하여 기록하는 손길 — 잊혀도 될 이름이 잊히지 않고 남는 것을 들고 머뭄.

• 

• 

74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명단이 한 이름으로 모인다: 8장의 앞부분은 흩어진 베냐민 가문들의 넓은 명단이다. 그런데 그 모

든 이름이 8:33의 사울로 흘러든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흩어짐에서 수렴으로의 이 움직

임은 1장의 큰 깔때기를 지파 규모로 축소·반복한 것이다.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사울이라는 한 왕가로 좁혀지

는 작은 깔때기 — 그 출구에 한 왕가가 놓여 있다.

2. 결 2 — 거주지가 계보에 새겨진다: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8:28·32)가 두 마디를 각각 닫는다. 1장의 이

름들이 떠다녔다면, 8장의 이름들은 땅을 디딘다 — 게바에, 기브온에, 예루살렘에. 가문이 거주지와 함께 셈

해지는 이 형식은 영토를 사람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우리 조상이 이 성

읍에 살았다'는 기록이 어떤 무게였을지를 본문은 닫지 않고 남긴다.

3. 결 3 — 족보가 서사의 입구가 된다: 8:33의 사울은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바로 다음 10장에서 그의 죽

음이 서술된다. 8장은 그 서사 직전에 사울의 가문을 이름으로 깔아 놓는다. 명단이 이야기의 입구가 되는 경

첩이다.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8:34)이 기록되며 다윗·요나단 언약의 잔향이 계보에 남는 것도 같은 결이다

— 이름이 다음 이야기를 머금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8:1~2 ↔ 창 46:21 (베냐민의 아들들 — 명단의 배경 출처)

역대상 8장 ↔ 역대상 7:6~12 (베냐민 1차 단락 — 동일 지파의 다른 명단)

역대상 8:33 ↔ 삼상 9:1~2·14:49~51 (기스와 사울·사울의 아들들 — 왕가 서사 출처)

역대상 8:34 ↔ 삼하 4:4·9:6~13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 므립바알과 동일 인물, 언약의 잔향)

역대상 8:29~38 ↔ 역대상 9:35~44 (기브온·사울 단락 재수록 — 9장으로의 다리)

역대상 8:33~40 ↔ 역대상 10:1~14 (사울의 죽음 — 계보가 발판을 놓는 다음 서사)

역대상 8:40 ↔ 창 49:27 (베냐민의 무용 — 활 든 용사 표식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8:1의 베냐민 아들들에서 출발한다 — 7장에 이어 다시 펼쳐지는 베냐민 앞에 선다.

멈춤 1: 8:28에서 멈춘다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거주지가 계보에 새겨지는 그 문장을 쥔다.

멈춤 2: 8:33에서 멈춘다 — "기스는 사울을 낳고." 흩어진 명단이 한 왕가로 모이는 경첩을 든다.

끝: 8:40에서 멈춘다 — 활 든 용사 백오십 명으로 장이 닫힌다. 사울의 끝은 다음 장에서 열린다.

F · 자족성 점검

[x] 베냐민 가문·에훗·사하라임·여이엘·사울 줄기·용사의 6컷 완결

[x] Binyamin·Shaul·ab·rosh·yoshev·Merib-baal·gibbor·yalad 원어 어휘 분포

[x] 사울 향한 깔때기와 거주 정형구의 문학 구조 기록

[x] 서사로의 경첩(8:33)과 므립바알(8:34)의 형태 관찰

[x] 9장 재수록(9:35-44)의 다리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다윗 왕위·찬양), 17~20장(언약·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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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21~27장(성전 준비), 28~29장(자원 예물·기도) — 중에서, 8장은 그 첫 단계인 족보 블록의 마지막 큰

단락이다. 1장이 아담으로 계보의 문을 열었다면, 8장은 사울 가문으로 그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다음 서사의

문을 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다윗으로 가기 직전의 길목이다 — 베냐민이 낸 한 왕가(사울)를 이

름으로 셈한 뒤, 바로 다음 10장에서 그 왕가의 끝과 다윗의 시작이 이어진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

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29:9·17) — 이 8장에서는 실패한 왕의

후손까지 빠짐없이 보존하는 명단의 정직함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끝이 좋지 못했던 사울의 손자 므립바알,

그 긴 후손까지 기록하는 손길이, 귀환 공동체에게 '버려진 가문도 셈해진다'는 것을 이름으로 건넨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흩어진 베냐민 가문들, 8:1-28)에서 거주의 닻(예루살렘에 거함, 8:28·32)으로 / 거주에서 한 왕가의 수렴

(기스는 사울을 낳고, 8:33)으로 / 수렴에서 다음 서사의 입구(요나단·므립바알 후손, 다음 장 사울의 끝)로 —

명단이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흩어진 지파의 가문들을 거주지로 묶고 사울이라는 한 왕가로 모은 다음, 그 왕가

를 다음 장의 서사로 넘기는 운동이다. 그 움직임은 9장에서 사울 줄기의 재수록과 귀환 공동체의 거주 계보

로 이어지고, 10장에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장으로, 그리고 17장의 언약과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8장

의 벡터는 그 긴 호에서 족보가 서사로 바뀌는 결정적 경첩 — 사울이라는 이름 하나로 열린 다음 이야기의

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베냐민 가문들의 나열이다 — 누가 어디에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

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왕가로의 수렴이다. 흩어진 명단이 사울 하나로 모이는 이 배열은 우연이 아니다.

사울은 바로 다음 장에서 끝나고, 그 끝에서 다윗이 시작된다. 8장은 그 전환을 이름으로 준비한다. 둘째, 실패

한 가문의 보존이다. 사울은 역대기가 좋게 그리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 그 손자 므립바알, 그 후손들이 길게

셈해진다 — 잊어도 될 이름까지 보존하는 손길이다. 본문은 그것을 교훈으로 닫지 않고 명단으로만 둔다. 셋

째, 거주의 정직함이다.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가 두 번 새겨진다. 영토를 사람 이름으로 기록하는 이 형식

은 귀환 공동체에게 '우리는 이 땅에 뿌리가 있다'는 확인이었을 것이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가문, 어떤 이야기로 수렴하는 이름인가 — 끝이 좋지 못했던 곳까지 셈하여 기억하는 그 손길 앞에

서, 나는 잊고 싶은 어떤 이름을 다시 셈하라는 부름을 받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8장은 독자에게 "사울을 본받으라"고도 "사울을 정죄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흩어진 베냐민의 이름들이 사울 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을 보여 주고, 끝이 비극이었던 그 왕가의

후손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명단을 읽었을 때 — "실패한 왕

가도 우리 지파의 일부였고, 그 이름들이 잊히지 않았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

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잊고 싶은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이름까지 셈하여 기억하는 손길이 나

를 어디로 부르는가 — 그 물음이 역대상의 마지막 족보 단락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울 가문 줄기가 한 번 더 셈해진다 — 9장에서 귀환한 자들의 거주 계보(예루

살렘·레위·문지기·찬송하는 자)가 펼쳐지고, 8:29-38의 기브온·사울 단락이 9:35-44에서 거의 그대로 재수록

되며, 족보 블록이 닫히고 10장의 사울의 죽음으로 가는 문턱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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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ul — 사울, 구하여 얻은 자.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흩어진 가문들이 먼저 화면을 채워요. 벨라·아스벨로 시작해서, 게바에서 마나핫으로 옮겨가는

짧은 이동 장면이 있고, 사하라임이 모압 들에서 아들을 낳고, 엘바알의 아들들이 오노와 롯을 세우는 건설 장

면이 이어져요. 넓은 화면이에요. 그러다 자막이 떠요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한 박자 정지. 다시 흘러서

기브온의 여이엘 가문 — 또 같은 자막. 두 번째 정지.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돼요. 넓은 가문들에서 한

집안으로. 넬, 기스, 그리고 멈춤 — 사울. 이름 위에 카메라가 머물러요. 그 다음 요나단을 따라가면 므립바알

이 나오고, 미가가 나오고, 후손이 길게 이어져요. 마지막 프레임은 활을 든 용사 백오십 명이에요. 넓게 시작

해서 사울 한 사람으로 좁아졌다가, 그 후손과 용사로 다시 길게 풀려요.

성령일 선교사: 넓게 펼쳐진 가문들이 두 번 '예루살렘에 거함'으로 닫히고, 사울 한 집안으로 줌인되었다가 후

손과 용사로 다시 풀리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흩어진 이름들이 한 이름 앞에서 멈추다 — 사울에게로 모이는 베냐민"

P02 이진우: "두 번의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한 번의 '기스는 사울을 낳고' — 명단이 왕가로 좁아지는 구

조"

P04 최현국: "명단이 서사의 입구가 될 때 — 요나단의 집 앞에 멈춘 카메라"

P05 김미영: "땅을 디딘 이름들 — 게바·기브온·예루살렘에 살았던 베냐민의 가문들"

P07 오지혜: "평온한 명단 위에 드리운 다음 장의 그림자 — 사울이라는 이름의 무게"

P11 나경아: "Shaul · Merib-baal — 구하여 얻은 왕과, 보셋이 아닌 바알로 남은 이름"

부제 공동 제안: "예루살렘과 기브온에 거하는 베냐민의 여러 가문이 길게 펼쳐지다가(8:1-32), '기스는 사울

을 낳고'(8:33) 한 줄기로 수렴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8:34)이 기록되어 다윗·요나단 언약의 잔향을 남

기며, 활 든 용사 백오십 명으로 닫히는(8:40) — 족보가 다음 장 사울의 끝으로 가는 경첩을 놓는 단락"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이름들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흩어진 가문들이 사울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그 집

안에 요나단과 므립바알이 있는 그 안으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

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베냐민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 이 많은 가문이 사울 한 사람을 향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끝이 좋지 못했던 왕의

집안인데, 그 손자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어요. 잊혀도 될 이름들이 잊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봅니

다.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계보가 실패한 왕의 후손까지

셈하여 기록하는 그 손길 앞에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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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계보의 행렬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이름들의

흐름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분산에서 한 왕가로 움직여요. 베냐민의 여러 가문이 넓게 펼쳐지다가 사울

한 줄기로 좁혀지고, 그 줄기가 9장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돼요(9:35-44). 그 반복이 신호예요 — 이 줄기가 다

음 마디로 이어진다는 거요. 1장이 권 전체의 큰 깔때기였다면, 8장은 베냐민 지파 안의 작은 깔때기인데, 그

깔때기의 출구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바로 다음 10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장은 다윗으로 가기 위해

먼저 통과해야 할 왕가의 문턱을 이름으로 깔아 놓는 단락처럼 보여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이고, 10장부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장이 시작돼요. 29:14

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8장은 그 긴 계보 블록의 마지막 큰 단락이에요. 1장이 아담으로 문을 열었다면, 8장은 사울 가문으로 계보의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서사의 문을 열어요. 명단이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사울 계보는 "우리 베냐민도 한때 왕을 낸 지파다, 그러나 그 왕가는 끝났고 이야기는 다윗으로 간다"는 것

을 이름으로 기억하게 해요 — 단정이 아니라, 배열이 그렇게 읽혀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실패한 왕가의 후손까지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게 인상 깊어요. 사울은 역대

기에서 좋게 그려지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자 므립바알, 그 후손들이 길게 적혀 있어요. 잊어도 될 이

름들을 셈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은 가문도 기억된다"는 표시인지, 아니면 그냥 지파 명단의 정직함인지

— 본문은 닫지 않아요. 다만 끝이 좋지 않은 집안의 이름까지 보존되는 그 손길이, 가르침은 아니지만 마음에

남아요.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이 평온한 명단 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게요. 사울은 끝이 비극인 왕이

에요. 그런데 8장은 그 비극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 그냥 이름만 적어요.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 같았어

요.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독자에게 이 고요한 명단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역대기 저자가 그

무게를 알고 이 지점에 사울을 둔 것인지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의 고요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사울(Shaul, ָ�אוּל)은 '구하여 얻은 자'예요. 백성이 구해서 얻은 왕이었지요(삼상

8장). 그 이름이 8:33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그 손자 므립바알(Merib-baal) — 역대기는 '바알' 형태를 보존하

는데, 사무엘서는 '므비보셋'(보셋·부끄러움)으로 바꿔요. 같은 사람을 두 이름으로 부르는 그 차이가, 한 왕가

가 어떻게 기억되느냐의 흔적인지 —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구하여 얻은 왕가가 계보 안에 보존되는 이 단락

이, 역대기 독자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분산에서 한 왕가로, 흩어진 베냐민 가문이 사울 한 줄기로 좁혀지는 작은 깔때기

— 명단이 다음 장의 서사로 넘어가는 경첩이 되고, 실패한 왕가의 후손까지 셈하여 보존하는 이 배열이 다윗

으로 가는 문턱을 이름으로 깔아 놓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사울 줄기가 다시 한 번 셈해

지고, 귀환 공동체의 거주 계보로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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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8:1~32 — 7장에서 이미 등장한 베냐민이 8장에서 다시, 더 길게 펼쳐지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베냐민은 7:6-12에 이미 나왔다. 8장이 같은 지파를 거주지와 함께 더 상세히 반복하는 이유를 본문은 설

명하지 않는다. 사울 가문에 초점을 둔 별도 단락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본문 자체는 그 의도를 노출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8:28·32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가 두 번 반복되는 거주 정형구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가문 명단이 두 번 같은 문장으로 닫힌다. 거주지를 계보의 분절 표지로 쓰는 형식인데, 귀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거주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3. 8:33 — 베냐민의 긴 명단이 마침내 사울 가문으로 수렴하는 배열은 의도된 것인가?

흩어진 가문들이 "기스는 사울을 낳고"로 한 줄기에 모인다. 이 수렴이 다음 장(10장 사울의 죽음)을 위한

발판인지, 단지 지파 명단의 순서인지 — 본문은 닫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Q4. 8:34 —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이 계보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요나단은 므립바알을 낳았고." 사무엘하 9장의 므비보셋과 동일 인물이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이 이

름의 보존으로 잔향을 남기지만, 8장 자체는 그 서사를 서술하지 않는다. 형태로만 보존.

Q5. 8:33~34 — 에스바알·므립바알의 '바알' 형태가 사무엘서의 '보셋' 형태와 갈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가?

역대기는 baal 형태를 보존하고 사무엘서는 boshet으로 바꾼다. 같은 인물의 두 이름 전승이다. 이 갈림의

의미를 신학으로 닫지 않고 본문 전승의 형태 사실로 보존.

Q6. 8:40 — 장이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 용사 백오십 명으로 닫히는 것은 어떤 마감인가?

사울 가문 계보 뒤에 베냐민의 무용 표식이 장의 끝에 온다. 왕가의 줄기를 셈한 뒤 지파의 전투 명성으로

닫는 이 마감의 기능을 단정하지 않고 관찰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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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9장

1CH-009  ·  역사서  ·  히브리어

긴 이름의 행렬이 마침내 "지금 여기"에 닿는다 —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9:1)와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9:2)이 과거의 계보와 귀환 공동체

를 한 매듭으로 잇고, 제사장·레위인·문지기·노래하는 자의 직무 명단을 지나 사울 계보를 다시

적어 다윗 이야기의 문을 연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처음으로 한 도시(예루살렘)와 성전 문이 구체적 처소로 등장. 1~8장의 공간 없는 이름 행렬과 달리

거주지·성전 살림이 무대 장치가 됨.

경첩 1~2절: 1절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가 1~8장을 닫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

로잡혀 갔더라"(galah)로 포로를 명시. 2절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로 귀환 후 현재로 시간 이동.

직무별 블록: 거주자(2~9절)→제사장(10~13절)→레위인(14~16절)→문지기(17~27절)→직무 분담·기명·향

품(28~32절)→노래하는 자(33절)→계보 요약(34절)→사울 계보(35~44절).

소품: 섬기는 기명, 성소 기구, 고운 가루·포도주·기름·유향·향품(29~30절), 곳간(26절). 성전의 일상 살림이

손에 잡히게 등재됨.

어휘: golah/galah(ָ�לָה) 포로·사로잡혀 감 / maal(מַעַל) 범죄·신실치 못함 / Netinim(ינגִּים  / 느디님 봉사자 (נתְגִּ

shoer(וֹעבֵּר�) 문지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도착의 안도 — 여덟 장의 이름 행렬이 마침내 "돌아와서 거주한"(2절) 현재에 닿음.

회복의 온기 —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 성읍과 성전 곁에 사는 그림이 명단의 바탕에 깔림. 권의 heart가

가장 선명한 장.

정돈된 질서 — 흩어졌던 공동체가 제사장·문지기·노래하는 자로 직무별 처소를 다시 찾음.

닫힘과 다시 엶의 겹침 — 1절이 계보를 닫고, 35절부터 사울 계보가 다시 열려 10장으로 이어짐.

살아 있는 장부의 감각 — 기명을 세고 가루·기름·향품을 맡는 구체적 노동이 등재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9: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

더라" — 계보 블록 전체를 닫으며 포로를 명시.

끝(9:44):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 사울의 조상 계보(여이엘 가문) 마지막 이름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비대칭: 포로·귀환의 현재(1~2절)로 열려, 왕정 이전 사울의 조상 계보(35~44절)로 닫힘. 끝의

계보가 10장 사울의 죽음 내러티브로 직접 이어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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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여부: 9장은 1~8장 계보 블록을 닫는 동시에 10장 다윗 내러티브의 입구. 35~44절 사울 계보가 그 경

첩.

이음 구조: 과거(계보)→현재(귀환 거주·직무)→다시 과거(사울 계보)로 시간이 접혔다 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거주자(2~9절): 예루살렘에 유다·베냐민·에브라임·므낫세 자손과 제사장·레위인·느디님이 거주. 누가 어디

에 사는가의 명단.

제사장(10~13절): 여다야·여호야립·야긴 등. "하나님의 성전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13절, gibborei chayil)

—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어 삽입.

레위인(14~16절)·문지기(17~27절): 살룸이 우두머리(17절), 동서남북 사방 문에 배치(24절). 곳간과 성전

출입을 맡고 신실히 위탁받음(26절).

직무 분담(28~32절): 기명을 세어 들이고 냄, 성소 기구·고운 가루·포도주·기름·유향·향품·진설병을 맡은

자들.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직책.

노래하는 자(33절):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

라"(melakah). 끊임없는 봉사의 표상.

사울 계보(35~44절): 기브온에 거주한 여이엘과 그 자손 — 넬·기스·사울·요나단으로 이어지는 계보. 8장에

서 적은 베냐민 계보를 다시 진술해 10장 입구를 엶.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경첩 — 계보 전체가 닫히고("사로잡혀 갔더라"), 곧장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로

현재가 열림.

컷 2 (3~9절): 예루살렘 거주자 — 유다·베냐민·에브라임·므낫세 자손이 도시에 거함.

컷 3 (10~16절): 제사장과 레위인 — 성전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들과 레위 가문의 거주.

컷 4 (17~27절): 문지기 — 살룸을 우두머리로 사방 문에 배치, 곳간과 출입을 신실히 맡음.

컷 5 (28~33절): 성전 살림과 노래 — 기명·향품·진설병을 맡은 손들, 골방에서 주야로 골몰하는 노래하는

자.

컷 6 (34~44절): 사울 계보 — 족장 요약(34절) 뒤, 기브온 여이엘에서 사울·요나단까지의 계보로 장이 닫히

며 10장으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alah(ָ�לָה) — '사로잡혀 가다'. 명사 golah(וֹלָה�)는 포로 공동체. 9:1의 시간 좌표를 과거-포로와 귀환-현재로

가르는 동사. 배경.

maal(מַעַל) — '범죄·신실치 못함'. 9:1 "유다가 범죄함으로." 언약 배신을 가리키는 어휘. 포로의 원인을 한

단어로 압축.

Netinim(ינגִּים 느디님, 주어진 자들'. 성전 봉사 하급직 계층. 9:2 귀환 거주자 목록에 포함. 스 2장·느 7' — (נתְגִּ

장과 공유되는 계층어.

shoer(וֹעבֵּר�) — '문지기'. 9:17~27의 핵심 반복어. 성전 출입·곳간 통제 직책. 동서남북 사방 배치.

melakah(מְלָאכָה) — '일·직무'. 9:33 "주야로 직무에 골몰하므로." 노래하는 자의 전담 봉사를 가리킴.

mishmeret(ְ�מֶרֶת .직임·지킴·당번'. 문지기·레위인의 책무를 가리키는 단어. '지킨다'는 어근에서 옴' — (מ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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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uddah(ְ�קָֻ�ה) — '직책·감독·맡김'. 직무가 위탁·등재되는 행정 어휘. 관찰로만.

gibborei chayil(י חַיגִּל 능한 용사·유력한 자'. 9:13 제사장을 "성전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로 평가. 명' — (�גִּ�וֹרבֵּ

단 속 드문 평가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계보의 닫는 괄호(closing bracket): 9장은 1~8장 이름 블록을 한 번에 닫는 마감 장. 1:1 아담으로 열린 행렬

이 9:1의 포로·귀환으로 봉인됨.

현재 시점의 정박(present anchor): 1~8장이 과거의 이름들이라면, 9:2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은

본문의 시선을 귀환 공동체의 '지금'으로 끌어옴. 계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

포로-귀환의 수미상관(inclusio): 1절(사로잡힘)과 2절(돌아옴)이 한 호흡에 붙어 어둠→회복의 운동을 압

축. 권의 heart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지점.

직무 명부 구조(office roster): 거주자→제사장→레위인→문지기→살림→노래로 예배 조직을 직무별로 등

재. 행정 명부 장르.

사울 계보의 경첩 반복(hinge): 35~44절이 8장 베냐민 계보를 다시 적음. 계보 블록을 닫는 동시에 10장 사

울의 죽음 내러티브로 넘기는 이중 기능.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성전·왕실 행정 명부 — 고대 근동에서 직무별 인원과 책임을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문서 형식. 역대기 저

자가 이 장르를 귀환 공동체 예배 조직 재건에 활용한 배경.

성전 문지기 제도 — 신전 출입 통제·보물 관리 직책. 9:17~27 사방 배치가 이 직제와 닿음. 배경.

포로 귀환과 거주지 재배치 — 페르시아 귀환 정책 아래 예루살렘과 성읍에 백성을 재배치하는 역사.

9:2~3 거주 명단이 이 맥락에 놓임. 배경.

다윗의 직무 반열 — 23~26장에서 다윗이 조직한 레위인·문지기·노래하는 자의 반열이 9장 직무 명단의

제도적 배경. 귀환 공동체가 그 제도를 다시 세움.

회복의 heart 배경 — 역대기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9장은 "돌아온 자들이 다시 직

무를 맡았다"를 명시하며 권 전체의 회복 주제를 명단으로 표현.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9:2~17 ↔ 느 11장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 — 가장 가까운 병행 본문)

역대상 9:2 ↔ 스 2장 / 느 7장 (귀환자·느디님·문지기 명부 — 계층 출처)

역대상 9:1 ↔ 왕하 25장 (유다의 바벨론 포로 — 사로잡힘의 역사적 사건)

역대상 9:35~44 ↔ 역대상 8:29~38 (사울 베냐민 계보 — 직전 진술의 반복)

역대상 9:35~44 ↔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 — 계보가 곧장 잇는 내러티브)

역대상 9:17~33 ↔ 역대상 23~26장 (다윗이 조직한 레위인·문지기·노래하는 자 반열 — 제도적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여덟 장의 이름이 마지막 한 줄로 모인다 —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화면이 한

번 닫힌다. 그리고 어두워진다 —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다음 컷에서 빛이 들어

온다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 카메라가 예루살렘 거리로 내려간다. 유다·베냐민·에브라임·므낫

세 자손이 집마다 거한다. 성전으로 들어선다. 제사장들이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로 등장하고, 레위인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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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로 거한다. 성전 문 넷이 동서남북으로 보인다 — 문지기들이 사방에 선다. 살룸이 우두머리다. 곳간 문이

열리고, 기명이 하나씩 세어져 들고 난다.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손들이 분주하다. 안식

일마다 진설병이 준비된다. 카메라가 골방으로 이동한다 — 노래하는 자들이 거기 거하며 주야로 직무에 골

몰한다,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옛 이름으로 돌아간다 — 기브온에 거주한 여이엘, 넬, 기

스, 사울, 요나단. 사울의 계보가 다시 적힌다. 장이 닫히는 순간, 그 이름이 다음 화면(10장)의 첫 인물이 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 — 이름이 지금 여기에 닿다"

초벌 부제: "1장 아담으로 열린 긴 이름의 행렬이 9:1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와 9:2의 '돌아왔다'로

봉인되며 귀환 공동체의 현재에 닿고, 제사장·문지기·노래하는 자의 직무가 다시 세워지며, 끝에서 사울

계보를 다시 적어 다윗 이야기의 문을 여는 — 회복의 온기가 가장 선명한 역대상의 마감 계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golah/galah·maal·Netinim·shoer·melakah·mishmeret·pekuddah·gibborei chayil 등 8

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계보 닫는 괄호+현재 정박+포로-귀환 수미상관+직무 명부 구조+사울 계보

경첩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9:1의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갔더라"를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이라는 신학 선언으로 닫지 않고, 포로를

명시하는 시간 좌표이자 maal(신실치 못함)의 형태 관찰로만 둠.

9:2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의 성취"라는 교리로 끌고 가지 않고, 계보의 시선

이 귀환 공동체의 현재로 이동하는 서술 구조 관찰로만 둠.

9:33 "주야로 직무에 골몰함"을 "끊임없는 예배의 본"이라는 적용 교훈으로 닫지 않고, 노래하는 자의 전담

봉사(melakah)를 가리키는 명단 사실로만 기록.

9:35~44 사울 계보 반복을 "버림받을 왕가의 예고"라는 해석으로 닫지 않고, 8장 계보의 재진술이자 10장

입구를 여는 경첩 기능으로만 둠.

회복의 온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교훈화하지 않고, 돌아온 자들이 다시 직무를 맡았다는 명단

의 정황과 권 heart의 표면화라는 관찰로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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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9장은 1~8장의 이름 행렬을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

라"(9:1)로 닫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9:2)로 시선을 귀환 공동체의 현재로 옮긴 뒤, 예루살렘 거

주자(3~9절)·제사장(10~13절)·레위인(14~16절)·문지기(17~27절)·성전 살림(28~32절)·노래하는 자(33절)의

직무를 차례로 등재하고, 끝에서 기브온 여이엘의 사울 계보(35~44절)를 다시 적어 다윗 내러티브의 입구를

여는 — 회복의 온기가 가장 선명한 역대상 족보 블록의 마감 장이다.

한 문단: 여덟 장의 이름이 한 줄로 모인다 —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리고 어두워진다 — "사로잡혀 갔더라."

곧장 빛이 든다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한 호흡 안에서 포로와 귀환이 붙어 있다. 카메라가 예루살렘

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집마다 거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레위인이 가문별로 선다. 문 넷이 사방으로 열려

문지기가 배치되고, 곳간이 열려 기명이 세어진다. 가루·기름·향품을 맡은 손이 분주하고, 골방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주야로 골몰한다. 직무가 하나씩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화면이 옛 이름으로 되감긴다 — 여이엘, 넬,

기스, 사울, 요나단. 사울의 계보가 다시 적힌다. 장이 닫히는 순간 그 이름이 다음 장의 첫 인물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처음으로 예루살렘·성전 문이 처소로 등장. 1~2절이 계보를 닫으며 포로·귀환을 한 호흡에 잇는 경첩. 성전 살

림 소품과 직무 명단이 쌓임.

2 첫 느낌·

분위기

도착의 안도. 회복의 온기. 정돈된 질서. 닫힘과 다시 엶의 겹침. 살아 있는 장부의 감각.

3 시작과

끝

포로·귀환(1~2절)으로 열려 사울 조상 계보(44절)로 닫힘. 끝의 계보가 10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

물·사상

거주자·제사장(능한 자, gibborei chayil)·레위인·문지기(사방 배치)·살림 담당·노래하는 자(주야 골몰)·사울 계

보.

5 장면 컷 경첩(컷1)·예루살렘 거주(컷2)·제사장·레위인(컷3)·문지기(컷4)·살림·노래(컷5)·사울 계보(컷6) 6컷.

6 의문·발

견·정보

golah/galah·maal·Netinim·shoer·melakah·mishmeret·pekuddah·gibborei chayil 원어. 계보 닫는 괄호·현재 정박·포

로-귀환 수미상관·직무 명부·사울 경첩 구조. 느 11장·스 2장 교차 참조.

7 동영상 닫힘 → 어둠(포로) → 빛(귀환) → 직무로 채워짐 → 사울 계보로 되감김.

8 초벌 제

목·부제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 — 이름이 지금 여기에 닿다"

9 기도·내

면

돌아온 자들이 다시 직무를 맡았다는 조용한 회복 — 그 사실의 무게를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긴 이름이 마침내 현재에 닿는다: 1장의 아담부터 8장의 베냐민까지, 여덟 장이 과거의 이름이었다.

9:2의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이 그 모든 이름의 시선을 귀환 공동체의 '지금'으로 끌어온다. 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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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명패가 아니라 살아 있는 공동체의 호적이 되는 지점이다 — 단정이 아니라, 시점이 이동하는 본문

구조에 대한 관찰.

2. 결 2 — 회복이 일상의 직무로 채워진다: 9장은 "하나님이 회복하셨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문을

지키고, 누가 곳간을 맡고, 누가 기명을 세고, 누가 주야로 노래하는지를 적는다. 돌아온 자들의 회복이 거창

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직무 목록으로 표현된다. 그 구체성이 권 heart(회복의 따뜻함)를 명단 자체에 스미

게 한다.

3. 결 3 — 닫으면서 여는 경첩: 9:1이 계보 블록을 닫고, 9:35~44가 사울 계보를 다시 적어 10장의 문을 연다.

같은 장이 마감이면서 입구다. 본문은 이 이중 기능을 설명하지 않지만, 회복의 명단 끝에 옛 왕의 계보를 두

어 다윗 이야기로 넘기는 그 배열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9:2~17 ↔ 느 11장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 — 가장 가까운 병행 본문)

역대상 9:2 ↔ 스 2장 / 느 7장 (귀환자·느디님·문지기 명부 — 계층 출처)

역대상 9:1 ↔ 왕하 25장 (유다의 바벨론 포로 — 사로잡힘의 역사적 사건)

역대상 9:35~44 ↔ 역대상 8:29~38 (사울 베냐민 계보 — 직전 진술의 반복)

역대상 9:35~44 ↔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 — 계보가 곧장 잇는 내러티브)

역대상 9:17~33 ↔ 역대상 23~26장 (다윗이 조직한 직무 반열 — 제도적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9:1에서 멈춘다 — 긴 계보가 "사로잡혀 갔더라"로 닫히는 무게 앞에 선다.

전환: 9:2에서 숨을 놓는다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이 어둠을 곧장 거주로 뒤집는다.

머묾: 9:33에서 머문다 — 골방에서 주야로 골몰하는 노래하는 자의 끊이지 않는 봉사를 든다.

끝: 9:44에서 멈춘다 — 장이 사울 계보로 닫히고, 그 이름이 10장의 첫 인물이 된다.

F · 자족성 점검

[x] 경첩·예루살렘 거주·제사장·문지기·살림·사울 계보의 6컷 완결

[x] golah/galah·maal·Netinim·shoer·melakah·gibborei chayil 원어 어휘 분포

[x] 계보 닫는 괄호와 현재 정박·포로-귀환 수미상관의 문학 구조 기록

[x] 직무 명부 구조(거주자→제사장→문지기→노래)의 등재 순서 관찰

[x] 사울 계보 재진술(35~44절)의 경첩 기능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9장은 그 첫 단(족보 블록)을 닫는 마감 장이다. 1:1 아담으로 열린 긴 이름의 행렬이 여

기서 9:1의 포로(galah)와 9:2의 귀환으로 봉인되며, 과거의 이름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공동

체의 현재에 닿는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족보로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9장에서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와 다시 문을 지키고 곳간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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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주야로 노래하는 직무 명단 자체가 그 온기의 형태다. 그리고 35~44절의 사울 계보가 둘째 단(다윗)의

문을 열며, 구속사의 호는 10장 사울의 죽음을 지나 다윗과 성전,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거(1~8장 계보)에서 현재(9:2 돌아와 거주)로 / 흩어짐(포로)에서 거주·직무(예루살렘·성전 봉사)로 / 마감(계

보 닫음)에서 입구(사울 계보로 다윗 내러티브 엶)로 — 긴 이름의 행렬이 회복된 공동체의 일상에 닿았다가

다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여덟 장의 과거 계보를 귀환 공동체의 '지금'으로 정박시키면서 독자에게 "이 이름

들이 돌아와 다시 직무를 맡았다"는 회복의 현재를 건네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35~44절에서 사울 계보로 방

향을 틀어 10장의 문을 열고, 다윗의 통치(10~21장)와 성전 준비(22~29장)를 지나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9

장의 벡터는 족보 블록을 닫는 마지막 매듭이자, 다윗 이야기로 넘기는 첫 경첩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직무 명단이다 — 누가 어디에 살고, 누가 무엇을 맡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

다. 첫째, 정체성의 정박이다. 1~8장의 긴 계보가 9:2에서 귀환 공동체의 현재에 닿으면서, "이 이름들이 곧 우

리다"라는 호적이 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끊어지지 않은 이야기의 현

재 장이라는 확인이었을 것이다 — 본문은 그것을 선언이 아니라 거주 명단으로 쓴다. 둘째, 회복의 일상화다.

회복이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문을 지키고 곳간을 맡고 주야로 노래하는 매일의 직무로 채워진다. 33절의 "다

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전담 봉사가 회복된 예배의 구체적 결을 보여준다. 셋째, 닫힘과 다시 엶의 긴

장이다. 회복의 명단 끝에 사울 계보가 놓이고, 그 사울은 10장에서 죽는다. 회복의 온기와 옛 왕의 끝이 한 장

안에 겹치는 이 배열은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디서 흩어졌다 어디로 돌아왔는가 — 돌아온 처소에서 다시 맡은 일상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매일의 직무가 회복의 형태라는 것을 나는 알아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9장은 독자에게 "회복을 기대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사로잡혀 갔

던 사람들이 돌아와 문을 지키고 곳간을 맡고 주야로 노래하는 명단을 보여 주고, 그 평범한 직무들이 회복의

실제 모습임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명단을 읽었을 때 — "우리가 돌아와 다시 제 일을 맡

았다, 이 일상이 곧 회복이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어떤 흩어짐에서 돌아왔고, 돌아온 처소에서 다시 맡은 매일의 직무를 회복으로 알아보는가 — 그 물음이 역

대상의 족보 블록을 닫는 마지막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울 계보가 다시 적혔다 — 그 사울이 길보아 전장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블레

셋과의 싸움, 세 아들의 죽음, 사울의 자결)가 다음 화면으로 열리며, 실패한 첫 왕의 끝이 다윗 즉위 내러티브

의 입구가 된다(10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olah — 돌아온 포로 공동체, 그리고 그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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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한 번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영상이에요. 첫 프레임에 여덟 장의 이름이 한 줄로 모여요

—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리고 어둠으로 전환돼요 — "사로잡혀 갔더라." 곧장 빛이 들어와요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카메라가 예루살렘 거리로 내려가고, 집마다 사람이 거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레

위인이 가문별로 서 있고, 문 넷이 사방으로 열려 문지기가 배치돼요. 곳간이 열리고 기명이 세어지고, 가루·

기름·향품을 맡은 손이 분주해요. 골방으로 카메라가 옮겨가면 노래하는 자들이 주야로 골몰해요. 마지막에

화면이 옛 이름으로 되감겨요 — 기브온 여이엘, 넬, 기스, 사울, 요나단. 그 사울이 다음 영상의 첫 인물이 돼

요.

성령일 선교사: 닫혔다가 다시 열리고, 어둠에서 거주로 넘어가고, 직무로 채워졌다가 끝에서 사울로 되감기

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 — 긴 이름이 지금 여기에 닿다"

P02 이진우: "닫히고 다시 열리는 한 장 — 포로의 봉인과 사울 계보의 경첩 사이"

P04 최현국: "흩어졌다 다시 제 처소로 — 제사장·문지기·노래하는 자의 회복된 직무"

P05 김미영: "기명을 세고 향품을 맡는 손들 — 돌아온 자들의 매일이 적힌 장부"

P07 오지혜: "주야로 골몰함 — 돌아온 공동체의 끊이지 않는 봉사"

P11 나경아: "galah · maal 뒤의 shoer · melakah — 사로잡힘에서 직무로 옮겨간 두 단어의 길"

부제 공동 제안: "1장 아담으로 열린 이름의 행렬이 9:1의 포로(galah)와 9:2의 귀환으로 봉인되며 예루살렘 거

주 공동체의 현재에 닿고, 제사장(10~13절)·레위인(14~16절)·문지기(17~27절)·성전 살림(28~32절)·노래하는

자(33절)의 직무가 다시 세워지며, 사울 계보(35~44절)를 다시 적어 다윗 이야기의 입구를 여는 — 회복의 온

기가 가장 선명한 마감 계보"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돌아온 자들의 명단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제 처소에 거하며 직무를 맡

은 사람들의 이름 곁에,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

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명단을 읽으면서 —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곳간을 맡고, 문을 지키고, 골방에서 주야로 노래한 사람들 —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직무를 맡은 손들이에요. 돌아온 처소에서 다시 제 일을 잡았다는 것, 그 조용한 회복 앞에 머뭅니다.

제가 흩어졌다 돌아온 어떤 처소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이름들이 다시 직무를 맡았

다는 사실의 무게를 들고 있습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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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명단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직무들의 나열 아

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건네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과거에서 현재로, 흩어짐에서 거주로 움직여요. 1~8장의 이름들이 9:1에서

닫히고, 9:2에서 시선이 귀환 공동체의 '지금'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직무가 차례로 채워지면서 흩어졌던 공동

체가 다시 거주하는 질서로 정돈돼요. 역대상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

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의 첫 단(족보 블록)이 여기서 닫히는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족보, 10~21장이 다윗, 22~29장이 성전이에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9장은 그 첫

단을 닫는 동시에 둘째 단(다윗)의 문을 여는 경첩이에요. 35~44절 사울 계보가 곧장 10장 사울의 죽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계보의 끝이 곧 내러티브의 입구예요. 닫으면서 여는 이중의 매듭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의 온기가 직무 명단 자체에서 와요.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다시 문을 지키고 곳간을 맡고 노래해요. 거창한 회복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직무로 회복이 표현돼요. "돌

아왔다"는 한 마디 뒤에 이어지는 긴 직무 목록이, 회복이 추상이 아니라 일상의 일로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처럼 읽혀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9장이 회복의 온기로 가득한데, 끝이 사울 계보예요. 그리고 10장은 그 사울의 죽음

이에요. 회복의 명단 끝에 실패한 첫 왕의 이름이 놓이는 이 배열이 마음에 걸려요. 돌아온 공동체에게 새 직

무를 보여준 직후에, 옛 왕의 끝을 다시 꺼내는 것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닫힘과 다시 엶 사이의 그 묘한

긴장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1의 maal(מַעַל, 신실치 못함) — 포로의 원인을 한 단어로 적어요. 그런데 그 단

어 바로 뒤에 9:2의 "돌아와서 거주한"이 와요. 배신(maal)과 귀환이 한 호흡에 붙어 있는 것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짜는지 —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9:33의 melakah(직무)와 1절의 galah(사로잡혀 감)

— 사로잡힘에서 직무로 옮겨간 그 길이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과거의 긴 계보가 9:1~2에서 닫히며 '돌아와서 거주한' 현재에 닿고, 직무들이 회복

의 온기로 다시 세워지며, 사울 계보의 재진술이 다윗 내러티브의 입구를 연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 사울이 길보아에서 어떻게 끝나는지가 다음 화면이에요.

역대상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9:1 — 계보 블록 전체를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갔더라"로 닫는 선택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1~8장의 긴 이름 행렬 끝에 포로(galah)와 그 원인(maal)을 한 절로 적는다. 이 닫음이 단순 연대 표시인지

정체성 진술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9:2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이 계보 전체의 시선을 현재로 옮기는 기능은 무엇을 드러내는

가?

과거의 이름들이 갑자기 귀환 공동체의 '지금'에 닿는다. 이 시점 이동이 계보를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지

—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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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9:13 — 제사장을 "성전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gibborei chayil)로 평가하는 표현은 명단에서 왜 드문

가?

대부분 이름과 직무만 적히는 명단에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어가 삽입된다. 이 평가가 어디에 붙고 어디에

안 붙는지의 패턴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9:33 — 노래하는 자가 "주야로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전담 봉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melakah(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직책이 명단 끝에 놓인다. 이 끊이지 않는 봉사의 기능을 교훈으로 닫

지 않고 명단 사실로 보존.

Q5. 9:35~44 — 8장 사울 계보를 다시 적는 반복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거의 동일한 베냐민·사울 계보가 8장과 9장에 두 번 적힌다. 이 재진술이 단순 반복인지 10장 입구를 여는

경첩인지 —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9:1~44 — 회복의 명단(2~33절) 끝에 사울 계보(35~44절)를 두어 10장 사울의 죽음으로 잇는 배열은 무엇

인가?

돌아온 공동체의 직무 회복 뒤에 옛 왕의 계보가 놓이고, 그 왕의 끝이 곧 10장이다. 닫힘과 다시 엶이 겹치

는 이 배열의 의도를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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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0장

1CH-010  ·  역사서  ·  히브리어

사울의 긴 통치를 죽음 한 장으로 압축한 신학적 부고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쓰러

지고(10:1~6), 13~14절이 그 죽음의 원인을 명시한다 — 범죄(maal),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

한 자를 찾음, 그래서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감. 족보를 닫고 다윗을 여는 경첩 장이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둘: 길보아 산의 전쟁터(1~12절, 구체적 공간)와 화면 밖 판결의 목소리(13~14절). 행동의 무대와 평

가의 무대가 한 장에 겹침.

소품의 변화: 활·칼(전투, 10:3~4) → 잘린 머리·벗긴 갑옷·신전 벽(사후, 10:9~10) → 뼈·상수리나무·금식

(매장, 10:12). 금속성에서 죽음의 소품으로 이행.

구조 소재: 죽음의 연쇄 — 아들들(2절)·사울(3~4절)·종자(5절)가 차례로 쓰러지고 6절이 "온 집이 함께 죽

으니라"로 집약.

삼분할: 사건(1~7절)→사후 처리(8~12절)→신학적 평가(13~14절).

왕과 종자의 평행 죽음: 사울이 칼에 엎드러지고(10:4), 그를 본 갑옷 든 자도 따라 엎드러짐(10:5). 거의 같

은 문장.

어휘: Gilboa(ַֹגִּלְ�ע�) 길보아(무대) / muth(מוּת) 죽다(6절 집약) / naphal(נפַָל) 엎드러지다(1·4·5절) / 

gibborim(ים .용사들(11절 야베스 사람들) (�גִּ�וֹרגִּ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완충 없는 시작 — 9장의 차분한 명단 직후 전쟁과 죽음이 곧바로 들이닥침. 절제된 차가운 어조가 무게를

더함.

부고의 공기 — 긴 생애를 마지막 장면으로 요약하되, 업적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을 적는 묘비명 같은

13~14절.

경첩의 소리 — 14절이 사울의 끝이면서 다윗의 시작. 닫힘과 열림이 한 절에 동시.

압축의 무게 — 사울 통치 전체를 생략한 편집.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울은 서막이라는 편집의 어조.

정죄 한복판의 애도 —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시신 수습과 칠 일 금식(10:11~12)이 차가운 부고 안의 따

뜻한 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0:1):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전투와 패주로 곧장 시작.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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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10: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

리셨더라." 평가와 정권 이양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인간의 전쟁(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열려, 여호와의 행위(여호와께서 죽이시고

다윗에게 돌리심)로 닫힘. 표면의 패전이 심층의 심판으로 재해석됨.

완결 여부: 이 장은 닫힘이자 문 — 11장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와"가 곧바로 이어지는 경첩.

수미상관: '죽음'(1절 전사자들)으로 열려 '죽이심과 나라의 이전'(14절)으로 닫힘 — 죽음이 처음과 끝을 감

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사울: 통치 이야기 없이 죽음만 등장. 활에 중상을 입고(10:3) 자기 칼에 엎드러짐(10:4). 13~14절에서 그

죽음이 maal(범죄)로 규정됨.

세 아들(요나단·아비나답·말기수아, 10:2): 사울과 함께 전사. 요나단의 다윗과의 우정 서사는 이 장에 없음

— 죽음만 기록.

갑옷 든 자(나아르): 사울의 자결 청을 두려워 거절하고(10:4),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따라 엎드러져 죽음

(10:5). 왕과 운명 공동체.

블레셋 사람들: 시신을 발견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신전에 둠(10:8~10). 다곤·아스다롯 신전에 전리품

으로 전시 — ANE 승전 관습.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에 시신을 거두어 와 매장하고 칠 일 금식(10:11~12). 사무엘

상 11장 사울의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읽히는 애도.

여호와: 13~14절에서 행위자로 명시 —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표면

의 전사 아래에 신적 행위가 있음을 본문이 직접 진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길보아의 패전 —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아들들이 죽고,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음.

컷 2 (4~5절): 왕과 종자의 죽음 —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지고, 갑옷 든 자가 따라 엎드러져 죽음.

컷 3 (6~7절): 집약과 여파 —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백성이 도망하고 블레셋이

성읍에 들어와 거함.

컷 4 (8~10절): 사후 전시 — 이튿날 블레셋이 시신을 찾아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신전 벽에 둠. 우상의

집에 전리품으로.

컷 5 (11~12절): 야베스의 애도 — 용사들이 밤에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고 칠 일 금식.

컷 6 (13~14절): 판결과 이양 — 사울이 죽은 까닭(범죄·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음)과 나라가 다

윗에게 돌아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ilboa(ַֹגִּלְ�ע�) — '길보아'. 사울과 아들들이 전사한 산. 장의 지리적 무대. 배경.

maal(מַעַל) — '범죄·배신·신실하지 못함'. 13절의 평가 동사. 역대기가 즐겨 쓰는 신학 어휘로, 언약 관계의

신실을 깨뜨린 행위를 가리킴.

darash(�ַָ�ר) — '구하다·묻다'. 13~14절에서 두 번, 반대 방향으로: 신접한 자에게 물어 구함(긍정문) / 여호

와께 묻지 아니함(부정문). 같은 동사의 대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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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b(סָבַב) — '돌리다·넘기다·향하게 하다'. 14절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의 동사. 정권 이양을 여

호와의 행위로 표현.

ob(אוֹב) — '신접한 자·초혼하는 자'. 13절에서 사울이 인도를 구한 대상. 사무엘상 28장 엔돌 사건과 연결되

는 배경.

dabar(ָ�בָר) — '말씀·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의 명사. 사울의 불순종의 대상이 여호와

의 말씀임을 명시.

muth(מוּת) — '죽다'. 6절에서 사울·세 아들·온 집의 죽음을 집약하는 동사. 13~14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

시고"에서 사역형으로 다시 등장.

kebod / avot(조상의 무덤) — 야베스 길르앗의 매장(10:12)이 가리키는 매장과 애도의 명예. 시신 수습이

죽은 자의 명예를 결정하는 ANE 문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죽음을 부고로(death as obituary): 사울의 긴 통치를 생략하고 죽음 한 장으로 압축한 뒤, 13~14절에 신학적

평가를 덧붙이는 형식. 사건 기록 + 묘비명의 결합.

덧붙인 판결(appended verdict): 1~12절은 삼상 31장과 거의 동일한 사건 기록인데, 13~14절은 역대기 저자

가 새로 더한 평가. 본문의 정박절이 이 두 절.

sabab 경첩(hinge): 14절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의 sabab이 족보 블록(1~9장)과 다윗 통치 블록

(10~21장)을 잇는 회전축. 장 전체가 경첩 장.

대조 구조(Saul vs David):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자,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자로 이후 전개에서 대비

됨. 10장은 그 대조의 음(陰)을 먼저 그림.

darash의 두 방향: 같은 동사를 긍정(신접한 자에게)과 부정(여호와께 아니함)으로 배치해, 죽음의 원인이

'묻는 방향'의 잘못임을 어휘로 드러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전사한 왕의 처리 — 적군이 왕의 머리와 갑옷을 신전에 전시해 승전을 기념하는 관습(10:9~10, 다곤 신

전). 블레셋의 전쟁 신학 배경.

종자(나아르)의 동반 죽음 — ANE 전쟁 기록의 왕과 갑옷 든 자의 운명 공동체 모티프. 사울과 종자가 같

은 방식으로 죽음.

매장과 애도의 명예 — 시신 수습·화장·금식이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행위(10:11~12) 배경.

신접한 자(ob)에게 물음 — 고대 근동의 초혼·점복 관행. 13절은 사울이 여호와 대신 이 길을 택한 것을 범

죄로 규정. 사무엘상 28장 엔돌 사건 연결.

역대기 저자의 시점 —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사울의 죽음 원인을 명시하는 부고 형식. 귀환 공동체

에게 '바른 통치는 여호와께 묻는 통치'임을 보이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0:1~12 ↔ 삼상 31장 (길보아 전투와 사울의 죽음 — 거의 동일한 평행 본문, 직접 출처)

역대상 10:13 ↔ 삼상 28장 (엔돌의 신접한 여인 — '신접한 자에게 물음'의 배경 사건)

역대상 10:11~12 ↔ 삼상 11장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함 — 야베스 사람들의 보답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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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0:13 ↔ 삼상 13:13~14·15:23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 — maal의 출처)

역대상 10:14 ↔ 대상 11:1~3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옴 —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심'의 다음 마디)

역대상 10:14 ↔ 삼하 5:1~3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 — 정권 이양의 평행 본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길보아 산비탈에서 켜진다. 첫 프레임 —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고, 쓰러진 자들이 산에

널린다. 화살이 날고, 사울의 세 아들이 차례로 쓰러진다 —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카메라가 사울에게

다가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따라잡고, 그가 중상을 입는다. 사울이 갑옷 든 자에게 청한다 — 네 칼로 나를

찌르라. 종자가 두려워 멈춰 선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진다. 그를 본 종자도 칼 위에 엎드러

진다. 화면이 6절로 집약된다 — 사울과 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었다. 백성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고, 블레

셋 사람들이 들어와 거기 산다. 이튿날 아침. 블레셋이 시신들 사이에서 사울과 아들들을 찾는다. 머리를 베

고, 갑옷을 벗긴다. 머리는 다곤 신전에,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 벽에 걸린다. 밤이 온다. 야베스 길르앗의 용사

들이 일어나 어둠 속을 걸어간다. 시신을 거두어 와 화장하고, 뼈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칠 일을 금식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전장에서 물러난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한 목소리가 남는다 —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 여

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마지막 프레임에 길보아는 없고, 다윗이

라는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길보아의 죽음, 다윗으로 도는 나라 — 한 통치를 부고로 압축한 장"

초벌 부제: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지고(10:1~6),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는 애도 한복

판에서, 역대기 저자는 13~14절에 그 죽음의 원인을 명시한다 — 범죄(maal),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음(darash), 그래서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감(sabab). 족보를 닫고 다윗 통치를 여는 경첩의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Gilboa·maal·darash·sabab·ob·dabar·muth·gibborim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부고 형식+덧붙인 판결+sabab 경첩+darash 두 방향+삼분할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사울의 죽음을 "악인의 최후"라는 도덕 정죄로 닫지 않고, 본문이 13~14절에서 maal·darash로 규정한 그

평가의 형태를 관찰로만 둠. 정죄도 미화도 더하지 않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애도를 "충성의 모범"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정죄로 닫히는 부고 안에 놓인 애도

의 장면이라는 사실로만 기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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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감"(sabab)을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라는 교리 선언으로 끌고 가지 않고, 14절이 정

권 이양을 여호와의 행위로 진술한다는 본문 사실로만 둠.

신접한 자에게 물은 일(ob)을 점복 일반에 대한 윤리 강의로 확장하지 않고, 13절이 그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음'과 대조해 기록한 형태 관찰로만 보존.

10장을 "사울 비극의 종결"로 감상적으로 닫지 않고, 족보 블록을 닫고 다윗 통치를 여는 경첩 장이라는 문

학적 위치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0장은 길보아 산의 패전으로 사울과 세 아들이 쓰러지고(10:1~3),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

지며 갑옷 든 자가 따라 죽고(10:4~5),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10:6)로 집약된 뒤, 블레셋이 시신을 신전에

전시하고(10:8~10)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두어 매장하며(10:11~12), 마지막 두 절에서 그 죽음의 원인 —

범죄(maal)·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신접한 자에게 물음(darash)·여호와께 묻지 않음 — 을 명시하고 "나

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sabab, 10:14)로 닫히는, 족보를 닫고 다윗 통치를 여는 경첩의 부고

다.

한 문단: 9장의 차분한 명단 직후, 첫 절부터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산에 쓰러진다.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이 활에 중상을 입는다. 그가 종자에게 청하나 종자는 두려워 거절하고,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러진다. 종

자도 따라 엎드러진다. 한 절이 다섯 죽음을 집약한다. 이튿날 블레셋이 시신을 찾아 머리를 베고 갑옷을 신전

벽에 건다. 밤이 오고, 야베스의 용사들이 시신을 거두어 묻고 칠 일을 금식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전장에서

물러난다. 한 목소리가 남는다 —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

다. 마지막 프레임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다윗의 즉위는 11장에서 열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행동의 무대(전장)와 판결의 무대(화면 밖)가 겹침. 활·칼에서 머리·뼈로 바뀌는 소품. 죽음의 연쇄. 사건·사

후·평가의 삼분할. 왕과 종자의 평행 죽음.

2 첫 느낌·분

위기

완충 없는 죽음의 시작과 절제된 어조. 원인을 적는 부고의 공기. 끝이면서 문인 경첩. 통치를 생략한 압축.

정죄 한복판의 애도.

3 시작과 끝 인간의 전쟁(1절 패주)으로 열려 여호와의 행위(14절 죽이심·다윗에게 돌리심)로 닫힘. 표면의 패전이 심층

의 심판으로 재해석.

4 등장인물·

사상

사울(죽음만)·세 아들·갑옷 든 자·블레셋·야베스 사람들·여호와(13~14절 행위자로 명시). maal·darash의 평

가.

5 장면 컷 패전(컷1)·왕과 종자의 죽음(컷2)·집약과 여파(컷3)·사후 전시(컷4)·야베스의 애도(컷5)·판결과 이양(컷6) 6

컷.

6 의문·발견·

정보

Gilboa·maal·darash·sabab·ob·dabar·muth 원어 카드. 부고·덧붙인 판결·sabab 경첩·darash 두 방향 문학 구조.

ANE 전사 왕 처리 배경. 삼상 31·28·11장 교차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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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빠른 죽음(1~6절) → 느린 매장(8~12절) → 화면 밖 판결(13~14절). 마지막 프레임에 다윗.

8 초벌 제목·

부제

"길보아의 죽음, 다윗으로 도는 나라 — 한 통치를 부고로 압축한 장"

9 기도·내면 판결의 무게와 애도의 손길이 한 장에 함께 있다는 것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죽음을 부고로 쓴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긴 통치를 한 줄도 적지 않고 죽음 한 장만 둔다. 즉위도,

골리앗도, 다윗 추격도 없다. 대신 13~14절에 그 죽음의 원인을 명시한다 — 업적이 아니라 원인을 적는 묘비

명이다. 이 압축 자체가 어조다. 사울은 이 책의 관심이 아니며,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편집의 무게가 생략에

담겨 있다 — 단정이 아니라, 생략의 기능에 대한 관찰.

2. 결 2 — 표면의 패전, 심층의 심판: 1~12절은 군사적 사건이다. 블레셋이 이기고 사울이 패한다. 그런데

13~14절이 그 표면을 뒤집는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전사처럼 보이는 죽음이 심판이었고, 패전처럼

보이는 사건이 정권 이양이었다. 본문은 같은 사건을 두 층위로 읽게 한다 —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행

위. 그 두 층위가 한 장에 겹쳐 있다.

3. 결 3 — 정죄와 애도가 함께 놓인다: 13~14절은 분명한 평가다. 범죄했고, 묻지 않았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

나 그 직전 11~12절에는 야베스 사람들의 애도가 있다. 모두 도망친 밤에 시신을 거두어 묻고 칠 일을 금식한

다. 잘못을 명시하되 죽음 앞의 애도는 거두지 않는 이 배치가, 정죄가 곧 조롱은 아님을 보인다. 본문은 그 결

을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0:1~12 ↔ 삼상 31장 (길보아 전투와 사울의 죽음 — 거의 동일한 평행 본문)

역대상 10:13 ↔ 삼상 28장 (엔돌의 신접한 여인 — ob에게 물음의 배경 사건)

역대상 10:11~12 ↔ 삼상 11장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함 — 애도의 배경)

역대상 10:13 ↔ 삼상 13:13~14·15:23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 — maal의 출처)

역대상 10:14 ↔ 대상 11:1~3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옴 — 다음 마디)

역대상 10:14 ↔ 삼하 5:1~3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 — 정권 이양 평행 본문)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0:1의 패주에서 시작한다 — 9장의 명단 직후 곧장 들이닥친 전쟁 앞에 선다.

멈춤 1: 10:4에서 멈춘다 —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지고 종자가 따라 죽는 평행 장면의 무게를 든다.

멈춤 2: 10:12에서 멈춘다 — 정죄로 닫히는 부고 안에 놓인 야베스 사람들의 애도를 든다.

끝: 10:14에서 멈춘다 —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끝이 다윗의 문이 되는 그 한 절을 든다.

F · 자족성 점검

[x] 패전·왕과 종자의 죽음·집약·사후 전시·애도·판결의 6컷 완결

[x] Gilboa·maal·darash·sabab·ob·dabar·muth 원어 어휘 분포

[x] 부고 형식과 덧붙인 판결·sabab 경첩의 문학 구조 기록

[x] darash 두 방향 대조의 형태 관찰

[x] 정죄와 애도의 공존이라는 배치 기록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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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10장은 족보 블록을 닫고 다윗 통치 블록을 여는 경첩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9

장의 긴 이름의 행렬이 귀환 공동체의 명단으로 닫힌 직후, 역대기는 다윗 왕정의 문을 사울의 죽음으로 연다.

다윗의 즉위를 곧바로 적지 않고, 먼저 사울이 왜 물러났는지를 명시한다 — 여호와께 묻지 않은 통치의 끝.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0장에서

는 역설적으로 한 통치의 죽음 위에서 다음 통치의 기준을 깔아 놓는 형태로 드러난다. 길보아의 패전이 다윗

으로 도는 나라로 재해석되는 이 sabab의 회전이, 다윗·성전으로 향하는 긴 통치 이야기의 첫 매듭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간의 전쟁(블레셋의 승리, 1~12절)에서 여호와의 행위(여호와께서 죽이시고 나라를 돌리심, 13~14절)로 / 사

울의 죽음에서 다윗의 통치로 / 표면의 패전에서 심층의 심판과 정권 이양으로 — sabab의 회전이 한 시대를

닫고 다른 시대를 연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길보아 산의 한 죽음을 통해 나라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그 운

동은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고, 17장의 다윗 언약을 지

나, 22~29장의 성전 준비로 향하며, 29:14의 드림으로 닫힌다. 10장의 벡터는 그 긴 통치 호의 음각(陰刻) —

다윗이 무엇이 아닌지를 사울의 죽음으로 먼저 그려 놓는 첫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군사적 패배다 —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왕이 죽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통치의 평가다. 13~14절은 한 왕의 통치 전체를 그가 어떻게 물음을 구했는가로 요약한

다. 신접한 자에게는 물었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 그 한 방향의 잘못이 죽음의 원인으로 적힌다. 통치의

본질이 '어디에 묻는가'에 달려 있음을 본문이 어휘(darash)로 드러낸다. 둘째, 정권 이양의 신학이다. sabab(돌

리다)은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 인간의 쿠데타가 아니라 여호와의 회전으로. 다윗 왕조의 정

당성이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신적 행위 위에 놓인다. 셋째, 정죄 안의 인간성이다. 잘못을 명시하면서도 죽음

앞의 애도(야베스 사람들)는 거두지 않는다. 평가와 애도가 같은 장에 있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막막한 국면에서 어디에 묻는가 — 여호와께 묻는가,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먼저 찾는가. 그리고 한 사람

의 끝을 나는 정죄로만 보는가, 애도할 손을 가졌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0장은 독자에게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는다. 다

만 한 통치가 죽음으로 닫히는 것을 보여 주고, 그 죽음의 원인이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적히는 것을 보여

주고, 정죄로 닫히는 장 한복판에 시신을 거두는 손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귀환 공동체가 이 부고를 읽었을

때 — "우리는 어디에 묻는 백성인가, 우리의 통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 라는 물음이 무엇이었을지를 들

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막힌 곳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 묻는가, 그리고 누구의 죽음 앞에 애도할

손을 내미는가 — 그 물음이 다윗 통치를 여는 이 경첩의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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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갔다 —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왕으로 삼고(11:1~3), 다윗이 시온 산성을 취하며 그를 따르는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다윗 통치의 개막이

시작된다(11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abab — 돌리다·넘기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세 호흡으로 움직여요. 첫 호흡은 빠르고 거칠어요 — 패주, 화살, 세 아들의 죽음, 사울의

중상, 칼 위에 엎드러짐, 종자의 따라 죽음. 1~6절이 숨 가쁘게 지나가요. 두 번째 호흡은 느려져요 — 이튿날

아침의 시신 발견, 머리를 베고 갑옷을 거는 사후 처리, 그리고 밤의 매장. 8~12절은 죽음 이후의 정적이에요.

세 번째 호흡은 화면 밖에서 와요 — 카메라가 전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해설하는 목소리만 남아요. 13~14

절. 사울이 왜 죽었는가를 말하고,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갔다는 한 문장으로 닫혀요. 빠른 죽음 → 느린 매장

→ 화면 밖 판결의 세 호흡이에요. 마지막 프레임에 사울도 길보아도 없고, 다윗이라는 이름만 남아요.

성령일 선교사: 빠른 죽음에서 느린 매장으로, 그리고 전장 밖의 판결로 물러나면서 다윗으로 닫히는 흐름이

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왕과 종자가 같은 칼 위에 — 길보아의 두 죽음"

P02 이진우: "빠른 죽음, 느린 매장, 화면 밖 판결 — 세 호흡으로 닫히는 한 통치"

P04 최현국: "끝이면서 문 — 사울이 닫히고 다윗이 열리는 경첩의 열네 절"

P05 김미영: "정죄 한복판의 애도 — 모두 도망친 밤에 시신을 거두러 간 손들"

P07 오지혜: "업적이 아니라 원인을 적는 부고 — 13~14절이라는 묘비명"

P11 나경아: "darash의 두 방향 — 신접한 자에게는 물었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부제 공동 제안: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쓰러지고(10:1~6), 블레셋이 시신을 신전에 전시하고

(10:8~10)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 매장하는(10:11~12) 부고의 흐름 끝에, 역대기 저자는 13~14절에 그 죽음

의 원인을 명시한다 — 범죄(maal),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음(darash), 그래서 여호와

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심(sabab). 족보 블록을 닫고 다윗 통치를 여는 경첩의 한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짧고 무거운 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길보아의 죽음과 그 위에 덧붙은 판결 사이로, 관찰

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 모두가 도망친 밤에 시신을 거두러 간 사람들이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본문이 마지막에 적는데도, 그 죽음 앞에 누

군가는 칠 일을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정죄와 애도가 같은 장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죽음을 거두러

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판결의 무게와 애도의 손길이 한 장에 함께 있다는 것을 들고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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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짧은 부고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길보아의 죽

음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인간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행위로 움직여요. 1~12절은 표면 — 블레셋이 이

기고 사울이 패하는 군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13~14절이 그 표면을 뒤집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전사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사실은 심판이었고, 패전처럼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정권 이양이었다는 거예요. sabab(돌리다)이 그 회전축이에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10장은 족보 블록

(1~9장)이 닫히고 다윗 통치 블록(10~21장)이 열리는 경첩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족보, 10~21장이 다윗의 통치, 22~29장이 성전 준비예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0

장은 그 다윗 통치 블록의 문을 여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사울의 죽음으로 열어요. 다윗의 즉위를 곧바

로 적지 않고, 먼저 사울이 왜 물러났는지를 적어요. 다윗 통치의 정당성을 사울의 죽음 원인 위에 놓는 거예

요. 귀환 공동체에게 이 장은 "바른 왕은 여호와께 묻는 왕"이라는 기준을 사울의 음화(陰畵)로 보여 주는 것

같아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사울을 정죄하면서도 그 죽음을 거칠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인상 깊

어요. 13~14절은 분명히 평가예요. 범죄했고, 묻지 않았고,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야베스 사람들의

애도가 있어요. 정죄가 곧 조롱은 아니에요. 잘못을 명시하되 죽음 앞의 애도는 거두지 않는 — 그 결이 묘하

게 따뜻했어요. 단정은 아니에요. 평가와 애도가 함께 놓인 그 결을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

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 사람의 통치 전체가 그가 어떻게 물음을 구했는가로 요약돼요. 신접한 자에게는

물었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 그 한 방향의 잘못이 죽음의 원인으로 적혀요. 무서우면서도, 본문이 그것

을 분노 없이 담담하게 적는 게 — 정죄라기보다 슬픈 관찰처럼 들렸어요.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 짧은 부

고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나는 어디에 묻고 있는가, 라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14절의 동사 darash(�ַָ�ר) — '구하다·묻다'가 두 번, 반대 방향으로 와요. 같

은 단어가 한 번은 신접한 자를 향하고, 한 번은 여호와를 향하되 부정문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묻지 않음'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물음'으로 그려지는 것이 —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14절의 sabab(סָבַב, 돌리다) —

나라가 '돌아간다'는 이 동사가,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이양을 인간의 쿠데타가 아니라 여호와의 회전으로 표

현하는 것이 무엇을 남기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인간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행위로, 길보아의 패전이 다윗으로 도는 나라로 재해석

되는 경첩 — 족보 블록을 닫고 다윗 통치를 여는 이 한 장이 죽음의 원인을 명시함으로 다음 통치의 기준을

깔아 놓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왕으로 세울 거예요.

역대상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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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0:1~6 — 역대기 저자가 사울의 통치 전체를 생략하고 죽음만 기록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사무엘상의 긴 사울 서사 중 즉위·골리앗·다윗 추격이 모두 빠지고 죽음 한 장만 남았다. 이 극단적 압축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10:4~5 — 사울과 갑옷 든 자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죽는 평행 구조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왕이 칼에 엎드러지고, 종자가 그를 보고 따라 엎드러진다. 운명 공동체의 모티프인지, 다른 무엇인지 —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10:11~12 — 정죄로 닫히는 부고 안에 야베스 사람들의 애도가 놓인 것은 어떤 결인가?

13~14절의 신학적 평가 직전에 시신 수습과 칠 일 금식이 기록된다. 평가와 애도가 한 장에 공존하는 이

배치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10:13 — 신접한 자에게 물은 일(ob)이 죽음의 원인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darash가 두 방향으로 쓰여, 신접한 자에게는 물었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음이 대조된다. 이 '묻는 방향'의

잘못이 죽음의 원인인 까닭을 점복 일반의 윤리로 닫지 않고 열린 질문으로 보존.

Q5. 10:14 —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sabab)가 정권 이양을 여호와의 행위로 진술하는 것은 어떤 선

택인가?

인간의 전쟁·즉위의 언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리신다'는 동사로 표현된다. 이 신적 행위 진술의 기능을

교리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6. 10:1~14 — 역대기 저자가 다윗 통치 블록의 문을 사울의 죽음으로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의 즉위를 곧바로 적지 않고, 먼저 사울이 왜 물러났는지를 적는다. 통치의 정당성을 죽음의 원인 위

에 놓는 이 편집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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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1장

1CH-011  ·  역사서  ·  히브리어

사울의 죽음 다음 절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시온 산

성을 점령하며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본문은 그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

심"(11:9) 한 줄로 새긴다. 그 뒤로 흐르는 용사 명단은 무용담이 아니라 한 사람을 떠받친 공동

체의 이름들이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헤브론(즉위 광장, 1~3절) → 예루살렘 시온 산성(점령, 4~9절) → 용사들의 전장·출신지로 흩어지

는 명단(10~47절). 무대가 점점 넓어짐.

구조 셋: 즉위(언약→기름 부음, 1~3절) / 시온 점령과 강성(4~9절) / 용사 명단(10~47절). 명단은 세 용사

(11~19절)와 삼십인(20절~)으로 다시 층위가 나뉨.

소품 — 두 번의 부음: 3절 머리에 붓는 기름(mashach), 18절 땅에 붓는 우물물(nasak). 마시는 물이 드리는

물로 전환됨.

소재 나열: 헤브론·장로·언약·기름·시온 산성·여부스 사람·요압·다윗 성·우물물·세 용사·삼십인·창·진영·다

수의 이름들.

9절의 신학 한 줄: "점점 강성하여 가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었더라" — 강성함의 원천을

짧은 각주처럼 둠.

어휘: etzem(עֶצֶם) 골육·뼈 / mashach(מַָ�ח) 기름 붓다 / Tsiyyon(יּוֹן ים)시온 / gibborim (צגִּ  / 용사들 (�גִּ�וֹרגִּ

nasak(ְנסַָך) 붓다·전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비극(10장) 다음 줄의 빠르고 단호한 즉위 — 애도·공백 없이 "온 이스라엘이 모여"로 곧장 열림.

한 사람 뒤에 받쳐 선 무리의 든든함 — 강성함(9절) 직후 긴 용사 명단이 그 강성함을 떠받침.

의식과 행동의 번갈음 — 정지된 예식(1~3절)과 움직이는 정복(4~9절), 다시 정지된 명단의 호흡.

분열을 지운 집중의 편집 — 사무엘하의 긴 즉위 곡절을 압축, '온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한목소리.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린 물의 귀함 — 목숨 건 헌신을 본인이 받지 않고 여호와께 돌리는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1: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 10장 비

극 직후 곧바로 즉위 선언으로 열림.

끝(11:47): 용사 명단의 마지막 이름들(엘리엘·오벳·므소바 사람 야아시엘)로 닫힘 — 이름으로 끝나는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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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대조: 한 사람(다윗)의 즉위로 열려, 그를 떠받친 여럿의 이름으로 닫힘. 중심에서 공동체로 퍼

지는 구조.

완결 여부: 명단은 12장(헤브론으로 모인 군대)으로 이어지는 즉위 공동체 기록의 첫 부분 — 11장에서 명

단이 닫히지 않고 확장됨.

축: 즉위(1~3) → 정복·강성(4~9) → 그 강성을 떠받친 사람들(10~47)의 순서. 행동 뒤에 그 행동을 가능케

한 무리를 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장 전체의 초점. 즉위받는 자(1~3절), 산성을 취하는 자(4~7절), 강성하여 가는 자(9절), 우물물을 부

어 드리는 자(18~19절).

온 이스라엘(kol-Yisrael): 1·4·10절 반복. 즉위와 점령의 주체가 분열이 아닌 전체임을 표식 — 역대기 저자

의 통일된 그림.

요압: 시온 점령에서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됨(6절). 그리고 다윗 성을 보수함(8절).

세 용사·삼십인: 야소브암(11절)·엘르아살(12절)·삼마 계열로 이어지는 정예. 베나야(22~25절) 등. 다윗을

떠받친 전사 공동체.

9절의 신학 명제: "만군의 여호와(YHWH tsava)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었더라" — 강성함의 원천이 군사력

이 아니라 함께하심임을 한 줄로 명시.

11:3 "사무엘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 즉위가 우발이 아니라 삼상 16장의 기름 부음과 이어진 이행

임을 표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절): 헤브론의 즉위 — 온 이스라엘이 모여 "왕의 골육"을 고백하고,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사무

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컷 2 (4~7절): 시온 점령 — 여부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취하고 다윗 성이

라 부름. 요압이 먼저 올라감.

컷 3 (8~9절): 성의 보수와 강성 —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세우고 점점 강성하여 감. 함께 계신 여

호와의 한 줄.

컷 4 (10~14절): 세 용사의 우두머리 — 야소브암이 한 번에 다수를 침. 엘르아살이 보리밭에서 블레셋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룸.

컷 5 (15~19절): 베들레헴 우물물 — 다윗의 갈망에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 옴. 다윗이 마시지 않

고 여호와께 부어 드림.

컷 6 (20~47절): 삼십인 명단 — 아비새·베나야를 비롯해 다수의 용사 이름이 출신과 함께 줄지어 기록됨.

이름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etzem(עֶצֶם) — '뼈·골육'. 1절 "왕의 골육." 창 2:23 "내 뼈 중의 뼈"와 같은 어휘. 혈연을 넘어 동일 본질을 가

리키는 강한 표현.

mashach(מַָ�ח) — '기름 붓다'. 3절. 메시아(mashiach)의 어근. 왕을 세우는 제의적 행위.

Tsiyyon(יּוֹן .시온'. 5절 산성. 다윗 성으로 명명되어 이후 예배의 중심 지명이 되는 단어' — (צ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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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orim(ים 용사들·강한 자들'. 10절 이하 명단의 표제어. 단수 gibbor와 함께 다윗 전사 공동체를' — (�גִּ�וֹרגִּ

묶음.

nasak(ְנסַָך) — '붓다·전제하다'. 18절 다윗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림. 헌주(libation)의 어휘 — 마실 것을

제의로 전환.

gadol(ָ�דוֹל)·halak(ְהָלַך) — '커지다'와 '가다'. 9절 "점점(걸어가듯) 강성하여 가니" — 점증의 운동을 두 어휘

가 함께 표현.

tsava(צָבָא) — '만군·군대'. 9절 "만군의 여호와." 강성함의 원천을 군대의 주이신 분으로 명시하는 칭호.

metsudah(מְצוּדָה) — '산성·요새'. 5·7절 시온 산성. 점령과 거주의 거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즉시 계승(immediate succession): 10장 사울의 죽음 다음 절에서 곧바로 11장 즉위. 역대기 저자가 공백기

를 압축해 다윗에게 집중하는 편집.

언약 후 기름 부음(covenant then anointing): 1~3절은 백성의 고백 → 장로와의 언약 → 기름 부음의 순서.

왕과 공동체의 쌍방 계약 형식.

신학 한 줄(11:9): 강성함의 서술 직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짧은 인과 각주로 둠 — 길게 설교

하지 않고 한 절로 새김.

세-삼십 구조(three then thirty): 명단이 세 용사(정점)와 삼십인(폭)의 두 층위로 조직됨. 영웅적 정점과 넓

은 공동체를 함께 담음.

헌주 절정(libation climax): 명단 한가운데 우물물 일화(17~19절)를 끼워, 무용담의 절정을 '마시지 않고 부

어 드림'이라는 절제로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왕위 즉위 — 장로와의 언약(berit)과 기름 부음은 왕과 백성 사이 계약적 즉위 형식. 메소포타미

아·우가릿 왕권 전통과 맞닿는 배경.

왕의 정예 명단 — 고대 근동 왕실 비문이 왕을 떠받친 영웅·전차대를 이름으로 기록하던 관행. 용사 명단

의 문학 형식 배경.

거점 성읍 확보 — 새 왕조가 요새 성읍(metsudah)을 취해 왕도로 삼던 정치 행위. 시온 점령(4~7절)의 배

경.

전제(헌주) 관행 — 액체를 땅·제단에 부어 신께 드리는 고대 근동 제의.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린

행위의 제의적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즉위와 '함께 계

심'의 강조는 분열 이후 공동체에 통일·임재의 회복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1:1~9 ↔ 삼하 5:1~10 (온 이스라엘 즉위·시온 점령 — 직접 평행)

역대상 11:10~47 ↔ 삼하 23:8~39 (다윗 용사 명단 — 직접 평행, 차이·추가)

역대상 11:3 ↔ 삼상 16:1~13 (사무엘의 기름 부음 — "사무엘로 하신 말씀대로"의 출처)

역대상 11:1 ↔ 대상 10장 (사울의 죽음 — 즉시 이어받는 직전 마디)

역대상 11:17~19 ↔ 삼하 23:13~17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 —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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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1:10 ↔ 대상 12장 (헤브론으로 모인 군대 — 즉위 공동체 확장 명단)

역대상 11:9 ↔ 시 78:70~72 (양 우리에서 부른 다윗 — 즉위 신학의 시적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길보아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 전에 화면이 헤브론으로 넘어간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인다

— 온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장로들이 다윗 앞에 서고, 언약

이 맺어지고,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진다 — 사무엘이 오래전에 한 말 그대로. 화면이 곧장 움직인다. 예루살

렘, 여부스 사람의 산성. "여기 못 들어온다"는 외침.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요압이 먼저 닿는다.

산성이 다윗 성이라 불린다. 다윗이 성을 두루 세운다. 그리고 자막처럼 한 줄이 지나간다 — "점점 강성하여

가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었더라." 화면이 이제 이름들로 채워진다. 야소브암이 창을 들고 한

번에 다수를 친다. 엘르아살이 보리밭에서 홀로 버틴다. 그리고 한 장면이 멈춘다 — 다윗이 목말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그리워한다. 세 사람이 말없이 일어선다. 블레셋 진영을 뚫고, 물을 길어, 돌아온다. 다윗이

그 잔을 받아 든다. 그러나 입에 대지 않는다. 땅에 붓는다 — 여호와께. 카메라가 다시 흐른다. 아비새, 베나

야, 그리고 수많은 이름이 출신과 함께 줄지어 지나간다. 화면이 이름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강성함의 원천 한 줄, 그리고 떠받친 이름들"

초벌 부제: "사울의 죽음 다음 절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시온 산성을 점령하며 점

점 강성하여 가는데 — 본문은 그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11:9) 한 줄로 새기고, 그 뒤

로 한 사람을 떠받친 용사들의 긴 이름을 셈하는 다윗 통치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etzem·mashach·Tsiyyon·gibborim·nasak·gadol·tsava·metsud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즉시 계승·언약 후 기름 부음·세-삼십 구조·헌주 절정·9절 신학 한 줄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9절 "함께 계심"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성해진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강성함의 원

인을 한 줄 인과 각주로 둔 본문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10장 직후 곧바로 즉위하는 배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거"로 교리화하지 않고, 역대기 저자가 공백

기를 압축해 다윗에게 집중하는 편집 사실로만 기록.

우물물을 부어 드린 행위를 "참된 헌신의 모범"으로 교훈화하기 전에, 마실 것을 제의로 전환한 절제의 결

과 헌주 어휘(nasak)의 형태 관찰로 먼저 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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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명단을 "충성의 본보기"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떠받친 공동체를 이름으로 셈하는 명단 장

르의 기능 관찰로 보존.

"왕의 골육"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신약 신학으로 곧장 끌어오지 않고, etzem(뼈)이라는 동일

본질 표현의 형태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1장은 사울의 죽음(10장) 다음 절에서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우리는 왕의 골

육이니이다'"(1절)라 고백하며 사무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1~3절), 여부스 사람의 시온 산성을

점령해 다윗 성이라 부르며(4~7절),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그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9

절) 한 줄로 새긴 뒤, 세 용사와 삼십인의 명단(10~47절) 한가운데 베들레헴 우물물을 부어 드린 절제(17~19

절)를 끼운 채 이름들로 닫히는 — 다윗 통치 블록의 개막이다.

한 문단: 길보아의 먼지가 가라앉기 전에 화면이 헤브론으로 넘어간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왕의 골육"을 고

백하고, 언약이 맺어지고, 기름이 부어진다 — 사무엘이 오래전에 한 말 그대로. 곧장 산성으로 카메라가 달린

다. 여부스 사람의 "못 들어온다"는 외침을 넘어 다윗이 시온을 취한다. 성을 두루 세운다. 그리고 자막 한 줄

이 지나간다 — 강성함의 원천은 함께 계신 분이라는. 화면이 이름들로 채워진다. 창을 든 야소브암, 보리밭의

엘르아살. 한 장면이 멈춘다 — 목마른 다윗에게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 온다. 다윗이 잔을 들고도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린다. 다시 이름이 흐른다. 아비새, 베나야, 줄줄이. 장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름들

의 행렬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헤브론 광장→시온 산성→이름들의 들판으로 넓어지는 무대. 두 번의 부음(기름·우물물). 강성함의 원천

을 한 줄로 둔 9절.

2 첫 느낌·분위기 비극 다음 줄의 빠른 즉위. 한 사람 뒤의 든든한 무리. 의식과 행동의 번갈음. 분열을 지운 집중. 부어 드

린 물의 귀함.

3 시작과 끝 "왕의 골육"의 즉위(1절)로 열려 용사들의 이름(47절)으로 닫힘. 중심에서 공동체로 퍼지는 구조. 12장으

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상 다윗·온 이스라엘·요압·세 용사·삼십인. 9절 신학 명제(함께 계심). 11:3 사무엘의 말씀과의 이음.

5 장면 컷 즉위(컷1)·시온 점령(컷2)·성 보수와 강성(컷3)·세 용사(컷4)·우물물(컷5)·삼십인 명단(컷6) 6컷.

6 의문·발견·정보 etzem·mashach·Tsiyyon·gibborim·nasak·tsava·metsudah 원어. 즉시 계승·세-삼십·헌주 절정 문학 구조. 삼

하 5·23장 평행.

7 동영상 비극→즉위→정복→한 줄 자막→이름들의 행렬→부어 드린 물의 멈춤→이름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강성함의 원천 한 줄, 그리고 떠받친 이름들"

9 기도·내면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손짓 앞에 머뭄 — 귀한 것을 그냥 마셔 버린 적이 많았다는 떠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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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즉시 이어붙임: 10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닫히고, 11장은 다음 절에서 곧바로 즉위로 열린다. 애도도

공백기도 없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의 긴 곡절을 압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즉위만 보여 준다. 끊어

진 왕조의 끝에 새 왕이 곧장 서는데, 백성이 그를 '우리 뼈'(etzem)라 부른다 — 단절이 아니라 이음이다. 이것

이 단정인지 편집의 효과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2. 결 2 — 강성함을 위로 돌리는 한 줄: 9절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한 뒤, 곧바로 그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흘려 둔다.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은 인과 각주로. 그러면서도 본문은 용사 명단

을 길게 기록한다. 함께하심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임재와 공동체가 한 장에 공존하며,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다.

3. 결 3 — 명단 한가운데의 절제: 무용담의 절정을 본문은 정복이 아니라 부어 드림에 둔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 온 우물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 여호와께 드린다(nasak). 마실 것이 제의로 전환된다.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이 손짓이 명단 한복판에 끼워져, 용사 이야기의 무게 중심을 헌신의 절제로 옮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1:1~9 ↔ 삼하 5:1~10 (온 이스라엘 즉위·시온 점령 — 직접 평행)

역대상 11:10~47 ↔ 삼하 23:8~39 (다윗 용사 명단 — 직접 평행, 차이·추가)

역대상 11:3 ↔ 삼상 16:1~13 (사무엘의 기름 부음 — "사무엘로 하신 말씀대로"의 출처)

역대상 11:17~19 ↔ 삼하 23:13~17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 — 평행)

역대상 11:10 ↔ 대상 12장 (헤브론으로 모인 군대 — 즉위 공동체 확장)

역대상 11:9 ↔ 시 78:70~72 (양 우리에서 부른 다윗 — 즉위 신학의 시적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1에서 멈춘다 — 비극 다음 절의 즉위 앞에 선다. 백성이 새 왕을 '우리 뼈'라 부르는 고백을 든다.

멈춤 1: 11:9에서 멈춘다 — 강성함의 원천을 한 줄로 둔 절제를 쥔다.

멈춤 2: 11:18에서 멈춘다 —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린 그 손짓의 무게를 든다.

끝: 11:47에서 멈춘다 — 장이 한 사람이 아닌 이름들의 행렬로 닫힌다. 12장에서 명단이 더 모인다.

F · 자족성 점검

[x] 즉위·시온 점령·성 보수·세 용사·우물물·삼십인의 6컷 완결

[x] etzem·mashach·Tsiyyon·gibborim·nasak·tsava·metsudah 원어 분포

[x] 즉시 계승·세-삼십 구조·헌주 절정의 문학 구조 기록

[x] 9절 신학 한 줄(함께 계심)의 형태 관찰

[x] 삼하 5·23장 평행과 차이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11장은 족보 블록을 지나 다윗 통치 블록이 본격으로 열리는 첫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

서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닫힌 10장의 어둠 다음 절에서 11장은 곧바로 다윗을 세운다. 권의 heart — 실패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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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위에 다윗과 성전의 유산으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1장에서는 비극 다음 줄의 빠

른 즉위와, 강성함을 함께 계심으로 돌리는 9절의 한 줄로 모습을 드러낸다. 통치 블록은 강성함의 원천이 군

대도 산성도 아닌 임재임을 두지 않고 한 줄로 새기며 열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사람의 등극(1~3절)에서 그를 떠받친 공동체(10~47절)로 / 정복과 강성(4~9절)에서 그 강성을 가능케 한 함

께 계심(9절)으로 / 마실 물에서 부어 드리는 물(17~19절)로 — 중심에서 둘레로, 공에서 원천으로, 받음에서

드림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한 왕의 즉위로 열려 그 왕을 떠받친 이름들로 닫히면서, 강성함의 공을 함께 계

신 분에게 돌리고 받은 것을 위로 부어 드리는 손짓을 통치의 첫머리에 비치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12장에서

헤브론으로 모여든 군대의 이름들로 이어지고, 17장에서 다윗 언약으로, 22~29장에서 성전 준비로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의 드림으로 도착한다. 11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매듭 — 통치의 문

을 함께 계심이라는 한 줄로 여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즉위와 정복과 명단이다 — 누가 왕이 되고, 어느 산성을 취하고, 누가 용사인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

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강성함의 원천에 대한 물음이다. 보통 강해진 왕의 이야기는 그 공으로 끝나

는데, 9절은 그 공을 곧바로 위로 돌린다 —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었더라." 강성함의 문법적 동력이 다윗에

게서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옮겨간다. 둘째, 임재와 공동체의 공존이다. 함께하심을 말하면서도 본문은 용사들

의 이름을 길게 기록한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다 — 함께 계신 분과 떠받친 사람들이 같은 장

에 나란히 선다. 셋째, 받음을 드림으로 돌리는 결이다. 우물물을 부어 드린 손짓은 통치의 첫 장에 도착점

(29:14)의 문장을 미리 비춘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강해졌다고 여기는 그 힘의 원천을 나는 어디로 돌리는가 — 그리고 목숨처럼 귀하게 받은 것을 나는 마

셔 버리는가, 위로 부어 드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1장은 독자에게 "강해져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점점 강성하여 가

는 한 왕을 보여 주고, 그 강성함의 원천을 함께 계심 한 줄로 흘려 두고, 그를 떠받친 이름들을 셈하고, 목숨

걸고 길어 온 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리는 손짓을 보여 준다. 끊어진 역사의 다음 절에서 곧바로 세워진 이

통치가 자기 공을 위로 돌리고 받은 것을 드림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을 때 — "내 힘은 어디서 왔고, 나는 받

은 것을 어디로 돌리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다윗 통치의 첫 장

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한 왕의 즉위가 그를 떠받친 이름들로 닫혔다 — 헤브론으로 모여든 각 지파의

군대와 그 수효가 이름으로 이어지며, 즉위 공동체의 폭이 더 넓게 펼쳐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12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sak — 붓다·전제하다(받은 것을 위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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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길보아의 비극에서 화면이 끊기지 않고 헤브론으로 넘어가요. 모인 무리, 한목소리의 고백, 언약,

머리에 붓는 기름 — 즉위의 정지된 예식이에요. 그러다 화면이 갑자기 움직여요. 예루살렘 산성으로 카메라

가 달리고, 올라가는 사람들, 먼저 닿는 요압, 성벽 보수, 그리고 자막 한 줄 —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 화면이 이름들로 바뀌어요. 창을 든 야소브암, 보리밭의 엘르아살. 한 장면이 멈춰요 — 목마른 다윗, 일

어서는 세 사람, 뚫리는 진영, 길어 온 물. 다윗이 잔을 들고… 마시지 않고 부어요. 그리고 다시 이름이 흘러

요. 아비새, 베나야, 줄줄이. 마지막 프레임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름들의 행렬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비극에서 곧장 즉위로, 예식에서 정복으로, 한 줄 자막을 지나 이름들의 행렬로 닫히는 흐름이

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강성함의 원인을 한 줄로 둔 장 — 9절의 조용한 각주"

P02 이진우: "즉위·정복·명단 — 한 사람에서 여럿으로 퍼지는 세 단락"

P04 최현국: "헤브론에서 시온으로, 시온에서 이름들의 들판으로 — 넓어지는 무대"

P05 김미영: "마시지 않고 부어 드린 물 — 목숨 건 헌신을 위로 돌리는 결"

P07 오지혜: "한 사람을 떠받친 이름들 — 강성함 뒤에 줄지어 선 무리"

P11 나경아: "etzem · mashach · nasak — 뼈, 기름, 부음의 세 동작으로 짠 즉위"

부제 공동 제안: "사울의 죽음 다음 절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1~3절),

시온 산성을 점령하며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 본문은 그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9절) 한

줄로 새기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부어 드린 절제(17~19절)를 명단 한가운데에 끼운 채, 한 사람을 떠받친 용사

들의 이름으로 닫히는(10~47절) 다윗 통치의 개막"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극 다음 줄에서 곧바로 열리는 즉위, 강성함을 한 줄로

돌리는 9절, 부어 드린 우물물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우물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길어 온 물을, 다윗이 마시

지 않고 부어 드렸어요. 그 물이 너무 귀해서 자기 입에 댈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게 온 귀한 것들을 그냥

마셔 버린 적이 많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그 손짓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즉위와

정복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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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한 사람의 등극에서 그를 떠받친 공동체로 움직여요. 1~3절은 다윗 한 사람

에게 초점이 모이고, 9절에서 그가 강성하여 가는데, 곧바로 10절부터 그 강성을 받친 이름들이 줄지어 나와

요. 운동의 방향은 '중심에서 둘레로'예요. 역대기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11장은 1~9장 족보를 지나 10~21장 다윗 통치 블록이

본격으로 열리는 첫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9장 족보, 10~21장 다윗 통치, 22~29장 성전인데, 11장은 통치 블

록의 개막이에요. 도착점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

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흥미로운 건 11장에 이미 그 도착점의 씨앗이 있어요. 다윗이 우물물을 받아서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그 손짓 —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동작이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

을 뿐'과 같은 결이에요. 통치의 첫 장에 헌신의 마지막 문장이 미리 비치는 거 같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9절이 핵심이에요. 강성하여 갔다고 하면 보통 그 공으로 끝나는데, 본문은

곧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었더라"로 그 공을 위로 돌려요. 강해진 이유가 군대도, 산성도, 용사들도 아

니고 함께하심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용사 명단을 길게 기록해요. 함께하심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도

지우지 않아요. 임재와 공동체가 한 장 안에 같이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

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비극 바로 다음 줄에서 곧장 즉위가 와요. 슬픔에 머물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게 차

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왕의 골육'이라는 말 때문에 차갑지 않았어요. 끝난 왕조를 잇대어 새 왕이 서는데,

그 새 왕을 백성이 '우리 뼈'라고 불러요. 단절이 아니라 이음이에요. 확신은 아니지만 — 비극과 즉위 사이의

그 빠른 이음에서, 끊어진 데서 다시 잇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절의 "강성하여 가니"는 halok ve-gadol — '걸어가며 커지다', 점증의 운동이에

요. 한 번에 강해진 게 아니라 점점요. 그리고 그 점증의 주어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그 뒤의 tsava(만군)의

여호와로 옮겨가요. 강성함의 문법적 동력이 함께 계신 분에게 있다는 형태 관찰로 두고요. 그리고 18절 

nasak(부어 드림) — 마실 것을 제의로 바꾼 이 동사가 통치 첫 장에 새겨진 것이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사람의 등극에서 그를 떠받친 공동체로 — 강성함을 함께 계심 한 줄로 돌리면서

도 이름들을 지우지 않고, 받은 것을 위로 부어 드리는 손짓이 통치의 첫 장에 비친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모여든 군대의 이름들이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1:1 — 사울의 죽음(10장) 다음 절에서 곧바로 즉위가 열리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의 긴 즉위 곡절·내전을 거의 압축하고 곧장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즉위만 보여

준다. 이 즉시 계승의 편집 의도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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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1:1 — "우리는 왕의 골육(etzem)이니이다"에서 '뼈'라는 강한 본질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etzem은 창 2:23 "내 뼈 중의 뼈"와 같은 어휘로, 혈연을 넘어 동일 본질을 가리킨다. 백성이 새 왕을 '우리

뼈'라 부르는 이 고백의 무게를 형태 관찰로 보존.

Q3. 11:9 — 강성함의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한 줄에 두면서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강성하여 가는 서술 직후 그 원인을 짧은 인과 각주로 흘려 둔다. 설교 없이 한 절로 새긴 이 절제의 형태

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11:9 — 함께 계심을 말하면서도 긴 용사 명단을 함께 기록하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강성함을 여호와께 돌리면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임재와 공동체가 한 장에 공존하는 이 배

치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11:18 —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린(nasak)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목숨 건 헌신으로 길어 온 물을 본인이 받지 않고 제의로 전환한다. 무용담 한가운데 둔 이 헌주 행위의 의

미를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6. 11:10~47 — 무용담이 아니라 출신과 함께 이름을 줄지어 기록한 명단의 기능은 무엇인가?

세 용사와 삼십인을 이름·출신으로 셈한다. 한 사람을 떠받친 공동체를 이름으로 보존하는 이 명단 장르가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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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2장

1CH-012  ·  역사서  ·  히브리어

흩어졌던 각 지파의 용사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아오고, 영이 아마새에게 임해 연합의 고백

이 터지며, 끝에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모여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신다 —

분산된 지파가 한 왕에게 수렴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첫 풍경.

관찰된 사실

역대상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두 겹: 시글락(1~22절, 다윗의 망명 처소)에서 헤브론(23~40절, 즉위 도성)으로 옮겨감. 두 곳 모두 사

람들이 다윗을 향해 들어오는 행렬의 무대.

형식: 군대 명단(군사 기록의 틀) — 지파별로 인물·무장·병력 수를 열거. 23~37절에서 지파별 수가 거대하

게 누적.

소품: 활(qeshet)·방패·창의 무기가 반복(특히 8절 갓 자손 묘사) → 39~40절에서 떡·무화과 과자·건포도·포

도주·기름·소·양의 잔치 음식으로 교체.

중심 삽입(18절): 명단 한가운데 영(ruach)이 아마새에게 임해 "다윗이여 우리가 왕께 속하겠고… 평안하

소서 평안하소서" 고백이 터짐. 건조한 숫자 사이의 유일한 직접 발화.

어휘: bo(וֹא�) 나아오다(운동 동사) / gibbor(גִּ�וֹר�) 용사 / ruach(ַרוּח) 영 / lev shalem(לבֵּב ָ�לבֵּם) 온전한 마음(38절

결속의 핵심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8절에서 바뀌는 공기 — 건조한 명단이 영 임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전환.

날마다 차오르는 더해짐 — "날마다 나아와"(22절)의 꾸준한 누적이 주는 안정감.

한 점으로 모이는 수렴 — 흩어진 각 지파가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방향성.

큰 수가 분열 아닌 결속 — 수십만 병력이 "한 마음으로"(38절) 단단히 묶임.

무장에서 나눔으로 — 무기로 모인 사람들이 사흘 잔치로 닫힘, "기쁨이 있음"(40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2: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 다윗이 아직 쫓기

던 시절, 사람들이 그에게 옴.

끝(12:40):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 사흘 잔치의 기쁨(simchah)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비: 망명자 다윗에게 몰래 넘어오는 소수(시작)에서 온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모여 잔치하

는 다수(끝)로. 은신처에서 즉위로.

중간 전환점(12:38): "이상은 다 군사를 거느린 자라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

으로 삼고자 하고" — 명단이 즉위 장면으로 합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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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여부: 11장(헤브론 언약·즉위)과 한 단위로 묶이며, 13장(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통치

서사의 한 마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거의 움직이지 않는 수렴의 중심. 18절에서 한 번 의심("도우려느냐 해하려느냐")을 표하고, 영접하

여 무리의 우두머리(군대 지휘관)로 삼음.

아마새: 18절 "삼십인의 우두머리." 영(ruach)이 그를 입어(lavash) 연합의 고백이 그를 통해 터짐. 이름이

거명된 유일한 발화자.

각 지파 용사들: 베냐민(사울의 동족, 1~7·16~18절)·갓(8~15절)·므낫세(19~21절)·유다·시므온·레위·잇사갈

·스불론·납달리·단·아셀·요단 동편 지파(23~37절). 모두 "다윗에게 나아온"(bo) 자들.

잇사갈 자손(12:32):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요" — 때를 분

별하는 모티프. 수가 아니라 분별로 거명됨.

특이점 — 두 마음 품지 않음: 33절 스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38절 전체는 "한 마음으로"(lev

shalem). 결속이 명단의 사상적 핵심.

장면의 신학적 결: 흩어진 지파의 자발적 수렴 + 영(ruach)의 임함이 그 결합에 신적 차원을 더함. 사람의

모임과 영의 임함이 겹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7절): 시글락 — 베냐민 자손, 사울의 동족인데도 다윗에게 옴. 활을 좌우로 다루는 용사들.

컷 2 (8~15절): 갓 자손 —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열한 두목.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노루 같은" 자들,

요단을 건너옴.

컷 3 (16~18절): 베냐민·유다 무리가 옴 → 다윗의 의심 → 영(ruach)이 아마새에게 임함 → "평안하소서 평

안하소서" 고백 → 다윗이 영접해 지휘관 삼음. 장의 정점.

컷 4 (19~22절): 므낫세 사람들이 넘어옴 → "날마다 나아와 큰 군대를 이루니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22

절). 누적의 선언.

컷 5 (23~37절): 헤브론 — 지파별 병력 수의 거대한 명단. 유다부터 요단 동편까지, 수가 크레셴도로 누적.

컷 6 (38~40절): 다 한 마음(lev shalem)으로 헤브론에 모임 →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심 → "이스라엘 가운

데 기쁨." 잔치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o(וֹא�) — '오다·나아오다'. 각 지파 단락의 반복 운동 동사. 흩어진 자들이 한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을 새

기는 어휘.

gibbor(גִּ�וֹר�) — '용사·강한 자'. 11장의 다윗의 용사 명단과 이어지는 호칭. 무장한 전사들의 묶음 단위.

ruach(ַרוּח) — '영·바람·숨'. 18절에서 아마새에게 임함. 사람의 결합에 신적 차원을 더하는 핵심어.

lavash(�ַלָב) — '입다·휘감다'. 18절 영이 아마새를 "입었다"는 표현. 삿 6:34 기드온, 대하 24:20 스가랴에게

쓰인 신적 위임의 동사.

lev shalem(לבֵּב ָ�לבֵּם) — '온전한 마음·한 마음'. 38절. 흩어진 지파가 한 왕에게 수렴하는 결속의 핵심어.

shalem은 '온전한'.

shalom(ָ�לוֹם) — '평안·온전함'. 18절에서 세 번 반복. 아마새의 고백을 축복 선언으로 만드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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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aneh(ֶמַחֲנה) — '진영·군대'. 22절 "큰 군대(machaneh)를 이루니 하나님의 진영 같았더라." 모인 무리가

군대로 형성됨.

simchah(מְחָה 기쁨'. 40절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simchah)이 있음이었더라." 회복된 공동체의 잔치' — (�גִּ

정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점층적 누적(gradual accumulation): 소수의 개인(1~18절)→무리(19~22절)→지파 전체 수만 명(23~37절)→

온 이스라엘(38절). 작은 시냇물이 강이 되는 단방향 증가.

오는 행렬의 후렴(refrain of coming): 각 단락이 "다윗에게로 온/나아온"(bo) 형태로 시작·맺음. 운동 동사의

반복이 장의 박자를 만듦.

정점의 신탁 삽입(climactic oracle insertion): 건조한 군사 명단 한가운데(18절) 영 임한 직접 발화가 삽입.

명단 형식을 깨는 유일한 절정 — 형식의 파격이 곧 강조.

수의 크레셴도(numbers as crescendo): 23~37절 지파별 수가 점층적으로 커지며 합계가 거대해짐. 수 자체

가 결속의 규모를 선언.

잔치 폐막(banquet closure): 무장 명단이 사흘 잔치(39~40절)로 닫힘. 즉위 의례의 결속을 음식 나눔으로

봉인하는 형식.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즉위 의례 — 지파·부족 대표가 새 통치자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잔치로 결속을 봉인하는 형식.

헤브론 사흘 잔치(39~40절)가 이 장르와 맞닿음. 배경.

전사 명단 문학 — 부족별 병력 수와 무장(활·방패·창)을 열거하는 군사 기록 형식. 왕실이 동원 가능한 병

력을 지파별로 셈하는 관행. 배경.

시글락 망명기 — 다윗이 아직 쫓기던 시절(삼상 27·30장)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넘어왔다는 정치적 배경.

정통성이 권력 이전에 형성됨. 배경.

영이 사람을 "입다"(lavash) — 18절. 사사기·역대하에 나오는 신적 위임 어휘. 사람의 자발적 모임에 하나

님의 주도가 겹쳐 있음을 드러내는 형태.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 저자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한 왕에게 수렴하는 이 장면을 기록한

의도. 분열·포로의 역사를 지나온 공동체에게 연합의 그림을 제시하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2:1~22 ↔ 삼상 27·30장 (다윗의 시글락 시절 — 정치적 배경)

역대상 12:38~40 ↔ 삼하 5:1~5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 삼음 — 직접 평행)

역대상 12:1~3 ↔ 대상 11:1~3 (헤브론 언약·즉위 — 직전 장과의 연결)

역대상 12:18 ↔ 삿 6:34 (영이 기드온을 입음 — lavash 동일 표현)

역대상 12:18 ↔ 대하 24:20 (영이 스가랴를 입음 — 신적 위임의 어휘)

역대상 12:32 ↔ 잇사갈 자손의 분별 (때를 알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모티프)

역대상 12:38 ↔ 대상 29:9 (온 회중이 자원하여 한 마음으로 드림 — 권의 destination과 닿는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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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시글락에서 켜진다. 다윗은 쫓기는 처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온다 — 베냐민 자손, 사울의 동족

인데도 활을 들고 온다.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온다,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노루 같다. 다윗이 잠시 의심

한다 — "너희가 나를 도우려느냐 해하려느냐."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한 사람 위로 빛이 내린다 — 영이 아

마새를 입는다. 그가 외친다, "다윗이여 우리가 왕께 속하겠고…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다윗이 그를 맞아

들여 지휘관으로 삼는다. 다시 행렬이 흐른다. 므낫세 사람들이 넘어온다. 자막이 뜬다 — "날마다 나아와 큰

군대를 이루니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화면이 헤브론으로 전환된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온다

— 유다 6,800, 시므온 7,100, 스불론 50,000, 요단 동편 120,000.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커진다. 그리고 모

두가 한 곳에 선다. 자막 —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 삼고자 하여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무기가 내려지고

식탁이 차려진다. 떡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 사흘 동안 먹고 마신다. 마지막 프레임 — "이스라엘 가운데

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흩어졌던 점들이 한 점으로 모여 잔치가 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한 사람에게로 — 흩어진 지파가 한 마음으로 모이다"

초벌 부제: "쫓기던 시글락에서 즉위의 헤브론까지, 각 지파의 용사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아오고(12:22),

영(ruach)이 아마새에게 임해 연합의 고백이 터지며(12:18), 끝에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lev shalem)으로

모여 사흘을 함께 먹고 마시는(12:39-40) — 분산된 이스라엘이 한 왕에게 수렴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첫

풍경"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o·gibbor·ruach·lavash·lev_shalem·shalom·machaneh·simch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점층적 누적+오는 행렬 후렴+정점의 신탁 삽입+수의 크레셴도+잔치 폐막 기

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8절 영이 아마새에게 임한 것을 "성령 충만의 모범" 같은 적용 교훈으로 닫지 않고, 명단 한가운데 삽입된

유일한 직접 발화이자 lavash 동사의 형태 사실로만 둠.

각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온 것을 "예수께 나아오라"는 알레고리로 끌고 가지 않고, bo 동사의 반복과 점층

적 누적이라는 문학 구조 관찰로만 보존.

"한 마음"(lev shalem)을 "교회 연합의 당위"로 설교화하지 않고, 흩어진 지파의 수렴을 묶는 본문의 핵심

어휘이자 38절의 형태 표식으로만 기록.

사흘 잔치(39~40절)를 "천국 잔치의 예표"로 해석하지 않고, 고대 근동 즉위 의례의 결속 봉인 형식과

simchah의 정서 관찰로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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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력 수(23~37절)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증거"로 교훈화하지 않고, 수의 크레셴도라는 문학 장치와

결속의 규모 선언으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쫓기던 시글락에서 베냐민·갓·므낫세의 용사들이 그에게 나아오고(1~22절),

그 한가운데 영(ruach)이 아마새를 입어 "다윗이여 우리가 왕께 속하겠고…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라는 연

합의 고백이 터지며(18절), 헤브론에서는 지파별 수만 명이 전열을 갖춰 모이고(23~37절), 마침내 온 이스라

엘이 한 마음(lev shalem)으로 다윗을 왕 삼고자 모여(38절)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simchah)으로

닫히는(39~40절) — 분산된 이스라엘이 한 왕에게 수렴하는 회복된 공동체의 첫 풍경이다.

한 문단: 다윗은 아직 쫓기는 처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다. 사울의 동족 베냐민이 활을 들고 오고,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온다 —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노루 같다. 다윗이 잠시 의심한다. 그 순간 영이 한 사람을 입

고, 평안의 고백이 두 번 터진다. 다윗이 그를 맞아들인다. 다시 행렬이 흐른다 — 날마다 나아와 큰 군대를 이

룬다. 화면이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수만 명 단위로 온다. 숫자가 크레셴도로

커진다. 그리고 모두가 한 곳에 선다 — 한 마음으로. 무기가 내려지고 식탁이 차려진다. 떡과 포도주와 기름

과 소와 양. 사흘 동안 먹고 마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흩어진 점들이 한 점으로 모여 잔치가 된

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두 겹 무대. 군대 명단 형식에 수가 크레셴도로 누적. 무기에서 잔치 음식으로

교체. 18절 영 임한 발화의 삽입.

2 첫 느낌

·분위기

18절에서 바뀌는 공기. 날마다 차오르는 더해짐. 한 점으로 모이는 수렴. 큰 수가 분열 아닌 결속. 무장에서 나눔

으로.

3 시작과

끝

쫓기던 시글락(1절)에서 사흘 잔치의 기쁨(40절)으로. 망명자에게 몰래 오는 소수에서 온 이스라엘의 공개적 모

임으로.

4 등장인

물·사상

수렴의 중심 다윗(18절 의심→영접). 영 입은 아마새. 각 지파 용사들. 분별의 잇사갈, 두 마음 없는 스불론. lev

shalem이 사상적 핵심.

5 장면 컷 시글락 베냐민(컷1)·갓(컷2)·아마새 정점(컷3)·날마다 누적(컷4)·헤브론 수의 명단(컷5)·한 마음·사흘 잔치(컷6)

6컷.

6 의문·발

견·정보

bo·gibbor·ruach·lavash·lev_shalem·shalom·machaneh·simchah 원어 카드. 점층 누적·후렴·정점 삽입·크레셴도·잔

치 폐막 문학 구조. 즉위 의례·전사 명단 ANE 배경. 삼상 27·삼하 5장 교차 참조.

7 동영상 변방의 은신처 → 한 사람 위의 빛 → 헤브론으로 규모 폭발 → 한 점으로 수렴 → 무기 내려지고 사흘 잔치.

8 초벌 제

목·부제

"한 사람에게로 — 흩어진 지파가 한 마음으로 모이다"

날마다의 작은 더해짐, 한 마음의 모임,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먹는 사흘을 들고 머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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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9 기도·내

면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점으로 향하는 모여듦: 12장에는 다윗이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이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온다 —

"다윗에게로 나아온"(bo)이 각 단락의 후렴이다. 쫓기던 시글락의 소수에서 헤브론의 온 이스라엘까지, 흩어

졌던 지파들이 한 왕에게로 수렴한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향함이다. 포로와 분열의 역사를 지나온 공동체

에게 이 모여듦의 그림은 "흩어진 것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 단정이 아니라, 모

여듦의 결에 대한 관찰.

2. 결 2 — 명단 한가운데 터지는 한 목소리: 12장은 건조한 군사 명단이다. 누가 몇 명, 어떤 무장. 그런데 18절

에서 형식이 깨진다. 영(ruach)이 아마새를 입고, 평안의 고백이 두 번 터진다. 숫자 사이에 갑자기 사람의 목

소리가, 그것도 영 임한 목소리가 들어선다. 이 형식의 파격이 곧 강조다 — 모임의 결속이 수의 합계만이 아

니라 한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본문은 형식으로 보여 준다.

3. 결 3 — 무기에서 식탁으로: 장의 소품이 바뀐다. 활과 방패와 창으로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엔 떡과 포도주

와 기름 앞에 앉는다. 사흘 동안 함께 먹고 마신다. 무장의 모임이 잔치의 모임으로 닫힌다. 고대 근동의 즉위

의례가 결속을 음식 나눔으로 봉인하듯, 12장도 전쟁의 도구로 시작해 나눔의 기쁨(simchah)으로 끝난다. 모

임의 목적이 싸움이 아니라 함께함임을 결말이 드러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2:1~22 ↔ 삼상 27·30장 (다윗의 시글락 시절 — 정치적 배경)

역대상 12:38~40 ↔ 삼하 5:1~5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 삼음 — 직접 평행)

역대상 12:1~3 ↔ 대상 11:1~3 (헤브론 언약·즉위 — 직전 장 연결)

역대상 12:18 ↔ 삿 6:34 (영이 기드온을 입음 — lavash 동일 표현)

역대상 12:18 ↔ 대하 24:20 (영이 스가랴를 입음 — 신적 위임 어휘)

역대상 12:38 ↔ 대상 29:9 (온 회중이 자원하여 한 마음으로 드림 — destination과 닿는 한 마음)

역대상 12:32 ↔ 잇사갈의 분별 (때를 알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모티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2:1의 시글락에서 시작한다 — 쫓기던 망명자에게 사람들이 넘어오는 첫 장면 앞에 선다.

멈춤 1: 12:18에서 멈춘다 — 영이 아마새를 입고 평안의 고백이 터지는 정점을 쥔다.

멈춤 2: 12:22에서 멈춘다 — "날마다 나아와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매일의 누적을 든다.

끝: 12:40에서 멈춘다 — 사흘 잔치,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 기쁨의 무게를 든다.

F · 자족성 점검

[x] 시글락·갓·아마새 정점·누적·헤브론 명단·사흘 잔치의 6컷 완결

[x] bo·gibbor·ruach·lavash·lev_shalem·shalom·machaneh·simchah 원어 어휘 분포

[x] 점층 누적과 정점 삽입과 잔치 폐막의 문학 구조 기록

[x] 18절 영 임함(lavash)의 형태 관찰

[x] 즉위 의례·전사 명단의 ANE 배경 기록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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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29:14)다. 권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와 봉헌) — 중에

서, 12장은 다윗 통치 블록의 형성기에 놓인다. 9장까지 계보로 정체성을 깔고 11장에서 헤브론 언약과 즉위

가 시작된 직후, 12장은 그 즉위가 흩어진 지파의 자발적 수렴 위에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구속사의 호

에서 보면, 분열과 포로의 역사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한 왕에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이 장면은 회복의 그림

그 자체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회복의 따뜻함으로 다시 부르심 — 이 12장에서는 사흘 잔치

의 기쁨(simchah)으로 처음 큰 모습을 드러낸다. 흩어진 것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풍경이,

29장 온 회중의 자원 헌신으로 가는 여정의 첫 정점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흩어진 지파, 쫓기던 시글락의 소수)에서 집중(한 왕에게로, 헤브론의 온 이스라엘)으로 / 개인의 합류에

서 지파 전체의 수렴으로 / 의심(18절)에서 평안의 고백으로 / 무장에서 사흘 잔치의 기쁨으로 — 모여듦의 행

렬이 한 점을 향해 한 마음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한 왕에게로 자발적으로 수렴하면서 독자에게 "분산된 것

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회복의 운동을 건넨다. 그 운동은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그 모인 백성의

한가운데로 옮기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22~29장에서 온 회중이 성전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으로 향하

며, 29:14의 드림으로 닫힌다. 12장의 벡터는 그 회복의 호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 한 곳으로 묶이는 정점

— 영이 임하고 잔치가 열린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군대의 형성이다 — 누가 몇 명, 어떤 무장으로, 어느 지파에서 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마음의 하나됨이다. 본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결속이다 — 스불

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33절), 온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lev shalem, 38절) 모인다. 회복되는 것은

수가 아니라 마음의 일치다. 둘째, 자발성과 영의 겹침이다. 사람들은 강요가 아니라 성심으로 나아온다(bo).

그런데 그 모임 한가운데 영(ruach)이 아마새를 입는다(lavash). 사람의 자발적 향함과 하나님의 주도가 한 장

면에서 겹친다 — 본문은 둘의 관계를 선언으로 닫지 않고 형태로 보여 준다. 셋째, 분열을 넘는 합류다. 사울

의 동족 베냐민이 다윗에게 먼저 오는 것으로 장이 열린다(1~7절). 분열의 결에 있던 이들이 넘어온다 — 회복

은 옛 적대를 지나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일임을, 본문은 명단의 첫 단락으로 깔아 둔다.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

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 그 향함은 강요인가 성심인가. 그리고 내가 속한 모임은 수의 합계인가,

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결속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2장은 독자에게 "모여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흩어졌던 지파들

이 한 사람에게로 날마다 나아오는 것을 보여 주고, 그 한가운데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고, 마지막에 무기

를 내려놓고 사흘을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보여 준다. 분열과 포로를 지나온 공동체가 이 장면을 읽었을

때 — "흩어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 그 모임에 기쁨이 있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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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나를 내어 주고 있는가, 그 모임은 잔치

로 닫히는가 — 그 물음이 역대상 12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흩어진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모였다 — 이제 그 모인 백성의 한가운데

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고, 기쁨으로 시작된 그 행렬이 베레스웃사에서 멈춰 서는 긴장이 다음 깔때기

를 연다(13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ev shalem — 온전한 마음·한 마음.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한 지점을 향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화면이에요. 첫 프레임은 시글락 — 작고 변방의 은

신처예요. 거기로 베냐민 몇 사람이 활을 들고 들어와요. 다음 컷에 갓 자손이 요단을 건너 들어와요. 화면이

한 번 멈춰요 — 18절, 한 사람 위로 빛이 내려요. 영이 임한 목소리가 "평안하소서"를 두 번 외쳐요. 그리고 다

시 행렬이 흘러요. 화면이 헤브론으로 바뀌면서 규모가 폭발해요 — 이제 개인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수만 명

단위로 들어와요. 숫자가 화면을 채우며 점점 커지다가, 모두가 한 곳에 모인 와이드 샷으로 전환돼요. 무기가

내려지고 식탁이 차려져요. 마지막 프레임은 사흘 잔치 —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흩어진

점들이 한 점으로 수렴해서 잔치가 되는 흐름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변방의 은신처에서 즉위의 도성으로, 한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모여들어 잔치로 닫히는 흐름

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 영이 임한 한 목소리가 명단을 살린다"

P02 이진우: "소수에서 온 이스라엘로 — 수가 크레셴도로 차오르는 모여듦의 구조"

P04 최현국: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 흩어진 지파가 한 점으로 수렴하다"

P05 김미영: "활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다 — 무장에서 사흘 잔치로"

P07 오지혜: "날마다 나아와 —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더해지는 큰 군대"

P11 나경아: "bo · ruach · lev shalem — 나아옴과 영과 한 마음으로 짠 연합"

부제 공동 제안: "쫓기던 시글락에서 각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오고(12:1-22), 영(ruach)이 아마새를

입어 '우리가 왕께 속하겠고 평안하소서'라는 연합의 고백이 터지며(12:18), 헤브론에서 지파별 수만 명이 한

마음(lev shalem)으로 모여(12:23-38) 사흘을 함께 먹고 마시는(12:39-40) — 분산된 이스라엘이 한 왕에게 수

렴해 기쁨으로 닫히는 회복된 공동체의 첫 풍경"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모여듦의 행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흩어졌던 지파가 한 사람에게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흐름 안으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날마다 나아와"라는 말 앞에서 —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더

해짐으로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마음에 머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로, 한 마음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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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그림이요. 그리고 끝에 무기를 내려놓고 사흘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다는 것 — 모임이 잔치로 닫

힌다는 것을 들고 머뭅니다. 무엇을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모여듦의 행렬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사람들

이 나아오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분산에서 집중으로 움직여요. 시글락의 소수에서 헤브론의 온 이스라엘로,

개인에서 지파 전체로, 흩어진 점들이 한 왕에게로 수렴해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

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의 흐름에서, 1~9장이 계보로 정체

성을 깔았다면 10~21장은 다윗에게 백성이 모이는 통치의 형성이에요. 12장은 그 모임이 한 마음(lev shalem)

으로 절정에 이르는 마디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이 장은 다윗 통치의 기초가 사람들의 자발적 수렴 위에 세워진다는 걸 보여

줘요. destination인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 그 온 회중의 자원 헌신과, 12:38의 "다 한 마음으로" 모인 이 장면이 같은 결이에요. 사람들이

강요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와요. 권의 heart인 회복의 따뜻함이 12장에서는 사흘 잔치의 기쁨으로 처음 큰

모습을 드러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이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이 다윗에게 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인

상 깊어요(1~7절). 분열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리고 잇사갈 자손은 "때를 아는 자"로(32절), 스

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로(33절) 거명돼요. 분별과 일관됨이 모임의 결에 깔려 있어요. 회복되는

건 단지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하나됨인 것 같아요 — 단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다윗이 18절에서 의심해요 — "도우려느냐 해하려느냐."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 신뢰

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 의심의 순간에 영이 임해서 의심을 평안으로 바꿔요. 사람의 모임이 사람의 힘만으

로 묶이지 않는다는 게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장면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흩어진 것을 한 마음으

로 묶는 일에 무엇이 작용했는지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8절의 동사 lavash(�ַלָב) — 영이 아마새를 "입었다"예요. 옷처럼 휘감았다는 거

예요. 사사기 기드온에게도 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사람의 자발적 모임 한가운데 영이 한 사람을 입는 이 표현

이 — 모임의 결속에 사람 너머의 무엇이 겹쳐 있다는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38절의 lev

shalem(온전한 마음) — 흩어졌던 지파가 한 마음으로 묶이는 이 어휘가, 29장의 온 회중이 자원하여 드리는

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분산에서 집중으로, 흩어진 지파가 한 왕에게 한 마음으로 수렴하는 모여듦 — 그

결속에 영이 임하고 끝이 사흘 잔치의 기쁨으로 닫히는 이 장면이, 29장 온 회중의 자원 헌신으로 가는 한 마

음의 첫 풍경을 연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그 모인 백성의 한가운데

로 옮기려 할 거예요.

역대상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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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2:1 — 사울의 동족 베냐민 자손이 다윗에게 먼저 오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장이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의 합류로 열린다. 분열의 국면에 있던 이들이 넘어오는 이 배치의 의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12:18 — 영(ruach)이 아마새를 "입은"(lavash) 것이 군사 명단 한가운데 삽입된 유일한 발화인 것은 왜

인가?

건조한 수와 무장의 명단 한가운데 영 임한 직접 발화가 단 한 번 들어간다. 이 형식의 파격이 무엇을 강조

하는지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12:22 — "날마다 나아와…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의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machaneh(진영·군대)에 '하나님의'가 붙는다. 규모의 비유인지 신적 형성의 표식인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

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4. 12:32 — 잇사갈 자손이 수가 아니라 "때를 아는 분별"로 거명된 것은 어떤 선택인가?

다른 지파는 병력 수로 셈해지는데 잇사갈 자손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분별로 거명된다.

이 예외적 묘사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12:38 — "한 마음으로"(lev shalem) 모인 것이 자발적 수렴인지 영의 주도인지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사람들이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자발성과, 18절의 영 임함이 함께 있다. 둘의 관계를 본문은 명시

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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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3장

1CH-013  ·  역사서  ·  히브리어

궤를 모셔오려는 옳은 갈망과, 새 수레에 실어 규례를 묻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 한 장 안에서

부딪친다. 웃사가 궤를 붙들다 쓰러지고, 기쁨의 행렬이 두려움 앞에 멈춘다. 같은 궤가 한 손

엔 죽음으로, 오벧에돔의 집엔 석 달의 복으로 갈리는 — 답을 닫지 않고 멈춘 채 끝나는 미완

의 단.

관찰된 사실

역대상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다윗이 온 회중과 의논하는 광장(13:1~4) →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행렬의 길(13:5~8)

→ 기돈의 타작마당(13:9) →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13:13~14). 넓은 공간에서 한 집으로 좁아짐.

중심 소품: 궤(aron) — 모든 동작이 향하는 물건. 새 수레(agalah, 13:7), 수레를 끄는 소, 그리고 노래·수금·

비파·소고·제금·나팔의 악기들(13:8).

구조 소재: '함께'(온 이스라엘·온 회중·모든 지도자)의 반복(13:1~5) —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의

논해 시작. 모임에서 파열로 흐르는 형태.

경계 절: 9절 한 절에서 밝음(악기·기쁨)과 어둠(진노·죽음)이 갈림 — 소가 뛰고 웃사가 손을 폄.

13:3의 대조: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darash) 아니하였느니라" — 사울 시대와 다윗의 갈망을 가르는

구절.

어휘: aron(אֲרוֹן) 궤 / agalah(עֲגָלָה) 수레 / darash(�ַָ�ר) 묻다·구하다 / yare(א .두려워하다 (ירָ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들뜸에서 얼어붙음으로의 빠른 전환 — 1~8절의 기쁨이 9절에서 한 박자 만에 두려움으로 바뀜.

웃사 앞의 슬픔과 멈춤 —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본능적 동작 뒤의 죽음. 정죄도 미화도 없이 사실 앞에 머

묾.

갑작스러운 암전 — 8절의 가득한 악기 소리가 9절 이후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음. 소리가 사라진 무대.

가장 큰 사건의 가장 짧은 문장 — 웃사의 죽음(13:10)이 설명 없이 한 절로 진술됨. 그 침묵의 무게.

분노가 아닌 두려움 — 13:12에서 다윗의 감정은 분노(13:11은 별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려움(yare).

같은 궤의 두 결과 — 웃사에게 죽음이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엔 복(13:14). 어둠으로 닫히지 않고 한 줄기

빛으로 마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3:1~3): 다윗이 지도자들과 의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고 제안 — 합의

와 갈망으로 열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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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13:14):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 멈춘 채로, 그러나 복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비대칭: 궤를 '우리 처소로' 모셔오려던 계획(13:3)이, 궤가 '다른 사람의 집에' 석 달 머무는 것

(13:14)으로 귀결. 목적지에 닿지 못한 미완.

완결 여부: 이 장은 독립 단위가 아님. 13:12의 다윗의 물음("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처소로 모셔오

리요")이 15장에서 규례대로 다시 옮기는 회복으로 응답됨. 13장은 그 회복을 향한 여백.

수미상관의 깨짐: '모셔오자'(시작)와 '모셔오지 못하고 맡김'(끝) —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구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궤를 모셔오려는 갈망의 주체(13:1~3). 사건 후 두려워 멈추고 궤를 오벧에돔에게 맡김(13:12~13).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기록됨(13:11~12).

온 이스라엘·온 회중: 의논의 동참자이자 행렬의 기쁨을 함께한 공동체(13:1~5, 8). 결정이 다윗 한 사람의

것이 아님.

웃사: 소가 뛰자 손을 펴(shalach yad) 궤를 붙든 인물(13:9). 그 동작 뒤 여호와의 진노로 죽음(13:10). 발화

없음. 본문은 그를 정죄하지 않음.

아효: 웃사와 함께 수레를 몰던 인물(13:7). 짧게 언급됨.

오벧에돔: 가드 사람. 궤가 석 달 머문 집의 주인(13:13~14). 그의 집에 복이 임함. 같은 궤가 다른 결과를

낳는 두 번째 지점.

13:9의 장소 이름: 역대상은 '기돈'(Chidon)의 타작마당, 삼하 6:6은 '나곤'(Nacon) — 병행 본문의 차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3:1~4): 광장의 의논 — 다윗이 천부장·백부장과 모든 지도자, 온 회중과 함께 궤를 모셔올 것을 합

의. 사람이 가득한 열린 공간.

컷 2 (13:5~6): 출발 — 애굽의 시홀에서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기럇여아림(바알라)으로 가

궤를 가져오려 함.

컷 3 (13:7~8): 행렬의 기쁨 —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며, 노래·악기·온 힘을 다해 하

나님 앞에서 즐거워함.

컷 4 (13:9~10): 파열 —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자 웃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들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가 죽음. 가장 짧은 컷.

컷 5 (13:11~12): 멈춤 — 다윗이 그 일로 인해 근심하고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름. 그날 다윗이 두려워

하며 "내가 어떻게 궤를 모셔오리요" 함.

컷 6 (13:13~14): 맡김과 복 — 다윗이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벧에돔의 집으로 돌림. 석 달, 그

집에 복이 임함. 장이 여기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aron(אֲרוֹן) — '궤·상자'. 이 장의 중심 소품. 옮기다·붙들다·머물다의 모든 동작이 향하는 한 물건. 같은 궤가

죽음과 복 두 결과를 낳음.

darash(�ַָ�ר) — '묻다·구하다·찾다'. 13:3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동사.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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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lah(עֲגָלָה) — '수레'. 13:7의 새 수레. 블레셋이 궤를 돌려보낼 때 쓴 것과 같은 단어(삼상 6장). 운반 형식

의 배경 단서.

shalach yad(ָָ�לַח יד) — '손을 펴다·내밀다'. 13:9 웃사의 동작. 붙들려는 본능적 손짓을 가리키는 표현.

charah(חָרָה) — '진노하다·불붙듯 노하다'. 13:10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타오르는 노를 가리키는 동사. 본

문은 그 이유를 풀지 않음.

Perez-Uzza(ֶָ�רֶץ עֻ�א) — '웃사를 침·웃사의 터짐'. 13:11에서 다윗이 그 장소에 붙인 이름. peretz(터지다·돌

파)와 웃사의 결합. 장소 이름에 사건이 새겨짐.

yare(א .두려워하다·경외하다'. 13:12 다윗의 멈춤을 표시. 경외와 공포가 함께 담긴 단어' — (ירָבֵּ

barak(ְָ�רַך) — '복을 주다·축복하다'. 13:14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죽음의 진노와 대

조되는 마지막 동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삼하 6장과의 병행(parallel): 같은 사건이 삼하 6:1~11에도 있음. 역대기 저자는 공동체와의 의논(13:1~4)을

앞에 두어 다윗의 결정이 회중과 함께한 것임을 강조하는 편집을 보임.

기쁨에서 파열로의 전환축(joy-then-rupture pivot): 1~8절 기쁨, 9~10절 파열. 9절 한 절이 장 전체의 분위기

를 뒤집는 경첩.

같은 물건 두 결과(same object, two outcomes): 같은 궤가 웃사에겐 죽음(13:10), 오벧에돔 집엔 복(13:14).

대상이 아니라 관계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조 구조 — 단정 없이 형태로만.

미완의 결말(unfinished ending): 궤를 처소로 모시려던 계획이 13:14에서 미완으로 멈춤. 15장 회복을 향한

여백.

이름 어원(name etiology): 13:11 '베레스웃사' — 사건이 장소 이름으로 굳어짐. 본문에 사건의 흔적이 지명

으로 보존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성한 상징물을 수레에 실어 옮기는 고대 근동의 행렬 관행 — 블레셋이 궤를 새 수레에 실어 돌려보낸

전례(삼상 6장)와 닿음. 다윗 일행이 그 형식을 따른 배경.

타작마당(threshing floor)은 평평하게 다진 공공 공간 — 곡식을 떨던 곳이자 모임의 장. 궤가 멈춘 기돈의

타작마당이 그런 공간.

궤 운반 규례 배경 — 민 4·7장과 출 25장은 레위인이 채를 꿰어 어깨로 메야 함을 규정. 새 수레는 이 규정

과 어긋나는 방식. 본문이 직접 진술하진 않으나 15장이 이 규례를 명시하며 13장과 대조됨.

왕이 즉위 후 신성한 상징을 수도로 옮겨 중심을 통합하는 고대 근동 왕권 의례 — 다윗의 궤 운반 시도가

닿는 배경.

역대기의 기록 맥락 —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예배의 중심(궤·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좌절되고 회복되는지를 보여 주는 서술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3:1~14 ↔ 삼하 6:1~11 (같은 사건의 병행 본문 — 웃사의 죽음과 오벧에돔의 복, 가장 직접적 출

처)

역대상 13:7 ↔ 삼상 6장 (블레셋이 궤를 새 수레로 돌려보낸 전사 — 새 수레의 선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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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3:9~10 ↔ 민 4:15 (궤를 만지면 죽으리라는 규례 — 방법의 배경)

역대상 13:7 ↔ 출 25:12~15 (궤에 채를 꿰어 메는 원규정 — 운반 방식)

역대상 13:12 ↔ 역대상 15:2·12~15 (레위 사람 외에는 메지 못하리니 — 규례대로 다시 옮기는 회복)

역대상 13:14 ↔ 삼하 6:12~19 (복 이후 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감 — 13장 뒤의 전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사람으로 가득한 광장이다. 다윗이 지도자들 가운데 서서 "궤를 우리에게로 모셔오자" 말하

고, 온 회중이 옳게 여긴다. 화면이 길로 넘어간다 — 애굽 경계에서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이고, 기

럇여아림으로 향한다. 새 수레가 보인다. 궤가 그 위에 실린다. 웃사와 아효가 수레 곁에서 소를 몬다. 그리고

소리가 가득 찬다 — 노래,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즐거워한다. 화면이 밝고 빠르

다. 그러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카메라가 멈춘다. 소들이 뛴다. 궤가 기운다. 웃사의 손이 펴진다 — 붙들려는

한 동작. 다음 프레임에 그가 쓰러진다. 음악이 멎는다. 사람들이 얼어붙는다. 다윗의 얼굴에 근심이 번지고,

그 곳에 베레스웃사라는 이름이 새겨진다. 다윗이 두려워하며 묻는다 — "내가 어떻게 궤를 모셔오리요." 카

메라가 행렬을 돌려세운다. 궤는 다윗의 성으로 가지 못하고, 한 집으로 들어간다 — 오벧에돔의 집. 마지막

프레임은 그 집이다. 석 달이 흐르고, 그 집에 복이 임한다. 같은 궤인데, 한 타작마당에선 죽음이었고 한 집에

선 복이다. 화면은 그 대조 위에서 닫힌다 — 도착하지 못한 채로.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옳은 갈망과 잘못된 방법이 부딪친 타작마당"

초벌 부제: "궤를 모셔오려는 다윗의 큰 마음(13:3)이 새 수레와 만나(13:7) 기쁨의 행렬로 오르다가, 웃사

가 손을 편 한 동작에서 죽음으로 멎고(13:9~10), 다윗이 두려워 멈춘 채(13:12)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맡

기니 — 같은 궤가 한쪽엔 죽음, 한쪽엔 석 달의 복(13:14)으로 갈리는, 도착하지 못하고 멈춘 미완의 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aron·darash·agalah·shalach_yad·charah·Perez-Uzza·yare·barak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삼하 6장 병행+기쁨에서 파열 전환축+같은 물건 두 결과+미완의 결말+이름

어원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웃사의 죽음(13:10)을 "불순종의 대가" 같은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본문이 그 이유를 풀지 않는다는 침

묵의 형태와 진노(charah)의 짧은 진술로만 보존.

새 수레(13:7)를 "규례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고, 운반 형식의 배경(삼상 6장·민 4장)이 있다는 관찰과 15장

이 규례를 명시하며 대조된다는 본문 간 관계로만 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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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 두려움(13:12)을 "회개의 시작"으로 의미화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멈춤을 표시하는

감정 동사(yare)로만 기록.

오벧에돔 집의 복(13:14)을 "순종의 상급"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같은 궤가 두 결과를 낳는 대조와 barak이

라는 마지막 동사의 존재로만 보존.

13장의 미완을 "실패"로 평가하지 않고, 도착하지 못하고 멈춘 결말이 15장 회복을 향한 여백이라는 본문

흐름의 관찰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의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13:3)

갈망하며 새 수레에 궤를 싣고(13:7) 기쁨으로 오르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손을 편 한 동작에 진노

가 임해 그가 죽고(13:9~10), 다윗이 두려워 "내가 어떻게 궤를 모셔오리요"(13:12) 하며 멈춘 채 궤를 오벧에

돔의 집에 맡기니 석 달 그 집에 복이 임하는(13:14) — 옳은 갈망과 잘못된 방법이 한 장 안에서 충돌하고 같

은 궤가 두 결과로 갈리며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추는 미완의 단이다.

한 문단: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하다. 다윗이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온 회중이 옳게 여긴다. 길 위로 행렬이 오

른다 — 새 수레, 궤, 소, 그리고 가득한 악기 소리. 기쁨이 차오른다. 그러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모든 것이

멈춘다. 소가 뛰고, 궤가 기울고, 웃사가 손을 편다. 다음 순간 그가 쓰러진다. 음악이 멎는다. 다윗이 근심하며

그 곳을 베레스웃사라 부르고, 두려워하며 묻는다 — 어떻게 모셔오랴. 행렬이 돌아선다. 궤는 다윗의 성으로

가지 못하고 한 집으로 들어간다. 오벧에돔의 집. 석 달이 흐르고, 그 집에 복이 임한다. 같은 궤인데, 한 타작

마당에선 죽음이었고 한 집에선 복이다. 장은 거기서 닫힌다 — 도착하지 못한 채로. 그 미완이 15장에서 다시

열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광장→길→타작마당→한 집으로 좁아지는 무대. 궤·새 수레·소·악기의 소품. '함께'의 반복(13:1~5). 9절에서

갈리는 밝음과 어둠.

2 첫 느낌·

분위기

들뜸에서 얼어붙음으로의 빠른 전환. 웃사 앞의 슬픔. 갑작스러운 암전과 사라진 음악. 가장 큰 사건의 가장

짧은 문장. 분노 아닌 두려움. 같은 궤의 두 결과.

3 시작과 끝 '모셔오자'(13:3)의 갈망으로 열려 오벧에돔 집의 석 달 복(13:14)으로 닫힘. 처소에 닿지 못한 미완. 15장 회복

을 향한 여백.

4 등장인물·

사상

갈망의 다윗, 동참한 온 회중, 손을 편 웃사, 함께 몰던 아효, 복을 받은 오벧에돔. 본문은 웃사를 정죄하지 않

음. 기돈/나곤 병행 차이.

5 장면 컷 광장 의논(컷1)·출발(컷2)·행렬의 기쁨(컷3)·타작마당의 파열(컷4)·멈춤과 베레스웃사(컷5)·맡김과 복(컷6) 6

컷.

6 의문·발견

·정보

aron·darash·agalah·shalach yad·charah·Perez-Uzza·yare·barak 원어 카드. 삼하 6장 병행·기쁨에서 파열 전환축·

같은 물건 두 결과의 문학 구조. ANE 운반 관행 배경. 삼하 6·민 4·역대상 15장 교차.

7 동영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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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밝은 행렬 → 타작마당의 멈춤 → 한 동작의 파열 → 돌아선 행렬 → 한 집의 복. 죽음과 복이 같은 궤를 사이

에 두고 마주 봄.

8 초벌 제목

·부제

"옳은 갈망과 잘못된 방법이 부딪친 타작마당"

9 기도·내면 웃사 앞의 멈춤 — 정죄도 미화도 없이, 두 결과 사이의 거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옳은 갈망과 방법의 간극: 다윗의 마음은 옳아 보인다. 궤를 모셔오려는 갈망(13:3), 온 회중과의 의

논, 진실한 기쁨(13:8). 그런데 그 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도착에 닿지 못한다. 13:3에서 다윗은 '묻는

것'(darash)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옮기는 방법은 묻지 않은 채 새 수레로 시작한다. 묻는 것을 강조한 입과 묻

지 않은 손 사이의 간극을 본문은 닫지 않는다 — 단정이 아니라, 갈망과 방법의 관계에 대한 열린 관찰.

2. 결 2 — 같은 궤, 두 결과: 웃사에게 죽음이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는 복이다(13:10, 13:14). 같은 물건이 이

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궤가 변덕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 거룩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처럼 읽힌

다. 본문은 그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죽음의 타작마당과 복의 집이 같은 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

는 그 대조가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멈춘 채로 끝나는 결말: 14절이 궤를 처소로 모시려던 계획의 미완으로 닫힌다. 다윗의 두려움(yare,

13:12)은 행렬을 멈춰 세운다. 본문은 이 멈춤을 실패로 평가하지도, 회개로 의미화하지도 않는다. 그저 도착

하지 못했다고 적는다. 그 여백이 15장의 '규례대로 다시'를 향해 열려 있다. 미완이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

는 통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3:1~14 ↔ 삼하 6:1~11 (같은 사건의 병행 본문 — 가장 직접적 출처)

역대상 13:7 ↔ 삼상 6장 (블레셋이 궤를 새 수레로 돌려보낸 전사 — 새 수레의 선례)

역대상 13:9~10 ↔ 민 4:15 (궤를 만지면 죽으리라는 규례 — 방법의 배경)

역대상 13:7 ↔ 출 25:12~15 (궤에 채를 꿰어 메는 원규정 — 운반 방식)

역대상 13:12 ↔ 역대상 15:2·12~15 (레위 사람 외에는 메지 못하리니 — 규례대로 다시 옮기는 회복)

역대상 13:14 ↔ 삼하 6:12~19 (복 이후 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감 — 13장 뒤의 전개)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3:3의 갈망 앞에 선다 — "옮겨오자"는 큰 마음과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대조를 함께 든다.

멈춤 1: 13:9에서 멈춘다 — 손을 편 한 동작과 그 뒤의 죽음을 짧은 한 절로 쥔다.

멈춤 2: 13:12에서 멈춘다 — 다윗의 두려움과 "어떻게 모셔오리요"라는 물음의 무게를 든다.

끝: 13:14에서 멈춘다 — 같은 궤가 한 집엔 복이라는 대조와 도착하지 못한 미완을 함께 둔다.

F · 자족성 점검

[x] 광장·출발·행렬·파열·멈춤·맡김의 6컷 완결

[x] aron·darash·agalah·charah·Perez-Uzza·yare·barak 원어 어휘 분포

[x] 삼하 6장 병행과 기쁨에서 파열 전환축의 문학 구조 기록

[x] 같은 물건 두 결과(죽음·복)의 대조 형태 관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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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미완의 결말과 15장 회복을 향한 여백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29:14)다. 역대상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와 봉헌) —

중에서, 13장은 다윗 통치 블록 안에서 예배의 중심인 궤를 수도로 모셔오는 일이 처음 시도되는 단이다. 구속

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그 도착점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한 번 넘어진 지점이다. 그런데 본문은 그 넘어짐

을 숨기지 않는다 — 다윗의 두려움도, 멈춤도, 도착하지 못함도 그대로 적는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3장에서는 미완으로 멈춘 한 시도의 솔직함

으로 드러난다.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춘 이 단은 거룩 앞에서의 방법을 다시 묻게 하고, 15장의 '규례대로 다

시'를 향한 여백을 열어 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갈망(궤를 모셔오자, 13:3)에서 기쁨(행렬과 악기, 13:8)으로 / 기쁨에서 파열(웃사의 죽음, 13:9~10)로 / 파열에

서 두려움과 멈춤(13:12)으로 / 멈춤에서 한 집의 복(13:14)으로 — 도착하지 못한 채 한 집에 맡겨진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옳은 갈망에서 출발해 잘못된 방법에서 멎고,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추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끝이 아니다. 13:12의 다윗의 물음("어떻게 모셔오리요")이 15장에서 "레위 사람 외에는 메지 못하

리니" 규례대로 다시 옮기는 회복으로 응답되고, 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다음 깔때기가 열린다. 13장의

벡터는 그 회복을 향한 첫 멈춤 — 미완이 다음을 여는 통로가 되는 단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운반의 좌절이다 — 궤를 옮기다 한 사람이 죽고 행렬이 멈춘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갈망과 방법이 같지 않다는 긴장이다. 다윗의 마음은 옳아 보인다 — 그러나 그 큰 마음이 도

착에 닿지 못한다. 이게 "갈망이 잘못이었다"는 게 아니라, 갈망과 방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결처럼 읽힌다. 본

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지 않고 멈춘 행렬로 쓴다. 둘째, 거룩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같은 궤가 한쪽엔 죽음,

한쪽엔 복인 것은 그 거룩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처럼 보인다. 다윗의 두려움(yare)도 그 무게 앞에서다.

셋째, 미완의 솔직함이다. 본문은 도착하지 못함을 숨기지 않는다. 넘어짐과 멈춤을 그대로 적고, 그 여백을

15장으로 넘긴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옳은 갈망은 옳은 방법과 함께 가고 있는가 —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은 채 새 수레를 끌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멈춤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회피로 두는가, 다시 묻기 시

작하는 통로로 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3장은 독자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결론짓지 않는다. 다만 옳은

갈망이 잘못된 방법과 만나 멎는 장면을 보여 주고, 한 사람이 손을 편 동작 앞에서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여

주고, 다윗이 두려워 멈추는 것을 보여 주고, 같은 궤가 한 집엔 복이 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을 멈춘 채로 둔다 — 도착하지 못한 채로. 그 미완 앞에서 "나의 갈망과 방법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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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은 어디로 열리는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멈춤이 끝이 아니라 다시 묻기 시작하는 통

로일 수 있다는 — 그 가능성이 역대상 13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궤가 한 집에 맡겨진 채 멈췄다 — 14장에서 다윗의 왕권이 두로 왕 히람과 블

레셋과의 일로 굳어지고, 15장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메지 못하리니" 규례대로 궤를 다시 옮기는 회

복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rash — 묻다·구하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밝고 빠른 화면으로 열려요. 사람으로 가득한 광장, 다윗의 제안, 온 회중의 동의. 그리고 길 위로

화면이 넓어져요 — 애굽 경계에서 하맛 어귀까지 모인 온 이스라엘. 새 수레에 궤가 실리고, 소가 끌고, 웃사

와 아효가 곁에서 걷고, 악기 소리가 화면을 채워요. 그러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화면이 뚝 멈춰요. 소가 뛰

고, 궤가 기울고, 한 손이 펴지고 — 다음 프레임에 한 사람이 쓰러져요. 음악이 사라지고, 화면이 어두워져요.

다윗의 근심하는 얼굴, 베레스웃사라는 이름. 그리고 카메라가 행렬을 돌려요. 궤는 다윗의 성으로 가지 못하

고 한 집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프레임은 오벧에돔의 집이에요. 석 달이 지나고, 그 집에 복이 임해요. 죽음의

타작마당과 복의 집이 같은 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채로 화면이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기쁨으로 오르다가 한 동작에서 멎고, 돌이켜 한 집에 맡긴 채 멈추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모셔오자고 했는데, 모셔오지 못한 채 멈췄다"

P02 이진우: "9절 한 줄에서 갈라지는 기쁨과 두려움 — 타작마당의 경첩"

P04 최현국: "광장에서 한 집으로 — 좁아지다 멈춘 행렬의 무대"

P05 김미영: "같은 궤, 한쪽엔 죽음 한쪽엔 복 — 웃사와 오벧에돔 사이"

P07 오지혜: "손을 편 한 사람 앞에서 — 정죄도 미화도 없이 머무는 멈춤"

P11 나경아: "aron · darash · barak — 궤를 묻지 않고 옮기려다 멎고, 복으로 닫힌 장"

부제 공동 제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의논해 궤를 모셔오려 하고(13:1~3), 새 수레에 실어 기쁨으로 오르다

가(13:7~8),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손을 편 한 동작에 죽음이 임하고(13:9~10), 다윗이 두려워 멈춘 채

(13:12)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맡기니 석 달간 그 집에 복이 임하는(13:14) — 옳은 갈망과 잘못된 방법이 부딪

치고, 같은 궤가 두 결과로 갈리며,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춘 미완의 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멈춤의 무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뀐 그 타작마당과, 궤가 석 달 머

문 한 집 사이에 서서,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

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웃사 앞에서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궤가 기우니까 손을 폈을 뿐인

데요. 저는 그 동작을 정죄할 수도, 미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쓰러진 그 타작마당 앞에 잠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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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는 복이었다는 것 — 그 두 결과 사이의 거리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헤아리지 못한 채로 들고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기쁨과 멈춤의 흐름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멈춘 채로 남겨 둔 여백이 무엇을 향하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출발에서 멈춤으로 움직여요. 모셔오려는 갈망에서 시작해(13:3), 기쁨의 행

렬로 오르다가(13:8), 한 동작에서 파열하고(13:9), 두려움으로 멎어요(13:12). 도착점에 닿지 못해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

다" — 안에서 보면, 1~9장 족보 뒤 10~21장 다윗 통치 블록에 이 장이 들어 있어요. 궤를 예배의 중심으로 모

셔오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첫 시도가 미완으로 멈춘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destination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예요. 이 장은 그 도착점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한 번 넘어진 지점이

에요. 그런데 본문이 그 넘어짐을 숨기지 않아요. 다윗의 두려움도, 멈춤도, 도착하지 못함도 그대로 적어요.

그리고 15장에서 "레위 사람 외에는 메지 못하리니" 규례대로 다시 옮기는 회복으로 이어져요. 13장은 그 회

복이 왜 필요했는지를 멈춘 채로 보여 주는 여백이에요. 미완이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는 통로예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옳은 마음과 옳은 방법이 같지 않다는 긴장이 인상 깊어요. 다윗의 갈망은

옳아 보여요. 온 회중과 의논했고, 기쁨도 진실했어요. 그런데 그 큰 마음이 도착에 닿지 못해요. 이게 "갈망이

잘못이었다"는 게 아니라, 갈망과 방법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결처럼 읽혀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다

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15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같은 궤가 한쪽엔 죽음, 한쪽엔 복이라는 것. 그게 궤 자체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그 거룩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다윗이 두려워한 것도 그 거룩의 무게 앞에서였을 거예

요.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 두려움이 회피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묻기 시작하는 멈춤이었으면 — 하는 물

음이 들었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3의 darash(묻다·구하다) —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

라"에서 다윗은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옮기는 방법은 묻지 않은 채 새 수레로 시작

해요. 묻는 것을 강조한 입과 묻지 않은 손 사이의 간극을 —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13:11의 Perez-

Uzza(웃사를 침)와 13:14의 barak(복) — 한 장 안에 '터짐'과 '복'이라는 두 단어가 공존하는 것이 역대기 독자

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출발에서 멈춤으로, 갈망에서 두려움으로 — 도착하지 못한 채 멈춘 이 미완이 15장

의 '규례대로 다시'를 향한 여백을 연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멈춤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같

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128



Q1. 13:3 — 다윗이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옮기는 방법은 왜 묻지 않았는가?

13:3은 사울 때 궤 앞에서 묻지(darash) 않았음을 대조로 든다. 그런데 정작 운반 방식은 묻지 않은 채 새

수레로 시작한다. 묻는 것을 강조한 입과 묻지 않은 손 사이의 간극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13:7 — 새 수레는 무엇을 가리키는 선택이며 본문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블레셋이 궤를 돌려보낼 때 쓴 것과 같은 새 수레다(삼상 6장). 민 4·출 25장은 채를 꿰어 어깨로 메라 했

다. 본문은 새 수레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로만 적는다. 15장이 규례를 명시하기 전까지 그 침묵을 열린 질

문으로 보존.

Q3. 13:9~10 — 웃사의 손짓 뒤의 진노를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웃사가 손을 편 것은 궤를 붙들려는 동작이고, 그 뒤 진노(charah)로 죽음이 임한다. 본문은 그 이유를 풀지

않는다. 이 침묵의 무게를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13:12 — 다윗의 두려움(yare)은 회피인가, 다시 묻기 시작하는 멈춤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처소로 모셔오리요." 분노(13:11)와 두려움(13:12)이 함께 기록된다. 이 멈

춤이 좌절인지 전환인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15장의 회복을 향한 여백으로 보존.

Q5. 13:14 — 같은 궤가 웃사에겐 죽음, 오벧에돔 집엔 복인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같은 물건이 한 타작마당에선 죽음, 한 집에선 석 달의 복(barak)이다. 대상이 아니라 관계 방식의 차이를

가리키는 듯하나, 본문은 그것을 해석으로 닫지 않는다. 대조의 형태로만 보존.

Q6. 13:1~14 — 역대기 저자가 공동체와의 의논(13:1~4)을 앞에 둔 편집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삼하 6장과 달리 역대기는 다윗이 온 회중과 의논하는 장면을 앞세운다. 결정이 다윗 한 사람의 것이 아님

을 드러내는 편집이지만, 그 강조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129



역대상 14장

1CH-014  ·  역사서  ·  히브리어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 궁전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 묻고 두 번 이긴다 — 13장

베레스웃사의 멈춤 이후, 왕권이 외부의 인정과 전쟁의 승리로 조용히 견고해지는 막간의 열

일곱 절.

관찰된 사실

역대상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세 겹: 예루살렘 궁전 공사 현장(1~2절) / 다윗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가정(3~7절) / 르바임 골짜기와

뽕나무 수풀의 전쟁터(8~16절). 끝 절(17절)에서 "온 세상·모든 이방"의 국제 광각으로 열림.

소품: 백향목(erez) + 석수·목수 — 히람이 보낸 왕실 건축 자재와 인력. 자녀 명단 13명(3~7절). 블레셋이

버린 신상들(12절, 다윗이 불사름). 뽕나무 수풀(bekaim)과 그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 소리(tsa'adah, 15

절).

두 번의 반복 사이클: (1차) 블레셋 올라옴(9절) → 다윗 문의(10절) → 승리·지명(11절) → 신상 소각(12절).

(2차) 블레셋 재차 올라옴(13절) → 다윗 재문의(14절) → 우회 전술·음향 신호(15절) → 게바에서 게셀까지

격퇴(16절).

2절 정서 설정 구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이었더라" — 왕권의 목적지를

백성으로 명시.

어휘: melek(왕) / kun(굳게 세우다) / nasa(높이 들다) / sha'al be'(~에게 묻다) / shem(이름·명성).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13장 베레스웃사의 멈춤 이후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흐름 — 언약궤 이야기는 아직 결론 없이 배경

에 있고, 다른 일들이 조용히 진행됨.

두 번 다 묻는 조심성 — 같은 적에게 두 번 다 묻는 다윗의 태도가 반복됨. 첫 번째 승리가 두 번째 문의를

없애지 않음.

같은 적·다른 전술의 대응 구조 — 두 번째 전투에서 우회와 청각 신호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됨.

뽕나무 꼭대기 걸음 소리(tsa'adah)의 감각적 이미지 — 시각 아닌 청각으로 주어지는 진격 신호.

13장의 베레스웃사(perez)와 14장의 바알브라심(perez 어근) — 같은 어근의 두 지명이 두 장에 걸쳐 놓임.

형태 관찰로 보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4: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 외부 왕이 건축 자재와 인력을 보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시작.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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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14: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 국

제적 명성과 여호와의 주도 선언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비: 한 외국 왕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시작)에서 모든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끝)으

로. 범위가 단수에서 복수·전체로 확장됨.

중간의 두 번 문의(10·14절)가 장의 중심 행동 동사. 문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응답이 장의 전개를 만듦.

맥락 연결: 13장(베레스웃사 멈춤)과 15장(규례대로 언약궤 운반) 사이의 막간. 언약궤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고 왕권 견고의 기록을 삽입한 배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두 번 묻고, 두 번 답을 받고, 두 번 이기는 자. 2절에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았다"(yada').

12절에서 신상을 불사름.

히람(두로 왕): 직접 발화 없음. 사신·백향목·석수·목수를 보내는 행위만. 외부로부터의 왕권 인정이라는

기능을 담당.

블레셋: 두 번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옴(9·13절). 두 번 다 여호와에 의해 다윗의 손에 넘겨짐(10·15절). 첫

번째엔 신상을 남기고 달아남(12절).

여호와: 두 번 직접 발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10절). "그 뒤로 돌아… 뽕나무 꼭대기

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 치리라"(14~15절). 행동의 주어가 여

호와임을 명시.

자녀들(3~7절): 솔로몬을 포함한 13명의 이름이 열거됨. 왕조의 번성을 기록하는 기능. 직접 행동 없음.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11절): 다윗이 짓는 이름 — "하나님이 내 원수를 물을 터뜨리듯 내 손으로 터뜨리

셨다." 사건의 의미를 이름으로 새기는 행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히람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 백향목, 석수, 목수.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백성을

위해 굳게 세워진 것을 안다. 건축이 시작된다.

컷 2 (3~7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녀들이 태어난다 — 열세 명의 이름 목록.

컷 3 (8~12절):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온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 —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답한다 — "올라가라, 내가 넘기리라." 바알브라심에서 이긴다. 블레셋이 신상을 버리고 달아난다. 다윗이

신상을 불사른다. 지명이 붙는다.

컷 4 (13~16절): 블레셋이 다시 올라온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이 다른 답을 준다 — "올라

가지 말고 돌아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거든 나가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 칠 것이다." 다윗

이 순종한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을 친다.

컷 5 (17절): 카메라가 국제 광각으로 열린다. 다윗의 명성(shem)이 온 세상으로 퍼진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elek(ְמֶלֶך) — '왕'. 히람이 보낸 것이 "왕"을 향한 것임을 표시하는 호칭. 왕권 인정의 언어.

kun(וּן�) — '굳게 세우다·확립하다·준비하다'. 2절에서 여호와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우셨

다"에 쓰임. 외부의 건축 자재보다 먼저 선언되는 신적 확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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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נָָ�א) — '높이 들다·올리다'. 2절 "나라가 높이 들림이었더라"에서 왕권의 상승 방향을 표현.

sha'al be'(�ְ ָ�אַל) — '~에게 묻다·문의하다'. 10절·14절,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 문의하는 동사. 13장에서 문

의하지 않은 것(13:3의 부재)과 대비되는 결정적 어휘.

Baal-perazim(ים .터뜨림·돌파가 어근 — (ֶ�רֶץ)터뜨림의 주인'. 11절에서 다윗이 짓는 지명. perez' — (ַ�עַל ְ�רָצגִּ

13장의 Perez-uzzah(베레스웃사)와 같은 어근.

bekaim(ים 뽕나무' 혹은 '발삼나무' 계통(학자마다 다름). 15절에서 전투 신호가 들리는 공간. LXX는' — (ְ�כָאגִּ

apios(배나무)로 옮김.

tsa'adah(צְעָדָה) — '걸음 소리·행진 소리'. 15절에서 전진 신호로 주어지는 청각 표식. 시각 명령 대신 소리로

주어지는 신호.

shem(ם 이름·명성'. 17절에서 "온 세상에 퍼지는" 그 명성. 창 12:2의 아브람의 이름 언약과 병행 가능' — (�בֵּ

한 어휘. 형태 관찰로 보존.

ra'ah(רָאָה) — '두려워하다·경외하다'. 17절 여호와가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에 쓰임. 나라들의

반응을 기술하는 동사.

natan(נתַָן) — '주다·넘기다'. 10절과 15절에서 여호와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리라·넘기신다"에 쓰임.

전투의 주체가 여호와임을 표시하는 동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대조(13장↔14장): 13장에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묻지 않아 재앙이 온 것과, 14장에서 두 번 다 하나

님께 묻고 두 번 다 이기는 것이 대비됨. "물음"(sha'al)의 유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구조.

두 번의 문의 사이클(chiasm_inquiry_response): (1차) 직공(直攻) 명령 → 직접 이김. (2차) 우회(迂回) 명령

+ 청각 신호 →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김. 두 번째 사이클이 더 상세하고 신적 주도가 더 명시적임("하나님

이 네 앞서 나아가 치리라", 15절).

지명 명명(naming etiology): 11절에서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이 붙음. 사건의 의미를 이름으로 새기는 행

위. 13장의 베레스웃사 지명 명명과 같은 문학 기법.

국제 인정 틀(framing_foreign_recognition): 장이 외국 왕 히람의 인정(1절)으로 열리고, 모든 이방의 두려

움(17절)으로 닫힘. 다윗 왕권의 국제적 확산이 수미를 이룸.

삽입 단락 배치: 14장 전체가 13장(언약궤 1차 이동 시도)과 15장(언약궤 2차 이동, 규례대로) 사이에 놓임.

언약궤 이야기를 잠시 보류하고 왕권 견고의 막간을 삽입하는 역대기 저자의 편집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레바논 백향목 무역 — 두로가 공급하는 백향목은 고대 근동 왕실 건축의 최고급 자재. 히람이 이 자재를

보내는 것은 외교적 인정의 신호. 배경.

블레셋의 즉위 후 공세 — 새 왕 즉위 후 블레셋이 움직이는 것은 세력 교체기에 상대가 아직 안정되기 전

에 행동하는 고대 근동 전략의 패턴. 배경.

전쟁 전 신탁 문의 — sha'al be'(~에게 묻다)가 가리키는 신탁 문의는 고대 근동 왕들이 전쟁 전 신에게 의

견을 구하는 의례적 절차. 다윗의 두 번 문의가 이 전통 안에 놓임. 배경.

신상 소각(12절) — 블레셋이 버린 신상을 다윗이 불사름. 삼하 5:21에는 "옮겼다"(nasa)로 나오는데 역대

상은 "불사른다"(saraph). 역대기 저자의 편집 강조. 배경·형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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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공동체 맥락 — 역대기 저자가 이 막간의 승리들을 기록한 맥락.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다윗의

왕권이 신적으로 확립되고 이방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주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4:1~2 ↔ 삼하 5:11~12 (히람의 사신·궁전 건축 — 직접 평행)

역대상 14:8~16 ↔ 삼하 5:17~25 (블레셋 두 전투 — 직접 평행)

역대상 14:11 ↔ 대상 13:11 (perez 어근의 두 지명 — 베레스웃사·바알브라심)

역대상 14:2 ↔ 대상 29:14 (왕권이 백성을 위함 ↔ 모든 것이 주께로 — 권의 목적지)

역대상 14:17 ↔ 창 12:2 (다윗의 shem ↔ 아브람의 이름 언약 — 형태 병행)

역대상 14:15 ↔ 수 10:14 (여호와가 친히 싸우심 — "앞서 나아가 치리라"와 유사)

역대상 14:10·14 ↔ 대상 13:3 (sha'al 문의 유무 — 13장의 묻지 않음과 대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예루살렘에서 켜진다. 멀리서 행렬이 들어온다 — 히람의 사신들이 백향목을 실어 오고, 석수와 목

수가 따라온다. 왕궁의 기둥이 하나씩 세워진다. 컷이 바뀐다. 가정 안 — 이름들이 하나씩 불린다. 솔로몬, 나

단… 열세 명. 컷이 바뀐다. 르바임 골짜기가 보인다 — 블레셋 군대가 올라온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다.

"올라가리이까?" 소리 없는 응답이 오고 그것이 문자가 된다: "올라가라, 내가 넘기리라." 다윗이 올라간다. 물

이 터지듯 흩어진다. 블레셋이 신상을 버리고 달아난다. 다윗이 신상을 불 속에 던진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화면에 이름이 적힌다 — 바알브라심. 다시 블레셋이 나타난다 — 같은 골짜기, 같은 적.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응답은 다르다: "돌아가라. 소리를 들어라." 다윗이 뽕나무 수풀 뒤에 선다. 바람이 흐른다. 나뭇가

지 위에서 걸음 소리가 들린다. 다윗이 앞으로 나간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전선이 이동한다. 마지막 컷 — 카

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며 광각이 열린다. 자막: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두 번 묻고 두 번 이기다 — 묻는 왕의 막간"

초벌 부제: "히람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14:1), 다윗이 두 번 하나님께 묻고(sha'al be', 14:10·14) 블레셋

을 두 번 치되 각기 다른 전술로 이기며,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tsa'adah)를 신호로 순종하고, 다윗의

명성(shem)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이방이 두려워하는(14:17) — 13장의 베레스웃사 이후 왕권이 외부의

인정과 두 번의 물음으로 견고해지는 막간의 열일곱 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elek·kun·nasa·sha'al_be'·Baal-perazim·perez·bekaim·tsa'adah·shem·ra'ah·natan 10

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대조 구조·두 사이클·지명 명명·국제 인정 틀·삽입 배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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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4:10·14의 두 번 문의를 "우리도 매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sha'al be' 동사의 반복과

13장 문의 부재와의 대비라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15절의 뽕나무 꼭대기 걸음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알레고리로 끌고 가지 않고, tsa'adah의 청각

신호이자 두 번째 전술의 조건으로만 기록.

바알브라심 지명(11절)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이기신다"는 설교화 없이, perez 어근의 두 지명이

13·14장에 걸쳐 놓인다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2절의 "백성을 위하여 나라가 높이 들림"을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왕권의 목적지

를 본문이 명시하는 구절이라는 관찰로만 둠.

17절의 국제적 명성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성공 공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장의 마지막 프레임이 단수

(히람)에서 전체(모든 이방)로 확장되는 구조 관찰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4장은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석수·목수를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짓고(1~2절), 예루살렘에서

자녀 열세 명이 태어나며(3~7절), 블레셋이 두 번 올라오되 다윗이 두 번 다 하나님께 물어(sha'al be', 10·14절)

첫 번째는 바알브라심에서 직공으로, 두 번째는 뽕나무 수풀 뒤로 돌아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tsa'adah)가 날

때 나가는 우회로 이기고(11·16절), 다윗의 명성(shem)이 온 세상에 퍼져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이 그를 두려

워하게 하신(17절) — 13장 베레스웃사의 멈춤 이후 왕권이 외부의 인정과 두 번의 물음으로 견고해지는 막간

의 열일곱 절이다.

한 문단: 히람의 사신들이 들어온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궁전의 기둥이 세워진다. 다윗이 안다 — "여호와

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kun) 세우셨다. 이는 내 백성을 위함이다."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리

고 블레셋이 올라온다. 다윗이 묻는다. 답이 온다 — "올라가라, 내가 넘기리라." 이긴다. 신상을 불사른다. 지

명을 짓는다 — 바알브라심. 블레셋이 다시 올라온다. 다윗이 다시 묻는다. 답이 다르다 — "돌아가라. 소리를

들어라." 뽕나무 수풀 뒤에서 기다린다. 나뭇가지 위로 걸음 소리가 흐른다. 다윗이 나간다. 게바에서 게셀까

지. 이긴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으로 퍼진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이 두려워하게 하셨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건축·가정·전쟁의 세 겹 무대. 백향목·자녀 목록·신상·뽕나무 수풀의 소품. 두 번 반복되는 블레셋 사이클. 2절의

정서 설정. melek·kun·nasa·sha'al be'·shem 어휘.

2 첫 느낌·

분위기

13장 멈춤 이후 조용한 진행. 두 번 다 묻는 조심성. 뽕나무 꼭대기 청각 신호. perez 어근 두 지명의 형태 병치.

히람의 인정(1절)으로 시작, 이방 전체의 두려움(17절)으로 닫힘. 단수에서 전체로 확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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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4 등장인

물·사상

두 번 묻는 다윗. 직접 발화 두 번의 여호와. 인정 기능의 히람. 두 번 올라온 블레셋. 왕권이 백성을 위함이라는

2절 선언.

5 장면 컷 건축(컷1)·자녀 목록(컷2)·1차 전투·바알브라심(컷3)·2차 전투·게바~게셀(컷4)·국제 광각(컷5) 5컷.

6 의문·발

견·정보

melek·kun·nasa·sha'al be'·Baal-perazim·perez·bekaim·tsa'adah·shem·ra'ah·natan 10개 원어. 대조 구조·두 사이클·

지명 명명·국제 인정 틀·삽입 배치 문학 구조. ANE 백향목 무역·즉위 후 공세·신탁 문의 배경.

7 동영상 건축 → 이름 목록 → 직공 승리·신상 소각 → 우회 대기·음향 신호·격퇴 → 국제 광각 열림.

8 초벌 제

목·부제

"두 번 묻고 두 번 이기다 — 묻는 왕의 막간"

9 기도·내

면

2절 왕권의 목적지, 두 번 묻는 것, 뽕나무 꼭대기 소리를 기다리는 정지를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물음이 결과를 만든다: 14장의 핵심 행동은 전투가 아니라 문의다. 블레셋이 두 번 올라올 때마다

다윗은 두 번 다 하나님께 묻는다(sha'al be', 10·14절).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묻지 않았

다"(sha'al, 13:3 부재)는 것과 직접 대비된다. 두 번의 문의는 두 가지 다른 전술 — 직공과 우회 — 을 낳는다.

같은 묻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받는 것이다. 본문은 물음의 반복을 통해 묻는 행위 자체를 전면에

세운다.

2. 결 2 — 같은 어근의 두 지명: 13:11의 베레스웃사(Perez-uzzah, "웃사에게 터뜨리심")와 14:11의 바알브라심

(Baal-perazim, "터뜨림의 주인") — 둘 다 perez(터뜨림·돌파) 어근이다. 13장에서는 재앙의 이름이 되고, 14장

에서는 승리의 이름이 된다. 본문은 이 두 지명의 언어적 연결을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로 두 장을 묶어 놓고

독자에게 건넨다.

3. 결 3 — 신적 주도의 이중 확인: 14장에서 여호와가 두 번 직접 발화한다(10·14~15절). 두 번 모두 전투의 주

체가 여호와임을 명시한다 — "내가 넘기리라"(10절),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 치리라"(15절). 그리고 장의

마지막 문장도 "여호와께서… 하셨더라"(17절)로 닫힌다. 세 번의 신적 행위 선언이 장 전체에 흐른다. 다윗의

전투이되 여호와의 전투라는 것을, 본문은 직접 발화와 결론 선언으로 구조화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4:1~2 ↔ 삼하 5:11~12 (히람의 사신·궁전 — 직접 평행)

역대상 14:8~16 ↔ 삼하 5:17~25 (블레셋 두 전투 — 직접 평행)

역대상 14:11 ↔ 대상 13:11 (perez 어근의 두 지명 병치)

역대상 14:10·14 ↔ 대상 13:3 (sha'al 문의 유무 대비)

역대상 14:2 ↔ 대상 29:14 (왕권이 백성을 위함 ↔ 모든 것이 주께로)

역대상 14:17 ↔ 창 12:2 (shem이 온 세상으로 퍼짐 — 아브람의 이름 언약과 형태 병행)

역대상 14:15 ↔ 수 10:14 (여호와가 앞서 나아가 치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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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출발: 14:1~2에서 출발한다 — 히람이 보낸 목수들이 일하는 현장 앞에 선다. 다윗이 "알았다"는 그 앎의

내용을 든다.

멈춤 1: 14:10에서 멈춘다 —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문의의 순간을 든다.

멈춤 2: 14:15에서 멈춘다 —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는 그 기다림의 순간. 소리를 기다리는 귀

앞에 선다.

끝: 14:17에서 멈춘다 —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주어가 여호와인 마지막

문장의 무게를 든다.

F · 자족성 점검

[x] 건축·가정·두 전투·국제 광각의 5컷 완결

[x] melek·kun·nasa·sha'al be'·Baal-perazim·perez·bekaim·tsa'adah·shem·ra'ah·natan 10개 원어 어휘 분포

[x] 대조 구조·두 사이클·지명 명명·국제 인정 틀의 문학 구조 기록

[x] 두 번의 직접 발화와 마지막 선언의 신적 주도 기록

[x] ANE 백향목 무역·즉위 후 공세·신탁 문의 배경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29:14)다. 권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사울의 끝·다윗 왕위·언약궤와 찬양), 17~20장(언약

·승전), 21~27장(성전 준비·직제), 28~29장(성전 양식·예물·기도) — 중에서, 14장은 10~16 단락의 막간에 놓인

다. 13장에서 언약궤 이동이 베레스웃사에서 멈춘 뒤, 14장은 그 긴장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이 조용히 견고해

지는 과정을 기록한다. 히람의 인정, 자녀 번성, 두 번의 승리가 왕권의 기둥이 된다. 권의 heart — 회복의 따

뜻함 — 이 14장에서는 외부의 인정과 두 번의 물음으로 표현된다. 묵지 않아 재앙을 맞은 13장 뒤에 두 번 묻

고 두 번 이기는 14장이 오는 것은, 귀환 공동체에게 물음이 회복의 방법임을 형태로 보여 주는 편집 구조일

수 있다 — 단정이 아닌 관찰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13장의 멈춤(베레스웃사)에서 왕권의 조용한 견고화(14장)로 / 묻지 않음(13:3)에서 두 번 다 물음(14:10·14)으

로 / 한 외국 왕의 인정(1절)에서 모든 이방의 두려움(17절)으로 / 직공(1차 전투)에서 우회와 청각 신호(2차 전

투)로 — 물음이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 견고함이 이방으로 퍼진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13장의 묻지 않음이 낳은 멈춤 이후, 두 번 묻는 것이 두 번의 승리를 낳고 그것이

국제적 명성으로 확산되는 왕권 견고의 벡터다. 이 벡터는 15장에서 다윗이 레위인을 세워 규례대로 언약궤

를 운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묻지 않음(13장) → 두 번 물음(14장) → 규례대로(15장)의 흐름이 14장 없이

는 완성되지 않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번의 전투 승리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묻는 행위의 성격이다. 14

장의 sha'al be'는 단순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두 번 다 하나님이 직접 전투 방법과 주체를 선

언한다. "내가 넘기리라"(10절), "하나님이 앞서 나가 치리라"(15절). 물음은 인간의 계획을 확인받는 것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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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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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신적 주도를 받는 통로다. 둘째, 두 번째 전술의 의미다. 첫 번째 이겼다고 두 번째도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 — 물음이 새로운 답을 낳는다. 그 새 답이 "뽕나무 수풀 뒤로 돌아 소리를 기다려라"는 것이다. 이기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묻는 것이 상황에 맞는 길을 연다. 셋째, 2절의 선언이 모든 것의 틀이다. "여호와

께서 다윗을 굳게 세우신 것, 이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히람의 인정도, 자녀 번성도, 두 번의 승리도 이 틀 안

에 놓인다. 왕권의 확립이 신적 주도이고, 그 목적이 왕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 — 본문은 이것을 2절에

선언하고 17절에서 그 결과를 보인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이미 이긴 것에서도 다시 묻는가 — 첫 번째 응답이 두 번째 물음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 다른 답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4장은 독자에게 "묻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다윗이 두 번 다

묻는 것을 보여 주고, 두 번째 물음에서 다른 답이 오고, 그 답이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를 기다리는 것임을 보

여 준다. 첫 번째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싸움에서도 멈춰 서서 소리를 듣는 그 정지 — 이것이 14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이미 이긴 것에서도 다시 묻는 것, 그리고 그 물음이 낯선 방법을 열 수 있다는 것. 귀

환 공동체가 이 장면을 읽었을 때 그들의 귀환 여정에서 무엇을 들었을지 — 그 물음을 들고 다음 장으로 간

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윗이 두 번 묻고 두 번 이겼다 — 이제 그가 레위인을 세워 언약궤를 규례대로

옮기려 하는 15장에서, 묻는 것이 어떻게 규례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깔때기를 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al be' — 하나님께 묻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짧지만 세 개의 다른 장면이 빠르게 전환돼요. 첫 번째 장면은 건축 — 외국인 장인들이 예루살렘

에서 궁전을 짓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장면 —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전쟁 두 사이클이

에요. 첫 전투는 빠르고 직접적이에요. 두 번째 전투는 더 복잡해요 — 다윗이 뒤로 돌아서서, 소리를 기다리

고, 그 소리가 나자 움직여요. 마지막에 카메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세계 위로 올라가요. 다윗의 명성이 퍼지

는 것을 카메라가 따라가는 방식으로요.

P07 오지혜: 저는 15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전쟁 장면인데

정지 화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수풀 뒤에 서서 기다리는 그 정지의 순간 — 소리를 듣는 귀. 그

장면을 오래 들여다보게 돼요.

성령일 선교사: 세 층위의 빠른 전환, 두 번째 전투의 대기와 순종, 마지막 광각으로 열리는 것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백향목과 걸음 소리 사이에서 — 굳게 세워지는 왕의 열일곱 절"

P02 이진우: "같은 적, 다른 답 — 두 번 묻고 두 번 이기는 왕"

P04 최현국: "막간의 견고함 — 히람의 궁전에서 이방의 두려움까지"

P05 김미영: "불태운 신상과 뽕나무 소리 — 두 번의 전투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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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소리를 기다려 —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가 신호가 되다"

P11 나경아: "sha'al be' · tsa'adah · shem — 물음과 소리와 명성의 열일곱 절"

부제 공동 제안: "히람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우신 줄

알았으니(14:2), 블레셋이 두 번 올라오되 두 번 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sha'al be') 두 번 다른 전술로 이기고

(바알브라심 직공·뽕나무 우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14:17) — 13장 베레스웃사 이후 왕권이 물음으로 견고해지는 막간의 열일곱 절"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동영상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히람의 백향목이 쌓이고, 블레셋이 두 번 오고, 다윗이 두 번 묻

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고, 마지막에 명성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이 흐름 안으로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그냥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2절 앞에서 —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이었더

라"는 문장이 마음에 걸려요. 왕권의 목적지가 왕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 묻는 다윗 — 같은 적에게

두 번 다 묻는 것이요. 이긴 뒤에도 다시 묻는다는 게. 그 두 가지를 들고 머뭅니다. 무엇을 청하지는 않겠습니

다.

P05 김미영: (조용히)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로 기다

리는 그 순간. 그 정지의 무게를 들고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막간의 열일곱 절이 13장과 15장 사이에서 왜 여기 놓여

있는지요? 두 번의 물음과 두 번의 승리가 이 장에서 무엇을 쌓는지요? 장 전체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4장은 13장의 묻지 않음과 15장의 규례대로 사이의 전환적 막간이에요.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묻지 않았어요(13:3). 재앙이 왔어요. 14장에서 다윗은 두 번 다 묻고 두 번 다 이겨

요. 15장에서는 레위인이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옮겨요. 묻지 않음 → 물음 → 규례대로의 흐름이에요. 14장은

그 흐름의 가운데 마디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은 다윗 통치 블록의 견고화 국면이에요. 10~16단락의 spine — "다윗 왕

위·언약궤와 찬양·승전" — 에서 14장은 막간 승전으로 왕권에 기둥을 더하는 역할이에요. 외부 인정(히람)과

전쟁 승리(블레셋 두 번)가 왕권의 두 겹 받침대가 돼요. 그리고 17절에서 그 받침대가 "이방이 두려워함"이라

는 국제적 반향으로 확장돼요. destination인 29:14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윗 통치의 정당성이 외부와 전쟁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마디예요.

P11 나경아: 원어 단서로요. 14:2의 kun(굳게 세우다)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우신 줄 알았다"고 해요. 히람의 사신이 와서 궁전을 짓기 시작할 때, 본문은 그것이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가 확립한 왕권의 결과라고 먼저 선언해요. 외부 인정보다 신적 확립이 먼저 나와요. 형태 관찰로만요.

그리고 13장의 "묻지 않음"과 14장의 "두 번 묻음"이 sha'al 동사의 유무로 대비되는 것 — 이 형태 대비가 15장

에서 레위인이 규례대로 옮기는 장면의 준비인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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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저는 장 전체가 "왕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 준다고 느꼈어요. 외부

인정(히람), 자녀 번성(명단), 전쟁 승리(두 번). 그런데 세 가지 모두 다윗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 히

람이 와서 짓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넘기리라 하셔요. 다윗이 하는 것은 묻는 것이에요. 왕권의 견

고함이 묻는 것에서 온다는 게 — 단정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읽혀요.

P01 한나래: 2절과 17절이 이 장을 감싸는 것 같아요. 2절 — "백성을 위하여 굳게 세워졌다." 17절 — "이방이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왕권의 출발점이 백성이고, 도착점이 국제적 반향이에요. 그 사이에 묻는 두 번의 문의

가 있어요. 묻는 것이 백성을 위한 왕권과 온 세상의 명성 사이를 연결하는 행동이라는 — 확인이 아니라, 그

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성령일 선교사: 묻지 않음(13장) → 두 번 묻고 두 번 이김(14장) → 규례대로(15장)의 흐름 가운데서, 14장은

왕권이 외부 인정·자녀 번성·전쟁 승리의 세 겹으로 견고해지되 그 중심에 물음(sha'al)이 있는 막간임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윗이 레위인을 세워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이 열려요.

역대상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4:2 — "백성을 위하여 나라가 높이 들림"은 왕권의 목적을 규정하는 진술인가?

본문은 히람이 사신을 보낸 직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기록한다. 외부 인정이 왕권의 신적 확립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연결되는 배치다. 본문이 왕권의 목적을 "백성을 위함"으로 정의하는지, 아니면 결과

를 묘사하는지 단정하지 않고 보존.

Q2. 14:10·14 — 같은 적에게 두 번 다 묻는 것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14:10과 14:14 모두 sha'al be' 동사가 쓰인다. 첫 번째 승리가 두 번째 문의를 없애지 않는다. 이 반복된 문

의가 단순한 절차인지 아니면 대조(13장 묻지 않음)를 위한 형태적 강조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Q3. 14:11 ↔ 13:11 — perez 어근의 두 지명(바알브라심·베레스웃사)이 두 장에 걸쳐 놓인 것은 어떤 배치인

가?

13장에서 웃사에게 "터뜨리심"(perez)이 지명이 되고(베레스웃사), 14장에서 블레셋을 "터뜨리심"(perez)이

지명이 된다(바알브라심). 같은 어근이 두 사건의 이름으로 붙는 이 배치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 보존.

Q4. 14:12 — 역대상이 블레셋 신상을 "불사른다"고 쓰고 삼하 5:21은 "옮겼다"고 쓰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

같은 사건을 두 책이 다른 동사로 기록한다. 역대기 저자의 편집 의도인지 사본 전승의 차이인지 본문 관

찰만으로 닫을 수 없다. 열린 질문으로 이월.

Q5. 14:15 —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tsa'adah)가 청각 신호로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두 번의 전투 명령 중 두 번째만 청각 신호가 조건으로 붙는다. 이 음향 신호의 형태가 우연인지 의도된 강

조인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닫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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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4:17 — 여호와께서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ra'ah)는 선언이 이 막간의 어떤 결론인가?

장 전체의 마지막 문장은 다윗의 명성 확산이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도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

이 히람의 인정(1절)·두 번의 승리(11·16절)에 대한 총괄인지, 아니면 15장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전환점인

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시뮬 종료. 관찰 9단계 전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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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5장

1CH-015  ·  역사서  ·  히브리어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15:13) — 같은 궤를 이번엔 어깨로 멘다. 13장의 웃

사 사건을 규례대로 구하지 않은 자기 진단으로 읽어 낸 회복이 열아홉 절에 걸친 레위인 편성

과 찬양대 배정, 제사장의 나팔 소리, 다윗의 춤으로 전개되고 — 창 너머에서 내려다보는 미갈

의 눈빛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1 (준비 국면): 다윗 성 안, 장막이 마련된 내부 공간 — 레위인을 모으고 정결하게 하는 편성의 방

(1~24절).

무대 2 (이동 국면):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야외 행렬(25~28절).

무대 3 (닫기 컷): 다윗 성 창문, 미갈이 안에서 밖을 내려다보는 단 한 컷(29절). 야외의 기쁨과 실내의 시

선이 대비.

소품: 장막(1절) / 채와 어깨(15절, katef) / 수금·비파·제금(16절) / 양각 나팔과 제사장 나팔(24·28절) / 다윗

의 에봇(27절) / 창문(29절).

분량 구조: 스물아홉 절 중 명단과 편성이 14절을 차지 — 화려한 행렬보다 준비 편성에 더 많은 분량.

소재 뼈대: 13절의 진단("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13장 실패에 대한 다윗의 자기 해석이자

15장 전체의 동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첫 공기: 준비와 절차의 긴장감. 이름·숫자·역할의 열거가 이어지며 "이번엔 제대로"라는 조심성이 느껴짐.

13절의 무게: "우리를 찢으셨으니"(parats)라는 동사가 강렬함. 과거의 폭발이 현재의 조심을 만들어 냄.

분위기 전환: 16~28절에서 악기와 노래·기쁨·춤이 터져 나옴 — 절차가 끝나고 기쁨이 열림.

마지막 대비: 28절의 함성과 나팔 소리 다음에, 29절에서 갑자기 조용한 창문 안의 시선으로 전환. 기쁨과

경멸의 대조.

어조: 앞부분은 법령 보고 어조(2~15절), 중간은 명단·역할 배정(16~24절), 끝은 서사적 움직임(25~29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절):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라."

끝(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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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준비와 기대의 동사(세우고·예비하고·치니라), 끝은 업신여김의 단 한 동사(업신여겼더라).

궤를 위해 장막을 준비하는 개인 행위로 열려, 궤가 성에 들어오는 공동 기쁨을 한 사람의 눈빛으로 닫음.

13절과 29절의 거리: 자기 진단("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에서 출발한 회복이, 다윗의 춤을 경멸

하는 시선으로 닫힘 — 회복의 내부와 외부가 한 장 안에서 갈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장막을 준비하고, 레위인을 소집하고, 규례를 선언하고, 에봇을 입고 행렬을 이끌고, 춤을 춤. 장의 주

어이자 행동 주체.

레위인 6가문 대표 — 우리엘(고핫), 아사야(므라리), 요엘(게르손), 스마야(엘리사반), 엘리엘(헤브론), 암미

나답(웃시엘): 각 가문이 명수와 함께 징집됨(5~10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과 함께 정결하게 하도록 명받음(11절).

크나냐(Chenaniah): 레위인 중 노래에 능통하여 노래 지도자로 세워짐(22절). "그가 능통하므로"라는 이유

가 명시됨.

오벳에돔과 여히야: 문지기로 배정됨(24절).

미갈: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의 춤과 노래를 "업신여김" — 발화 없이 시선만으로 장을 닫는 인물.

중심 사상: 규례(mishpat)와 구함(darash) — 13절. 실패의 원인이 힘의 부족이 아니라 규례대로 구하지 않

음에 있다는 진단. 이 진단이 15장 전체 편성의 동력.

어깨(katef): 손이 아니라 어깨로 멘다 — 13장의 웃사가 손을 댄 것과 대조되는 핵심 소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장막 준비 — 다윗이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침.

컷 2 (2~15절): 레위인 징집·규례 선언·정결 —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2절), 13절의

자기 진단, 14절 정결 의식, 15절 어깨로 채를 꿰어 멤.

컷 3 (16~24절): 찬양대·악기 편성 — 수금·비파·제금(16절), 크나냐의 노래 지도자 임명(22절), 제사장 여덟

명에게 나팔 배정(24절).

컷 4 (25~28절): 행렬·운반 —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 집으로 올라감, 레위인이 기뻐하며

메고 돌아옴,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 제사, 함성과 나팔과 제금과 비파와 수금 소리.

컷 5 (29절): 미갈의 창문 — 춤추며 뛰노는 다윗을 창으로 내려다보고 마음에 업신여김. 기쁨의 행렬이 한

시선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katef(ף 어깨(15절). 레위인이 채를 어깨에 꿰어 궤를 옮기는 방식. 13장 웃사의 손(yad)과 대비되는 — (ָ�תבֵּ

신체 부위.

mishpat(ְ�ָ�ט .규례·법도(13절).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의 규례. 법적·예배적 질서를 뜻함 — (מגִּ

darash(�ַָ�ר) — 구하다·찾다(13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의 동사. 예배적 탐구

·문의의 의미.

samach(ָ�מַח) — 기뻐하다(25·29절). 레위인이 기뻐하며 운반, 다윗이 춤추고 기뻐함을 미갈이 내려다봄.

Chenaniah(ְָ�ננַיְה) — 크나냐. "레위인 중에 노래에 능통하므로" 노래 지도자로 세워짐(22절). 능통함(maskil)

이 임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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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נָָ�א) — 메다·운반하다(2·15·26·27절). 어깨로 메는 동작의 반복 동사.

parats(ָ�רַץ) — 찢다·터뜨리다(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 13장 웃사 사건에 대한 다윗의 회

고.

ephod(פוֹד 에봇(27절). 다윗이 레위인과 함께 가는 베로 만든 에봇을 입음. 왕과 레위인이 같은 예배 — (אבֵּ

옷을 입는 장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13장 실패 — 15장 회복의 대구: 웃사가 수레로 멘 것(13:7)과 레위인이 어깨로 멘 것(15:15)의 대비. 역대

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정정 구조.

darash-mishpat 언어 연결: 13절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에서 darash(구하다)와 mishpat(규례)가

묶임. 역대기에서 darash는 예배적 탐구의 핵심 어휘.

악기 배치 삼중 구조: 수금·비파·제금(16절, 현악·타악) + 오벳에돔·여히야 문지기(24절) + 양각 나팔·제사

장 나팔(24·28절) — 레위인 악기와 제사장 나팔이 층을 이룸.

미갈 닫기: 29절의 미갈 장면은 삼하 6:16과 거의 동일하나, 역대기는 삼하 6:20-23의 다윗-미갈 대화를 생

략함. 역대기 저자의 선택적 편집이 관찰됨.

레위인 명단 반복: 각 가문 대표가 2~10절과 17~18절에서 거듭 등장 — 편성의 정당성을 명단으로 공증하

는 역대기의 서술 패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레위인 어깨 운반 규례: 민수기 3~4장이 규정한 레위인의 채와 어깨 운반. 블레셋식 수레(삼하 6:3, 대상

13:7)와 대비되는 율법 규정의 배경.

고대 근동 왕의 종교 행렬: 왕이 직접 예배 옷을 입고 성물 행렬을 이끄는 관습. 다윗의 에봇 착용(27절)과

춤이 왕의 제의 역할 수행의 맥락.

악기 구성: kinor(수금)·nevel(비파)·metziltayim(제금)은 다윗 예배 전통의 표준 편성. chatzotzrah(제사장 나

팔)는 민수기 10장 제사장 전용 악기.

에봇: 삼상 2:18에서 소년 사무엘도 에봇을 입었음. 제사장적 기능과 예배자 역할의 교차점.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대상 13:7·10 ↔ 대상 15:2·15 (수레로 멘 실패 ↔ 어깨로 멘 회복 — 직접 대구)

대상 15:13 ↔ 민 4:15 (레위인 어깨 운반 규례 — 13절 "규례대로"의 율법 근거)

대상 15:15 ↔ 출 25:14 (채를 고리에 꿰어 궤를 멤 — 궤 운반 규례)

대상 15:29 ↔ 삼하 6:16 (미갈의 창문 — 평행 본문, 역대기는 대화 생략)

대상 15:27 ↔ 삼상 2:18 (에봇 착용 — 사무엘과 다윗의 에봇 교차)

대상 15:16~24 ↔ 대상 16:4~6 (찬양대 편성 ↔ 16장 찬양 직무 배정의 연속)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윗 성 안. 다윗이 궤를 위한 장막을 준비한다. 레위인을 소집한다 — 게르손·고핫·므라리·엘리사반·헤브론·

웃시엘, 여섯 가문 대표와 그 무리들. 다윗이 선언한다 — 레위인 외에는 이 궤를 멜 수 없다,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아 우리를 찢으셨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정결하게 한다. 레위인이 어깨에 채를 꿰어 궤를 맨다. 찬

양대가 편성된다 — 수금·비파·제금 담당자들이 배정되고, 크나냐가 노래를 지도한다. 오벳에돔과 여히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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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기로 선다. 제사장 여덟 명이 나팔을 받아 든다. 행렬이 출발한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

돔의 집을 향해 올라간다. 레위인이 궤를 메고 돌아온다. 기뻐하며. 다윗이 에봇을 입고 행렬 앞에 선다.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제사한다. 제금·비파·수금 소리, 함성, 나팔 소리가 뒤섞인다. 궤가 성으로 들어온다. 다윗

이 춤추고 뛰논다. 화면이 내부로 전환된다. 창문 하나. 미갈이 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본다.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본다. 그 마음에 업신여긴다. 소리 없이.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어깨로 메는 두 번째 시도"

초벌 부제: "13장의 웃사 사건이 '규례대로 구하지 않음'(15:13)으로 읽히고 이번엔 레위인이 어깨에 채를

꿰어 멘다 — 편성·정결·악기·행렬의 네 준비가 이어진 뒤, 기쁨과 함성으로 궤가 성에 들어오는 순간, 창

안의 한 시선(29절)이 그 기쁨을 홀로 끊는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katef·mishpat·darash·samach·parats·ephod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13장 실패-15장 회복 대구 + darash-mishpat 연결 + 미갈 장면 역대기 편집)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5:13의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를 '예배의 원칙'이나 '방법론'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다윗의 발

화 — 과거 사건에 대한 자기 진단 — 로만 기록.

미갈의 업신여김(29절)을 심판·불신앙·가정 비극의 예표로 단정하지 않고, 기쁨의 행렬을 창 안에서 내려

다보는 한 인물의 시선 사실로만 보존.

다윗의 에봇 착용과 춤을 '제사장 왕' 신학으로 해석하지 않고, 레위인과 같은 옷을 입고 행렬 앞에 선 사건

사실로만 기록.

크나냐의 "능통하므로" 임명을 '은사 원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이 임명 이유로 명시한 한 단어(능통

함)의 사실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13장 웃사 사건을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15:13)로

진단하고, 레위인 여섯 가문 대표와 찬양대와 제사장 나팔 담당자를 편성하여 어깨에 채를 꿰어 궤를 다윗 성

으로 옮기는 — 기쁨과 함성의 행렬이 29절에서 창 안의 미갈이 홀로 끊는 시선으로 닫히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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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다윗이 장막을 준비하고 레위인을 모은다.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2절)라는 선

언과 함께 여섯 가문 대표가 인원수와 함께 소집된다. 다윗이 선언한다 —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아 찢으

셨다(13절). 정결 의식이 이루어진다. 레위인이 어깨에 채를 꿰어 궤를 맨다. 찬양대가 편성된다 — 크나냐가

능통하므로 노래 지도자로 세워진다. 행렬이 출발한다. 기뻐하며. 다윗이 에봇을 입고 앞에 선다. 함성과 나팔

소리 속에 궤가 성으로 들어온다. 화면이 창문 안으로 전환된다. 미갈이 다윗의 춤을 내려다보고 마음에 업신

여긴다. 소리 없이. 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준비 공간(1~24절)·야외 행렬(25~28절)·창문 컷(29절)의 3국면. 채·어깨·악기 목록·에봇·창문의 소품. 13

절 진단이 소재 뼈대.

2 첫 느낌·분위기 준비의 긴장 → 기쁨 폭발 → 창문 안 경멸의 단절. 어조가 법령·명단·서사 순으로 바뀜.

3 시작과 끝 장막 준비(1절)로 열려 미갈의 업신여김(29절)으로 닫힘. 회복의 내부와 외부가 한 장 안에서 갈림.

4 등장인물·사상 다윗(주어), 레위인 6가문, 크나냐(능통함으로 임명), 미갈(시선만). 규례대로 구함(darash+mishpat)이 중

심 사상.

5 장면 컷 장막 준비(1)/레위인 징집·정결(2~15)/찬양대 편성(16~24)/행렬·운반(25~28)/미갈의 창문(29) — 5컷.

6 의문·발견·정보 katef·mishpat·darash·samach·parats·ephod 8 원어 카드. 13장-15장 실패-회복 대구. 역대기의 미갈 장면

편집 선택.

7 동영상 편성·정결·어깨 운반·행렬의 흐름, 함성 직후 창문 안의 정적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어깨로 메는 두 번째 시도"

9 기도·내면 실패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기쁨 밖에 서 있는 곳이 제 안에 있는지를 질문인 채로 쥠.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손이 아니라 어깨: 13장의 웃사가 궤에 손을 댄 것(yad)과 15장에서 레위인이 어깨에 채를 꿰어 멘

것(katef)이 대구를 이룬다. 방법의 차이가 신체 부위 하나로 표현된다. 역대기는 이 대비를 13장에서 설명하

지 않고 15장에서야 다윗의 발화로 드러낸다 — "전에는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이의 침묵(14장)이 두 장

사이의 간격이다.

2. 결 2 — 진단의 언어, darash: 13절에서 다윗이 쓴 단어 darash는 역대기에서 예배적 탐구·먼저 묻기를 가리

키는 핵심 어휘다. "규례대로 darash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깨로 메라는 율법 규정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편성과 정결과 어깨 운반은 그 물음의 결과로 제시된다. 역대기

저자에게 darash는 예배의 전제이자 실패 분석의 기준이다.

3. 결 3 — 기쁨과 창문: 28절의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부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와 29절의

미갈 경멸이 한 절 차이다. 역대기는 삼하 6:20-23의 다윗-미갈 대화를 생략하고 미갈의 시선만 남긴다. 이 편

집은 기쁨의 행렬을 내부에서 홀로 바라보는 시선을 장의 닫기로 선택한다. 왜 그 시선을 마지막에 두는지 본

문은 말하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상 13:7·10 — 웃사 사건 — 15장 회복의 직접 배경이자 대구.

삼하 6장 — 평행 본문 — 역대기와 사무엘하의 선택적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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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3~4장 — 레위인 어깨 운반 규례 — 15:2·15의 율법 근거.

출 25:14 — 채를 고리에 꿰어 궤를 멤 — 15절의 율법 연결.

민 10장 — 제사장 나팔 규례 — 24절 나팔 배정의 배경.

대상 16장 — 찬양 직무 배정 — 15장 편성이 이어지는 다음 장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절의 장막 준비 — 궤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조용한 첫 동작.

멈춤 1: 13절에서 멈춘다 —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읽는지의 물음.

멈춤 2: 15절에서 멈춘다 — "어깨에 채를 꿰어 멘다." 한 신체 부위가 바뀐 무게.

끝: 29절에서 멈춘다 — 창 안의 미갈. 기쁨의 밖에 서 있는 한 눈빛.

F · 자족성 점검

[x] 5컷(장막·징집·편성·행렬·창문) 완결

[x] darash와 mishpat의 13절 연결, katef의 15장 반복

[x] 13장-15장 실패-회복 대구 명시

[x] 미갈 장면 역대기 편집 선택 관찰

[x] 레위인 어깨 운반과 민수기 4장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29:14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다. 권의 흐름에서 10~16장은 사

울의 끝·다윗 왕위·언약궤와 찬양의 구간이다. 15장은 그 구간의 중심부 — 궤를 마땅한 처소로 옮기는 두 번

째이자 성공한 시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3장에서 궤가 웃사 사건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국

면이 15장에서 다윗 성으로 이동하며 열린다. 이 이동이 16장의 찬양 배정과 17장의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경첩이다. 역대기 저자에게 이 장은 단순한 운반 보고가 아니라 darash — 먼저 하나님께 물음 — 이라

는 예배 원리가 처음 명시되는 국면이다. 귀환 공동체에게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근거가 되는 역사적 선례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패(13장 웃사)에서 회복(15장 어깨 운반)으로 / 손에서 어깨로 /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에서 "능통하므

로"까지의 편성으로 / 그리고 기쁨의 행렬에서 창 안의 시선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13장의 불완전한 시도를 darash — 규례대로 먼저 구함 — 으로 정정하는 운동이

다. 그 정정의 끝에 행렬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직후에 경멸의 시선이 있다. 역대기는 그 두 가지를 해소하지

않고 나란히 놓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은 궤가 쉴 곳을 얻은 뒤 터지는 찬양(16장)으로 이어진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궤 운반 준비와 행렬 보고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실패를 읽는 방식이다. 다

윗은 웃사 사건을 규례대로 구하지 않은 것으로 읽는다 — 힘의 부족이나 불운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이 읽

기가 15장 전체의 편성을 만든다. 둘째, 먼저 물음의 구조다. darash는 역대기 전체에서 예배의 전제로 작동하

는 어휘다. 어깨 운반 자체보다 그 어깨 운반을 먼저 묻고 결정한 행위가 수면 아래의 핵심이다. 셋째, 공동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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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쁨과 개인의 고립이다. 29절의 미갈은 역대기에서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그 시선이 왜 마지막에

오는지, 역대기 저자가 그 시선으로 무엇을 남기는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실패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 힘의 부족으로, 운의 탓으로, 아니면 darash — 먼저 물었는가의 물음

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기쁨의 행렬 안에 있는가, 창 안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다윗의 진단을 모범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13절에서 다윗의 입을 통

해 한 발화가 나올 뿐이다. 그 발화가 편성을 만들고 어깨를 움직이고 행렬을 낳는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

— 기쁨과 경멸이 나란히 놓인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에게 어느 쪽이 옳은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두 그림을

나란히 보여 주고 장을 닫는다. 그 닫힘 앞에 서는 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궤가 다윗 성에 안치되었다 — 16장에서 이제 노래가 터진다, 아삽에게 맡겨진

감사 찬양시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16:8)로 열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rash — 구하다·먼저 묻다.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 어깨로 메는 두 번째 시도"

P02 이진우: "darash와 mishpat — 실패를 진단하고 어깨로 돌아오는 구조"

P04 최현국: "편성에서 행렬로, 행렬에서 창문으로 — 기쁨과 경멸의 한 장"

P05 김미영: "채와 어깨 — 소품 하나가 바꾼 운반의 결"

P07 오지혜: "기뻐하며 메고, 내려다보며 업신여기다 — samach의 두 얼굴"

P11 나경아: "katef · darash · mishpat — 어깨와 구함과 규례가 만나는 절"

부제 제안: "웃사 사건(13장) 이후 다윗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15:13)고 진단하고, 이번엔 레위인 여섯 가

문 대표와 찬양대와 제사장 나팔 담당자를 편성하여 어깨에 채를 꿰어 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들어온다. 기뻐

하며. 그 기쁨을 창 안의 미갈이 홀로 끊는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레위인이 어깨에 채를 꿰어 궤를 메는 그 움직임 곁으로, 그리고 창 안에서 혼자 내려다보는

미갈 곁으로 들어가, 오늘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13절 한 줄이 오래 남습니다 — "전에는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패를 힘의 부족이나 운의 탓으로 읽지 않고, 방식의 문제로 읽어 낸 다윗의 그 눈을 봤습니다. 저도 어떤 실

패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답 없이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한복판에서 창 안에 혼자 있었던 미갈

도 — 그 고립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안에도 기쁨 밖에 서 있는 곳이 있는지를 들고

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47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5장은 진단에서 정정으로 움직여요. 13장의 웃사 사건이 실패로 남아 있는 상태에

서, 15장은 그 실패를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읽어 내고(13절), 그 읽기를 기초로 편성·정결·

어깨 운반을 수행해요. 역대기의 흐름에서 보면 이 장은 10~16장 사울의 끝·다윗 왕위·언약궤와 찬양이라는

구간의 한복판이에요. 궤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절의 darash — 구하다·찾다. 역대기에서 이 동사는 단순한 기도 요청이 아니

라 예배적 탐구·질문·문의를 가리켜요. "규례대로 darash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

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깨 운반이 단순한 방법 변경이 아니라 먼저 묻는 행위의 결과라는 점이 수면 아래에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28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가 있고, 바로 다음 절에서 미갈이 "업신여겼더라"예요. 공동체

의 기쁨과 한 사람의 경멸이 한 절 차이에 있어요. 15장은 그 긴장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닫아요. 제 안에서

그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인 채로 쥐겠습니다.

P04 최현국: 운동 한 화면으로요 — 손에서 어깨로, 실패에서 회복으로, 행렬 밖 창문 안으로. 13장의 손이 어

깨로 정정되는 운동이 15장 전체이고, 그 운동의 끝에 회복의 기쁨이 아니라 경멸의 시선이 놓여요. 역대기는

거기서 멈춰요. 해석을 주지 않아요. 다음 장을 열어 두는 열린 끝이에요.

P05 김미영: 소품으로요. 27절에서 레위인과 다윗이 모두 에봇을 입었다고 해요. 왕과 레위인이 같은 옷을 입

고 있는 그 장면이 — 15장이 준비한 것의 정점 같아요. 권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옷을 입고 같이 행렬하는

그 한 컷을, 설명 없이 남겨 두겠습니다.

성령일 선교사: 진단에서 정정으로, darash — 먼저 물음으로, 손에서 어깨로, 공동 기쁨과 창 안 경멸의 한 절

차이. 그 모두를 그대로 두고 16장으로 갑니다. 궤가 쉴 곳을 얻고 나서 이제 노래가 터집니다.

역대상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5:13 — 다윗이 13장 웃사 사건을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로 읽은 것은 본문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는가?

본문은 다윗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하지 않고, 그 진단을 레위인 징집과 어깨 운반의 동력으로만

제시한다. 진단의 정당성을 본문이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음.

Q2. 15:22 — 크나냐가 "능통하므로" 노래 지도자가 된 근거를 본문은 왜 명시하는가?

"그가 능통하므로"(maskil)라는 이유가 명단 가운데 유독 이 한 사람에게 붙는다. 다른 임명에는 이유가 없

다. 이 차이를 본문이 닫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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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5:27 — 다윗이 레위인과 같은 에봇을 입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왕이 제의 옷을 입고 행렬을 이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왕이 같은 옷을 입는다는 점을 본문은 설명

하지 않는다. 왕의 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Q4. 15:29 — 미갈이 다윗의 춤을 "업신여긴" 것을 본문은 왜 장의 마지막에 두는가?

28절의 공동체 기쁨과 29절의 미갈 경멸이 한 절 차이다. 역대기는 삼하 6:20-23의 다윗-미갈 대화를 생략

하고 미갈의 시선만 남긴다. 이 편집 선택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이 닫지 않음.

Q5. 15:15 — "모세의 명령대로"가 이 장에서 어떤 무게로 작동하는가?

레위인이 채를 어깨에 꿰어 메는 것을 "모세의 명령대로"라고 부른다. 이 연결이 이 장에서 13절의 "규례대

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음.

Q6. 15:2 —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라는 선언이 13장 서술에는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

가?

역대기는 13장에서 이 규례를 명시하지 않고, 15장에서야 명시한다. 이 서술 순서가 역대기 저자의 의도인

지 단순한 생략인지를 본문이 말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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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6장

1CH-016  ·  역사서  ·  히브리어

궤가 장막 안에 안식하자 곧장 예배의 질서가 세워진다 — 레위 사람을 세워 기념·감사·찬송하

게 하고, 아삽을 우두머리로 둔 단에서 시 한 편이 울린다. 기억에서 찬양으로, 다시 '이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16:35)의 탄원으로 흐르는 그 시가, 귀환 공동체의 기도와 한목소리로 겹친

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폭 무대: 장막 밖 결속의 마당(16:1~3, 궤 안치·번제·화목제·음식 분배)에서 궤 앞 소리의 마당(16:4~36,

레위 찬양대와 시)으로 전환.

소품: 떡·고기·건포도떡(온 백성 분배, 16:3) → 비파·수금·제금·나팔(레위 악사, 16:5~6). 나눔의 음식에서

함께 내는 소리로.

액자 구조: 내러티브(1~7절·37~43절)가 시(8~36절)를 감쌈. 시는 기억(8~22절)·찬양(23~33절)·탄원(34~36

절) 세 토막.

후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16:34와 16:41에 두 번. 장 전체

를 묶는 끈.

동사 전환: 1~3절 완료 동작(두다·드리다·나누다) → 4절부터 명령형(구하라·노래하라·감사하라·기억하라)

으로 분위기 전환.

어휘: yadah(ידָָה) 감사하다 / zakar(זכַָר) 기억하다 / chesed(חֶסֶד) 인자 / Asaph(אָסָף) 아삽(우두머리 악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도착의 안도 — 위태롭게 옮겨진 궤가 마침내 장막 안에 안식. '두었다'에서 긴장이 풀림.

선하심을 되뇌는 따뜻함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두 번 울림이 엄함이 아닌 포근함의 예배를 만

듦.

도착이 곧 제도 — 궤가 안식하자마자 레위 직무가 배정되고 아삽이 앞장섬. 어수선함 없이 질서가 세워

짐.

시간·공간의 넓어짐 — 한 장막에서 시작한 시가 옛 언약(과거)·만방(현재)·모으심(미래)으로 시야를 엶.

잔치 속 미래의 부름 — 16:35 "이방에서 건지소서"가 기쁜 노래 한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빈 데를 드러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6: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 안치 동작으로 열림.

끝(16:43):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 흩어

져 귀가하는 장면으로 닫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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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상관: 궤를 '두는'(안치) 동작으로 열려, 백성과 다윗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동작으로 닫힘. 모임에서

흩어짐으로.

축의 전환: 모인 잔치(1절)에서 흩어진 귀가(43절)로 가지만, 시 한가운데(35절)에 '흩어진 우리를 모으소

서'가 미리 놓여 있음.

완결 여부: 궤는 다윗의 장막에,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둘로 나뉘어 운영(16:39~40) — 성전이 아직 없는

과도기. 22장 이후 성전 준비로 이어지는 미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궤를 안치하고(1절),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고(3절), 레위 직무를 배정함(4·7·37·39절).

예배를 제도화하는 왕.

아삽: 궤 앞 찬양대의 우두머리(16:5·7·37). 다윗이 감사의 시를 처음으로 그의 손에 맡김 — 레위 음악 직

제의 첫 사람.

레위 사람들: 궤 앞에서 기념·감사·찬송하도록 세워짐(16:4). 헤만·여두둔 등은 기브온 번제단에서 섬김

(16:41~42) — 두 곳 분담.

온 백성: 음식을 받고(3절) 시의 청중이 되며, 끝에 각기 집으로 돌아감(43절). 결속과 분산의 양끝.

예외적 시점 — 16:35의 '우리': 시 안에서 화자가 '흩어진 우리를 모으소서'라고 기도함. 다윗 시대 정황과

어긋나는 듯한 이 '우리'가 본문에 그대로 보존됨(편집의 흔적으로 관찰).

사상: 궤의 안식 → 예배의 질서 → 감사의 시. 도착 직후 곧장 찬양을 제도화하는 흐름. chesed(인자)의 항

구성이 그 질서의 근거로 반복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1~3): 안치와 잔치 — 궤를 장막에 두고 번제·화목제를 드린 뒤, 다윗이 온 백성에게 떡·고기·건포

도떡을 나눔.

컷 2 (16:4~6): 직무 배정 — 레위 사람을 궤 앞에 세워 기념·감사·찬송하게 하고, 아삽을 우두머리로 비파·

수금·제금·나팔을 둠.

컷 3 (16:7~22): 시 1부 '기억하라' — 다윗이 아삽에게 시를 맡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

과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컷 4 (16:23~33): 시 2부 '노래하라' — 온 땅이 새 노래를, 만방이 그의 영광을. 하늘·땅·바다·들·나무가 함께

즐거워하는 우주적 찬양.

컷 5 (16:34~36): 시 3부 '건지소서'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34절) 후렴 뒤, "우리를 모으시고 이방

에서 건지소서"(35절) 탄원.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

컷 6 (16:37~43): 두 곳의 예배와 귀가 — 궤 앞에 아삽 일행을, 기브온 번제단에 헤만·여두둔을 둠. 후렴이

한 번 더 울리고, 백성과 다윗이 각기 집으로 돌아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yadah(ידָָה) — '감사하다·찬양하다'. 손을 내미는 몸짓 어근. 16:4·7·8·34·41에 반복되는 장의 핵심 동사.

zakar(זכַָר) — '기억하다·기념하다'. 16:4 레위 직무의 첫 동사, 12·15절에 다시 나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

라'로 정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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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ed(חֶסֶד) — '인자·언약적 사랑'. 16:34·41 후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ki l'olam chasdo)의 핵심

어.

Asaph(אָסָף) — 아삽. 찬양대 우두머리 이름. '모으다'(asaf) 어근과 닿음 — 시 끝의 '모으소서'(qabats)와 음의

결이 겹침. 배경.

shir(יר .노래'. 16:9 "그를 노래하며", 16: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 찬양 행위의 명사·동사' — (�גִּ

darash(�ַָ�ר) — '구하다·찾다'. 16: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

두 번 반복되는 부름.

berit(ית .언약'. 16:15~17 아브라함·이삭·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 기억의 대상' — (ְ�רגִּ

qabats(קָבַץ) — '모으다·소집하다'. 16:35 "우리를 모으시고 이방에서 건지소서" — 흩어짐의 반대 운동.

tov(טוֹב) — '선하다'. 16:34 "그는 선하시며" — chesed와 짝을 이루는 후렴의 한 축.

halal(הָלַל) — '찬양하다'. 16:25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 '할렐루야'의 어근.

zamar(זמַָר) — '악기로 찬양하다'. 16:9 "그를 찬양하며"의 어근, 비파·수금 연주와 닿음.

mishpat(ְ�ָ�ט .판단·공의'. 16:12·14 "그의 입의 판단" — 기억할 행하심의 한 항목. 배경' — (מגִּ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안식 뒤의 질서(order after rest): 궤 안치(1절)→음식 분배(3절)→직무 배정(4절)→감사 시(7절). 도착 직후

곧장 예배가 제도화되는 단방향 흐름.

시의 세 토막 아치(remember–praise–petition): 기억(8~22, 시 105편)·찬양(23~33, 시 96편)·탄원(34~36, 시

106편)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짐.

시편 콜라주(psalm collage): 16:8~36은 시 105·96·106편의 부분을 이어 붙인 모음. 역대기 저자가 다윗 시

대 예배에 시편을 연결한 편집(본문 비평 배경, 단정 아님).

후렴의 인클루지오(inclusio):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시의 끝(34절)과 마무리 내러티브(41절)에

두 번 — 시와 내러티브를 한 끈으로 묶음.

편집자 시야의 흔적(16:35): '흩어진 우리를 이방에서 모으소서'가 다윗 시대 정황을 넘어 귀환 공동체의 목

소리와 겹침 — 본문이 그 겹침을 그대로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실 예배 의례 —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물(神物)을 성소에 안치한 뒤 제사와 음식 분배로 백성을 결속하

는 의례 형식. 궤 안치+음식 분배(16:1~3)가 닿는 배경.

직업 음악가 계층 — 고대 근동 신전의 악사·성가대 제도. 역대기 저자가 레위 찬양대(아삽 계열)를 강조하

는 배경.

감사 제의(todah)와 공동 식사 — 화목제 후 제물을 백성과 나누는 결속 의례. 떡·고기 분배가 언약 공동체

의 식탁 배경과 맞닿음.

두 성소 과도기 — 궤(다윗의 장막)와 번제단(기브온 산당)이 따로 운영됨(16:39~40). 성전이 없던 시기의

예배 정황 배경.

귀환 공동체 맥락 — 역대기가 포로 귀환 이후 기록됐다는 배경. 16:35의 '모으소서'가 그 공동체의 기도와

직접 겹치도록 시가 선택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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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6:1~3 ↔ 삼하 6:17~19 (궤 안치와 백성 음식 분배 — 평행 본문)

역대상 16:8~22 ↔ 시 105:1~15 (언약 기억과 족장 보호 — 직접 출처)

역대상 16:23~33 ↔ 시 96:1~13 (만방을 향한 새 노래 — 직접 출처)

역대상 16:34~36 ↔ 시 106:1·47~48 (인자 후렴과 모으심의 탄원 — 직접 출처)

역대상 16:4~6·37~42 ↔ 대상 6:31~48 (레위 찬양대 직제 — 아삽·헤만·여두둔 배경)

역대상 16:39~40 ↔ 왕상 3:4 (기브온 산당 번제단 — 성전 이전 예배 정황)

역대상 16:35 ↔ 느 9·12장 (귀환 공동체의 감사·찬양 재건 — 평행 시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궤를 멘 어깨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 궤가 내려놓이고,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의 연기가

오른다. 다윗이 돌아서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떡을 쥐여 준다 — 남녀 모두. 그리고

화면이 궤 앞으로 옮겨간다. 레위 사람들이 줄지어 선다. 비파와 수금이 들리고, 제금이 부딪치고, 나팔이 준

비된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선다 — 아삽. 다윗이 그의 손에 시 한 장을 건넨다. 노래가 시작된다. 첫 토막은

뒤를 본다 —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둘째 토막은 밖을 본다 — 온 땅이여 노래하라, 만방에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

며 바다와 들과 나무가 함께 외친다. 셋째 토막은 앞을 본다 —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이 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진다, "우리를 모으시고 이방에서 건지소서." 온 백성이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화답한다. 화면이 다시 넓어진다 — 아삽 일행은 궤 앞에 남고, 헤만과 여두둔은 기브온 번제단으

로 떠난다. 후렴이 한 번 더 들린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 백성이 흩어져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

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간다. 모인 잔치에서 흩어진 귀가로, 그러나 노래 한가운데 '모으소서'가 남아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궤가 안식하자 노래가 세워진다 — 다윗의 감사 시"

초벌 부제: "궤를 장막에 두고 백성과 음식을 나눈 다윗이 곧장 레위 찬양대를 세우고 아삽에게 시를 맡기

니, 옛 언약을 기억하고(8~22절) 만방을 향해 노래하다가(23~33절) '이방에서 우리를 모으소서'(35절)로 닫

히는 그 시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후렴 위에서 귀환 공동체의 기도와 한목소리로 겹친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yadah·zakar·chesed·Asaph·shir·darash·berit·qabats·tov·halal·zamar·mishpat 12개 기

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액자 구조+시 세 토막 아치+시편 콜라주+후렴 인클루지오+두 성소 과도기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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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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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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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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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궤 안치 뒤 곧장 찬양대를 세우는 것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도착 직후 예배가

제도화되는 서술 순서의 형태 관찰로만 둠.

16:34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후렴을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고, 시와 내러티브를 묶는 반복구의 구조

기능으로 기록.

16:35의 '이방에서 모으소서'를 "포로 귀환 예언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다윗 시대 정황과 귀환 공동체

목소리가 겹치도록 시가 선택된 본문의 형태로만 둠.

시 105·96·106편의 인용을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안 지었다"의 단정으로 닫지 않고, 역대기 저자가 시편

부분을 이어 붙인 편집의 흔적으로 관찰만 보존.

두 성소(궤·번제단) 분리를 "성전의 필요성에 대한 교리"로 끌고 가지 않고, 성전 이전 과도기의 예배 정황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6장은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화목제를 드린 다윗이(1절) 온 백성에게 떡·고기·건포도

떡을 나누고(3절), 곧장 레위 사람을 세워 기념·감사·찬송하게 하며 아삽을 우두머리로 둔(4~6절) 그 단에서,

옛 언약을 기억하고(8~22절) 만방을 향해 노래하다가(23~33절) '우리를 모으시고 이방에서 건지소서'(35절)로

낮아지는 시 한 편을 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후렴(34·41절) 위에서 두 성소의 예배를 세운

뒤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43절) 첫 예배의 단이다.

한 문단: 궤가 들어가 앉는다. 연기가 오르고, 다윗이 백성 사이를 돌며 음식을 나눈다. 그리고 무대가 궤 앞으

로 옮겨간다 — 레위 사람들이 서고, 악기가 들리고, 아삽이 앞으로 나선다. 다윗이 시를 건넨다. 첫 토막은 뒤

를 본다, 아브라함·이삭·야곱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둘째 토막은 밖을 본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만방에

영광을. 셋째 토막은 앞을 본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진다, "이방

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한다. 아삽 일행은 궤 앞에 남고, 헤만·여두둔은 기브온 번제단

으로 떠난다. 후렴이 한 번 더 울리고,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간다. 모인 잔치에서 흩어진 귀가로, 그러나 노

래 한가운데 '모으소서'가 남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장막 밖 결속의 마당에서 궤 앞 소리의 마당으로. 음식에서 악기로 옮겨가는 소품. 내러티브가 시를 감싸는

액자. 돌아오는 '감사하라' 후렴.

2 첫 느낌·분

위기

도착의 안도. 선하심을 되뇌는 따뜻함. 도착이 곧 제도가 되는 질서. 시 안에서 시간·공간이 다 열림. 잔치 속

'건지소서'의 빈 데.

3 시작과 끝 궤를 '두는' 동작(1절)으로 열려 백성·다윗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동작(43절)으로 닫힘. 모임에서 흩어짐

으로.

4 등장인물·사

상

예배를 제도화하는 다윗, 찬양대 첫 우두머리 아삽, 두 곳에 분담된 레위 사람들. 16:35의 '우리'에 겹친 편집

의 시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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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안치·잔치(컷1)·직무 배정(컷2)·시 1부 기억(컷3)·시 2부 노래(컷4)·시 3부 건지소서(컷5)·두 성소와 귀가(컷

6) 6컷.

6 의문·발견·

정보

yadah·zakar·chesed·Asaph·shir·darash·berit·qabats 원어 카드. 안식 뒤 질서·시 세 토막 아치·시편 콜라주·후

렴 인클루지오. 시 105·96·106편 교차 참조.

7 동영상 떠들썩한 잔치 → 궤 앞 찬양대 → 시가 뒤·밖·앞을 차례로 봄 → 후렴 뒤 두 무리로 갈라져 흩어짐, 그러나

'모으소서'가 남음.

8 초벌 제목·

부제

"궤가 안식하자 노래가 세워진다 — 다윗의 감사 시"

9 기도·내면 충만(인자가 영원)과 결핍(건지소서)이 한 노래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안식이 곧 노래의 시작이다: 궤가 장막 안에 안식하는 그 멈춤이 끝이 아니다. 안식하자마자 곧장

누가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고, 시가 울린다. 도착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노래가 된다. 본문은 '예배가 중요하

다'고 말하지 않는다 — 그저 안치 다음 동작이 곧 찬양대 배정이라는 순서를 보여 줄 뿐이다. 그 순서가 곧 강

조다.

2. 결 2 — 한 시 안에 과거·현재·미래가 있다: 시는 뒤를 보고(옛 언약을 기억하라), 밖을 보고(만방이 노래하

라), 앞을 본다(우리를 모으소서). 세 방향이 한 노래 안에서 이어진다. 기억이 찬양의 근거가 되고, 찬양이 탄

원으로 낮아진다. 충만한 후렴과 채워지지 않은 기도가 같은 시에 들어 있다 — 본문은 그 긴장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둔다.

3. 결 3 — 후렴이 시와 내러티브를 묶는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시의 끝(34절)과 마무리 보고(41

절)에 두 번 온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 한 줄이 산문 안으로 들어와 한 번 더 울린다. 시와 내러티브가 이 후

렴을 끈으로 한 폭이 된다. 왜 이 문장만 두 번 오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 반복이 장 전체에 chesed의

항구성을 깔아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6:1~3 ↔ 삼하 6:17~19 (궤 안치와 백성 음식 분배 — 평행 본문)

역대상 16:8~22 ↔ 시 105:1~15 (언약 기억과 족장 보호 — 직접 출처)

역대상 16:23~33 ↔ 시 96:1~13 (만방을 향한 새 노래 — 직접 출처)

역대상 16:34~36 ↔ 시 106:1·47~48 (인자 후렴과 모으심의 탄원 — 직접 출처)

역대상 16:4~6 ↔ 대상 6:31~48 (레위 찬양대 직제 — 아삽·헤만·여두둔 배경)

역대상 16:39~40 ↔ 왕상 3:4 (기브온 산당 번제단 — 성전 이전 예배 정황)

역대상 16:35 ↔ 느 9·12장 (귀환 공동체의 감사·찬양 재건 — 평행 시야)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6:1에서 궤가 들어가 앉는 것을 본다 — 멀고 위태롭던 운동이 마침내 안식하는 그 멈춤 앞에 선다.

멈춤 1: 16:4에서 멈춘다 — 안식 직후 곧장 레위 사람이 세워지는, 도착이 제도가 되는 그 순간을 쥔다.

멈춤 2: 16:35에서 멈춘다 — 기쁜 노래 한가운데 '이방에서 건지소서'가 낮게 끼어드는 그 한 절의 무게를

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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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6:43에서 멈춘다 —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지만, 노래가 끝난 뒤에도 '모으소서'가 남는다.

F · 자족성 점검

[x] 안치·잔치·직무 배정·시 세 토막·두 성소·귀가의 6컷 완결

[x] yadah·zakar·chesed·Asaph·darash·qabats 원어 어휘 분포

[x] 액자 구조와 시 세 토막 아치의 문학 구조 기록

[x] 후렴 인클루지오(34·41절)의 형태 관찰

[x] 16:35 편집자 시야의 겹침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와

봉헌) — 중에서, 16장은 다윗 통치 블록 한가운데에서 예배의 질서가 처음 제도화되는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

서 보면, 궤가 멀고 위태롭게 옮겨지던 운동이 여기서 안식하고, 그 안식이 곧장 찬양으로 바뀐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6장에서는 감사의

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후렴과 '이방에서 모으소서'의 탄원이 한 노래 안에 같이 놓이

는 그 단이, 22~29장 성전 예배의 청사진이자 29장 다윗의 송축으로 가는 감사의 첫 목소리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안식(궤가 장막에 들어가 앉음, 1절)에서 질서(레위 직무 배정, 4절)로 / 질서에서 노래(감사의 시, 8~36절)로 /

노래 안에서 기억(과거)→찬양(현재)→모으심의 탄원(미래)으로 — 도착의 멈춤이 곧 예배의 시작이 되는 단.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옮겨지던 궤의 운동을 안식으로 멈추는 동시에 그 안식을 찬양으로 다시 움직이

는 단이다. 그 운동은 17장에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으로 이어지고, 22~29장에서 성전 예배의 청사

진으로 넓어지며,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16장의 벡터는 그 긴 호에서 '받은 것을 노래로 돌려드림'의 첫 매

듭 — 궤 앞에 처음 세워진 시 한 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예배 행정이다 — 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고, 직무를 배정하고, 시를 맡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도착 직후 곧장 찬양을 세우는 차례다. 멈춤이 끝이 아니라 새 운동의

출발이 된다 — 안식이 곧 노래로 바뀌는 이 순서가 본질이다. 둘째, 한 시 안의 시간 통합이다. 옛 언약의 기

억과 만방의 찬양과 모으심의 탄원이 한 노래에 들어 있다. 과거의 신실이 현재의 찬양을 낳고, 그 찬양이 미

래의 갈망으로 낮아진다 — 이미와 아직이 한목소리로 부딪힌다. 셋째, 16:35의 겹침이다. '이방에서 우리를

모으소서'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지만 귀환 공동체의 기도와 한목소리다. 역대기 저자가 시 106편 끝을 가져와

이 단에 넣음으로써, 자기 시대의 기도를 다윗의 입을 빌려 다시 부르게 한 것처럼 보인다 — 단정이 아닌 관

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이 도착한 뒤 곧장 무엇을 세우는가 — 멈춤을 끝으로 두는가, 새 노래의 시작으로 두는가. 그리고

내 찬양 한가운데에는 어떤 '아직 모이지 못한' 기도가 남아 있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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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6장은 독자에게 '예배를 잘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궤가 안식

한 직후 곧장 노래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노래가 충만한 후렴과 채워지지 않은 기도를 같이 품는 것

을 보여 준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시를 불렀을 때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되뇌면서 동시에

'아직 흩어진 우리를 모으소서'를 구했을 때 — 그 한목소리가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

의 불씨다. 내 안식은 새 노래의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내 찬양 한복판에는 어떤 모으심의 기도가 남아 있는

가 — 그 물음이 다윗의 첫 예배가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윗이 궤를 안치하고 예배를 세웠으니 — 이제 그가 주를 위해 집(성전)을 짓

겠다 할 때, 주께서 도리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다음 단이 시작된다(17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sed — 영원한 인자.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두 폭 무대가 이어 붙어요. 첫 폭은 떠들썩해요 — 궤가 들어가고, 연기가 오르고, 다윗이 백성 사

이를 돌며 음식을 쥐여 줘요. 카메라가 손에서 손으로 따라가요. 그러다 화면이 궤 앞으로 옮겨가면 둘째 폭이

시작돼요. 줄 선 레위 사람들, 들리는 악기들, 앞으로 나서는 아삽. 다윗이 시를 건네는 순간 화면 전체가 노래

로 채워져요. 시의 세 토막에서 카메라 방향이 바뀌어요 — 뒤(옛 언약), 밖(만방), 앞(모으소서). 그리고 후렴

이 울린 뒤 화면이 넓어지며 두 무리로 갈라져요. 궤 앞에 남는 사람들, 기브온으로 떠나는 사람들. 마지막엔

모두 집으로 흩어지는데, 노래가 끝나도 '모으소서' 한 마디가 화면에 남는 느낌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떠들썩한 잔치에서 시작해 시가 뒤·밖·앞을 차례로 보고, 후렴 뒤 두 무리로 갈라져 흩어지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궤가 들어가 앉자 노래가 시작되었다"

P02 이진우: "기억하라·노래하라·건지소서 — 한 시 안의 과거·현재·미래"

P04 최현국: "잔치에서 찬양대로 — 도착이 곧 제도가 된 단"

P05 김미영: "떡 한 덩이와 노래 한 곡 — 그리고 끝에 남은 '모으소서'"

P07 오지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두 번 울린 후렴"

P11 나경아: "yadah · zakar · chesed — 감사·기억·인자로 짠 첫 예배의 시"

부제 공동 제안: "궤를 장막에 두고 번제·화목제를 드린 뒤 백성과 음식을 나눈 다윗이(16:1~3) 곧장 레위 사

람을 세워 기념·감사·찬송하게 하고 아삽을 우두머리로 두니(16:4~6), 그 단에서 옛 언약을 기억하고(8~22절)

만방을 향해 노래하다가(23~33절) '우리를 모으시고 이방에서 건지소서'(35절)로 낮아지는 시 한 편이, 인자하

심이 영원하다는 후렴(34·41절) 위에서 귀환 공동체의 기도와 겹쳐 울린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그 노래가 울리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떡 하나를 받아 든 백성 한 사람의 곁에서, 관찰

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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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후렴을 두 번 들었습니다 —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쁜 잔치 한가운데에서 그 노래가 갑자기 낮아지며 "이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

워진 영역과 아직 빈 데가 한 노래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다 끌어안고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선하심을 되뇌면서도 모으심을 구하는 그 목소리 곁에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궤가 안식한 뒤 곧

장 노래가 세워지는 그 흐름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

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안식에서 질서로 움직여요. 궤가 멀고 위태롭게 옮겨지던 운동이 16장에서

멈추고 안식해요. 그런데 그 멈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 안식하자마자 곧장 누가 무엇을 할지가 정해

지고, 시가 울려요. 역대상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

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16장은 그 '예배'가 처음 제도화되는 단이에요. 22~29장 성전 예배

의 청사진이 여기서 노래로 먼저 울려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0~21장이 다윗의 통치이고, 그 한가운데 16장이 있어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장은 그 '드

림'의 첫 형태예요. 다윗이 궤를 안치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감사의 시를 백성의 입에 두는 것이었어요. 받은

것을 노래로 돌려드리는 것 — 그게 29장 송축의 첫 목소리처럼 들려요. 도착점을 향해 가는 감사의 시작 단이

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시가 다윗 시대를 넘어 멀리까지 닿아요. 16:35의 "이방에서 우리를 모으

소서"는 다윗의 백성이 흩어진 적 없던 그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기도처럼 들려요. 그런데 본문이 그 말을 그

대로 둬요. 역대기 저자가 시 106편 끝을 가져와 이 단에 넣은 것이, 자기 시대 — 포로에서 막 돌아온 공동체

— 의 기도를 다윗의 입을 빌려 다시 부르게 한 것처럼 읽혀요. 단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고, 질

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같은 노래 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충만과 "건지소서"라는 결핍이

같이 있어요. 이미 안식한 궤 앞에서, 아직 모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미와 아직이 한 시 안에서

부딪혀요. 그 둘을 같이 부르는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후렴 앞에서 드는 물음

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우두머리 악사의 이름 Asaph(אָסָף)가 '모으다'(asaf) 어근과 닿고, 시 끝의 '모으소

서'에 쓰인 qabats(קָבַץ)도 '모으다'예요. 모으는 사람이 모으심을 구하는 노래를 이끄는 — 이름과 기도가 음의

결로 겹치는 이 우연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후렴의 chesed(חֶסֶד) — 흩어짐과 모

음 사이를 버티게 하는 그 '영원한 인자'가,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안식에서 질서로, 궤의 멈춤이 곧 노래의 시작이 되는 이 단 — 기억하고 노래하다

가 '모으소서'로 낮아지는 시가 권 전체의 예배를 처음 제도화한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

윗이 집을 짓겠다 할 때 주께서 도리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다음에 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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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6:1~4 — 궤를 안치한 직후 곧장 레위 찬양대를 세우는 순서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제사(1절)와 음식 분배(3절) 다음 동작이 직무 배정(4절)이다. 도착 직후 예배를 제도화하는 이 순서의 의

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16:8~36 — 다윗의 감사 시가 시편 105·96·106편의 부분을 이어 붙인 모음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세 시편의 단락이 한 시로 합쳐져 있다. 다윗 저작인지 편집인지의 본문 비평 논의가 있으나, 1장 자체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3. 16:11 —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의 darash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강조인가?

'능력을 구하라'와 '얼굴을 구하라'가 잇따른다. darash의 두 번 반복이 어떤 결을 내는지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4. 16:34·41 — 같은 후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시와 내러티브에 두 번 오는 것은 왜인가?

34절은 시의 끝, 41절은 마무리 보고에 같은 문장이 놓인다. 이 반복이 단순 강조인지 구조적 묶음인지 단

정하지 않고 보존.

Q5. 16:35 — "이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가 다윗 시대 정황과 어긋나 보이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흩어진 적 없는 다윗의 백성이 부르기에 낯선 기도다. 시 106편 끝을 가져온 편집의 흔적과 귀환 공동체 시

야의 겹침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6. 16:39~40 — 궤(다윗의 장막)와 번제단(기브온 산당)이 둘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은 어떤 정황인가?

예배 장소가 두 곳으로 갈린다. 성전이 없던 과도기의 정황이지만 본문은 그 분리를 설명 없이 둔다. 질문

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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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7장

1CH-017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지으려 하자, 신탁은 짓는 손을 뒤집는다 —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

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bayit(집)의 한 단어가 성전과 왕조 두 뜻으로 갈리며 장 전

체를 끌고, 다윗의 응답은 받은 자의 놀람 "나는 누구이오며"로 열린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궁 안의 대화(1~15절)와 성소 앞의 기도(16~27절). 말의 방향이 사람→하나님→사람으로 도는 구

조.

소품 대비: 백향목(arazim) 궁(17:1) vs 휘장·장막(ohel) 아래 궤. 다윗이 본 대비. 그러나 하나님은 백향목 집

을 요구한 적 없음(17:6).

경첩 단어: '집'(bayit)이 백향목 궁(1절)·성전(4~6절)·왕조(10절~)의 세 뜻으로 갈림. 짓는 집에서 세우는 집

으로 뒤집힘.

소재 확장: 물질(백향목·휘장)에서 시간(olam, 영원)으로. 한 채의 집에서 영원한 왕조로.

동작 표식: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17:16) — 서지 않고 앉음. 받은 말의 무게.

어휘: bayit(집·핵심어) / arazim(백향목) / ohel(장막) / olam(영원) / kun(견고히 세우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거절이되 더 크게 열림 —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17:4)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

라"(17:10)가 따라옴.

계단처럼 오르는 벅참 — 집·후손·나라·왕위가 한 단씩 높아져 "영원히 견고하리라"(17:14)에서 정점.

능동에서 수동으로 — 다윗이 "내가 짓겠다"로 시작해 듣는 자·받는 자·앉은 자로 전환.

받은 말로 되읊는 단정함 — 신탁의 어휘("집을 세우리라")를 다윗이 기도에서 그대로 받음(17:25).

함께 있고 싶어 옮겨 다니신 따뜻함 — "장막과 장막에 있으며 옮겨 다녔다"(17:5). 집이 없어서가 아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7:1): "다윗이 자기 궁실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

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 사람이 집 이야기를 꺼냄.

끝(17:27):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셨나이다…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 사람이 받은 복으로 닫음.

시작과 끝의 대비: '내가 집을 짓겠다'로 열려 '주께서 내 집에 복을 주셨다'로 닫힘. 짓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뒤집힘.

경첩(17:4·10): 4절의 건축 금지와 10절의 약속 사이에서 장 전체의 방향이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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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상관: '집'(bayit)으로 열려 '집'(bayit)으로 닫힘. 그러나 처음의 집은 사람이 짓는 성전, 끝의 집은 하나

님이 세우신 왕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백향목 궁의 왕(17:1). 처음엔 집을 짓겠다는 능동의 주체, 끝엔 약속을 받고 앉은 수동의 종(abad).

자칭 '종'을 거듭 사용(16~27절).

나단: 선지자(17:1~2). 처음에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17:2) 하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davar)을 받

아 다윗에게 전함(17:3~15). 자기 판단이 신탁으로 정정됨.

하나님(여호와): 신탁의 발화자. 백향목 집을 요구한 적 없으며(17:6), 다윗의 생애 연한이 찬 뒤 후손(zera)

을 세워 그가 집을 건축하게 하리라 약속(17:11~12).

핵심 신탁(17:11~14):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네 후손을 세워…그가 나를 위하여 집

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기 고유 어구(17:14):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니" — 평행 본문 삼하 7:16의 '네 집·

네 나라'와 달리 '내 집·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렷이.

다윗의 응답(17:16):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 받은 자

의 놀람. 29:14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의 씨앗.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궁 안의 대화 — 다윗이 집 이야기를 꺼내고, 나단이 "행하라" 답함.

컷 2 (3~6절): 그날 밤의 정정 —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여 "너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와 "나는 집을 요구

한 적 없다"를 전함.

컷 3 (7~10절상): 회고 —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네 모든 대적을 멸하였노라." 과거 은혜의 요약.

컷 4 (10절하~14절): 약속의 정점 —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짓는 주체의 뒤집힘.

컷 5 (15절): 전달 —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신탁이 사람에게 닿음.

컷 6 (16~27절): 성소 앞의 기도 — 다윗이 앉아 "나는 누구이오며"로 열어, 받은 약속을 되읊으며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로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ayit(ַ�יגִּת) — '집'. 궁·성전·왕조 세 뜻으로 갈리는 장의 핵심어. 짓는 집(다윗)과 세우는 집(하나님)의 뒤집

힘이 이 단어 안에서 일어남.

zera(זרֶַע) — '씨·후손'. "네 후손을 세워"(17:11). 약속이 다윗 당대가 아닌 후손을 통해 이뤄짐을 가리킴.

olam(עוֹלָם) — '영원·오래'. 17:12·14·22·23·24·27에 반복. 약속의 시간 지평을 여는 단어.

kun(וּן�) — '견고히 세우다'. 나라(17:11)와 왕위(17:14)에 붙는 동사. 사람이 짓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굳히

는 행위.

neeman(נאֱֶמָן) — '견고한·신실한'. "주의 말씀이 진실하시니이다"(17:23~24 결의 어휘). 약속의 확실성에 대

한 다윗의 응답.

chesed(חֶסֶד) — '인자·언약적 사랑'. "내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17:13). 사울에게서와 달리(평

행 본문 대비) 후손에게는 거두지 않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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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anokhi(י י אָנכֹגִּ 나는 누구이오며'(17:16). 받은 자의 놀람을 여는 어구. 출 3:11 모세의 자칭과 같은 형' — (מגִּ

태.

abad(עֶבֶד) — '종'. 다윗이 16~27절 기도에서 자신을 거듭 부르는 자칭. 왕이 종으로 자기를 위치 지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집'(bayit)의 언어유희: 같은 단어가 궁→성전→왕조로 뜻을 바꾸며 장 전체를 끎. 짓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뒤집히는 신학적 반전(divine reversal)의 축.

신탁 속 신탁(oracle within narrative): 1~2절 대화 → 3~15절 하나님의 직접 발화 → 16~27절 기도. 내러티

브 안에 1인칭 신적 발화가 삽입되는 구조.

기도-응답 구조: 신탁의 어휘를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받아 되읊음("집을 세우리라"→"종의 집을 세우실

것을 이르셨사오니" 17:25). 받은 말로 다시 말하는 평행.

역대기 편집의 흔적(redaction): 17:14 '내 집·내 나라'(1인칭)가 평행 본문 삼하 7:16 '네 집·네 나라'(2인칭)

와 다름.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강조 —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

회고-약속의 대칭: 7~9절(과거 은혜 회고)과 10~14절(미래 약속)이 균형. 데려옴·멸함의 과거가 세움·견고

케 함의 미래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실 신전 건축 이데올로기 —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을 위해 신전을 짓고 신이 왕조 영속을 보증하는 교

환 도식. 17장은 그 도식을 뒤집어 짓는 주체를 신으로 돌림. 배경.

왕조 영속 신탁(dynastic oracle) — 신이 특정 왕가에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는 고대 근동 신탁 형식.

17:11~14가 이 장르와 닿음. 배경.

성전 건축 연기 모티프 — 전쟁의 피를 흘린 손과 성소의 거룩함을 구분하는 정결 관념. 대상 22:8·28:3에

서 명시되며 17:4 건축 금지의 후속 설명. 배경.

백향목(arazim) — 레바논산 백향목은 고대 근동 왕실·신전 건축의 최고급 자재. 다윗의 '백향목 궁'(17:1)이

그의 안정과 부의 표식.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다윗 왕조가 무너진 뒤 기록된 역대기가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들려주는 배경. 무너진

왕조에게 '영원히'의 약속이 어떤 희망이었을지의 맥락.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7장 ↔ 삼하 7장 (나단의 신탁 평행 본문 — '네 집·네 나라'→'내 집·내 나라'의 차이가 관찰의 핵

심)

역대상 17:4 ↔ 대상 22:8·28:3 (피를 흘린 손과 성전 건축 금지의 후속 설명)

역대상 17:16 ↔ 대상 29:14 ('나는 누구이오며'→'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의 도착)

역대상 17:11~14 ↔ 시 89편·132편 (다윗 언약의 시적 메아리)

역대상 17:12 ↔ 왕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 '네 씨가 집을 건축하리라'의 성취)

역대상 17:14 ↔ 눅 1:32~33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 영원한 왕위의 신약 메아리)

역대상 17장 ↔ 행 2:30 (베드로가 다윗 언약을 그리스도 부활과 연결 — 신약 해석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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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백향목 궁의 한 방이다. 다윗이 앉아 있고, 창밖 어딘가에 천 휘장 아래 놓인 궤가 보인다. 다

윗이 나단을 부른다 —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궤는 휘장 아래 있다." 나단이 고개를 끄덕인다, "행하소서." 화

면이 어두워지고 밤이 온다. 하나님의 말이 나단에게 임한다. 다음 날 나단이 다시 다윗 앞에 선다. 그러나 이

번에는 말이 다르다 —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못하리라." 다윗의 표정이 멈춘다. 그런데 거절 다음에 회

고가 이어진다 — 목장에서 데려옴, 대적을 멸함. 그리고 약속이 계단처럼 오른다 — 집을 세우고, 후손을 세

우고, 나라를 견고히 하고, 왕위를 영원히.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 나단이 모든 말을 전하고 물러난다. 카메라

가 다윗을 따라간다 — 그가 궁을 나와 성소 앞으로 걸어가 앉는다. 서지 않고 앉는다. 그리고 입을 연다 —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가 받은 말을 하나씩 되읊으며 기도한다. 마지막 프레임 — "이 복

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짓겠다던 사람이 받은 사람으로 화면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짓는 손에서 세우는 손으로 — bayit 한 단어의 뒤집힘"

초벌 부제: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되 궤가 휘장 아래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을 짓고자 하나(17:1), 나

단을 통해 온 신탁이 짓는 주체를 뒤집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17:10) 하시고, '내가 그를 내 집

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니'(17:14)로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새기며, 다윗의 응답이 받은 자의 놀람 '나

는 누구이오며'(17:16)로 열리는 역대상의 신학적 척추"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ayit·zera·olam·kun·neeman·chesed·mi_anokhi·abad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bayit 언어유희+신탁 속 신탁+기도-응답 구조+역대기 편집 흔적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7:4의 건축 금지를 "다윗이 죄인이라 자격이 없다"는 도덕 판단으로 닫지 않고, 짓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

나님으로 뒤집히는 본문의 운동과, 후속 본문(22:8·28:3)이 피 흘린 손으로 설명한다는 사실로만 둠.

17:14의 영원한 왕위를 곧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신약(눅

1:32~33·행 2:30)이 이 본문과 닿는다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기록.

17:16의 "나는 누구이오며"를 "겸손하라"는 적용 교훈으로 닫지 않고,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된 다윗의

위치와 29:14의 도착점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둠.

'내 집·내 나라'(17:14)와 삼하 7:16의 차이를 신학 우열 판정으로 닫지 않고, 역대기 저자의 인칭 강조라는

본문 전승 관찰로만 보존.

다윗 언약의 '영원'을 교리 명제로 정리하지 않고, 무너진 왕조 이후 기록된 역대기가 이 약속을 다시 들려

주는 맥락의 무게라는 관찰로만 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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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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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되 여호와의 궤가 휘장 아래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을 짓

고자 하나(17:1~2), 그날 밤 나단을 통해 온 신탁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17:4)와 "여호와

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17:10)로 짓는 주체를 뒤집고, 후손(zera)을 통해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에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7:14)고 약속하시니, 다윗이 성소 앞에 앉아 "나는 누구

이오며"(17:16)로 열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17:27)로 닫는 — bayit 한 단어가 성전과 왕조 사이를 갈

리며 짓는 손에서 세우는 손으로 뒤집히는 역대상의 신학적 척추다.

한 문단: 다윗이 좋은 집에 산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천 휘장 아래 있다. 그 대비

가 다윗을 마음 아프게 한다 — 내가 집을 지어 드리겠다. 나단이 답한다, 행하소서. 그날 밤 말이 바뀐다. 너는

짓지 못한다. 그러나 거절 다음에 회고가 온다 — 목장에서 데려왔고 대적을 멸했다. 그리고 약속이 계단처럼

오른다 — 집을 세우고, 후손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히 하고, 왕위를 영원히. 같은 단어 '집'이 다윗이 지으려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로 뜻을 바꾼다. 짓는 자가 받는 자가 된다. 다윗이 성소 앞으로 걸어가 앉는

다. 서지 않고 앉는다. 그리고 입을 연다 — 나는 누구이오며. 받은 말을 하나씩 되읊으며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로 닫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궁과 성소로 나뉘는 두 무대. 백향목과 휘장의 소품 대비. 세 뜻으로 갈리는 '집'(bayit)의 경첩. 물질에서 영원으

로 확장되는 소재. 앉아서 작아지는 다윗.

2 첫 느낌·

분위기

거절이되 더 크게 열림. 계단처럼 오르는 벅참. 능동에서 수동으로의 전환. 받은 말로 되읊는 단정함. 함께 있고

싶어 옮겨 다니신 따뜻함.

3 시작과

끝

'내가 집을 짓겠다'(1절)로 열려 '주께서 내 집에 복을 주셨다'(27절)로 닫힘. 짓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뒤집힘.

4 등장인물

·사상

능동에서 수동의 종(abad)으로 가는 다윗. 자기 판단이 신탁으로 정정되는 나단. 백향목 집을 요구한 적 없으신

하나님. 역대기 고유 어구 '내 집·내 나라'(17:14).

5 장면 컷 궁의 대화(컷1)·밤의 정정(컷2)·회고(컷3)·약속의 정점(컷4)·전달(컷5)·성소 앞 기도(컷6) 6컷.

6 의문·발

견·정보

bayit·zera·olam·kun·neeman·chesed·mi_anokhi·abad 원어 카드. 언어유희·신탁 속 신탁·기도-응답·역대기 편집

문학 구조. 왕실 신전 건축 이데올로기 배경. 삼하 7장·시 89·132편 교차 참조.

7 동영상 나단의 두 걸음(정정된 신탁) → 계단처럼 오르는 약속 → 다윗이 성소 앞으로 걸어가 앉음 → '나는 누구이오

며'로 닫힘.

8 초벌 제

목·부제

"짓는 손에서 세우는 손으로 — bayit 한 단어의 뒤집힘"

9 기도·내

면

드리려던 손이 받는 손이 된 다윗의 작아짐 — '나는 누구이오며' 앞에 같이 앉아 머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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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단어가 뜻을 바꾼다: 역대상 17장의 경첩은 '집'(bayit)이다. 다윗의 백향목 궁(1절)에서, 다윗이 지

으려는 성전(4~6절)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10절~)로 같은 단어가 세 번 뜻을 바꾼다. 다윗은 짓는 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우는 집을 말씀하신다. 이 한 단어의 갈림 안에서 짓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뒤집힌다 — 단정이 아니라, 본문이 한 단어로 운동을 일으키는 방식에 대한 관찰.

2. 결 2 — 거절이 더 큰 약속의 문이 된다: 4절의 "너는 짓지 못하리라"는 막힘이다. 그러나 그 막힘 다음에 10

절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열림이 따라온다. 거절과 약속이 한 호흡 안에 나란히 놓인다. 17장

자체는 금지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 후속 본문이 피 흘린 손으로 설명하지만, 17장은 이유 없이 약속으로

넘어간다. 그 침묵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받은 말로 다시 말한다: 16~27절 다윗의 기도는 신탁의 어휘를 그대로 되받는다. 하나님이 "집을 세

우리라" 하시니 다윗이 "주께서 종의 집을 세우실 것을 이르셨사오니"(17:25)로 응답한다. 받은 말을 들고 다

시 그 말로 기도하는 평행이다. 능동으로 시작한 사람이 받은 말의 메아리가 되어 닫는 이 구조가, "나는 누구

이오며"라는 첫마디의 작아짐과 맞물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7장 ↔ 삼하 7장 (나단의 신탁 평행 본문 — '네 집·네 나라'→'내 집·내 나라' 차이)

역대상 17:4 ↔ 대상 22:8·28:3 (피 흘린 손과 성전 건축 금지의 후속 설명)

역대상 17:16 ↔ 대상 29:14 ('나는 누구이오며'→'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의 도착)

역대상 17:11~14 ↔ 시 89편·132편 (다윗 언약의 시적 메아리)

역대상 17:12 ↔ 왕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 '네 씨가 집을 건축하리라'의 성취)

역대상 17:14 ↔ 눅 1:32~33 (수태고지 — 영원한 왕위의 신약 메아리)

역대상 17장 ↔ 행 2:30 (베드로가 다윗 언약을 그리스도 부활과 연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7:1에서 시작한다 — 백향목 궁과 휘장의 대비를 마음 아파하며 집을 짓겠다고 나선다.

멈춤 1: 17:4에서 멈춘다 — "너는 짓지 못하리라." 능동의 손이 막히는 지점을 쥔다.

멈춤 2: 17:14에서 멈춘다 —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니." 짓는 손이 세우는 손으로 뒤집히는 정

점을 든다.

끝: 17:16~27에서 멈춘다 — "나는 누구이오며"로 앉아, 받은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기도로 닫는다.

F · 자족성 점검

[x] 궁의 대화·밤의 정정·회고·약속·전달·성소 기도의 6컷 완결

[x] bayit·zera·olam·kun·neeman·chesed·mi_anokhi·abad 원어 어휘 분포

[x] 언어유희와 신탁 속 신탁·기도-응답의 문학 구조 기록

[x] 역대기 편집 흔적(17:14 '내 집·내 나라') 형태 관찰

[x] 거절과 약속이 한 호흡 안에 놓이는 구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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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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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17장은 다윗 단락의 한복판이면서 성전 단락을 미리 여는 신학적 척추다. 구속사의 호

에서 보면, 1장이 아담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 이스라엘까지 좁혀 왔다면, 17장은 그 좁혀진 계보가 향하던 언

약의 심장을 드러낸다 — 짓는 분이 하나님이심. 다윗이 손으로 무엇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

고 그를 위해 더 큰 것을 세우신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주

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17장에서는 거절을 통해 더 큰 약속을 여시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너진 왕조 이후

의 공동체에게 "그 영원한 언약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17장이 건네는 무게

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간의 능동(다윗이 집을 짓겠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능동(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10~14절)으로 /

짓는 손(banah)에서 세우는 손(kun)으로 / 드리는 자에서 받는 자로 — 같은 단어 bayit 안에서 주체가 뒤집힌

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사람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더 크게 거두어 가시면서 다윗을 받는 종의 지점에

앉히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2장 이후 성전 준비로 이어지고, 29:14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는 온 회

중의 송축으로 펼쳐진다. 17:16의 "나는 누구이오며"가 29:14의 도착점에 미리 둔 씨다. 17장의 벡터는 권 전

체가 향하던 심장 — 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한 문장이 신탁으로 새겨진 지점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성전 건축 제안과 그 응답이다 — 다윗이 집을 짓겠다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왕조를 약속하신

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주체의 전복이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을 위해 신전

을 짓고 그 대가로 왕조의 영속을 보장받는다. 17장은 그 교환 도식을 뒤집어, 짓는 주체를 하나님께 돌린다

— 사람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집을 세우신다. 둘째, 무너진 약속

의 재상연이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무너진 뒤 기록됐다. 그런데도 '영원히 견고하리라'를 정정 없

이 들려준다 — 사람의 왕조는 무너졌어도 '내 나라'(17:14)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본문은 1인칭 어구로

그 가능성을 연다. 셋째, 받음의 발견이다. 다윗이 드리려다 받았다는 사실이, 마지막 장에서 온 회중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 송축하는 자기 이해로 펼쳐진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받은 것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 내가 짓겠다고 나선 국면에서 멈춤

을 만났을 때, 그것이 막힘인가 더 큰 것의 문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받았기에 "나는 누구이오며"라고 앉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7장은 독자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집을 가

진 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드리려다 멈춰지고, 그 멈춤 안에서 자기가 받은 자였음을 발견하고 앉는 것을 보

여 준다. 무너진 왕조 이후의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 "우리가 세운 것은 무너졌으나 그분이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어떤 멈

춤 앞에서 받은 자였음을 발견하는가 — 그 물음이 다윗 언약의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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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짓는 손에서 세우는 손으로 뒤집힌 언약의 심장이 새겨졌다 — 이제 다윗의 전

쟁과 통치(18장)가 이어지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워 주신 나라가 대적을 이기고 견고해지는 구체의 역사로

펼쳐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yit — 짓는 집과 세우는 집.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두 방향의 걸음이 보여요. 첫 걸음은 나단의 걸음이에요 — 그가 다윗에게 갔다가, 밤에 하나님의

말을 받고, 다시 다윗에게 가요. 같은 사람이 같은 길을 두 번 걷는데, 두 번째 말이 첫 번째 말을 정정해요. 둘

째 걸음은 다윗의 걸음이에요 — 그가 궁에서 성소 앞으로 걸어가 앉아요. 나단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을 사람

에게 날랐다면, 다윗의 걸음은 받은 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두 걸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

며 장을 짜요. 그리고 화면 전체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떠다녀요 — 백향목 집, 짓지 못할 집, 세우실 집. 같은

글자가 뜻을 바꾸며 떠다니는 게 보여요.

성령일 선교사: 나단의 두 걸음과 다윗의 한 걸음, 그 사이를 떠다니는 '집'의 세 뜻이 한 화면을 짜는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나는 누구이오며 — 앉아서 작아진 한 사람의 기도"

P02 이진우: "내가 짓겠다에서 주께서 세우셨다로 — 방향이 뒤집힌 27절"

P04 최현국: "나단의 두 걸음 — 정정된 신탁이 다윗을 성소 앞에 앉히다"

P05 김미영: "백향목과 휘장 —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 옮겨 다니셨다"

P07 오지혜: "계단처럼 오르는 영원 — 집·후손·나라·왕위가 한 단씩"

P11 나경아: "bayit 하나가 세 뜻으로 — 짓는 집에서 세우는 집으로"

부제 공동 제안: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되 궤가 휘장 아래 있음을 마음 아파하며 집을 짓고자 하나(17:1~2),

그날 밤 나단을 통해 온 신탁이 '너는 짓지 못하리라'(17:4)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17:10)로 짓는

주체를 뒤집고, 후손(zera)을 통해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17:14)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니, 다윗이 성소 앞

에 앉아 '나는 누구이오며'(17:16)로 열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17:27)로 닫는 — 받은 자의 기도로 마무

리되는 다윗 언약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다윗이 성소 앞에 앉은 그 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짓겠다던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어 앉은

그 순간,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다윗이 드리려다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백향목 궁을 가졌으면서도 주

의 처소를 마음 아파했고, 주께 좋은 것을 드리려 했는데, 주께서는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을 그에게 세워 주셨

습니다. 드리려는 손이 받는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사실은 받은 것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이오며"라고 앉아서 말한 그 작아짐 앞에 같이

앉아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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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신탁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짓는 손과 세우는

손이 뒤바뀌는 그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무너진 왕조 이후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

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인간의 능동에서 하나님의 능동으로 움직여요. 다윗이 "내가 집을 짓겠

다"는 능동으로 시작하는데, 4절에서 그 능동이 막히고, 10절부터 하나님의 능동이 그것을 대체해요 — "여호

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사람이 하려던 일을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

윗을 능동의 주체가 아니라 받는 종(abad)으로 위치시켜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의 신학적 척추가 바로 이 장이에요.

짓는 분이 하나님이심이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이 장은 다윗 단락(10~21장)의 한복판이면서 성전 단락(22~29장)을 미리 여

는 경첩이에요. 17:12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가 22장 이후 성전 준비로 이어지고, 17:16의 "나

는 누구이오며"가 29:14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로 이어져요. 도착점이 이미 17장에 씨로 들어 있어요. 다윗이 받은 자의 처지로 앉은 것이, 마지막

장에서 온 회중이 받은 것으로 드리는 송축으로 펼쳐져요. 1장이 아담으로 문을 열었다면, 17장은 그 긴 계보

가 향하던 언약의 심장을 보여 줘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무너진 왕조 이후에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이 떠올라요. 역대기는 다

윗 왕조가 바벨론에 무너진 뒤에 기록됐어요. 그런데도 이 장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그

대로 들려줘요. 약속은 무너졌는데 본문은 영원을 말해요. 이게 단순한 옛 기록의 반복이 아니라, 무너진 자들

에게 "그 영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다시 건네는 것처럼 읽혀요. 단정은 아니에요 — 그렇게 읽힌

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거절과 약속이 한 호흡 안에 같이 있어요. "너는 짓지 못하리라"는 막힘과 "내가 너

를 위하여 세우리라"는 열림이 4절과 10절에 나란히 놓여요. 거절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의 시작이 되는 그

긴장이요. 다윗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앉아서 감사한 그 마음이 — 막힘 안에서 더 큰 것을 본 사람의 마

음이 아닐까.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거절을 받고도 "나는 누구이오며"라고 말한 그 음성 앞에서 드는 물음이

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4절의 '내 집과 내 나라'(beti·malkuti, 1인칭 소유)가 평행 본문 삼하 7:16의 2인

칭과 갈리는 게 핵심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그 나라를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또렷이 한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뒤에 읽으면 이 1인칭이 다르게 들려요 — 사람의 왕조는 무너졌어도 '내 나라'는 무너

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kun(견고히 세우다)이 사람이 '짓다'(banah)와 다른 동사

라는 것 — 사람은 짓고 하나님은 견고히 세우신다는 구별이, 이 장의 뒤집힘을 어휘로 드러내는지 — 질문으

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인간의 능동에서 하나님의 능동으로, 짓는 손에서 세우는 손으로 — 거절이 더 큰

약속의 문이 되고, 다윗이 받은 자로 앉은 그 지점이 권 전체의 신학적 심장을 이룬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전쟁과 통치가 이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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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7:1 —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본문은 그 동기를 무엇으로 두는가?

다윗은 자기 백향목 궁과 궤의 휘장을 대비하며 마음 아파한다. 그 동기가 경건인지, 왕의 자존심인지, 둘

다인지 — 본문은 평가하지 않는다. 나단도 처음엔 "행하라" 답한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17:4 —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금지의 이유를 17장 자체는 왜 말하지 않는가?

17장에는 금지의 이유가 없다. 후속 본문(22:8·28:3)이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설명하지만, 17장은 이유 없

이 약속으로 넘어간다. 이 침묵의 의미를 닫지 않고 보존.

Q3. 17:11~12 — 약속이 다윗 당대가 아닌 '후손'(zera)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네 후손을 세워…그가 집을 건축하리라." 약속이 다윗을 건

너뛰어 다음 세대로 간다. 솔로몬을 일차 성취로, 더 먼 성취를 메시아로 읽는 전통이 있으나 본문은 닫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4. 17:14 — '내 집과 내 나라'(1인칭)가 평행 본문 삼하 7:16의 '네 집과 네 나라'(2인칭)와 다른 것은 어떤 강

조인가?

역대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1인칭으로 또렷이 한다. 이 인칭 차이가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선택

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 단정하지 않고 관찰로 보존.

Q5. 17:16 — 왕인 다윗이 자신을 '종'(abad)으로 거듭 부르고 "나는 누구이오며"로 기도를 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백향목 궁의 주인이 자기를 가장 작게 부른다. 이 자기 위치 지음이 단순한 겸손 양식인지, 받은 자의 실제

놀람인지 —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29:14의 송축으로 이어지는 씨로 둠.

Q6. 17:1~27 — 무너진 다윗 왕조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가 '영원한 왕위' 약속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은 무엇

을 위한 선택인가?

역대기는 왕조가 무너진 뒤에 쓰였다. 그런데도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정정 없이 전한다. 무너진

자들에게 이 영원이 무엇이었을지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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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8장

1CH-018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18:6·13) — 이 반복 선언이 두 기둥처럼 장

을 받치고, 노획한 금·은·놋이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지며(18:11), 온 이스라엘이 정

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18:14) — 17장 언약 직후 이 승전 요약이, 모든 전리품을 성전을 향해

미리 드리는 헌신의 첫 풍경.

관찰된 사실

역대상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사방 확장(블레셋·모압·소바·다메섹·에돔) 후 예루살렘으로 수렴. 전투 현장이 다윗 왕의 도성으로

향하는 노획물의 귀환 구조.

형식: 승전 요약 보도(왕실 기록 장르). 한 절당 한 전투의 압축. 후반부는 통치 제도 확인과 신하 명단으로

마감.

소품: 병거 1,000승·마병 7,000명·보병 20,000명(4절), 힘줄 끊긴 말들, 금 방패(7절), 성전 재료 될 놋(8절),

하도람의 금·은·놋 그릇들(10절), 다섯 나라에서 온 은금(11절).

두 기둥 후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yasha, 6절·13절) — 장 전체의 주어를

확정하는 선언.

주목 요소: 18:8 "솔로몬이 이것으로 놋 바다와 기둥들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 본문이 미래를 삽입.

전투 서술이 성전 지향을 가리키는 역대기 특유의 편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빠른 서술 안에 두 번의 선언 멈춤(6·13절) — 전투 속보가 신학 선언으로 두 번 차단됨.

들어오는 노획물이 11절에서 전환 — 여호와께로 흘러가는 방향성.

17장 언약 "이 후에" 전개 — 말씀이 역사로 확인되는 분위기.

큰 숫자들이 다윗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기심의 증거로 읽힘.

8절 놋의 미래 연결 — 지금 전투가 성전 준비의 흐름 안에 있다는 서사적 삽입.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8: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 "이 후에"(17장 언약 후)로 시작, 즉각적 전투.

끝(18:17):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측근에서 으뜸이 되었더라" — 내부 질서의 확인으로 마감.

전개: 외부 확장(1~13절) → 내부 통치 선언(14절) → 신하 명단(15~17절).

언약(17장) → 전쟁(18:1~13) → 드림(18:11) → 통치(18:14) → 명단(18:15~17)의 흐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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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주어이지만 행동의 근원이 아님 —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그의 승리의 원인을 이전함. 11

절에서 노획물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자로 등장. 14절에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자로 규정됨.

하닷에셀(Hadadezer): 소바 왕. 유브라데까지 세력을 넓히려 하다가(3절) 다윗에게 패함. 금 방패와 놋을 노

획당함.

다메섹 아람: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22,000명이 죽고 수비대 아래 조공 신세가 됨(5~6절).

도우(하맛 왕)·하도람: 하닷에셀의 패배를 알고 다윗에게 사례함 — 반대편 강대국의 패배가 주변 왕들의

자발적 접근을 이끌어 냄(9~10절).

신하들(15~17절): 요압(군대장관)·여호사밧(사관·mazkir)·사독·아비멜렉(제사장)·스라야(서기관)·브나야

(그렛과 블렛 관할)·다윗의 아들들(왕의 측근 으뜸). 기능별로 분화된 왕정 조직.

노획물: 행동의 대상이자 방향을 드러내는 신학적 소품.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흘러가는 것이 장의

사상적 방향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서쪽과 동쪽 — 블레셋을 쳐 가드를 빼앗고, 모압을 쳐 조공을 받음.

컷 2 (3~4절): 북쪽 — 소바 왕 하닷에셀을 유브라데까지 가서 침. 병거·마병·보병 노획, 말의 힘줄을 끊어

병거 100승만 남김.

컷 3 (5~6절): 다메섹 아람의 지원군 22,000을 치고 수비대를 둠. 첫 후렴 —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컷 4 (7~11절):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료 될 놋을 가져옴(8절 미래 삽입). 하도람의 예물을 받음.

모든 노획물을 여호와께 드림(11절).

컷 5 (12~13절): 남쪽 — 에돔을 치고 18,000을 죽임, 수비대를 둠. 두 번째 후렴 —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컷 6 (14~17절): 통치 선언(정의·공의), 신하 명단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kah(נכָָה) — '치다·죽이다'. 1·2·3·5·12절 반복 동사. 각 전투 단락의 시작을 표식하는 어휘. 장 전체를 꿰

는 행동 동사.

yasha(יַָ�ע) — '구원하다·이기게 하다'. 6·13절 후렴 핵심 동사. 히필형으로 사용 — "이기게 하셨더라"는 사

역형(여호와가 이기게 만드셨다).

Hadadezer(ֶהֲדַדְעֶזר) — '하닷(폭풍 신)이 도움'이라는 뜻의 아람 왕명. 이름 자체가 신의 도움을 주장하는 구

조. 장의 두 신학 — '어느 신의 도움'이냐 — 의 무대.

qadash(�ַקָד) — '거룩히 구별하다'. 11절 "다윗 왕이 그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되"의 동사. 사역형으로 "거룩

하게 하다·구별하여 드리다".

mishpat(ְ�ָ�ט .정의·판결'. 14절. 법적·사회적 질서의 실현을 뜻하는 명사' — (מגִּ

tsedaqah(צְדָקָה) — '공의·의로움'. 14절. 관계적 올바름·규범적 정직성. mishpat와 쌍으로 나타나며 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신학적 쌍어.

nechoshet(נחְֶֹ�ת) — '놋·청동'. 8·10절 반복. 성전 기물의 재료로 이어지는 금속 어휘. 현재 노획물이 미래 성

전 기물로 변환될 것임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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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kir(מַזְ�גִּיר) — '사관(史官)'. 15절 여호사밧의 직함. '기억하게 하는 자·기록하는 자'의 뜻. 왕실 공식 기억

관리자.

shalal(ָ�לָל) — '노획물·전리품'. 장 전체에 흐르는 개념. 여호와께 드려지는 방향으로 전환될 소품들을 가리

키는 어휘.

nasa(נָָ�א) — 조공 맥락에서 '바치다·운반하다'. 2절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행위.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주기

적으로 드리는 물자 납부 형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두 기둥 후렴(refrain):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6·13절)가 장의 두 단락을 열

고 닫는 신학 선언. 사건이 이 선언 안에 포함되는 구조.

병행 승전 구조(parallel victory structure): 각 전투 단락이 '쳤다 → 노획했다 → 조공·수비대'의 동일 형식으

로 반복됨. 형식의 반복이 여호와의 주도가 반복됨을 강조.

성전 예비 삽입(temple anticipation motif): 18:8b "솔로몬이 이것으로…"가 전투 서술 안에 미래를 삽입. 역

대기 특유의 성전 지향 편집. 현재 행위가 미래 봉헌의 준비임을 형식으로 표시.

드림의 전환점(tribute-to-consecration turn):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공·노획물이 11절에서 방향을 전환해 여

호와께로 드려짐. 장의 움직임이 "노획 → 헌물"로 바뀜.

명단 폐막(official list closure): 전쟁·드림 서술이 기능별 신하 명단(15~17절)으로 닫힘. 왕정의 안정된 질

서를 선언하는 닫음 형식.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승전 보도 형식: 고대 근동 왕실 기록에서 왕이 어디를 쳤는지, 무엇을 노획했는지, 속국으로 삼았는지를

압축 서술하는 장르. 18장 전체가 이 형식을 따름. 배경.

말의 힘줄을 끊음: 병거 전력을 무력화하되 이스라엘 보병 운용에 맞게 남은 병거 100승만 보존하는 군사

관행. 신명기 17:16 왕의 병마 제한 율법의 맥락. 배경.

금 방패: 왕실의 위세를 드러내는 의식용·전시용 기물. 노획한 금 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승

전의 증거물 전시 관행. 배경.

수비대(netsiv) 설치: 속국 지배 구조 — 승전국이 패전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조공 체계를 유지. 다메섹·

에돔에 수비대를 둔 18:6·13의 배경.

전쟁 노획물의 신전 헌납: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 노획물을 자기 신의 신전에 바치는 것이 왕권의 경건

을 보여 주는 표준 관행. 18:11 드림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8장 ↔ 삼하 8장 (직접 평행 본문 — 거의 동일한 사건, 역대기가 8절 놋의 성전 연결과 에돔 전투

를 더 명확히 함)

역대상 18:1~13 ↔ 대상 17:1~27 (다윗 언약 직후 전개 — "이 후에"의 시간 연결)

역대상 18:11 ↔ 대상 29:2~5 (자원 드림 선언 — 18장 드림이 29장 드림의 예비)

역대상 18:8 ↔ 왕상 7:15~47 (솔로몬의 놋 기물 — 다윗의 놋 노획이 재료적 기원)

역대상 18:4 ↔ 신 17:16 (왕의 병마 제한 — 힘줄을 끊는 행동의 율법 배경)

역대상 18:14 ↔ 삼하 8:15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 — 직접 평행, 왕권 성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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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8:8 ↔ 대상 22:3~5 (다윗이 성전 위해 놋을 예비함 — 18장 노획과 22장 준비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예루살렘에서 켜진다. "이 후에" — 17장의 언약 직후다. 다윗이 서쪽으로 간다. 블레셋을 치고 가드

를 빼앗는다. 동쪽으로 간다. 모압을 치고 조공을 받는다. 북쪽으로 간다. 유브라데 강가까지 밀어붙이며 하닷

에셀을 친다 — 병거 1,000승, 마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잡는다. 말들의 힘줄을 끊는다. 병거 100승만 남

긴다. 다메섹 아람이 달려온다. 22,000명을 친다. 수비대를 세운다. 그리고 본문이 멈춘다. 자막이 뜬다 — "다

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화면이 바뀐다. 금 방패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놋이

실려 온다 — 화면에 미래가 겹쳐진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더라." 하도람이 예물을 가지

고 온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 — 지금 가져온 것과 그동안 쌓인 것 모두. 카메라가 남쪽

으로 간다. 에돔 18,000명. 수비대. 두 번째 자막 —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화면

이 조용해진다. 자막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신하들의 얼굴

이 차례로 지나간다 — 요압, 여호사밧, 사독, 스라야, 브나야, 다윗의 아들들. 나라가 정돈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어디로 가든지 — 노획물이 드림이 되는 승전 요약"

초벌 부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18:6·13)는 두 기둥 선언이 장을 받치고,

노획한 금·은·놋이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지며(18:11), 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로 온 이

스라엘을 다스리는(18:14) — 17장 언약 직후 이 승전 요약이, 성전을 향한 헌신의 결을 먼저 보여 주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akah·yasha·Hadadezer·qadash·mishpat·tsedaqah·nechoshet·mazkir·shalal·nasa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기둥 후렴·병행 승전 구조·성전 예비 삽입·드림 전환점·명단 폐막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는 적용 교훈

으로 닫지 않고, yasha 동사의 히필형과 두 기둥 후렴의 위치라는 문학 형태 관찰로만 보존.

말의 힘줄을 끊는 행동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교훈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명기 17:16 율법 배경과

군사 관행이라는 역사 관찰로만 기록.

18:8의 놋이 성전 기물로 이어지는 서술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설교로 닫지 않고, 역대

기 성전 지향 편집 형태와 미래 삽입 기법으로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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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를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로 전환하지 않고, 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신학적 쌍어 어휘라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드림(11절)을 "헌금의 모범"으로 적용화하지 않고, 노획물이 여호와께 흘러가는 방향성과 qadash 동사의

사역형이라는 본문 형태 관찰로 남겨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8장은 다윗 언약(17장) 직후 블레셋·모압·소바·아람·에돔을 차례로 제압하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yasha, 6·13절)는 선언이 두 기둥을 세우고, 노획한 금·은·놋이 자기 곳

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지며(qadash, 11절), 온 이스라엘이 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로 다스려지는

(14절) — 승전의 결이 헌물의 결로 전환되고 기능별 신하 명단으로 닫히는 왕정 보도다.

한 문단: "이 후에" — 17장 언약 직후다. 다윗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간다. 가는 곳마다 이기고, 노획

하고, 수비대를 세운다. 그 한가운데 본문이 두 번 멈춘다 —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

져온 금 방패, 성전 재료가 될 놋, 하도람의 예물, 다섯 나라에서 온 은금 — 이 모두가 11절에서 방향을 바꾼

다.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흘러간다. 그리고 장은 조용히 닫힌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기능

별로 정돈된 신하들, 왕의 측근에 선 아들들. 전쟁으로 열리고 질서로 닫히는 장이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배경·소

품·소재

사방 확장 후 예루살렘 수렴. 승전 요약 형식. 힘줄 끊긴 말·금 방패·성전 재료 놋의 소품들. 두 기둥 후렴 선언.

2 첫 느

낌·분위

기

빠른 서술 안 두 번의 선언 멈춤. 들어오는 노획물이 11절에서 드림으로 전환. 8절 놋의 성전 연결 삽입. 큰 숫자들

이 여호와의 이기심 증거로 읽힘.

3 시작

과 끝

"이 후에"(17장 언약 후)로 시작 → 신하 명단으로 마감. 외부 확장에서 내부 질서로.

4 등장

인물·사

상

다윗(주어이지만 공을 이전함). 하닷에셀(패자). 도우·하도람(자발적 접근). 신하 명단. 노획물의 방향성이 사상 핵

심.

5 장면

컷

서·동(컷1~2)·북(컷2~3)·드림 전환(컷4)·남(컷5)·통치·명단(컷6) 6컷.

6 의문·

발견·정

보

nakah·yasha·Hadadezer·qadash·mishpat·tsedaqah·nechoshet·mazkir·shalal·nasa 원어 10개. 두 기둥 후렴·병행 구조·

성전 예비 삽입·드림 전환·명단 폐막 문학 구조. ANE 승전 보도 형식·조공·수비대 배경.

7 동영

상

지도 위 사방 화살표 → 두 번의 선언 자막 → 11절 드림 전환 → 신하 명단 마감.

"어디로 가든지 — 노획물이 드림이 되는 승전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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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부

제

9 기도·

내면

11절 드림의 방향성, 8절 놋의 미래 연결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기둥 선언이 만드는 구조: 18장을 읽으면 전투 서술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런데 6절과 13절에서

본문이 멈춘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이다. 이 선언들이 장의 뼈대를 이

룬다 — 전투들이 이 선언 안에 포함되는 구조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선언의

위치로 보여 준다. 이 형식의 반복이 곧 신학의 주장이다.

2. 결 2 — 11절의 방향 전환: 1~10절은 노획물이 들어오는 흐름이다. 병거, 금 방패, 놋, 예물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런데 11절에서 방향이 바뀐다 — "다윗 왕이 그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되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것

과 함께 하니라." 들어온 것이 다시 나간다. 지금 막 얻은 것뿐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것도 함께다. 장의 움직

임이 "노획 → 헌물"로 전환되는 순간이 11절이다. 이 전환이 장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3. 결 3 — 8절의 미래 삽입: "베아와 군에서 놋을 심히 많이 가져오니 이것으로 솔로몬이 놋 바다와 기둥들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전투 이야기 한가운데 갑자기 미래가 들어선다. 역대기 저자가 이 삽입을 통해 말

하려는 것 — 지금의 전쟁과 노획이 훗날 성전 기물과 이어져 있다는 것 — 을 본문은 미래 삽입의 형태로 보

여 준다. 다윗의 행동이 성전을 향한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이, 이 한 절의 역할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8장 ↔ 삼하 8장 (직접 평행 본문 — 역대기가 놋의 성전 연결을 더 명확히 함)

역대상 18:1~13 ↔ 대상 17:1~27 (다윗 언약 직후 전개 — "이 후에"의 시간 연결)

역대상 18:11 ↔ 대상 29:2~5 (자원 드림 선언 — 18장 드림이 29장 드림의 예비)

역대상 18:8 ↔ 왕상 7:15~47 (솔로몬의 놋 기물 — 다윗의 놋 노획이 재료 기원)

역대상 18:4 ↔ 신 17:16 (왕의 병마 제한 율법 배경)

역대상 18:14 ↔ 삼하 8:15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 — 직접 평행)

역대상 18:8 ↔ 대상 22:3~5 (다윗이 성전 위해 놋을 예비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출발: 18:1의 "이 후에"에서 시작한다 — 17장 언약 직후의 이 전환을 든다.

멈춤 1: 18:6에서 멈춘다 —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첫 번째 선언을 쥔다.

멈춤 2: 18:8에서 멈춘다 — "이것으로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더라." 미래 삽입 앞에 선다.

멈춤 3: 18:11에서 멈춘다 — 노획물이 드려지는 방향 전환을 든다.

끝: 18:14에서 멈춘다 —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통치 선언의 무게를 든다.

F · 자족성 점검

[x] 6컷 장면 완결 (서·동·북·드림 전환·남·통치 명단)

[x] nakah·yasha·qadash·mishpat·tsedaqah·nechoshet·mazkir 원어 어휘 분포

• 

• 

• 

• 

• 

• 

• 

• 

• 

• 

• 

• 

• 

• 

175



[x] 두 기둥 후렴과 병행 승전 구조와 성전 예비 삽입의 문학 구조 기록

[x] 8절 미래 삽입(성전 지향 편집)의 형태 관찰

[x] ANE 승전 보도 형식·조공·수비대 배경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29:14)다. 권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와 봉헌) — 중에

서 18장은 17~20장 '다윗 언약·승전 블록'에 놓인다.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고, 18

장은 그 언약이 역사 위에서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여 준다 —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

라"가 그 확증의 선언이다. 그리고 확증의 결과물이 여호와께 드려진다(11절). 이 드림이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회복의 따뜻함으로 다시 부르심, 자원하는 드림을 기뻐 받으심 — 의 흐름 안에 놓인다. 18:11

의 "여호와께 드림"은 29:14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드림의 첫 형태이자, 훗날 성전

기물의 재료가 될 놋의 예비(18:8 ↔ 22:3)로 성전 봉헌 블록과 이어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언약(17장) 이후 역사의 확증으로 / 사방의 제압에서 한 중심으로의 수렴으로 / 노획물에서 헌물로의 방향 전

환으로 / 외부 확장에서 내부 통치 선언으로 — 전쟁이 드림의 결로, 승리가 헌신의 언어로 전환되며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여호와의 이기심(yasha)이 두 번 확증된 다음 그 결과물이 여호와께 되돌아가는

(qadash) 흐름을 보여 준다. 이 운동은 22~29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29:14의 드림으로 닫힌다. 18장의 벡터는 그 드림의 호에서 — 전쟁 노획물이 처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께로 향하는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왕의 군사적 팽창이다 — 어느 나라를 치고, 무엇을 얻고, 수비대를 두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승리의 귀속이다. 본문은 다윗이 용맹하거나 지략이 뛰어나다고 묘사하지 않는다.

두 번의 선언이 모든 전투의 원인을 여호와께 이전한다 —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

리의 공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둘째, 드림의 방향이다. 노획물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11절에

서 전부 드려진다 — 새로 얻은 것과 이미 갖고 있던 것 모두. 들어온 것이 다 위로 향하는 구조다. 셋째, 성전

지향의 삽입이다. 8절에서 전투 서술 한가운데 미래가 들어선다 — 지금의 놋이 성전 기물이 될 것이다. 지금

의 전쟁이 성전 준비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시제 전환으로 보여 준다. 이 세 층위가 가시적 전투 서

술 아래서 움직인다.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의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채로,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얻은 것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

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8장은 독자에게 "드려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흘러가는 것을 보여 주고, 지금 가져온 놋이 훗날 성전 기물이 될 것임을

미리 알려 주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두 번의 선언이 장 전체를 감싸는 것을 보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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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분열과 포로를 지나온 공동체가 이 장면을 읽었을 때 — "우리가 얻은 것을 드리는 일이 성전을 세우는

흐름 안에 있다, 지금의 일이 미래와 이어져 있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이 어디와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채로 드리는 일 — 그 물음이 역대상 18장

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여호와께 노획물을 드렸다 — 이제 다윗의 조문 사

신이 암몬에서 모욕을 당하며 그 평화가 전쟁으로 이어지고, 아람이 다시 연합하는 새 국면이 열린다(19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asha — 이기게 하심.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지도 위에 화살표들이 뻗어 나가는 화면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동·북·남으로 화살표가

나가요. 그런데 화살표가 나가는 것보다 더 강한 게, 그 화살표들이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화살표예

요 — 노획물과 드림이 중심으로 모여요. 빠르게 펼쳐진 지도가 두 번 멈춰요 — 6절과 13절에서. 그때마다 자

막이 떠요 —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11절에서 화면이 전환돼요 — 들어오던 것이 위로 올라

가는 것처럼요, 노획물이 드림이 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화면은 신하들의 열이에요. 나라가 정돈된 질서로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사방으로 펼쳐지다가 두 번 멈추고, 11절에서 방향이 바뀌고, 신하 명단으로 닫히는 흐름이군

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어디로 가든지 — 두 번의 선언이 장을 받치다"

P02 이진우: "치고 얻고 드리고 다스리다 — 승전 요약의 네 동사"

P04 최현국: "이 후에 — 언약 다음에 오는 역사의 확인"

P05 김미영: "놋이 될 것이다 — 성전을 향해 미리 가는 전리품"

P07 오지혜: "노획물이 헌물이 되는 순간 — 11절 드림의 방향 전환"

P11 나경아: "yasha · qadash · mishpat — 이기심과 드림과 통치로 짠 열일곱 절"

부제 공동 제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yasha, 18:6·13)가 두 기둥으로 장을 세

우고, 블레셋·모압·소바·아람·에돔을 차례로 제압하며 얻은 금·은·놋이 자기 곳간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려지

며(qadash, 18:11), 온 이스라엘이 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로 다스려지는(18:14) — 17장 언약 직후 이

승전 요약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29장 헌신을 향한 첫 결을 보여 주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선언 앞에, 노획

물이 드려지는 11절 앞에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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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11절 앞에서 — 노획물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 여호와께 드려졌다

는 것 앞에 머뭅니다.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것과 함께"라는 구절도요 — 이미 갖고 있던 것도 같이 드려졌다

는 것이요. 들어온 것이 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결이 마음에 닿아요. 무엇을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P05 김미영: (조용히) 8절이 마음에 남아요 — "이것으로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었더라." 다윗은 지금 가

져온 놋이 그 용도로 쓰일 줄 몰랐을 텐데, 본문은 미리 말해 줘요. 그 미리 말해 줌 앞에 머뭅니다. 지금의 일

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채로 행동하는 것과, 그것이 미래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함께 들고요.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의 승전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선언이 18장 안에서만 닫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열리는지요? 노획물

이 드려지는 11절이 역대상 전체 안에서 어떤 결로 이어지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8장은 언약의 확증에서 헌신의 준비로 움직여요. 17장 언약 — "네 집을 세우리라"

— 이 맺어진 직후,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확증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 확증의 결과물이 여호

와께 드려져요. 역대상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

으로 다시 세우신다" — 안에서 18장은 17~20장 단락 '다윗 언약·승전 블록'에 놓여 있어요. 언약이 역사 위에

서 어떻게 확증되는지, 그리고 그 확증이 드림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마디예요.

P04 최현국: destination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 — 와 연결하면, 18:11의 드림이 29장 드림의 예비예요. 지금 전투에서 얻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행위의 결 안에 미리 있어요. 18장의 드림은 29장 드림의

첫 결이에요. 권의 heart — 회복, 자원하는 드림을 기뻐 받으심 — 이 18장에서는 전쟁 노획물의 헌물로 처음

형태를 드러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6절·13절의 yasha(יַָ�ע) 히필형 — "이기게 하셨더라"는 사역형이에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구조예요. 그리고 11절의 qadash(�ַקָד) — "거룩히 구별

하여 드리다"예요. 사역형으로, 다윗이 은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두 동사의 방향이 동일해요 — 여호

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그 결과를 여호와께 되돌려요. 이 두 동사의 쌍이 18장의 신학적 운동을 압축해

요. 형태 관찰로만 보존합니다.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8장이 전쟁 장면들인데, 어디에도 다윗의 용맹이나 전략이 클로즈업되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만 기록되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로 표기돼요. 승리의 공이 특

정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리고 드림(11절)도 마찬가지예요 — 들어온 것이 다시 나가요. 공과 물자가 모두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 구조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단정이 아닌 관찰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17장 언약 직후 이 승전 요약이 여호와의 이기심을 두 번 확증하고, 노획물이 드려

지는 11절이 29장 자원 헌신의 첫 결로 이어진다 — yasha의 사역형과 qadash의 헌물이 장의 두 신학적 동사

로 압축된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윗의 조문 사신이 암몬에서 모욕당하는

것으로 새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역대상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178



Q1. 18:4 —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 100승만 남긴 것을 본문은 어떤 행위로 두는가?

신명기 17:16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의 맥락이 있다. 18:4의 행동이 율법 준수의 표현인지, 군사

전략의 결과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18:6·13 —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두 번 반복되는 위치는 왜 정확히 6절

과 13절인가?

첫 번째(6절)는 아람 수비대 설치 후, 두 번째(13절)는 에돔 전투 후다. 두 선언 사이의 전투(7~12절)가 선

언들로 둘러싸인 구조의 의미를 본문은 닫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3. 18:8 — 전투 서술 한가운데 "솔로몬이 이것으로 성전 기물을 만들었더라"는 미래 삽입은 누구의 발화인

가?

본문 서술자가 다윗의 행동을 기록하다가 미래 사건을 삽입한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편집 주석인지, 아

니면 서사 구조의 일부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4. 18:11 — 다윗이 드린 은금이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것과 함께"라는 구절은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가?

방금 노획한 것뿐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것도 같이 드려진다. "모든 나라"가 열거된 다섯 나라만을 가리키

는지, 아니면 그 이전의 모든 전투 노획물을 포함하는지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Q5. 18:14 — "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로 다스림"이 전투 요약 뒤에 오는 것은 어떤 연결인가?

전쟁 승리의 기록이 통치 원칙의 선언으로 마감된다. 이 두 요소의 배열 — 외부 확장과 내부 통치 원칙 —

이 어떤 관계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로만 보존.

Q6. 18:17 —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측근에서 으뜸"이라는 지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하 명단의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들이 특별한 직함 없이 "왕의 측근에서 으뜸"으로 기록된다. 이것이 행

정적 직함인지, 상징적 지위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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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9장

1CH-019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이 죽은 왕에게 베푼 조문이 모욕으로 되갚아진다. 아버지가 베푼 은총(chesed)을 갚으려

보낸 사신을, 하눈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정탐꾼으로 의심해 수염을 깎고 돌려보낸다. 호의의

오해 위에 전쟁이 일고, 양면 전선을 나눠 맡은 요압이 전투 한복판에서 "담대하라… 여호와께

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19:13)라 결과를 위로 맡긴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암몬 왕 궁정(조문·의심·모욕, 1~4절) → 여리고(수치의 사신이 머무는 곳, 5절) → 양면 전장(암몬

은 성읍 앞, 아람 용병은 들, 6~15절). 무대가 호의에서 전쟁으로 따라 옮겨감.

구조 셋: 발단(조문→의심→모욕, 1~5절) / 첫 전투(용병 고용→양면 전선→요압 13절→패퇴, 6~15절) / 후

속(아람 재집결→다윗 직접 출전→화친, 16~19절).

소품 — 굴러가는 연쇄: 4절 절반 깎인 수염(zaqan)·볼기까지 자른 옷, 6절 은 천 달란트, 7절 병거 삼만 이

천. 수염→은→병거로 모욕이 전쟁으로 불어남.

소재 나열: 조문·사신·은총(chesed)·신하의 귓속말·의심·수염·깎인 옷·여리고·부끄러움·은 달란트·병거·용

병·두 진영·요압·아비새·13절의 말.

13절의 맡김 한 줄: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 결과를 정하지

않고 위로 흘려 둔 전투 한복판의 어조.

어휘: chesed(חֶסֶד) 은총·인애 / zaqan(זקָָן) 수염 / chazaq(ַחָזק) 담대하라 / avad(עָבַד) 섬기다·종이 되다 / 

bosheth(ֶֹ�ת�) 수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좋은 뜻이 빗나가는 안타까움 — 받은 은총을 갚으려는 조문이 의심으로 가려져 모욕으로 되갚아짐.

작은 모욕이 병거로 불어나는 긴장 — 모욕한 쪽이 도리어 두려워 큰돈을 풀어 용병을 삼(6~7절).

빠름과 멈춤의 번갈음 — 숨가쁜 발단(1~5절)과 전투 배치 한가운데 멈춰 선 요압의 말(13절).

정죄를 본문 밖에 둔 절제 — 하눈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건의 연쇄만 기록.

깎인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는 배려 — 다윗이 부끄러워하는 사신을 책망하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게

함(5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9:1~2):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다윗이 이르되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

게 은총을 베풀었음이니라" — 죽음과 갚으려는 호의로 열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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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19:19): "아람 사람이 다윗과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 적대 관계가

섬김·화친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호의가 모욕으로 미끄러져 열렸으나, 적이 섬김으로 돌아서며 닫힘. 어긋난 호의에서 회

복된 관계로의 이동.

완결 여부: 첫 전투는 끝났으나 암몬 자체의 최종 함락은 20장(랍바)으로 이월됨 — 19장에서 전쟁이 완결

되지 않고 이듬해로 이어짐.

축: 호의(1~2) → 모욕(3~5) → 전쟁(6~15) → 재교전·승리·화친(16~19)의 순서. 어긋난 선의가 전쟁을 거쳐

관계 전환에 이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조문 사신을 보내는 자(2절), 모욕당한 사신을 기다려 주는 자(5절), 아람이 다시 모이자 직접 출전하

는 자(17절). 호의로 시작해 전선의 앞에 서는 위치.

하눈: 갓 즉위한 암몬 왕. 신하들의 귓속말을 듣고 다윗의 호의를 정탐으로 의심해 사신을 모욕함(3~4절).

본문은 그를 길게 정죄하지 않음.

암몬 신하들: "다윗이 조문 사신을 보낸 것이 땅을 정탐하려는 것"이라 속삭임(3절). 오독이 모욕을 낳는

발화의 출처.

요압·아비새: 양면 전선을 나눠 맡음 — 요압이 아람을, 아비새가 암몬을 마주함(10~12절). 한쪽이 약하면

돕기로 약속함. 요압이 13절의 맡김을 고백.

13절의 어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 승패를 사람이 단정하지 않고 위

로 흘려 두는 말. 본문이 둔 고백(공식 아님).

19:2 chesed의 갚음: 다윗이 받은 언약적 은총에 은총으로 응답하려는 동기 — 전쟁의 발단이 적의가 아니

라 호의였음을 표식.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조문의 출발 —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받은 은총을 갚으려 하눈에게 위문 사신을 보냄.

컷 2 (3~4절): 의심과 모욕 — 신하들이 "정탐꾼"이라 속삭이고, 하눈이 사신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볼기

까지 잘라 돌려보냄.

컷 3 (5절): 기다림 — 부끄러워하는 사신에게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함.

컷 4 (6~9절): 무장 — 암몬이 미움받은 줄 알고 은 천 달란트로 아람 용병·병거를 고용해 진을 침.

컷 5 (10~15절): 양면 전투 — 요압과 아비새가 앞뒤로 나눠 맡고, 요압이 "담대하라… 선히 여기시는 대

로"(13절)를 고백하자 아람과 암몬이 패퇴함.

컷 6 (16~19절): 재교전과 화친 — 아람이 다시 모이나 다윗이 직접 나가 격파하고, 아람이 화친해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chesed(חֶסֶד) — '은총·인애·언약적 신실'. 2절 "은총을 베풀었음이니라." 단순 친절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호

의. 다윗이 받은 것에 응답하려는 동기의 단어.

zaqan(זקָָן) — '수염'. 4절. 셈족 문화에서 남성의 명예·위엄의 표식. 절반을 깎는 것은 신체에 남긴 공적 수

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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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heth(ֶֹ�ת�) — '수치·부끄러움'. 5절 사신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명예 문화에서 모욕의 무게를 담는

단어.

chazaq(ַחָזק) — '강하다·담대하라'. 13절 요압의 두 번 반복. 격려이자 결연의 명령형 — 결과 보장이 아닌 자

세의 권면.

nakah(נכָָה) — '치다·패배시키다'. 14~15·18절 아람과 암몬이 다윗 앞에서 '맞아' 패퇴함. 전세의 전환을 표식

하는 동사.

avad(עָבַד) — '섬기다·종이 되다'. 19절 아람이 다윗을 '섬기고' 다시 암몬을 돕지 않음. 적대에서 섬김으로의

관계 전환.

naval(נבַָל) 계열·신하들의 ya'ats(조언) — 3절 신하의 귓속말. 오독이 모욕을 낳는 발화. (본문은 조언자의

오판을 사건으로만 둠.)

chenah·진(進)의 배치 — 9·11절 두 진영이 마주 섬. 양면 전선의 공간 구도를 그리는 서술.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호의가 모욕으로 되갚아짐(kindness returned as insult): chesed를 갚으려는 조문(2절)이 정탐 의심·수염 모

욕(3~4절)으로 뒤집힘. 발단의 역설.

조언자의 오독(advisors misreading): 신하들의 귓속말(3절)이 하눈의 오판을 낳고, 그 오판이 전쟁의 연쇄

를 연다 —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사건.

양면 전선 구조(two-front battle): 요압이 앞, 아비새가 뒤를 맡고 서로 돕기로 약속(10~12절). 협력의 배치

한가운데 13절의 말이 놓임.

중심의 고백(13:13절): 전투 묘사의 한복판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맡김을 둠 — 승리 선언이 아닌, 결

과를 위로 흘려 둔 어조.

점증과 절정(escalation then climax): 수염→은→병거로 일이 불어나고(6~7절), 아람의 재집결 뒤 다윗의 직

접 출전(17절)으로 절정에 이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조문·문상 사절 — 선왕이 죽으면 인접 왕이 조문 사신을 보내 우호를 잇던 고대 근동 외교 관행. 다윗의

위문 사신(2절)의 배경.

사신 모욕과 개전 명분 — 사절을 모욕·억류하는 것이 전쟁의 직접 명분이 되던 외교 규범. 수염·옷 모욕이

곧 개전으로 이어지는 배경.

수염과 명예 — 셈족 문화에서 수염은 위엄·명예의 표식. 절반을 깎는 것은 신체 모욕이자 공적 수치

(bosheth)였던 배경.

용병 고용 — 아람 도시국가들이 은으로 병거·기병을 고용·동원하던 군사 관행. 은 천 달란트로 병거를 산

행위(6~7절)의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어긋난 호의가 전쟁을 거쳐 적의 섬김

(19절)으로 닫히는 흐름은, 분열 이후 공동체에 적대의 관계 전환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19:1~19 ↔ 삼하 10:1~19 (암몬·아람 전쟁 — 직접 평행 본문 전체)

역대상 19:6 ↔ 삼하 8:3~6 (하닷에셀과의 이전 전투 — 아람 세력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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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19:1 ↔ 대상 18장 (다윗의 연이은 승전 — 직전 마디)

역대상 19:19 ↔ 대상 20:1~3 (암몬 랍바 함락 — 19장 전쟁의 이듬해 마무리)

역대상 19:2 ↔ 삼상 11:1~11 (나하스의 야베스 위협 —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의 이전 행적)

역대상 19:13 ↔ 신 31:6·수 1:6 (chazaq "강하고 담대하라" — 격려 명령형의 메아리)

역대상 19:2 ↔ 시 18:50·잠 3:3 (chesed·인애 — 갚음·언약의 신학적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한 왕의 장례가 보인다 — 암몬의 나하스가 죽었다. 다윗의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들고 국경

을 넘는다. 그들의 표정은 우호적이다. 받은 은총을 갚으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궁정 안에서 다른 장면이 겹

친다 — 신하들이 새 왕 하눈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저들은 조문이 아니라 정탐꾼입니다." 하눈의 얼굴이 굳

는다. 다음 컷은 가위와 칼이다. 사신들의 수염이 절반만 깎이고, 옷이 볼기까지 잘린다. 그들이 쫓겨난다 —

절반의 수염으로. 화면이 여리고에 머문다. 다윗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리게 한다. 그

러나 평화는 오지 않는다. 화면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 은이 쏟아지고, 병거가 줄을 잇고, 들에 진영이 선다.

카메라가 전장으로 올라간다. 요압의 군대가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요압이 군사를 둘로 나누고, 아비

새에게 한쪽을 맡긴다. 그리고 한 장면이 멈춘다 — 요압이 입을 연다.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승리를 장담하지 않는다. 결과를

위로 흘린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고, 아람이 흩어지고 암몬이 물러난다. 마지막 컷은 강 건너편이다 — 아람이

다시 모이지만, 다윗이 직접 나가 그들을 친다. 그리고 적이 무기를 내려놓고 섬기기로 한다. 화면이 화친 위

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되갚아진 호의, 그리고 위로 흘려 둔 결과"

초벌 부제: "다윗이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보낸 조문 사신이 의심받아 수염이 깎인 채 돌아오고(1~5

절), 작은 모욕이 병거 부대로 불어나는데(6~7절) — 양면 전선의 한복판에서 요압이 '담대하라… 여호와께

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13절)라 결과를 위로 맡기고, 어긋난 호의가 적의 섬김(19절)으로 닫히는 한 전쟁

의 기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esed·zaqan·bosheth·chazaq·nakah·avad·ya'ats·chen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호의의 역설·조언자 오독·양면 전선·중심의 고백·점증과 절정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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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13절 "선히 여기시는 대로"를 "그러니 우리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긴다"는 적용 공식으로 닫지 않

고, 전투 한복판에 본문이 둔 고백의 어조로만 관찰. 요압의 말을 공식이 아니라 본문이 놓은 한마디로 보

존.

하눈의 모욕을 "악인의 본보기"로 정죄화하기 전에, 본문이 그를 길게 평가하지 않고 사건의 연쇄만 기록

한 절제의 형태로 먼저 둠.

조문이 모욕으로 되갚아진 것을 "선행은 늘 오해받는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의심이 호의를 가린

한 사건의 연쇄로만 기록.

다윗이 직접 출전한 것(17절)을 "지도자의 용맹"으로 미화하기 전에, 아람의 재집결이라는 상황에 응한 행

동 사실로만 둠.

아람이 섬기게 된 결말(19절)을 "하나님 백성은 결국 승리한다"는 교리로 곧장 끌어오지 않고, 적대에서

섬김(avad)으로의 관계 전환이라는 형태 사실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죽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그의 아들 하눈에게 조

문 사신을 보내나(1~2절), 신하들의 귓속말에 하눈이 그 호의를 정탐으로 의심해 사신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

을 볼기까지 잘라 돌려보내고(3~4절), 부끄러워하는 사신을 다윗이 여리고에 기다리게 한 뒤(5절), 작은 모욕

이 은 천 달란트와 병거 삼만 이천으로 불어나(6~7절) 양면 전선이 서는데 — 요압과 아비새가 앞뒤를 나눠

맡고 요압이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13절) 결과를 위로 맡기자 아람과 암

몬이 패퇴하고(8~15절), 다시 모인 아람을 다윗이 직접 격파해 아람이 화친하고 섬기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는(16~19절) — 어긋난 호의가 섬김으로 닫히는 한 전쟁의 기록이다.

한 문단: 한 왕의 장례에서 화면이 열린다. 다윗의 사신들이 받은 은총을 갚으러 우호의 말을 들고 국경을 넘

는다. 그런데 궁정 안에서 신하들이 새 왕의 귀에 속삭인다 — "정탐꾼입니다." 다음 컷은 가위와 칼이다. 절반

깎인 수염, 볼기까지 잘린 옷. 쫓겨나는 사신들.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를 여리고에서 기

다리게 한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은이 쏟아지고 병거가 줄을 잇고 들에 진이 선다. 요압의 군대가 앞

뒤로 둘러싸인다. 군사를 둘로 나눈 요압이 한 장면에서 멈추고 입을 연다 —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

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승리를 장담하지 않고 결과를 위로 흘린다. 아람이

흩어진다. 마지막 컷은 강 건너편 — 다윗이 직접 나가 치고, 적이 무기를 내려놓고 섬기기로 한다. 장은 화친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암몬 궁정→여리고→양면 전장으로 옮겨가는 무대. 수염→은→병거로 굴러가는 소품. 전투 한복판에

둔 13절의 맡김.

2 첫 느낌·분위기 빗나간 호의의 안타까움. 모욕이 병거로 불어나는 긴장. 정죄를 본문 밖에 둔 절제. 깎인 수염을 기다려

준 배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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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은총을 갚으려는 조문(2절)으로 열려 적의 섬김·화친(19절)으로 닫힘. 어긋난 호의에서 회복된 관계로.

20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상 다윗·하눈·암몬 신하·요압·아비새. 13절의 맡김 어조. 19:2 chesed의 갚음이라는 발단의 동기.

5 장면 컷 조문(컷1)·의심과 모욕(컷2)·기다림(컷3)·무장(컷4)·양면 전투와 13절(컷5)·재교전과 화친(컷6) 6컷.

6 의문·발견·정보 chesed·zaqan·bosheth·chazaq·nakah·avad 원어. 호의의 역설·조언자 오독·양면 전선·중심의 고백 구조.

삼하 10장 평행.

7 동영상 장례→조문→귓속말→모욕→기다림→무장→양면 전투→멈춘 한마디→화친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되갚아진 호의, 그리고 위로 흘려 둔 결과"

9 기도·내면 빗나간 호의 앞에서 기다려 주는 결 앞에 머뭄 — 오해받았을 때 곧바로 억울해하고 따졌던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되갚아진 호의: 다윗은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조문 사신을 보낸다. 적의가 아니라 호의가 발단

이다. 그런데 신하들의 귓속말이 그 호의를 정탐으로 읽게 하고, 하눈이 그 오독을 믿어 사신의 수염을 깎는

다. 호의가 닿지 못하고 모욕으로 뒤집힌다. 본문은 하눈을 길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누구의 악함인지보

다, 의심이 호의를 가린 한 사건의 연쇄로 기록한다.

2. 결 2 — 전투 한복판의 맡김: 양면으로 포위된 절박한 구도에서 요압은 "반드시 이긴다"고 외치지 않는다.

"담대하라"고 자세를 권하고는, 곧바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로 승패를 위로 넘긴다. 담대함과 맡

김이 한 문장에 같이 선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쥐지 않는 두 결을, 본문은 둘 다 살려 둔다. 이 말은 승리 공

식이 아니라 전투 한가운데 놓인 한마디 고백이다.

3. 결 3 — 어긋남에서 섬김으로: 장은 은총(chesed)으로 열려 섬김(avad)으로 닫힌다. 갚으려던 호의가 모욕당

하고, 모욕이 전쟁으로 번졌는데, 끝에 적이 무기를 내려놓고 섬기기로 한다. 빗나간 호의가 거기서 끝나지 않

는다. 먼 길을 돌아 적대가 관계 전환에 이른다. 본문은 그 전환을 교리로 닫지 않고 결말의 사실로만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19:1~19 ↔ 삼하 10:1~19 (암몬·아람 전쟁 — 직접 평행 본문 전체)

역대상 19:6 ↔ 삼하 8:3~6 (하닷에셀과의 이전 전투 — 아람 세력의 배경)

역대상 19:1 ↔ 대상 18장 (다윗의 연이은 승전 — 직전 마디)

역대상 19:19 ↔ 대상 20:1~3 (암몬 랍바 함락 — 이듬해 마무리)

역대상 19:2 ↔ 삼상 11:1~11 (나하스의 야베스 위협 —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의 이전 행적)

역대상 19:13 ↔ 신 31:6·수 1:6 (chazaq "강하고 담대하라" — 격려 명령형의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9:2에서 멈춘다 — 받은 은총을 갚으려는 호의 앞에 선다. 조문이 발단이 되는 그 따뜻함을 든다.

멈춤 1: 19:5에서 멈춘다 — 깎인 수염을 기다려 주는 결, 책망 대신 회복의 시간을 든다.

멈춤 2: 19:13에서 멈춘다 — 담대함과 "선히 여기시는 대로"가 한 문장에 선 맡김의 무게를 든다.

끝: 19:19에서 멈춘다 — 적대가 섬김으로 닫힌다. 미뤄 둔 암몬의 성읍이 20장에서 마무리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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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조문·모욕·기다림·무장·양면 전투·화친의 6컷 완결

[x] chesed·zaqan·bosheth·chazaq·nakah·avad 원어 분포

[x] 호의의 역설·조언자 오독·양면 전선·중심의 고백의 문학 구조 기록

[x] 13절 맡김 어조(선히 여기시는 대로)의 형태 관찰

[x] 삼하 10장 평행과 배경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다윗 왕위·찬양), 17~20장(다윗

언약·승전), 21~27장(성전 준비·직제), 28~29장(자원 예물·다윗 기도) — 중에서, 19장은 다윗 언약·승전 블록

의 한가운데 있다.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직후, 18~20장은 그 언

약이 실제 전선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 준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9장은 다윗의 승전을 단순한 무

용담이 아니라 어긋난 호의가 회복된 관계로 닫히는 한 마디로 둔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 위에 다윗과

성전의 유산으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따뜻함(29:9·17) — 이 19장에서는, 모욕당한 호의가 끝내 적

의 섬김으로 전환되는 결말과, 전투 한복판에서 결과를 위로 맡기는 13절의 어조로 모습을 드러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받은 은총을 갚으려는 호의(1~2절)에서 그 호의가 되갚아진 모욕(3~5절)으로, 모욕이 부른 전쟁(6~15절)에서

적의 섬김(19절)으로 / 승패를 쥔 손에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위로 흘려 둔 손(13절)으로 — 어긋남에서 전

환으로, 쥠에서 맡김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갚으려던 호의가 모욕으로 빗나가 전쟁으로 번지지만, 끝내 적대가 섬김으로 돌

아서며 닫히는 운동이다. 그 한복판에 요압의 13절이 놓여, 담대함과 맡김을 한 문장에 둔다. 그 운동은 20장

에서 미뤄 둔 암몬 성읍의 마무리로 이어지고, 17장의 다윗 언약이 21~27장 성전 준비로 향하며, 29:14의 "받

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의 봉헌으로 도착한다. 19장의 벡터는 그 긴 호 안에서, 전쟁의 결과조차 사람이 쥐

지 않고 위로 흘려 두는 한 매듭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조문과 모욕과 전쟁이다 — 누가 사신을 보내고, 누가 수염을 깎고, 누가 누구를 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호의가 닿지 못하는 어긋남이다. 다윗의 발단은 적의가 아니라 받은 은

총(chesed)에 응답하려는 호의였는데, 신하의 한마디가 그 호의를 정탐으로 읽게 한다. 선의의 오해가 전쟁의

연쇄를 연다. 둘째, 담대함과 맡김의 공존이다. 13절은 "담대하라"는 결연과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위탁을

한 문장에 둔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다 — 최선의 자세와 결과의 위탁이 나란히 선다. 셋째, 어

긋남이 끝이 아니라는 결이다. 빗나간 호의는 모욕과 전쟁을 거쳐 끝내 적의 섬김(avad)으로 닫힌다. 통치의

전선 한가운데 둔 이 맡김의 어조는 도착점(29:14)의 봉헌을 미리 비춘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

찰로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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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호의가 오해받아 모욕으로 되갚아질 때 나는 곧장 따지는가, 기다리는가 — 그리고 내가 쥐고 싶은 그 결과

를 나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위로 흘려 둘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19장은 독자에게 "오해받아도 참아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은총을 갚으려다 모욕당한 사신을 보여 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려 준 손길을 보여

주고, 양면으로 포위된 전선의 한복판에서 결과를 위로 흘려 둔 한마디를 보여 주고, 끝내 적이 섬김으로 돌아

선 결말을 보여 준다. 빗나간 호의가 전쟁을 거쳐 회복으로 닫히고, 승패조차 자기 손에 쥐지 않는 그 어조를

보았을 때 — "내 호의가 되갚아질 때 나는 어떻게 머무는가, 그리고 결과를 나는 어디로 돌리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다윗 통치기의 한 전쟁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

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첫 전투는 닫혔으나 암몬의 성읍은 미뤄졌다 — 이듬해 봄에 군대가 다시 나가

랍바를 둘러싸고, 19장이 연 전쟁이 마무리되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20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zaq — 담대하라(결과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위로 맡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한 왕의 장례에서 화면이 열려요. 다윗의 사신들이 우호의 말을 들고 국경을 넘어요. 그런데 궁정

안 다른 컷이 겹쳐요 — 신하들이 새 왕의 귀에 속삭여요. "정탐꾼입니다." 왕의 얼굴이 굳고, 다음 컷에 가위

와 칼이 나와요. 절반 깎인 수염, 잘린 옷. 쫓겨나는 사신들. 화면이 여리고에 잠시 머물러요 — 책망 없이 기다

려 주는 다윗. 그러다 화면이 분주해져요. 은이 쏟아지고 병거가 줄을 잇고 들에 진이 서요. 카메라가 전장으

로 올라가면 요압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어요. 군사를 둘로 나누고, 한 장면이 멈춰요 — 요압이 입을 열어요.

"담대하라… 선히 여기시는 대로." 승리를 장담하지 않아요. 다시 화면이 움직이고 아람이 흩어져요. 마지막

컷은 강 건너편 — 다윗이 직접 나가 치고, 적이 무기를 내려놓고 섬기기로 해요. 화면이 화친 위에서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호의에서 모욕으로, 모욕에서 전쟁으로, 전투 한복판의 멈춘 한마디를 지나 적의 섬김으로 닫

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좋은 뜻이 빗나간 국면에서 — 결과를 위로 흘려 둔 13절의 한마디"

P02 이진우: "조문·모욕·전쟁·화친 — 어긋난 호의가 섬김으로 닫히는 네 단락"

P04 최현국: "궁정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양면 전장으로 — 호의를 따라 옮겨가는 무대"

P05 김미영: "절반 깎인 수염을 기다려 준 결 — 모욕의 한가운데 둔 작은 배려"

P07 오지혜: "수염에서 병거로 불어난 모욕 —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전쟁"

P11 나경아: "chesed · chazaq · avad — 은총, 담대, 섬김의 세 단어로 짠 한 전쟁"

부제 공동 제안: "다윗이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보낸 조문 사신이 의심받아 수염이 깎인 채 돌아오고

(1~5절), 작은 모욕이 은과 병거로 불어나는데(6~7절) — 양면 전선의 한복판에서 요압이 '담대하라 우리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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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

라'(13절)라 결과를 위로 맡기고, 어긋난 호의가 적의 섬김(19절)으로 닫히는 다윗 통치기의 한 전쟁"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빗나간 호의, 절반 깎인 수염을 기다려 준 결, 결과를 위

로 흘려 둔 13절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깎인 수염 앞에서 멈췄습니다. 좋은 뜻으로 갔는데 모욕만 받고 돌아온 사람

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 준 손길에서요. 저는 제 호의가 오해받았을 때 곧

바로 억울해하고 따졌던 적이 많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빗나간 호의 앞

에서 기다려 주는 그 결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모욕과

전쟁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어긋난 호의에서 회복된 관계로 움직여요. 1~2절은 갚으려는 호의에서 열리

고, 3~5절에서 그 호의가 모욕으로 뒤집히고, 6~15절에서 전쟁으로 번지는데, 19절에서 적이 섬김으로 돌아

서며 닫혀요. 운동의 방향은 '어긋남에서 전환으로'예요. 역대기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

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19장은 17~20장 다윗 언약·승전 블록 안

에 있어요. 17장의 언약 약속 뒤, 그 약속이 실제 전선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 주는 한 마디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9장 족보, 10~16장 다윗 왕위·찬양, 17~20장 다윗 언약·승전,

21~27장 성전 준비, 28~29장 자원 예물인데, 19장은 언약·승전 블록의 한가운데예요. 도착점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흥미로운 건 13절에

그 도착점의 결이 미리 비쳐요. 요압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이라 할 때, 승패의 결정

권을 자기 손에서 위로 넘기잖아요. 받은 것도 결과도 주께 돌리는 그 어조가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

을 뿐'과 같은 결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봉헌의 어조가 미리 비치는 거 같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

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3절이 핵심이에요. 양면으로 포위된 절박한 상황에서 보통은 "반드시 이긴

다"고 외칠 텐데, 요압은 결과를 장담하지 않아요. "담대하라"고 자세를 권하고는, 곧바로 "선히 여기시는 대

로"로 승패를 위로 넘겨요. 담대함과 맡김이 한 문장에 같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쥐지 않는 그 두 결

을 깎지 않고 둬요. 둘 다 살려 두는 게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안타까움과 회복이에요. 호의가 모욕으로 빗나가는 데서 마음이 아팠는데, 끝에 적이 섬김으로

돌아서요. 빗나간 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확신은 아니지만 — 좋은 뜻이 곧바로 닿지 못하고 전쟁을 거쳐서

야 관계가 회복되는, 그 먼 길에서 어긋남이 끝이 아니라는 결이 느껴졌어요. 다윗이 깎인 수염을 기다려 준

그 결과도 어딘가 닿아 있는 것 같고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절 chesed(은총)로 열린 장이 19절 avad(섬기다)로 닫혀요. 은총을 갚으려다 모

욕당했는데, 끝에 적이 섬김으로 돌아서요. 호의의 단어와 섬김의 단어가 장의 양 끝을 잡아요. 그리고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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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zaq(담대하라)는 신명기·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와 같은 명령형인데, 거기에 "선히 여기시는 대

로"가 붙어 결과 보장이 아니라 자세의 권면으로 남아요. 그 어조가 통치기의 전쟁에 무엇을 새기는지, 질문

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어긋난 호의에서 회복된 관계로 — 모욕이 전쟁으로 번진 한복판에서 담대함과 맡

김을 한 문장에 두고, 결과를 위로 흘려 둔 어조가 봉헌의 결로 닿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미뤄 둔 암몬의 성읍이 이듬해에 어떻게 닫히는지가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9:2 — 다윗이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보낸 조문이 모욕으로 되갚아지는 이 발단은 무엇을 드러내

는가?

호의가 의심에 가려 모욕으로 뒤집힌다. 선의의 오해가 전쟁의 연쇄를 여는 이 역설을 교훈으로 닫지 않고

사건의 형태로 보존.

Q2. 19:3 — 신하들의 귓속말 한마디가 하눈의 오판을 낳고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어떤 연쇄인가?

조언자의 오독이 모욕을 낳고, 모욕이 전쟁을 부른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이 사건의 사슬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19:5 — 다윗이 부끄러워하는 사신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무엇을 가리

키는가?

모욕당한 자를 다그치지 않고 회복의 시간을 준다. 전쟁의 발단 한가운데 둔 이 작은 배려의 결을 해석으

로 닫지 않고 보존.

Q4. 19:13 — 양면 전선의 한복판에서 요압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 결과를 위로 맡기는 어조는 무엇인가?

담대함을 권하면서도 승패를 자기 손에 쥐지 않는다. 본문이 전투 한가운데 둔 이 맡김의 어조를 공식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5. 19:6~7 — 작은 모욕이 은 천 달란트와 병거 삼만 이천으로 불어나는 점증은 어떤 운동인가?

수염→은→병거로 일이 점점 커진다. 모욕한 쪽의 두려움이 큰 무장을 부르는 이 불어남의 형태를 일반화

하지 않고 보존.

Q6. 19:19 — 적대하던 아람이 섬김(avad)으로 돌아서며 장이 닫히는 이 관계 전환의 기능은 무엇인가?

은총(chesed)으로 열린 장이 섬김으로 닫힌다. 어긋난 호의가 전쟁을 거쳐 관계 전환에 이르는 이 결말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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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0장

1CH-020  ·  역사서  ·  히브리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키는데, 본문은 같은 절기에 일어난 밧세

바 서사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한 구절의 부재로만 비워 둔다. 왕관을 취한

뒤로는 라파의 자손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진다. 짧은 여덟 절이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웠

는가를 묻게 한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둘: 멀리 랍바(암몬 성읍, 요압의 함락 전장, 1절) ↔ 가까이 예루살렘(다윗이 그대로 머문 곳, 1절 끝).

두 화면이 동시에 잡힘. 4절부터 무대가 블레셋·가드 진영으로 옮겨감.

구조 둘: 랍바 함락·왕관·노역(1~3절) / 블레셋 거인 전투(4~8절). 거인 단락은 십브개·십배(4절), 엘하난·라

흐미(5절), 요나단·손가락 스물넷의 거인(6~7절)의 셋으로 직렬 분절, 8절이 "가드의 라파의 소생"으로 묶

어 닫음.

소품 — 두 금속: 2절 머리에 쓰는 왕관(보석이 들어간, 한 달란트 금), 3절 노역에 쓰는 톱·쇠도구. 머리에

쓰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의 대비.

소재 나열: 해 바뀐 봄·출전하는 왕들·요압·군대·랍바·암몬·머문 다윗·왕관·보석·한 달란트·톱·쇠도구·노역

·블레셋·가드·거인·십배·라흐미·손가락 스물넷·십브개·엘하난·요나단.

1절 끝의 비워진 한 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 비난도 칭찬도 없이 그 머묾을 한 구절로만

두고 넘어감.

어휘: milchamah(לְחָמָה  / 왕관 (עֲטָרָה)치다·죽이다 / 'atarah (נכָָה)라파(거인족) / nakah (רָפָא)전쟁 / Rapha (מגִּ

megerah(מְגבֵּרָה) 톱.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빠르고 건조한 사건 나열 — 함락·왕관·노역·거인 셋이 설명 없이 짧게 끊어짐.

1절 끝의 채워지지 않은 여백 —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에 무언가 더 있을 듯하나 본문은 곧장 왕관

으로 넘어감.

위협이 줄어드는 든든함 —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지며 옛 두려움의 표상이 하나씩 사라짐.

두 화면이 겹친 묘함 — 한쪽은 전쟁, 다른 쪽은 왕의 머묾. 빠진 시간이 그 사이에 놓임.

무엇을 보여 줄지 분명히 고른 압축 — 평행 사무엘하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처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0: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으나 다윗은 예루살렘

에 그대로 있더라" — 봄철 출전 정형구로 열되 곧바로 왕의 머묾을 한 줄로 새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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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20:8): "이들은 가드의 라파의 소생으로 다윗의 손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 제거된 거인들

의 출신을 묶어 닫음. 위협의 종결로 마감.

시작과 끝의 대조: 출전의 개막(1절)으로 열려, 옛 위협이 다 죽은 종결(8절)로 닫힘. 전쟁 블록을 마무리하

는 형태.

완결 여부: 18~20장의 연속 승전 기록을 닫는 단 — 20장에서 전쟁 단락이 종결되고, 21장은 인구 조사라

는 다른 결의 사건으로 넘어감.

축: 랍바 함락·왕관(1~3) → 블레셋 거인 셋의 직렬 제거(4~8). 한 성의 함락 뒤에 옛 위협의 계보를 차례로

정리하는 순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요압: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킴(1절). 왕이 머문 동안 전장을 이끈 자.

다윗: 1절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묾 — 본문이 비워 둔 시간의 주인공. 2절에서 다시 등장해 왕관을 취

하고 성을 헐어 백성을 노역에 부림. 8절에서 거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복의 손에" 죽음.

함락된 성의 왕(20:2): 머리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빼앗긴 자. 정복의 표상이 다윗에게로 이양됨.

십브개·엘하난·요나단: 거인을 친 세 용사(4·5·6절). 요나단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 다윗의 가문이

위협 제거에 함께함.

라파의 자손들(거인): 십배·라흐미·손가락 발가락 스물넷의 사람(4~7절). 가드를 거점으로 한 옛 위협. 차

례로 제거됨(8절).

1절 끝의 비워진 한 줄: 역대기 저자가 같은 시점의 긴 서사를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

라"로만 두는 편집 —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웠는가의 관찰 거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봄철 출전 — 왕들이 나가는 때, 요압이 군대를 끌고 가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음.

컷 2 (2절): 왕관의 이양 — 다윗이 함락된 성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들어간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해

자기 머리에 둠. 성의 많은 노략물도 가져옴.

컷 3 (3절): 성읍 노역 — 성 안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구의 노역에 부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그같

이 행함. 그리고 다윗이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컷 4 (4절): 첫 거인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십브개가 라파의 자손 십배를 쳐 죽임. 블레셋이 굴복함.

컷 5 (5절): 둘째 거인 — 또 전쟁이 있어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임. 그 창 자루가 베틀채

같았음.

컷 6 (6~8절): 셋째 거인과 종결 — 가드에서 손가락 발가락 각 여섯씩 스물넷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능욕하

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임. 이들은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다 죽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ilchamah(לְחָמָה .전쟁'. 4·5·6절. 블레셋 거인 단락을 묶는 표제어. lacham(싸우다)의 명사형' — (מגִּ

Rapha(רָפָא) — '라파'. 4·6·8절. 평균을 넘는 체격으로 묘사된 옛 거인족의 출신 표기. 르바임(Rephaim)과 같

은 계보 어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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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h(נכָָה) — '치다·죽이다'. 1절 랍바 격파부터 4·5·8절 거인 제거까지 거듭됨. 위협이 차례로 쓰러지는 운

동을 잇는 동사.

'atarah(עֲטָרָה) — '왕관'. 2절. 머리에 두르는 표상. 정복한 왕의 표상을 승자가 취하는 행위의 어휘.

Rabbah(רַָ�ה) — '랍바'. 1절. 암몬 자손의 수도 성읍. '큰(rab)'에서 온 지명.

Gath(ַ�ת) — '가드'. 5·6·8절. 블레셋의 성읍, 거인들의 거점. 골리앗의 출신지이기도 함.

sadeh(ָ�דֶה) — '들·전장'. 거인 전투가 벌어진 들판의 어휘. 충돌의 공간을 가리킴.

megerah(מְגבֵּרָה) — '톱'. 3절. 함락한 성 백성을 부린 노역 도구. 쇠연장과 함께 정복지 인력 동원의 소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봄철 출전 정형구(seasonal opening):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1절)는 우기 후 원정 개시를 가리키

는 정형 표현. 전쟁 단락의 개막을 알리는 문학 장치.

두드러진 생략(conspicuous omission): 같은 시점의 긴 서사를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 구절로만 둠. 무엇을 비웠는가 자체가 관찰 거리.

왕들은 나가나 왕은 머묾(kings go out but king stays): 1절에서 다른 왕들과 요압의 군대는 출전하나 다윗

은 남음. 짧은 한 줄에 담긴 대조의 긴장.

세 거인의 직렬(serial giant episodes): 4~7절이 십배·라흐미·손가락 스물넷의 거인을 차례로 제거하고, 8절

이 "라파의 소생"으로 묶음. 위협을 계보로 정리하는 명단형 서사.

평행 본문 갈림(parallel divergence): 5절 엘하난의 대상(라흐미 vs 골리앗)이 삼하 21:19과 표현이 갈림. 본

문 비교의 관찰 거리, 본문 확정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봄철 군사 원정 — 고대 근동에서 우기가 지나 보급·행군이 가능해지는 봄에 출정하던 계절적 관행. "왕들

이 출전할 때"(1절)의 배경.

왕관 취함 — 함락한 왕의 표상(atarah)을 승자가 자기 머리로 옮기는 승전 의례. 왕권 이양을 가시화하던

고대 근동 행위의 배경(2절).

정복지 노역 — 함락한 성읍 주민을 톱·쇠도구의 부역에 동원하던 통치 관행. 3절의 배경.

거인족 전승 — 라파(르바임)는 옛 토착 거인족으로 묘사됨(신 2~3장). 가드를 거점으로 한 블레셋 위협을

가리키며, 본문은 그들의 차례적 제거를 기록.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다윗 통치 아래 옛 위협이 정리되는 승

전 기록은 회복 공동체에게 안정된 왕조의 유산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0:1 ↔ 삼하 11:1 (해 바뀐 출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묾 — 직접 평행, 사무엘하는 이어서 긴 서

사 기록)

역대상 20:1~3 ↔ 삼하 12:26~31 (요압의 랍바 함락·다윗의 왕관 취함 — 직접 평행)

역대상 20:4~8 ↔ 삼하 21:18~22 (블레셋 거인 전쟁 — 직접 평행)

역대상 20:5 ↔ 삼상 17장 (다윗과 가드 사람 골리앗 — "골리앗의 아우"의 배경)

역대상 20:4~8 ↔ 신 2:10~11·3:11 (라파·르바임 거인족 — 옛 위협의 계보 배경)

역대상 20장 ↔ 대상 18~19장 (다윗의 연속 승전 — 20장이 마무리하는 전쟁 블록의 직전 마디)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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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0:6 ↔ 대상 11장 (거인을 친 자들이 속한 다윗의 용사 공동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봄의 들판이 펼쳐진다.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철이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멀리 랍

바로 행군한다. 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함락된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다른 곳을 비춘다 — 예루살렘. 다

윗이 거기 있다. 그대로. 자막처럼 한 줄이 지나간다 —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화면이 그

머묾의 시간을 더 비추지 않고 건너뛴다. 다음 장면, 다윗이 함락된 성에 있다. 한 왕의 머리에서 묵직한 금관

을 들어 올린다 — 보석이 들어간, 한 달란트 무게의. 그것을 자기 머리로 옮긴다. 성의 사람들이 끌려 나오고,

톱과 쇠연장의 노역에 부려진다. 다윗이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화면이 다시 바뀐다 — 블레셋

의 들판. 거대한 그림자가 선다. 십배다. 십브개가 일어나 그를 쓰러뜨린다. 또 한 그림자, 라흐미 — 베틀채 같

은 창을 든. 엘하난이 그를 죽인다. 그리고 가드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스물넷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선다.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단이 나아가 그를 친다. 카메라가 셋을 한 화면에 모은다 — 다 가드 라파의 소생

이고, 다 죽었다. 화면이 쓰러진 거인들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비워 둔 한 줄과 차례로 쓰러진 거인들"

초벌 부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키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1

절), 다윗이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하며(2~3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라파의 자손 거인들이 차례로

쓰러지는(4~8절) — 역대기가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만 비워 둔 짧은 승전의 마무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ilchamah·Rapha·nakah·atarah·Rabbah·Gath·sadeh·meger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봄철 출전 정형구·두드러진 생략·세 거인 직렬·왕관 이양·평행 본문 갈림 기

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절 끝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를 "다윗의 게으름·죄의 시작"으로 곧장 도덕화하지 않고, 역대기가 같

은 시점의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둔 편집 사실로만 보존.

역대기가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비운 것을 "은폐"나 "미화"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무엇을 기록하고 무

엇을 비웠는가의 형태 관찰로 먼저 둠 — 정죄 없이.

거인들의 차례적 제거를 "우리도 거인 같은 문제를 이긴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다윗 왕조 아래 옛

위협이 계보로 정리되는 명단형 서사의 기능 관찰로 보존.

• 

• 

• 

• 

• 

• 

• 

• 

• 

• 

• 

• 

• 

193



2절 왕관 취함을 "다윗의 교만"으로 교훈화하기 전에, 정복한 왕의 표상을 승자가 취하는 고대 근동 승전

의례의 배경 사실로 먼저 기록.

5절 평행 본문 갈림(라흐미 vs 골리앗)을 "성경의 오류"로도 "완전 일치"로도 단정하지 않고, 본문 비교의

관찰 거리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0장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키나 다윗은 예

루살렘에 그대로 있고(1절) — 역대기가 같은 절기에 일어난 긴 서사를 "그대로 있더라"는 한 구절의 부재로

만 비워 둔 채, 다윗이 함락한 왕의 머리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하고 성읍을 노역에 부리며(2~3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십배·라흐미·손가락 발가락 스물넷의 거인이 십브개·엘하난·요나단의 손에 차례로 쓰

러져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묶여 닫히는(4~8절) — 다윗 통치 블록의 승전 단락을 마무리하는 여덟 절이다.

한 문단: 봄이 펼쳐진다.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철, 요압의 군대가 랍바로 행군해 성을 함락시킨다. 그런

데 화면이 예루살렘을 비춘다 — 다윗이 거기 있다. 그대로. 자막 한 줄이 지나가고, 본문은 그 시간을 더 비추

지 않고 건너뛴다. 다윗이 함락한 성에서 묵직한 금관을 들어 자기 머리로 옮긴다. 사람들이 노역에 끌려간다.

화면이 블레셋의 들판으로 바뀐다. 거대한 그림자 셋이 차례로 선다 — 십배, 라흐미, 손가락 스물넷의 거인.

십브개가, 엘하난이, 요나단이 그들을 쓰러뜨린다. 장은 무너진 거인들 위에서 닫힌다 — 다 가드 라파의 소생

이고, 다 죽었다. 비워진 한 줄과 차례로 사라진 위협, 두 이미지가 한 장 안에 같이 놓인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멀리 랍바 ↔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갈린 두 화면, 다시 가드 들판. 두 금속(왕관·쇠연장). 1절 끝의 비워진

한 줄.

2 첫 느낌·분위

기

빠르고 건조한 사건 나열. 채워지지 않은 여백. 위협이 줄어드는 든든함. 무엇을 보여 줄지 분명히 고른 압

축.

3 시작과 끝 봄철 출전(1절)으로 열려 거인들이 "다 죽었더라"(8절)로 닫힘. 전쟁 블록을 마무리하는 종결.

4 등장인물·사

상

요압·다윗·함락된 왕·십브개·엘하난·요나단·라파의 자손. 1절 끝의 비워진 한 줄(편집의 선택).

5 장면 컷 봄철 출전(컷1)·왕관 이양(컷2)·성읍 노역(컷3)·첫 거인(컷4)·둘째 거인(컷5)·셋째 거인과 종결(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milchamah·Rapha·nakah·atarah·Rabbah·Gath·sadeh·megerah 원어. 봄철 정형구·두드러진 생략·세 거인 직렬

구조. 삼하 11~12·21장 평행.

7 동영상 함락→비워진 한 줄→건너뛴 시간→왕관→차례로 무너진 거인 셋→위협의 종결.

8 초벌 제목·부

제

"비워 둔 한 줄과 차례로 쓰러진 거인들"

9 기도·내면 채워지지 않은 여백 앞에 머뭄 — 적지 못하고 비워 둔 시간들이 떠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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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워 둔 한 줄: 1절은 봄철 출전 정형구로 열되, 곧바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한 구

절을 새긴다. 같은 시점에 평행 본문이 길게 펼친 서사를 역대기는 적지 않고 이 한 줄의 부재로만 둔다. 비난

도 칭찬도 없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웠는가 — 그 선택 자체가 관찰 거리이며, 본문은 그 여백을 정죄

로도 미화로도 닫지 않는다.

2. 결 2 — 차례로 쓰러지는 위협: 4~8절은 라파의 자손 거인 셋을 직렬로 제거한다. 십배는 십브개에게, 라흐

미는 엘하난에게, 손가락 스물넷의 거인은 요나단에게 무너진다. nakah(치다)라는 한 동사가 1절 랍바 격파부

터 거인 제거까지 거듭되며, 옛 위협이 같은 운동으로 사라진다. 8절은 그 셋을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묶어,

다윗 왕조 아래 옛 두려움의 계보가 정리됨을 기록한다.

3. 결 3 — 머리에서 머리로 건너간 왕관: 2절은 다윗이 함락한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들어간 한 달란트 무게

의 왕관을 취해 자기 머리에 둔다. 정복한 왕의 표상이 승자에게로 이양된다. 묵직한 금이 한 머리에서 다른

머리로 건너가는 이 행위는 고대 근동 승전 의례의 결을 따르며, 본문은 그 무게를 교훈으로 풀지 않고 가시

적 장면으로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0:1 ↔ 삼하 11:1 (해 바뀐 출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묾 — 직접 평행, 사무엘하는 이어서 긴 서

사 기록)

역대상 20:1~3 ↔ 삼하 12:26~31 (요압의 랍바 함락·다윗의 왕관 취함 — 직접 평행)

역대상 20:4~8 ↔ 삼하 21:18~22 (블레셋 거인 전쟁 — 직접 평행)

역대상 20:5 ↔ 삼상 17장 (다윗과 가드 사람 골리앗 — "골리앗의 아우"의 배경)

역대상 20:4~8 ↔ 신 2:10~11·3:11 (라파·르바임 거인족 — 옛 위협의 계보 배경)

역대상 20장 ↔ 대상 18~19장 (다윗의 연속 승전 — 20장이 마무리하는 전쟁 블록)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0:1에서 멈춘다 — 봄철 출전의 개막과 "그대로 있더라"는 비워진 한 줄 앞에 선다.

멈춤 1: 20:2에서 멈춘다 — 머리에서 머리로 건너간 한 달란트 왕관의 무게를 든다.

멈춤 2: 20:8에서 멈춘다 — 거인들이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다 죽었더라"는 위협의 종결을 쥔다.

끝: 장이 비움(1절)과 종결(8절)을 한 화면에 두고 닫힌다. 21장에서 다른 결의 사건이 이어진다.

F · 자족성 점검

[x] 봄철 출전·왕관·노역·세 거인·종결의 6컷 완결

[x] milchamah·Rapha·nakah·atarah·Rabbah·Gath·sadeh·megerah 원어 분포

[x] 봄철 정형구·두드러진 생략·세 거인 직렬의 문학 구조 기록

[x] 1절 끝 비워진 한 줄의 형태 관찰(정죄 없이)

[x] 삼하 11~12·21장 평행과 갈림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7장 이후(성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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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준비) — 중에서, 20장은 17~20장의 다윗 언약·승전 흐름을 닫는 마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8~20장의

연속 승전이 여기서 종결되고 21장의 인구 조사로 결이 바뀐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 위에 다윗과 성전

의 유산으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20장에서는 옛 위협이 차례로 정리되는 승전과,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비워 둔 편집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통치 블록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울지를 고르며, 다윗과 성전의 유산을 또렷이 비추는 쪽으로 본문을 추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쟁의 개막(1절)에서 옛 위협의 종결(8절)로 / 한 왕의 표상에서 승자의 머리로 건너간 왕관(2절)으로 / 평행

본문의 긴 서사에서 한 구절의 부재(1절 끝)로 — 개막에서 정리로, 표상에서 이양으로, 기록에서 비움으로 흐

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봄철 출전의 개막으로 열려 라파의 소생이 다 죽은 종결로 닫히면서, 다윗 통치

아래 옛 위협을 계보로 정리하고,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추려 두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1

장에서 인구 조사라는 다른 결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22~27장의 성전 준비로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의 드림으로 도착한다. 20장의 벡터는 그 긴 호에서 승전 단락을 닫는 매듭 — 보여 줄 것과

비울 것을 분명히 가르며 전쟁의 문을 닫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함락과 왕관과 거인 제거다 — 어느 성이 무너지고, 누가 왕관을 취하고, 어느 거인이 쓰러지는지. 그

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울지의 선택이다. 본문은 다윗의

머묾에 대해 비난도 칭찬도 없이 한 구절로만 두고,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비운다. 보여 줄 것과 비울 것이 또

렷이 갈린다. 둘째, 옛 위협의 정리다. 라파의 자손 거인들이 차례로 무너져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묶인다.

오래된 두려움의 계보가 다윗 왕조 아래에서 종결된다. 셋째, 비움과 기록의 공존이다. 본문은 한 줄을 비우면

서도 거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은 지우지 않는다 — 십브개·엘하난·요나단. 비움이 무관심이 아니라 추림이라

는 결을,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또렷이 기록하고 무엇을 한 줄로 비워 두는가 — 그리고 오래 나를 두렵게 하던

그 거인들은 지금 어디쯤 무너져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0장은 독자에게 "비워라"거나 "이겨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절

기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추려 두고, 다윗 통치 아래 옛 위협이 차례로 사라지는 것을 또렷이 기록하

며, 그 둘을 한 장 안에 나란히 둔다. 보여 줄 것과 비울 것을 분명히 가른 이 짧은 여덟 절을 보았을 때 — "내

삶의 어떤 시간은 적고 어떤 시간은 한 줄로 두며, 나의 옛 거인들은 어디쯤 무너졌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전쟁 단락을 닫는 짧은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

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승전 단락이 옛 위협의 종결로 닫혔다 — 전쟁의 들판에서 결이 바뀌어,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 조사와 그 결과로 향하는 다른 빛깔의 사건이 다음 마디에서 시작된다(21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kah — 치다·죽이다(옛 위협이 차례로 무너지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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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봄의 들판에서 시작해요. 요압의 군대가 행군하고, 랍바가 무너져요. 그런데 화면이 끊겨요 — 예

루살렘으로. 다윗이 거기 있어요. 자막 한 줄,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카메라가 그 시간을 더 비추지 않고 건

너뛰어요. 다음 컷, 다윗이 함락된 성에서 묵직한 금관을 들어 자기 머리로 옮겨요. 사람들이 노역에 끌려가

요. 화면이 다시 바뀌어요 — 블레셋의 들판. 거대한 그림자 셋이 차례로 서요. 십배, 라흐미, 손가락 스물넷의

거인. 십브개가, 엘하난이, 요나단이 차례로 그들을 쓰러뜨려요. 마지막 프레임은 쓰러진 거인들이에요 — 다

가드 라파의 소생이고, 다 죽었어요. 비워진 한 줄과 쓰러진 거인들, 두 이미지가 한 영상 안에 같이 있어요.

성령일 선교사: 함락에서 비워진 한 줄로, 건너뛴 시간을 지나 왕관으로, 그리고 차례로 쓰러진 거인들로 닫히

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그대로 있더라 — 본문이 비워 둔 한 줄의 여백"

P02 이진우: "함락·왕관·거인 셋 — 전쟁 블록을 닫는 압축의 장"

P04 최현국: "랍바에서 가드로 — 두 화면이 겹친 짧은 승전의 무대"

P05 김미영: "머리에서 머리로 건너간 한 달란트의 금관"

P07 오지혜: "차례로 쓰러진 라파의 소생 — 줄어드는 옛 위협"

P11 나경아: "nakah · Rapha · atarah — 침, 거인, 왕관으로 짠 여덟 절"

부제 공동 제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키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1

절) — 역대기가 같은 절기의 긴 서사를 한 구절의 부재로 비워 둔 채, 다윗이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하고

(2~3절) 블레셋 거인 셋이 차례로 쓰러져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묶여 닫히는(4~8절) 짧은 전쟁의 마무리"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워 둔 한 줄, 머리에서 머리로 건너간 왕관, 차례로 쓰

러진 거인들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비워진 한 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대로 있더라"는 그 한 구절이요. 본문은

그 시간을 다 적지 않고 비워 두었어요. 저는 제 안에도 적지 못하고 비워 둔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채워지

지 않은 그 여백이 무엇인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울지 아시는 그 손길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함락과

거인 제거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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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전쟁의 개막에서 옛 위협의 종결로 움직여요. 1절은 출전의 봄으로 열리고,

8절은 거인들이 "다 죽었더라"로 닫혀요. 그 사이에 함락·왕관·노역·거인 셋이 압축돼요. 역대기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20장

은 10~21장 다윗 통치 블록 중 18~20장 승전 단락을 닫는 매듭이에요. 운동의 방향은 '위협의 개막에서 위협

의 정리로'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9장 족보, 10~21장 다윗 통치, 22~27장 성전 준비인데, 20장은

17~20장의 언약·승전 흐름을 닫고 21~27장 성전 준비로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도착점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흥미로운 건, 20장이 비워

둔 한 줄이에요. 역대기는 같은 시점의 긴 서사를 적지 않고 한 구절로만 둬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울

지를 골랐어요. 그 선택이 결국 귀환 공동체를 위해 다윗과 성전의 유산을 또렷이 비추려는 편집과 같은 결로

닿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절 끝의 여백과 8절의 종결이 같이 있어요. 본문은 다윗의 머묾에 대해 비

난도 칭찬도 하지 않고 비워 두면서, 동시에 옛 위협이 차례로 사라지는 것은 또렷이 기록해요. 보여 줄 것과

비울 것이 분명히 갈려요. 그러면서도 거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은 지우지 않아요 — 십브개, 엘하난, 요나단.

비움과 기록이 한 장에 같이 있어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비울지의 그 선택이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

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여백이에요. 다른 왕들이 다 나가는 봄에, 왕은 머물러요. 본문은 그 머묾을 한 줄로만 두고 더 말

하지 않아요. 그게 차갑게도, 너그럽게도 읽혀요. 확신은 아니지만 — 그 비워진 한 줄에서, 모든 것을 다 적지

않고도 충분히 흐르는 이야기의 결이 느껴졌어요. 무엇을 비울지 아는 손길이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8절의 "다 죽었더라"는 nakah(치다)의 수동형 흐름으로, 1절 랍바 격파부터 같

은 동사가 거듭돼요. 한 동사가 성의 함락과 거인의 제거를 같은 운동으로 묶어요. 위협이 차례로 무너지는 문

법적 동력이 그 반복에 있어요. 그리고 1절의 비워진 한 줄 — 본문이 적지 않은 그 시간이 전쟁 단락 한가운

데 새겨진 것이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전쟁의 개막에서 옛 위협의 종결로 — 보여 줄 것과 비울 것을 분명히 가르면서도

거인을 친 이름들을 지우지 않고, 비워진 한 줄을 승전 단락 한가운데 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

니다. 인구 조사라는 다른 결의 사건이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0:1 —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한 구절로만 그 시간을 두고 넘어가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역대기 저자는 같은 시점의 긴 서사를 기록하지 않고 머묾을 한 줄로만 둔다. 비난도 칭찬도 없는 이 비워

둠의 편집 의도를 정죄로도 미화로도 닫지 않고 보존.

Q2. 20:1 — 같은 절기에 평행 본문(삼하 11~12장)이 기록한 서사를 역대기가 비운 것은 어떤 선택인가?

역대기는 다윗과 성전의 유산을 또렷이 비추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비울지를 고른다. 이 생략 자체를

관찰 거리로 두고, "은폐"인지 "재서사"인지 단정하지 않고 보존.

• 

• 

198



Q3. 20:2 — 다윗이 함락한 왕의 머리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해 자기 머리에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

는가?

정복한 왕의 표상(atarah)을 승자가 취하는 고대 근동 승전 의례다. 묵직한 금관이 머리에서 머리로 건너간

이 행위의 무게를 교훈으로 닫지 않고 형태 관찰로 보존.

Q4. 20:4~8 — 라파의 자손 거인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직렬 서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십배·라흐미·손가락 스물넷의 거인이 차례로 쓰러지고 "가드 라파의 소생"으로 묶인다. 옛 위협을 계보로

정리하는 이 명단형 서사가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

Q5. 20:5 — 엘하난이 죽인 대상이 평행 본문(삼하 21:19)과 표현이 갈리는 것은 무엇을 묻게 하는가?

역대상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사무엘하는 "골리앗"으로 둔다. 두 본문 사이의 갈림을 "오류"로도 "완

전 일치"로도 단정하지 않고 본문 비교의 관찰 거리로 이월.

Q6. 20:8 — 위협의 종결(거인들이 다 죽음)을 적으면서도 비워진 한 줄(1절)을 함께 둔 이 장의 배치는 어떤

선택인가?

보여 줄 것은 또렷이 적고 비울 것은 한 줄로 둔다. 비움과 기록이 한 장에 공존하는 이 편집이 귀환 공동

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단정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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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1장

1CH-021  ·  역사서  ·  히브리어

죄(인구 조사)와 재앙(전염병)과 회개와 대가를 다 치른 예배가 한 장에 압축된다 — 다윗은 사

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하고(21:13), 값을 다 치러 드린 제단에 하늘의 불이 응답한다

(21:26). 천사의 칼이 머문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앙이 멎은 바로 그 처소가 다음 장에서 성전

터가 된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통치의 추상 공간(다윗의 충동·명령, 요압의 조사 1~6절)→하늘과 땅 사이(천사의 칼, 굵은 베, 14~16

절)→오르난의 타작마당(제단의 처소, 18~28절). 넓게 시작해 한 처소로 좁아지는 깔때기.

소품: 칼(천사의 뽑힌 칼, 16절)·굵은 베(다윗·장로)·타작마당의 노동 도구(소·떠는 기계·밀, 23절)·하늘에서

내린 불(26절). 칼로 열려 불로 닫힘.

구조 소재: 죄(1~6절)→재앙·택함(7~14절)→멈춤과 예배(15~30절)의 다섯 마디 압축 — 인구 조사·전염병·

회개·대가 치른 예배·불의 응답.

무게 이동: 수(백십만·사십칠만)→재앙의 수(칠만)→값(금 육백 세겔, 25절). 세는 행위가 치르는 행위로 전

환.

핵심 어휘: satan(ָ�טָן 충동, 1절)·saphar/manah(세다)·goren(רֶֹן� 타작마당)·chinnam(ָם� .(값 없이, 24절 חגִּ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거움이 '족하다'(15절)에서 풀림 — 진노 한복판에서 오는 멈춤의 전환.

칠만 명의 죽음 앞 슬픔을 정죄로 닫지 않음 — 다윗이 "범죄한 자는 곧 나니이다"(17절)로 자기에게 돌림.

빠르게 떨어졌다가 타작마당에서 느려져 머무는 리듬 — 대화·흥정·제단 쌓기가 천천히 펼쳐짐.

세는 다윗(시작)과 드리는 다윗(끝)의 대칭 — 같은 인물의 정반대 행위가 무대 양 끝에 놓임.

오르난과 다윗이 서로 더 드리려는 대화(23~24절)의 따뜻함 — 무거운 진노 사이의 환한 한 폭.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 충동

과 죄의 발단으로 열림.

끝(21:30): 다윗이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기브온 산당의 제단으로 가지 못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

에서 여호와께 구함 — 새 예배 처소가 사실상 확정되며 닫힘.

시작과 끝의 대비: 충동된 조사(죄)로 열려 값을 다 치른 제단(예배)으로 닫힘. 진노의 칼이 예배의 처소를

확정하는 역설적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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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여부: 22:1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로 이어지는 경첩 — 이 타

작마당이 다음 장에서 성전 터로 명명됨.

수미 운동: '세는 행위'(1절)로 열려 '드리는 행위'(24~26절)로 닫히는 — 죄가 멎은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전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충동되어 조사를 명함(1~5절)→마음에 자책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8절)→세 재앙 중 여호와

의 손을 택함(13절)→백성을 대신해 자기에게 재앙을 돌림(17절)→값을 다 치러 제단을 쌓음(24~26절). 죄

에서 회개와 대가 치른 예배로 움직이는 중심 인물.

요압: 조사를 반대함 —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게 하시나이까"(3절). 명령에 따르되 레위와 베냐

민은 세지 않음(6절). 죄를 처음 지목한 음성.

선지자 갓: 세 재앙(기근·칼·전염병)을 다윗 앞에 제시하는 전달자(11~12절).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지

시(18절).

천사: 칼을 들고 예루살렘 위에 뻗친 진노의 도구(15~16절)→여호와의 "족하다"에 칼을 칼집에 거둠(27

절). 진노와 멈춤 양쪽에 선 존재.

오르난(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주인. 천사를 보고 숨고(20절), 다윗에게 타작마당과 소·떠는 기계·밀을 거

저 드리려 함(23절). 다윗이 값을 치러 받음.

핵심 사상: ①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함 —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13절). ② 값 없이

드리지 않음 — 예배에 자기 대가를 치름(24절). ③ 진노가 멎은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6절): 충동과 조사 — 사탄이 다윗을 충동, 요압이 반대하나 명령에 따라 수를 셈. 백십십만·사십칠

만이 보고됨.

컷 2 (7~13절): 자책과 택함 — 하나님이 이 일을 악히 여기심, 다윗이 죄를 자복, 갓이 세 재앙 제시, 다윗이

"여호와께 빠지게 하소서"(13절).

컷 3 (14~15절): 재앙과 멈춤 — 전염병으로 칠만 명이 쓰러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자 여호와께서 뉘우

치사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컷 4 (16~17절): 칼 아래의 회개 — 다윗이 칼을 든 천사를 봄, 굵은 베를 입고 엎드려 "범죄한 자는 곧 나니

이다."

컷 5 (18~25절): 타작마당의 값 — 갓이 제단을 명함, 오르난이 거저 드리려 하나 다윗이 "값 없이는 아니

라" 하며 금 육백 세겔을 치름.

컷 6 (26~30절): 불의 응답 — 다윗이 제단을 쌓고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번제단 위에 내림, 천사가 칼을 칼

집에 거둠, 다윗이 여기서 계속 예배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atan(ָ�טָן) — '대적·충동하는 자'. 1절. 정관사 없이 쓰여 고유명사적으로 읽힘. 삼하 24:1의 주어('여호와')

와 갈리는 지점. 배경.

saphar(סָפַר)·manah(ָמָנה) — '세다·헤아리다'. 인구 조사의 동사. 출 30:12의 속전 규정과 연결되는, 신적 허락

없는 조사의 위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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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a(חָטָא) — '죄를 범하다'. 8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자복 동사.

racham(רַחַם) — '긍휼·자비'. 13절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하는 근거.

nacham(נחַָם) — '뉘우치다·돌이키다'. 15절 "여호와께서 보고 뉘우치사." 진노에서 멈춤으로의 전환 동사.

goren(רֶֹן�) — '타작마당'. 15~28절의 무대. 곡식을 떠는 평평한 바위 마당, 후대가 성전 터로 명명하는 처소.

chinnam(ָם� .값 없이·거저'. 24절에서 다윗이 거듭 부정. 대가 치른 예배의 핵심어' — (חגִּ

esh(� .불'. 26절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응답의 표징' — (אבֵּ

magephah(מַ�בֵּפָה) — '재앙·전염병'. 14·17·22절. 죄에 대한 응답의 도구.

malak(ְמַלְאָך) — '천사·사자'. 칼을 든 진노의 도구이자 칼을 거두는 존재(15~27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다섯 마디 압축: 죄(인구 조사)→재앙(전염병)→회개→대가 치른 예배→불의 응답이 한 장에 압축. 통상

여러 장에 걸칠 흐름이 30절에 응축됨.

세 재앙의 택함(choice of three): 기근·칼·전염병 중 다윗이 직접 택함. 본문은 그 택함의 근거를 '긍휼이 크

시다'(13절)로 명시 —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하는 결.

대가 치른 예배 패턴(full price refusal):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4절)의 거듭된 부정. 예배에 자기 몫

을 치르는 행위가 29:14('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의 결을 미리 보임.

경첩 기능(hinge): 21장이 다윗 통치 블록(10~21장)을 닫고 성전 준비 블록(22~29장)을 엶. 22:1의 성전 터

명명이 21장 타작마당에서 직접 흘러나옴.

삼하 24장과의 평행·차이: 같은 사건의 두 기록. 주어(여호와/사탄), 값(은 오십/금 육백 세겔) 등이 갈림 —

역대기 편집의 신학적 강조 또는 사본 전승의 흔적으로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인구·군대 조사 — 고대 근동에서 왕권 강화·징집·과세의 행정. 신적 허락 없는 조사가 위험으로 여겨진 배

경(출 30:12 속전 규정과 연결). 배경.

타작마당(goren) — 마을 높은 곳의 평평한 바위 마당. 곡식을 떠는 노동 처소이자 ANE에서 공적 회합·재

판·성소 기능을 겸한 처소. 배경.

전염병을 진노의 도구로 읽는 우주론 — 역병·기근·칼을 통치자의 죄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고대 근동 공

통 관념. 배경.

불로 응답하는 표징 — 레 9:24·왕상 18:38처럼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려 응답하는 형식. 21:26이 같은 형

식. 배경.

타작마당이 성소 터로 전환 — 평범한 노동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성소 기원의 한 형태. 후대가 모리

아 산(창 22장)과 동일시하는 독법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1장 ↔ 삼하 24장 (같은 인구 조사·전염병 사건 — 평행 본문, 주어·수치 비교)

역대상 21:1 ↔ 출 30:11~16 (조사 시 생명의 속전 — 조사가 위험한 율법 배경)

역대상 21:18~28 ↔ 대하 3:1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 — 직접 귀결)

역대상 21:28~30 ↔ 대상 22:1 (다윗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선언 — 경첩의 잇는 절)

역대상 21:26 ↔ 레 9:24·왕상 18:38 (제단에 하늘의 불 응답 — 형식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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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1:24 ↔ 대상 29:14 (값을 다 치러 드림 ↔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 — 권의 도착점과 결을 같이함)

역대상 21:15~28 ↔ 창 22:1~14 (후대가 타작마당과 동일시하는 모리아 산 — 독법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다윗의 명령이 떨어진다 — 이스라엘을 세어 오라. 요압이 막아선다, "어찌하여 죄가 되게 하

시나이까." 그러나 명령은 굳다. 화면이 온 땅을 훑으며 수를 모은다 — 백십만, 사십칠만. 숫자가 화면을 채운

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악히 여기시고, 다윗의 얼굴에 자책이 번진다 —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선지

자 갓이 세 길을 펼친다, 기근과 칼과 전염병. 다윗이 떨며 택한다 — "여호와께 빠지게 하소서,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전염병이 땅을 덮는다, 칠만이 쓰러진다. 천사의 칼이 예루살렘 위로

뻗친다. 카메라가 그 칼을 올려다본다 — 그때 하늘의 음성,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칼이 멈춘다. 다윗과 장

로들이 굵은 베를 입고 엎드린다, "범죄한 자는 곧 나니이다." 화면이 한 타작마당으로 내려간다 — 오르난이

밀을 떨다 천사를 보고 숨었던 그 마당. 다윗이 온다. 오르난이 다 드리겠다 한다. 다윗이 고개를 젓는다 —

"값 없이는 아니라." 금 육백 세겔이 건네진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부른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번제단 위로 내린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거둔다. 마지막 프레임 —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계속 예배한다.

재앙이 멎은 처소가 예배의 처소로 남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칼이 멈춘 타작마당 — 값을 다 치른 예배"

초벌 부제: "사탄이 충동한 인구 조사가 죄가 되어 전염병이 되고(21:1·14),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

의 손을 택하며(21:13), 천사의 칼이 멎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1:24) 제값

을 다 치러 제단을 쌓자 하늘의 불이 응답하는(21:26) — 재앙이 멎은 그 처소가 성전 터가 되는 역대상의

경첩"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atan·saphar·manah·chata·racham·nacham·goren·chinnam·esh·magephah·malak 등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마디 압축+세 재앙 택함+대가 치른 예배 패턴+경첩 기능+삼하 24장 평

행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절 사탄의 충동을 악의 기원에 관한 교리 선언으로 닫지 않고, 삼하 24:1과 주어가 갈리는 본문 형태와 정

관사 없는 고유명사적 용법의 관찰로만 둠.

다윗의 "여호와께 빠지게 하소서"(13절)를 신앙 모범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두려움 한복판에서 긍휼

을 택하는 결과 그 근거 명시(racham)의 형태로만 기록.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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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쓰러진 칠만 명을 정죄나 미화 없이, 다윗이 자기에게 재앙을 돌리는 17절의 음성과 함께 애도

·관찰의 결로만 둠.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4절)를 헌신 설교로 닫지 않고, 세는 행위가 치르는 행위로 전환되는 무게

이동과 29:14의 결을 미리 보이는 문학 패턴으로만 둠.

하늘의 불 응답(26절)을 기적 증거로 교훈화하지 않고, 레 9:24·왕상 18:38과 같은 불 응답 형식의 한 마디

와 칼을 거두는 천사(27절)의 닫힘으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 인구를 세게 한 죄(21:1~6)가 전염병이 되어 칠만이 쓰러지나

(21:14),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하고(21:13) "범죄한 자는 곧 나니이다"(21:17) 자기에게 돌리

며, 여호와의 "족하다"(21:15)에 칼이 멎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1:24) 제값

을 다 치러 제단을 쌓자 하늘의 불이 응답하는(21:26) — 재앙이 멎은 처소가 다음 장에서 성전 터로 명명되

는, 다윗 통치를 성전 준비로 잇는 역대상의 경첩이다.

한 문단: 충동에서 시작한다. 다윗이 수를 세라 명하고, 요압이 막아서나 명령은 굳다. 백십만과 사십칠만이

보고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악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책이 번진다 —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갓이 세

길을 펼치고, 다윗은 떨며 여호와의 손을 택한다,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 전염병이 덮고 칠만이 쓰

러진다. 천사의 칼이 예루살렘 위에 뻗치는 그 순간 —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칼이 멎는다. 다윗과 장로들

이 굵은 베를 입고 엎드린다. 화면이 한 타작마당으로 내려간다. 오르난이 다 드리겠다 하나 다윗은 고개를 젓

는다, 값을 다 치른다. 제단이 쌓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린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거둔다. 다윗은 그 처소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통치의 추상 공간→하늘과 땅 사이의 칼→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좁아지는 깔때기. 칼에서 불로 옮겨 가는

소품. 죄·재앙·회개·대가·불응답의 다섯 마디.

2 첫 느낌·

분위기

'족하다'에서 풀리는 무거움. 정죄로 닫지 않는 슬픔. 한 처소에서 머무는 느린 리듬. 세는 다윗과 드리는 다윗

의 대칭. 서로 더 드리려는 대화의 따뜻함.

3 시작과 끝 충동된 조사(1절)로 열려 값을 다 치른 제단(24~30절)으로 닫힘. 22:1 성전 터 명명으로 이어지는 경첩.

4 등장인물·

사상

다윗(죄→회개→대가 치른 예배)·요압(반대)·갓(세 재앙)·천사(칼과 거둠)·오르난(거저 드림). 여호와의 손 택

함·값 없이 드리지 않음.

5 장면 컷 충동·조사(컷1)·자책·택함(컷2)·재앙·멈춤(컷3)·칼 아래 회개(컷4)·타작마당의 값(컷5)·불 응답(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satan·saphar·chata·racham·nacham·goren·chinnam·esh 원어 카드. 다섯 마디 압축·세 재앙 택함·대가 치른 예배

·경첩 문학 구조. 삼하 24장 평행. 출 30·창 22·대하 3장 교차.

7 동영상 넓은 숫자 → 칼 아래로 떨어짐 → '족하다'에 멈춤 → 타작마당에서 값 치름 → 하늘의 불 → 칼을 칼집에 거

둠.

"칼이 멈춘 타작마당 — 값을 다 치른 예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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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목

·부제

9 기도·내면 거저 드리려는 오르난과 값을 다 치르려는 다윗 — 칼이 멎은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된 전환을 들고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사람의 손보다 그 손을: 다윗은 세 재앙 앞에서 사람을 거치지 않는 길을 택한다(13절). 그 근거는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다. 두려움 한복판에서 긍휼을 신뢰하는 이 택함이 곧 15절 여호와의 돌이킴

(nacham)으로 응답되는지 —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racham과 nacham이 한 장 안에서 짝을 이루는 형태로

둔다.

2. 결 2 — 값을 다 치른 예배: 오르난은 타작마당과 소와 떠는 기계와 밀을 거저 드리려 한다. 다윗은 거듭 거

절한다 —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4절). 세던 다윗이 치르는 다윗이 된다. 자기 몫을 치르는 이 예배가

권의 도착점 29:14('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의 결을 미리 비춘다 — 그 닿음을 질문으로 둔다.

3. 결 3 — 재앙이 멎은 처소가 거룩한 터: 천사의 칼이 뻗쳤던 그 타작마당, 진노가 멎은 바로 그 처소에 제단

이 서고 불이 내린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로 명명된다(22:1). 가장 어두운

사건의 땅이 가장 거룩한 처소의 기원이 되는 이 잇댐을, 본문은 사건의 순서로만 보여 주고 닫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1장 ↔ 삼하 24장 (같은 인구 조사·전염병 — 평행 본문, 주어·수치 비교)

역대상 21:1 ↔ 출 30:11~16 (조사 시 생명의 속전 — 율법 배경)

역대상 21:18~28 ↔ 대하 3:1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 — 직접 귀결)

역대상 21:28~30 ↔ 대상 22:1 (다윗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선언 — 경첩)

역대상 21:26 ↔ 레 9:24·왕상 18:38 (제단에 하늘의 불 응답 — 형식 평행)

역대상 21:24 ↔ 대상 29:14 (값을 다 치러 드림 ↔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

역대상 21:15~28 ↔ 창 22:1~14 (후대가 동일시하는 모리아 산 — 독법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1:1의 충동 앞에 선다 — 통치 절정의 한복판에서 한 행위가 죄가 되는 발단을 본다.

멈춤 1: 21:13에서 멈춘다 — "여호와께 빠지게 하소서,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 두려움 속의 신뢰

를 쥔다.

멈춤 2: 21:15에서 멈춘다 —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진노를 끊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든다.

끝: 21:26에서 멈춘다 — 값을 다 치른 제단에 하늘의 불이 내린다. 그 처소가 성전 터가 되는 다음 장을 향

한다.

F · 자족성 점검

[x] 충동·조사·재앙·택함·회개·타작마당의 값·불 응답의 6컷 완결

[x] satan·saphar·chata·racham·nacham·goren·chinnam·esh 원어 어휘 분포

[x] 다섯 마디 압축과 세 재앙 택함의 문학 구조 기록

[x] 대가 치른 예배 패턴(chinnam 거듭 부정)의 형태 관찰

[x] 경첩 기능(22:1로 잇는 성전 터)과 삼하 24장 평행의 기록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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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

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이니이다"(29:14)다.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 — 중에서, 21장은 통

치 블록을 닫고 성전 준비 블록을 여는 경첩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의 통치 절정 한복판에 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응답으로 뻗친 진노의 칼이 한 타작마당 위에서 멎으며, 바로 그 멈춘 처소가 거룩한 터의

기원이 된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회복으로 다시 부르시는 따뜻함 — 이 21장에서는 진노를

끊는 "족하다"(15절)와 값을 다 치른 예배로 모습을 드러낸다. 통치의 가장 어두운 매듭이 성전이라는 가장 넓

은 미래를 여는 좌표가 이 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죄(인구 조사, 1~6절)에서 재앙(전염병, 7~14절)으로 / 재앙에서 멈춤(족하다, 15절)으로 / 멈춤에서 대가 치른

예배(타작마당의 값, 18~25절)로 / 예배에서 불의 응답과 성전 터(26~30절·22:1)로 — 진노의 칼이 멎은 처소

가 거룩한 터로 전환한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세는 다윗에서 드리는 다윗으로, 진노의 칼에서 하늘의 불로, 어두운 사건의 땅에

서 성전의 좌표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2장에서 다윗의 성전 준비로 이어지고, 28~29장에서 성전

봉헌의 드림으로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에서 도착한다. 21장의 벡터는 그 도착점을 미리 비

추는 경첩 — 값을 다 치르는 한 행위가 권 전체의 결을 처음 또렷이 펼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죄와 재앙과 죽음이다 — 충동된 조사, 칠만의 쓰러짐, 뻗친 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

직인다. 첫째, 진노를 끊는 긍휼이다. 다윗이 13절에서 미리 신뢰한 긍휼(racham)이 15절의 돌이킴(nacham)으

로 응답되며, 진노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 "족하다"라는 그 멈춤이 이 장의 본질에 가깝다. 둘째, 대가 치른 예

배의 기원이다. 거저 받을 수 있었던 타작마당을 다윗은 제값을 다 치러 받는다. 자기 몫을 치르는 예배가 여

기서 처음 또렷한 한 폭으로 등장한다. 셋째, 처소의 전환이다. 진노의 칼이 뻗쳤던 그 땅이 거룩한 터가 된다

— 어두운 사건의 처소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는 이 잇댐이, 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값이 다 치러진 곳

에서만 예배가 선다는 신호처럼 보인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거저 받으려 했고, 무엇을 값 치르지 않고 드린 척했는가 — 진노가 멎은 그 처소에서, 나는 제값

을 다 치러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1장은 독자에게 "죄를 두려워하라"고만 하지 않는다. 다만 충동된

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보여 주고, 그 죄의 응답인 칼이 한 타작마당에서 멎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멈춘 처

소에서 다윗이 값을 다 치러 제단을 쌓는 것을 보여 준다.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24절)는 그 말이 무엇

이었을지, 그리고 진노가 멎은 그 땅이 어떻게 성전 터가 되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어떤 처소에서 제값을 다 치러 드리는가 — 그 물음이 다윗 통치를 성전 준비로 잇는 이 경첩이 독자에

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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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진노가 멎은 타작마당이 성전 터로 확정되었다 — 다윗이 그곳을 "여호와 하나

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22:1) 명명하고, 솔로몬을 위해 돌과 철과 놋과 백향목을 예비하며 성

전 준비 블록이 열린다(22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innam — 값 없이(거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빠르게 떨어졌다가 한 곳에서 멈추는 영상이에요. 첫 프레임은 숫자예요 — 온 땅을 훑으

며 백십만, 사십칠만을 셈하는 넓은 화면. 그러다 다윗의 얼굴로 줌인되고 자책이 번져요. 갓이 세 길을 펼치

는 분기 화면, 다윗이 한 길을 가리켜요 — 여호와의 손. 화면이 어두워지며 전염병이 덮고, 칼을 든 천사가 예

루살렘 위에 뻗쳐요. 카메라가 그 칼을 올려다보는 순간 "족하다"가 들리고 칼이 멈춰요. 화면이 타작마당으

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느려져요 — 오르난과 다윗의 대화, 값을 치르는 손, 제단이 쌓이는 과정이 천천히. 마

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번제단 위로 내려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거두는 클로즈업. 마지막 프레임은 그 타

작마당에서 예배하는 다윗이에요. 넓은 숫자에서 한 처소의 불로 좁아지는 동영상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넓은 숫자에서 시작해 칼 아래로 떨어지고, 한 타작마당에서 멈춰 머물다가 하늘의 불로 닫히

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사람의 손보다 그 손에 — 긍휼이 크시기에 택한 한 길"

P02 이진우: "세던 다윗, 치르는 다윗 — 무대 양 끝의 대칭"

P04 최현국: "칼이 멈춘 마당 — 진노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다"

P05 김미영: "서로 더 드리려는 두 사람 — 거저 주려는 오르난, 값을 다 치르려는 다윗"

P07 오지혜: "수에서 값으로 — 셈하던 무게가 치르는 무게로 옮겨가다"

P11 나경아: "chinnam · esh — 값 없이 드리지 않은 제단에 내린 불"

부제 공동 제안: "사탄의 충동(21:1)이 인구 조사를 죄로 만들고 전염병으로 칠만이 쓰러지나, 다윗이 여호와

의 긍휼을 신뢰해 그 손을 택하고(21:13), '족하다'(21:15)에 칼이 멎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다 치러 제

단을 쌓자 하늘의 불이 응답하며(21:26) — 재앙이 멎은 처소가 다음 장에서 성전 터로 명명되는 경첩의 한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칼이 멎은 그 타작마당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값을 다 치르고 제단을 쌓던 다윗 곁에서, 관찰

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두 사람의 대화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르난은 거저 다 드리겠다 하고, 다

윗은 값 없이는 안 된다며 제값을 다 치렀습니다. 서로 더 내려는 그 마당이 진노의 칼 아래였다는 것이 마음

에 닿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거저 받으려 했는지, 무엇을 값 치르지 않고 드린 척했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칼이 멎은 처소가 곧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 그 전환을 들고 머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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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죄와 재앙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칼이 멎은 타작마당이 이 권에서 무엇을 여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죄에서 예배 처소로 움직여요. 충동된 조사가 진노를 부르고, 진노의 칼이

한 타작마당 위에 멈추고, 바로 그 멈춘 처소가 제단이 돼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

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21장은 phases의 경첩이에요.

10~21장 다윗 통치 블록이 여기서 닫히고, 22~29장 성전 준비 블록이 여기서 열려요. 진노가 멎은 지점이 거

룩한 터의 기원이 되는, 가장 좁은 매듭에서 가장 넓은 미래가 열리는 운동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destination이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예요. 24절의 다윗 — "값 없이 취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 이 그

도착점의 결을 미리 보여요. 받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몫을 치르는 예배가 여기서 처음 또렷한 한 폭으

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대하 3:1에서 성전이 서는 바로 그 땅이에요. 21장은 그 성전의 좌표를 진

노가 멎은 처소로 확정하는 장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이 장의 회복은 '멈춤'에서 와요. 죄가 재앙으로 번지는 그 속도를 끊는 한마

디, "족하다"(15절). 진노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 멈춤이 긍휼이고, 다윗이 13절에서 미리 신뢰한 그 긍휼이

에요. 무서운 장인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진노가 아니라 진노를 거두시는 긍휼처럼 읽혀요 — 단정

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다음 장으로 질문인 채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죄가 분명한데, 그 죄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돼요. 가장 어두운 사건의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의 기원이 되는 이 역설이 마음에 걸려요. 진노의 칼이 뻗쳤던 그 마당 위에 성전이 선다는 것 — 그

것이 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값이 다 치러진 곳에서만 예배가 선다는 신호인지,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칼 아래의 그 처소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3절의 racham(רַחַם, 긍휼) — 다윗이 여호와의 손을 택하는 근거예요. 그리고

15절의 nacham(נחַָם, 뉘우치다·돌이키다) — 여호와께서 보고 돌이키사 칼을 멈추게 하시는 동사고요. 이 두

어휘가 한 장 안에서 짝을 이뤄요 — 사람이 신뢰한 긍휼(racham)이 하나님의 돌이킴(nacham)으로 응답되는

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24절의 chinnam(ָם� 값 없이) — 거저 드리지 않은 그 예배가 권의 마지막 ,חגִּ

29:14와 어떻게 닿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죄에서 예배 처소로, 진노의 칼이 멎은 그 타작마당이 성전 터의 기원이 되는 — 값

을 다 치른 예배가 권 전체의 도착점을 미리 비추는 경첩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 처소를 성전 터로 명명하고 성전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역대상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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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1:1 — '사탄이 충동했다'와 삼하 24:1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 사이의 주어 차이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

는가?

같은 사건의 두 기록이 발단의 주어를 달리 적는다. 역대기는 정관사 없는 satan을, 삼하는 여호와를 둔다.

이 차이를 교리로 닫지 않고 본문 형태의 관찰로 보존.

Q2. 21:6 —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을 세지 않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조사를 반대했던 요압이 명령을 다 따르지 않고 두 지파를 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적 불순종의 의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질문으로 이월.

Q3. 21:13 —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한 근거가 긍휼인 것은 어떤 결인가?

세 재앙 중 다윗은 사람을 거치지 않는 길을 택하며 "그의 긍휼이 심히 크심이니이다" 한다. 두려움 한복판

의 이 신뢰를 단정하지 않고 관찰로 보존.

Q4. 21:15 — 여호와의 '족하다'가 진노를 끊는 그 멈춤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nacham(뉘우치사)과 함께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 하신다. 진노가 끝까지 가지 않는 이 멈춤의 신학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5. 21:24 —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가 거듭 부정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오르난이 거저 드리려 하나 다윗은 제값을 다 치른다. 예배에 자기 몫을 치르는 이 행위가 29:14와 닿는 결

인지, 해석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보존.

Q6. 21:28~30 + 22:1 — 재앙이 멎은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되는 전환을 본문은 어떻게 잇는가?

진노의 칼이 뻗쳤던 처소가 다음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로 명명된다. 어두운 사건의 땅이 거

룩한 터의 기원이 되는 이 잇댐의 의미를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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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2장

1CH-022  ·  역사서  ·  히브리어

짓지 못하게 된 사람이 짓는 일을 가장 충실히 준비한다 — 피를 흘린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위

하여 철·놋·백향목과 헤아릴 수 없는 금은을 쌓고, 전쟁이 아니라 건축과 순종을 향하여 "강하

고 담대하라" 권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로 닫는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이동: 건축 현장(1~5절, 석수·재료 야적)에서 부자의 대면(6~19절, 솔로몬 위임 담화)으로 옮겨감.

8~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회상으로 삽입.

소품: 다듬은 돌(22:2)·철(22:3)·달 수 없는 놋·셀 수 없는 백향목(22:4)·금 십만 달란트·은 백만 달란트

(22:14). 물질이 산처럼 축적됨.

구조 동사 kun(준비하다): 22:3·5·14에 반복 — 다윗의 모든 행위를 묶는 단어. "내가 준비하리라"가 결.

대비 장치: 피의 사람(다윗, dam·milchamah)과 평강의 사람(솔로몬, shalom·menuchah)을 8~9절에서 마주

세움.

1절 확정 선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22:1) — 앞 장 타작마당을 성전 터로 정하는 한 문장으

로 장이 열림.

어휘: bayit(ַ�יגִּת) 성전·집 / kun(וּן�) 준비하다 / dam(ָ�ם) 피 / Shelomoh·shalom 솔로몬·평강 / menuchah(מְנוּחָה)

안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분주함과 차분함의 공존 — 재료를 모으는 바쁜 앞부분(1~5절)과 아들에게 큰일을 넘기는 가라앉은 뒷부

분(6~19절).

원망 없는 아쉬움 — 다윗은 자기가 못 짓는 이유(22:8)를 듣고도 더 부지런히 준비함. 아쉬움 너머의 평온.

어긋남의 긴장 — "강하고 담대하라"(22:13)가 전쟁이 아니라 건축과 율법 준수를 향함.

인계 문서 같은 단호함 — 준비하라·행하라·강하라·구하라의 명령형이 유언처럼 정돈됨.

부모의 정서 — "어리고 미숙하다"(22:5)는 걱정이 재료의 산 아래 깔림. 자식의 짐을 미리 더는 마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2:1):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 한 곳을 성전 터로 확정하는

선언.

끝(22:19):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 두령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darash).

• 

• 

• 

• 

• 

• 

• 

• 

• 

• 

• 

• 

• 

210



시작과 끝의 호응: 한 처소를 정하는 것(1절)으로 열려, 그 처소를 채울 백성의 마음을 구하라(19절)는 부

름으로 닫힘 — 장소에서 마음으로.

완결 여부: 준비는 마쳤으나 건축은 시작되지 않음. 22장은 23~29장(레위인 조직·솔로몬 공적 위임·봉헌)

으로 이어지는 성전 준비 블록의 개막.

이중 닫힘: 솔로몬 개인을 향한 위임(6~16절)과 모든 두령을 향한 명령(17~19절)이 겹쳐 마무리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준비하는 자. 짓지 못하게 된 자가 짓는 일을 가장 충실히 준비함. 석수 모집(22:2)·재료 비축

(22:3-5,14)·위임(22:6-16)·명령(22:17-19)의 주체.

솔로몬: 어리고 미숙한 자(22:5), 평강의 사람(22:9). 직접 발화는 없음 — 다윗의 담화 대상으로만 존재. 짓

는 일을 넘겨받음.

여호와의 말씀(22:8-10): 다윗에게 임한 회상 인용.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

라"(8절) /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라"(9절) /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내 아들이 되

리라"(10절, 삼하 7장 언약).

두령들(22:17): 다윗이 솔로몬을 도우라 명령한 이스라엘 방백들. 17~19절 명령의 수신자.

사상 — 역할 역전: 전쟁을 치른 자가 평강의 집을 못 짓고, 평강의 사람이 짓는다. 피와 거룩한 건축의 분

리(qadosh).

사상 — 세대 인계: 다윗은 자기 생전에 완성하지 못할 일을 위해 미리 쌓아 다음 세대에 넘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2:1): 다윗이 타작마당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 선언 — 성전 터 확정.

컷 2 (22:2-5): 석수를 모으고, 철·놋·백향목·다듬은 돌을 비축 — "어린 솔로몬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컷 3 (22:6-7):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마주 세움 — "내 아들아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컷 4 (22:8-10): 여호와의 말씀 회상 — 피의 사람은 못 짓고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라(삼하 7장 언약 인용).

컷 5 (22:11-16): 솔로몬을 향한 위임과 축복 —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를…강하고

담대하라"(22:11-13).

컷 6 (22:17-19): 두령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명령 —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

라"로 장이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ayit(ַ�יגִּת) — '집·성전'. 장의 중심 명사. 여호와의 bayit과 다윗 왕조(王家)라는 두 뜻이 삼하 7장에서 겹쳤

던 단어. 배경.

kun(וּן�) — '준비하다·굳게 세우다'. 22:3·5·14의 구조 동사. 다윗의 행위를 한 단어로 묶음.

dam(ָ�ם) — '피'. 22:8에서 다윗이 짓지 못하는 이유. "피를 많이 흘렸고"가 거룩한 건축과 대비됨.

Shelomoh(ְֹ�לֹמה) / shalom(ָ�לוֹם) — '솔로몬' / '평강'. 22:9의 이름 어원 — 이름 안에 사명이 들어 있는

etiology.

menuchah(מְנוּחָה) — '안식·쉼'. 22:9, 평강의 사람에게 주실 것. 전쟁(milchamah)의 반대 항.

chazaq weematz(חֲזקַ וֶאֱמָץ) — '강하고 담대하라'. 22:13의 권면 공식. 신 31장·수 1장의 동일 표현이 여기선

건축을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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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sh(�ַָ�ר) — '구하다·찾다'. 22:19의 마지막 명령 동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하라" — 권의 destination

을 향한 권면.

tzlach(צָלַח) — '형통하다'. 22:11·13,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조건과 연결되는 동사.

qadosh(�ֹקָדו) — '거룩한'. 성전의 거룩함과 피의 부정함이 대비되는 배경 관념. 8절 근저의 정결 개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이름 어원(name etiology): 22:9의 "솔로몬이라 함은…평강을 줄 것임이라" — 이름과 사명을 어원으로 묶

는 장치. 1장 벨렉(palag) 어원과 같은 계열.

삽입된 신적 담화(embedded divine speech): 22:8-10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회상 인용으로 들어옴 —

본문 안의 또 다른 목소리.

건축자 역할 역전(role reversal): 전쟁의 왕이 평강의 집을 못 짓고, 평강의 아들이 지음 — 통상의 영웅 서

사를 뒤집는 배열.

권면 공식 반복(command formula): "강하고 담대하라"(22:13)가 신 31:6·수 1:6의 취임 공식을 건축 위임에

전용 — 상호본문 메아리.

구함의 수미상관(inclusio of seeking): 한 처소를 정함(1절)으로 열려 그 처소를 채울 마음을 구하라(19절,

darash)로 닫힘 — 장소에서 갈망으로.

축적 목록(accumulation catalog): 돌→철→놋→백향목→금은의 재료 열거가 점층적으로 무게를 더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의 성전 건축 위임 — 고대 근동 왕이 생전에 후계자에게 신전 건축을 위탁하고 자재를 비축하는 비문

전통. 다윗→솔로몬 인계의 배경.

건축 재료 교역 — 레바논산 백향목, 다듬은 돌, 막대한 금속. 두로·시돈과의 교역으로 대형 성소 자재를 모

았던 배경(22:4).

거류민 석수 동원(22:2) — 이방 거류민(게림)을 석수로 모집. 고대 근동 대형 토목이 외국인 노동을 동원

한 배경 관찰.

피와 거룩의 분리(22:8) — 피 흘린 자가 성소를 짓지 못한다는 정결 관념. 제의 공간의 정결 규례(qadosh)

와 맞닿는 배경.

역대기의 솔로몬 이상화 —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을 평강·성전의 사람으로 부각하는 편집 경향. 귀환 공동

체가 예배 공동체로 재건되는 맥락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2:1 ↔ 역대상 21:18-28 (오르난 타작마당 제단 — 성전 터 확정의 직전 사건)

역대상 22:8-10 ↔ 삼하 7:12-13 (다윗 언약 — 네 씨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직접 배경)

역대상 22:9-10 ↔ 역대상 17:11-12 (역대기판 다윗 언약 — 솔로몬이 집을 건축)

역대상 22:13 ↔ 신 31:6-8 / 수 1:6-9 ("강하고 담대하라" 취임 공식의 메아리)

역대상 22:6-16 ↔ 역대상 28:2-10 (회중 앞 공적 재위임 — 22장의 공개 재연)

역대상 22:5,14 ↔ 왕상 5-8 (솔로몬의 실제 성전 건축 — 준비의 성취)

역대상 22:19 ↔ 역대상 29:14 (마음과 뜻을 다해 구함 → 자원하는 헌신의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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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한 언덕의 타작마당이 보인다. 다윗이 그 땅을 가리키며 말한다 —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손가락이 한 곳을 짚는다. 화면이 넓어진다 — 석수들이 돌을 다듬고, 철이 쌓이고, 백향목이 실려

온다. 무게를 달 수 없는 놋, 셀 수 없는 나무. 다윗이 말한다 —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내가 준비

하리라." 재료의 산이 자라난다. 화면이 좁아져 한 방으로 들어간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마주 세운다 — "내

아들아,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의 목소리 위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친다 — 여호와의 말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짓지 못하리라.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다윗이

다시 솔로몬에게로 돌아온다 —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하다.

화면이 다시 넓어진다 — 두령들이 둘러선다. 다윗이 그들에게 명한다. "솔로몬을 도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 마지막 프레임에 성전은 아직 없다. 재료만 산처럼 쌓여 있고, 한 어린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짓지 못할 자가 가장 충실히 준비한다"

초벌 부제: "피를 흘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다윗이(22:8) 어린 솔로몬을 위하여 철·놋·백향목과 헤아릴

수 없는 금은을 쌓고(22:5,14),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라는 이름의 뜻을 들려주며(22:9), 전쟁이 아니라 건축

과 순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22:13) 권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22:19)로 닫는

성전 준비 블록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ayit·kun·dam·Shelomoh·shalom·menuchah·chazaq weematz·darash·tzlach 등 9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름 어원+삽입 신적 담화+역할 역전+권면 공식+구함의 수미상관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2:8의 다윗이 짓지 못함을 "징벌"이라는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피의 사람과 평강의 사람을 나누는 본

문의 대비 장치로만 둠.

솔로몬·평강의 이름 어원을 "메시아 예표"라는 신학 선언으로 확장하지 않고, 이름과 사명을 묶는

etiology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강하고 담대하라"(22:13)를 적용 권면으로 끌고 가지 않고, 신 31·수 1의 취임 공식이 건축 위임으로 전용

된 상호본문 사실로만 기록.

막대한 재료 수치(22:14)를 "다윗의 신앙의 크기"로 의미화하지 않고, 고대 근동 대형 성소 자재 비축의 규

모 배경으로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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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인계의 결을 "헌신의 본보기"로 교훈화하지 않고, 완성하지 못할 일을 미리 준비해 넘기는 본문의 서

술 사실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22:1)라 확정

하고, 석수를 모으고 철·놋·백향목과 헤아릴 수 없는 금은을 비축하며(22:2-5,14),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 성전

을 짓지 못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회상하고(22:8),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지으리라는 이름의 뜻을 들려준 뒤

(22:9-10), 어린 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22:13) 권하고 두령들에게 그를 도우라 명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22:19)로 닫는 — 완성하지 못할 일을 가장 충실히 준비

해 다음 세대에 넘기는 성전 준비 블록의 개막이다.

한 문단: 한 언덕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손가락이 한 곳을 짚는다 — "여기다." 그 지점에서 건축 현장이 펼

쳐진다. 석수가 돌을 다듬고, 철과 놋과 레바논 백향목이 실려 온다.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

니 내가 준비하리라"며 재료를 산처럼 쌓는다. 화면이 한 방으로 좁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마주한다. 그의

목소리 위로 여호와의 말씀이 겹친다 — 피의 사람은 짓지 못하고,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라. 다윗이 다시 아들

에게 돌아와 어깨에 손을 얹듯 "강하고 담대하라" 권한다. 그리고 둘러선 두령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마음

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라" 명한다. 마지막 프레임에 성전은 아직 없다. 재료만 쌓여 있고, 어린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

소재

건축 현장(1~5절)에서 부자의 대면(6~19절)으로 옮겨가는 무대. 산처럼 쌓이는 물질 소품. kun(준비하다)이 묶

는 행위. 피의 사람과 평강의 사람의 대비.

2 첫 느낌

·분위기

분주함과 차분함의 공존. 원망 없는 아쉬움 너머의 평온. 건축을 향한 "강하고 담대하라"의 어긋남. 인계 문서 같

은 단호함. 재료 아래 깔린 부모의 정서.

3 시작과

끝

한 처소 확정(22:1)으로 열려 그 처소를 채울 마음을 구하라(22:19)는 부름으로 닫힘 — 장소에서 마음으로.

23~29장으로 이어지는 미완결.

4 등장인

물·사상

준비하는 다윗·발화 없는 솔로몬·삽입된 여호와의 말씀(8~10절)·두령들. 역할 역전(피의 왕≠건축자)과 세대 인

계의 사상.

5 장면 컷 터 확정(컷1)·재료 비축(컷2)·부자 대면(컷3)·신적 말씀 회상(컷4)·위임과 축복(컷5)·두령 명령(컷6) 6컷.

6 의문·발

견·정보

bayit·kun·dam·Shelomoh·shalom·menuchah·chazaq weematz·darash 원어 카드. 이름 어원·삽입 담화·역할 역전·

권면 공식·구함의 수미상관 문학 구조. ANE 건축 위임 배경. 삼하 7·신 31·수 1·왕상 5-8 교차 참조.

7 동영상 한 지점을 짚는 손 → 재료의 산 → 부자의 대면 → 두령들로 넓어짐 → 빈 터로 닫힘.

8 초벌 제

목·부제

"짓지 못할 자가 가장 충실히 준비한다"

못 볼 집을 위해 돌을 다듬는 손 곁에 머뭄 — 끝을 못 볼 일이라면 손을 놓았던 자신을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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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9 기도·내

면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못 짓게 된 자가 가장 충실한 준비자다: 22:8에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다. 그런데 그 들음이 손을 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kun(준비하다)이 세 번 돌아오도록 그는 더 부지

런히 쌓는다. 자기가 완성하지 못할 일을 위해 철과 놋과 금은을 비축해 다음 세대에 넘긴다. 어떤 섬김은 완

성의 권리를 내려놓은 손에서 가장 충실해진다 — 단정이 아니라, 본문이 보여 주는 한 사람의 손길에 대한 관

찰.

2. 결 2 — 이름 안에 들어 있는 집의 성격: 22:9에서 여호와는 그 아들을 솔로몬(Shelomoh)이라 부르는 까닭

을 평강(shalom)과 안식(menuchah)으로 푼다. 전쟁(milchamah)을 치른 아버지가 안식의 이름을 가진 아들에

게 집을 넘긴다.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과 그가 지을 처소의 성격을 미리 말하는지, 본문은 어원만 두고 닫지

않는다. 그 열린 어원이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칼이 아니라 돌과 율법을 향한 용기: 22:13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 31장·수 1장

에서 전쟁과 정복을 앞둔 사람에게 주어진 공식이었다. 그 공식이 여기선 건축과 율례 준수를 향한다. 순종의

용기가 전쟁의 용기와 같은 말로 불린다. 짓는 일이 싸우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용(轉用)이 건축을 한 편의 용기 있는 순종으로 다시 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2:1 ↔ 역대상 21:18~28 (오르난 타작마당 제단 — 성전 터 확정의 직전 사건)

역대상 22:8~10 ↔ 삼하 7:12~13 (다윗 언약 — 네 씨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직접 배경)

역대상 22:9~10 ↔ 역대상 17:11~12 (역대기판 다윗 언약 — 솔로몬이 집을 건축)

역대상 22:13 ↔ 신 31:6~8 / 수 1:6~9 ("강하고 담대하라" 취임 공식의 메아리)

역대상 22:6~16 ↔ 역대상 28:2~10 (회중 앞 공적 재위임 — 22장의 공개 재연)

역대상 22:5,14 ↔ 왕상 5~8 (솔로몬의 실제 성전 건축 — 준비의 성취)

역대상 22:19 ↔ 역대상 29:14 (마음을 다해 구함 → 자원하는 헌신의 destination)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2:1의 "여기다" 앞에 선다 — 한 사건의 무대가 다음 처소로 못을 두는 그 한 문장을 든다.

꺾임: 22:8에서 멈춘다 — "짓지 못하리라"는 들음이 손을 떼는 이유가 아니라 준비로 꺾이는 지점을 쥔다.

겹침: 22:9에서 멈춘다 — 이름 안에 평강과 안식이 들어 있는 그 겹침의 무게를 든다.

끝: 22:19에서 멈춘다 — 재료를 다 쌓은 끝에 마음을 구하라는 명령으로 장이 닫힌다. 성전은 다음 블록에

서 세워진다.

F · 자족성 점검

[x] 터 확정·재료·대면·말씀·위임·명령의 6컷 완결

[x] bayit·kun·dam·Shelomoh·shalom·menuchah·chazaq weematz·darash 원어 분포

[x] 이름 어원과 역할 역전의 문학 구조 기록

[x] 삽입된 신적 담화(22:8~10)의 형태 관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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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권면 공식 전용(신 31·수 1→건축)의 상호본문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권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비와 봉헌)

— 중에서, 22장은 셋째 블록의 개막이다. 다윗의 통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제단(21장)에서 마무리되자, 그

땅이 곧장 성전 터로 확정되며(22:1) 권의 무게 중심이 왕에서 성전으로 옮겨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2

장은 한 왕의 업적이 한 처소의 준비로 흘러드는 경첩이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예배 공동체로 불러 주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22장에서는 못 짓게 된 자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재료를 쌓는

손길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인계가 29장의 자원하는 헌신을 미리 한 번 살아 보이는 첫 모범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가 짓겠다"(22:7)에서 "내가 준비하리라"(22:5)로 꺾인 손이 / 피의 사람(22:8)에서 평강의 사람(22:9)으로

일을 넘기고 / 물질의 비축(22:14)에서 마음의 구함(22:19, darash)으로 마무리되는 — 완성하지 못할 일을 다

음 세대에 넘기는 인계의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한 사람의 손이 자기 완성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일을 다음 손을 위해 준비로 바

꾸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3~27장에서 레위인·제사장·관원의 직무 조직으로 이어지고, 28장에서 회중 앞의

공적 위임으로 재연되며, 29장의 자원하는 헌신과 29:14의 드림으로 향한다. 22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매

듭 — 못 짓게 된 자가 가장 충실히 쌓아 넘기는 첫 손길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재료의 비축과 한 번의 위임 담화다 — 누가 무엇을 모으고,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완성의 권리를 내려놓는 손이다. 다윗은 자기가 그 집을 보지 못할 줄

알면서 더 많이 쌓는다. 끝을 못 볼 일을 충실히 준비하는 손길이 이 장의 본질에 가깝다. 둘째, 이름과 사명의

겹침이다. 솔로몬·평강·안식이 한 이름 안에 묶이며, 전쟁을 치른 아버지가 안식의 이름을 가진 아들에게 평강

의 집을 넘긴다. 셋째, 용기의 재정의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전쟁의 공식에서 건축과 순종의 권면으로 전용

되며, 짓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한 편의 용기로 다시 불린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가시적 분주함

아래에서 결정되는 것은, 자기 손으로 못 할 일을 다음 손을 위해 미리 받쳐 두는 인계의 결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일만 시작하는가 — 끝을 보지 못할 줄 알면서도 다음 사람을 위해 미리 쌓아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일은 누구에게 넘겨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2장은 독자에게 "다윗처럼 헌신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못 짓게

된 한 사람이 보지 못할 집을 위해 돌을 다듬고 금은을 쌓는 손을 보여 주고, 그 재료가 어린 아들의 어깨에 얹

히는 것을 보여 주고, 마지막에 비축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구하라는 명령으로 닫히는 것을 보여 준다.

귀환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장면을 읽었을 때 — "우리도 받은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로 바꿀 수 있다"

— 라는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들고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나는 내가 끝내지 못할 일을 위해 무

엇을 미리 쌓아 둘 수 있는가 — 그 물음이 성전 준비의 개막이 독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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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재료가 산처럼 쌓이고 솔로몬이 위임을 받았다 — 이제 짓는 손들이 조직된다.

레위인이 삼만 팔천 명, 그 직무가 수효대로 나뉘며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세워지는 다음 준비가 시작된다(23

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un — 준비하다·굳게 세우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한 언덕에서 시작해요. 다윗이 타작마당을 가리키는 손가락 — "여기다." 그 한 지점에서 화면이

넓어지면서 건축 현장이 펼쳐져요. 석수들이 움직이고, 돌과 철과 백향목이 쌓여요. 카메라가 재료의 산을 훑

다가 한 방으로 좁혀 들어가요. 다윗이 솔로몬을 마주해요. 그가 말하는 동안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려요

—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피의 사람, 평강의 사람. 화면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

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다시 넓어져 둘러선 두령들을 비춰요. 마지막은 "구하라"는

말과 함께, 아직 텅 빈 터예요. 성전은 없고 재료만 있고, 어린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성령일 선교사: 한 지점을 짚는 손에서 시작해, 재료의 산을 지나, 부자의 대면으로 좁혀지고, 다시 두령들로

넓어져 빈 터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여기다 — 한 지점을 짚는 손에서 시작하는 준비"

P02 이진우: "피의 사람과 평강의 사람 — kun이 세 번 묶는 인계의 담화"

P04 최현국: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칼이 아니라 돌과 율법을 위하여"

P05 김미영: "못 볼 집을 위해 쌓는 재료 — 어린 아들의 짐을 미리 더는 손"

P07 오지혜: "짓지 못하게 된 자가 가장 충실히 준비한다"

P11 나경아: "Shelomoh·shalom·menuchah — 이름 안에 들어 있는 평강의 집"

부제 공동 제안: "타작마당을 성전 터로 확정한(22:1) 다윗이, 피를 흘려 짓지 못함을 듣고도(22:8) 철·놋·백향

목과 헤아릴 수 없는 금은을 비축하고(22:5,14), 평강의 사람이 지으리라는 이름의 뜻을 들려주며(22:9), 전쟁

이 아니라 건축과 순종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22:13) 권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22:19)

로 닫는 — 완성하지 못할 일을 미리 준비해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결"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준비의 무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못 볼 집을 위해 재료를 쌓는 한 사람의 손 곁에, 관찰

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다윗이 쌓는 재료의 산을 보면서 — 그가 보지 못할 집을 위해 그토록 모은다

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완성할 일만 시작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끝을 못 볼 일이라면 손을 놓았

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을 못 볼 줄 알면서 더 많이 모읍니다. 그 손이 제게 무엇을 묻는지, 여쭙지

는 않겠습니다. 다만 못 볼 집을 위해 돌을 다듬는 그 손 곁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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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준비의 손길 아래

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한 사람의 일에서 다음 세대의 일로 움직여요. 다윗이 짓지 못함(22:8)을 들

은 순간, 그의 운동은 "내가 짓겠다"에서 "내가 준비하겠다"로 꺾여요. kun(준비하다)이 세 번 돌아오는 게 그

꺾임의 증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할 일을 다음 손을 위해 쌓는 거예요. 역대상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22장은 다윗 통치(10~21

장)가 성전 준비(22~29장)로 넘어가는 경첩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destination이 29:14예요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2장이 그 도착점을 향한 첫 모범이에요. 다윗이 환난 중에 준

비한 것(22:14)을 자기 영광으로 두지 않고 솔로몬과 성전에 넘겨요. 그 넘김이 29장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자

라요. 22장은 "받은 것을 드린다"는 권의 결론을 미리 한 번 살아 보이는 장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8절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짓지 못하리라"가 인상 깊어요. 이게 다윗을 깎

아내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본문은 그를 짓는 일에서 밀어내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일을 맡겨요. 못 짓

게 된 사람이 가장 충실한 준비자가 돼요. 어떤 일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일에서 손을 떼는 이유가 아니

라 더 깊이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 — 그렇게 읽히는데, 단정은 아니에요.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22:13)는 칼 든 사람에게 하는 말 같은데, 솔로

몬이 들고 갈 것은 칼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예요. 순종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용기와 순종의 용

기가 같은 말로 불린다는 게 — 어쩌면 짓는 일이 싸우는 일만큼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확신은 아

니에요. 그냥 이 권면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절의 이름 Shelomoh(솔로몬)와 shalom(평강)이 겹치고, 거기에 menuchah(안

식)가 더해져요 — 평강과 안식이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전쟁(milchamah)을 치른 아버지가 안식의 이름을

가진 아들에게 집을 넘기는 것이 — 이름 자체가 그 집의 성격을 미리 말하는 것인지,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19절의 마지막 동사 darash(구하라) — 재료를 다 쌓은 다음 마지막에 명령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권의 destination을 향해 무엇을 여는지 —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내가 짓겠다"에서 "내가 준비하겠다"로 꺾인 한 사람의 손 — 못 짓게 된 자가 가

장 충실히 쌓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이 인계가, 받은 것을 드리는 권의 결론(29:14)을 미리 한 번 살아 보인다

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수효대로 나뉘기 시작할 거예요.

역대상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2:1 — 다윗이 타작마당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 확정하는 한 문장은 무엇을 여는

가?

앞 장 재앙이 그친 그 땅을 곧장 성전 터로 못을 두는 선언이다. 한 사건의 무대가 다음 장(章)의 처소로 바

뀌는 이 전환이 권 안에서 무엇을 여는지 — 본문은 설명을 덧대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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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2:5 — 다윗이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다" 하며 "그러므로 내가 준비하리라" 한 것은 어떤 결인가?

아들의 미숙함이 준비의 이유가 된다. 자식의 짐을 미리 더는 부모의 행위인지, 짓는 일의 무게에 대한 인

식인지 —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22:8 —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다윗을 짓는 일에서 밀어내면서

준비를 맡기는 것은 왜인가?

피(dam)와 거룩한 건축(qadosh)의 분리가 근저에 있다. 못 짓게 된 자가 가장 충실한 준비자가 되는 이 역

전의 의미를 도덕 교훈으로 닫지 않고 열린 질문으로 보존.

Q4. 22:9 —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함은 내가 평강을 줄 것임이라"는 어원 풀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Shelomoh·shalom·menuchah가 이름 안에서 겹친다.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과 그가 지을 집의 성격을 미리

말하는지 — 이름 etiology의 기능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22:13 —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전쟁이 아니라 건축과 율법 준수를 향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신 31장·수 1장의 취임 공식이 여기선 건축 위임으로 전용된다. 순종의 용기를 전쟁의 용기와 같은 말로 부

르는 이 전용의 기능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6. 22:19 — 재료를 다 쌓은 끝에 다윗이 명한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darash)인 것은

어떤 닫힘인가?

물질의 비축이 마음의 구함으로 마무리된다. 장소 준비의 끝에 마음의 준비를 두는 이 순서가 권의

destination(29:14)을 향해 무엇을 여는지 —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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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3장

1CH-023  ·  역사서  ·  히브리어

늙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며 레위 사람을 헤아려 직무를 나눈다 — 그런데 그 직무

가 옮겨 간다. 광야에서 성막을 메던 일에서, 평강을 얻은 예루살렘에서 서서 아침저녁 감사하

고 찬송하는 일로. 안식이 일의 성격을 바꾼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겹 무대: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는 즉위 장면(23:1) → 레위 사람을 모아 수효를 세고 직무를 나누

는 행정 무대(23:2~). 한 왕에서 삼만 팔천 대오로 시야가 넓어짐.

소품 — 수효: 삼만 팔천(23:3)을 넷으로 분할 — 감독 이만 사천·관원/재판관 육천·문지기 사천·찬송하는

자 사천(23:4~5). 합이 정확히 맞음.

소품 — 옛 짐: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23:26)가 더는 멜 필요 없는 짐으로 등장. 광야의 운반 도

구가 내려놓이는 짐으로 나옴.

소품 — 시간: '아침저녁'(23:30·31)이 직무의 틀로 등장. 매일 두 번 정해진 시각이 봉사의 리듬.

핵심 소재 — 옮겨감: 메는 일(nasa)을 빼고 서서 찬송하는 일(amad+yadah/hallel)을 채우는 직무 교체

(23:26·30). 더하기가 아닌 교체가 이 장의 축.

근거 — 평강: 여호와께서 평강(menuchah)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심(23:25)이 직무 변화의 이유

로 선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노년의 정돈 — 늙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다음 세대 예배 조직을 짜는 차분한 마무리의 공기.

짐을 내려놓는 안도 — 23:26 "다시는 멜 필요 없다"가 광야의 무거운 운반이 끝나는 허락처럼 들림.

수효가 맞아 가는 질서 — 이만 사천·육천·사천·사천의 분담이 어수선함 없이 제 위치에 서는 정밀함.

세 겹의 이행 — 다윗→솔로몬, 이동 성막→고정 성전, 메는 일→서는 일이 한 장에 겹침.

매일 두 번의 리듬 — 큰 사건이 아니라 아침저녁 되풀이되는 감사·찬송이 직무로 제도화되는 일상의 따뜻

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3:1):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 늙음과 계승의 선언

으로 열림.

끝(23:32): 레위 사람이 회막과 성소를 지키며 아론 자손 형제를 도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로 닫

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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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짝: 왕위 계승(개인의 노쇠)으로 열려, 세대를 이어 갈 봉사 직무(공동체의 지속)로 닫힘 — 한

사람의 끝이 공동체의 이어짐으로 넘어감.

완결 여부: 23장은 24~27장(제사장 반열·찬양·문지기·관리 조직)으로 이어지는 조직 편성 블록의 첫 장 —

24:1 "아론 자손의 조"가 다음 마디.

봉사의 인클루지오: '섬기다·직무(abodah)'가 장의 앞(23:4)과 끝(23:32)을 감싸며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23:1·25~27): 늙은 왕. 마지막 행위로 왕위를 넘기고 레위인 직무를 정함. 23:27 "다윗의 마지막 말씀

대로" — 이 정돈이 그의 유언적 결정으로 표지됨.

솔로몬(23:1): 즉위하는 다음 세대 왕. 이름만 등장하나 장의 무대가 그의 시대(성전 완공)를 향함.

레위 자손 — 삼만 팔천(23:3):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가문으로 나뉨(23:6~). 직무로도 혈통으로도 이중 분

할되는 봉사 인력.

아론(23:13): 레위 가운데서 '구별되어'(qadash)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분향하며 여호와 이름으

로 축복하는 직무. 레위인 일반과 구별된 제사장 계열의 표지.

예외적 진술(23:25~26): 평강(menuchah)·거하심(shakan)을 이유로 '메는 일'(nasa)의 폐기를 선언 — 명부

가운데 삽입된 신학적 근거 문장.

새 직무(23:30~31): 아침저녁 서서(amad) 감사·찬송하고(yadah/hallel), 안식일·초하루·절기의 번제를 정수

대로 항상 드림 — 고정 신전의 상주 봉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23:1~2):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레위 사람을 소집.

컷 2 (23:3~5): 삼십 세 이상 레위인 삼만 팔천을 헤아려 넷으로 분담 — 감독 이만 사천·관원/재판관 육천·

문지기 사천·찬송 사천.

컷 3 (23:6~23):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가문의 자손 명부 — 혈통별 세부 분할.

컷 4 (23:13): 컷 3 안의 클로즈업 — 아론이 구별되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분향하며 여호와 이름으

로 축복.

컷 5 (23:24~27): 이십 세 이상으로 기준이 조정됨 + 평강과 거하심을 근거로 "다시는 멜 필요 없다"는 선언

(다윗의 마지막 말씀).

컷 6 (23:28~32): 새 직무의 명세 —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 봉사, 진설병·고운 가루·무교병 관리, 아침저녁

서서 감사·찬송, 절기 번제, 회막·성소 수직.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Levi(וגִּי .레위.' 지파 이름이자 이 장의 주인공 집단.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아들로 가문이 갈림' — (לבֵּ

abodah(עֲבדָֹה) — '봉사·직무.' 레위인의 일을 가리키는 핵심 명사. 장의 앞뒤를 감싸는 인클루지오 어휘.

nasa(נָָ�א) — '메다·짊어지다.' 23:26 "다시는 멜 필요 없다"의 동사. 폐기되는 옛 직무.

amad(עָמַד) — '서다.' 23:30 "서서 섬기다"의 동사. nasa(짊어짐)와 대비되는 새 직무의 자세.

menuchah(מְנוּחָה) — '안식·평강.' 23:25의 평강. 메는 일이 끝나는 근거. 대상 22:18의 평강과 이어짐.

shakan(ָ�כַן) — '거하다·머물다.' 23:25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심.' 이동에서 정착으로의 신학

적 표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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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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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ah(ידָָה) — '감사하다·고백하다.' 23:30 새 직무의 동사. hallel(찬송)과 짝.

qadash(�ַקָד) — '구별하다·거룩하게 하다.' 23:13 아론이 '구별되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함. 제사장 계열의

표지 동사.

mishmeret(ְ�מֶרֶת .지킴·수직(守直).' 23:32 회막과 성소를 '지키는' 직무. 보존·경비의 책임어' — (מגִּ

boqer / ereb(קֶֹר / עֶרֶב�) — '아침 / 저녁.' 23:30 매일 두 번의 봉사 시각. 출 30:7~8 분향 시각과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인구 조사를 통한 조직(census as organization): 삼만 팔천이라는 큰 수를 받아 직무 넷으로 분할(23:4~5)하

고, 다시 혈통 셋으로 분할(23:6~). 위는 기능, 아래는 가문의 이중 분할 표.

전환 표지로서의 늙음(transition marker): 23:1·27 '늙으매'·'마지막 말씀'이 한 시대의 닫힘과 다음 세대로의

이양을 표지. 개인의 노쇠가 제도 이행의 계기.

원인론적 직무 전환(etiological shift): 23:25~26 — 평강·거하심을 원인으로 '메는 일' 폐기를 결론. "왜 더는

메지 않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삽입 단락.

메다↔서다 대비(carry vs stand): nasa(23:26)와 amad(23:30)의 동사 대비가 직무 전환의 핵심 축. 짊어진

자세에서 선 자세로.

봉사의 인클루지오: abodah(섬김·직무)가 23:4의 분담과 23:32의 수직을 감싸며 장을 닫음.

아침저녁 반복구(morning-evening formula): 23:30~31의 '아침저녁마다'·'항상'·'정수대로'가 제도화된 정기

예배의 표지로 반복.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신전 인력 조직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신전이 문지기·찬양·행정 인력을 계층으로 편성한 전

통. 다윗의 직무 사분할(23:4~5)이 맞닿는 배경.

이동 성소→고정 신전 전환 — 광야의 휴대용 성막(운반 인력 필요)에서 예루살렘 정착 신전(상주 봉사 인

력)으로의 제도 변화. 23:26 "멜 필요 없음"의 배경.

찬양·문지기 직무의 분화 — ANE 신전에서 음악·출입 통제가 별도 계층으로 조직된 사례. 23:5의 찬송 사

천·문지기 사천 분담의 배경.

왕위 생전 계승 — 노쇠한 군주가 후계자를 생전에 즉위시켜 권력 이양을 안정시키는 고대 근동 관행. 23:1

솔로몬 즉위의 배경.

역대기의 예배 중심 재서술 —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에게 성전 예배 조직의 기원을 다윗에게 소급해 정당

화하는 편집 관점. 23~27장 조직 명부의 맥락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대상 23:26 ↔ 민 4:1~49 (레위인 삼십~오십 세 성막 운반 직무 — 폐기되는 '메는 일'의 원 규정)

대상 23:3·24 ↔ 민 8:23~26 (이십오 세 봉사·오십 세 은퇴 — 연령 기준의 대조)

대상 23:13 ↔ 출 30:7~8 (아론의 아침저녁 분향 — 아론 직무의 출처)

대상 23:13 ↔ 신 10:8 (레위 지파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구별됨 — 직접 배

경)

대상 23:25 ↔ 대상 22:18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심 — menuchah의 선행 진술)

대상 23:5 ↔ 대상 6:31~48 (다윗이 찬송 직무를 세움 — 찬송 사천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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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3:30 ↔ 시 92편(안식일의 노래) (아침저녁 감사·찬송의 예배 실천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노쇠한 왕이 보인다. 다윗이 늙었다. 그가 솔로몬의 머리에 왕위를 얹는다 — 권력이 다음 세

대로 넘어간다. 화면이 넓어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다. 셈하기가 시작된다

— 삼십 세 이상 레위인, 삼만 팔천. 그 대오가 네 줄로 갈린다. 이만 사천이 성전 일 감독으로, 육천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사천이 문지기로, 사천이 손에 악기를 들고 찬송하는 자로 선다. 화면이 다시 가문으로 내려간다

— 게르손, 고핫, 므라리. 고핫 줄기에서 한 사람이 클로즈업된다 — 아론. 그는 구별되어 분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 묶음의 짐 앞에 멈춘다 — 성막과 그 기구들.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

들린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다시는 이것을 멜 필요가 없다. 짐이 바닥에 내려놓

인다. 카메라가 그 손을 따라간다 — 짊어졌던 어깨가 펴지고, 그 사람이 일어선다. 아침이 온다, 그가 서서 감

사한다. 저녁이 온다, 그가 서서 찬송한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번제가 정수대로 드려진다. 마지막 프

레임 — 레위 사람들이 회막과 성소를 지키며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에서 섬긴다. 짐을 메던 손이 찬송을 든

손으로 바뀌어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메는 일에서 서는 일로 — 안식이 바꾼 직무"

초벌 부제: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고 삼만 팔천 레위인을 감독·재판관·문지기·찬송하는 자로 나눈 뒤

(23:2~5),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므로 다시는 성막을 멜 필요가 없다

(23:25~26) 하고, 아침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무로 옮겨 가는 — 짊어짐에서 섬으로의 전환을

정밀한 수효로 떠받친 역대상의 예배 인력 정돈"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Levi·abodah·nasa·amad·menuchah·shakan·yadah·qadash·mishmeret·boqer/ereb 등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인구조사 조직+전환 표지+원인론적 직무 전환+메다/서다 대비+봉사 인클루

지오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3:1의 늙은 다윗의 왕위 이양을 "지도자의 겸손한 물러섬"이라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한 시대의 닫힘과

제도 이행의 계기라는 형태 관찰로만 둠.

23:26의 '메는 일' 폐기를 "사역의 짐을 벗고 안식하라"는 적용 메시지로 끌고 가지 않고, 평강·거하심을 근

거로 직무 성격이 전환되는 본문의 인과 구조 관찰로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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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의 아침저녁 감사·찬송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권면으로 닫지 않고, 고정 신전에서 봉사가

정기 리듬으로 제도화되는 형태 사실로만 기록.

23:13 아론의 '구별됨'(qadash)을 거룩함의 교리 선언으로 닫지 않고, 레위인 일반과 구별된 제사장 직무의

표지라는 관찰로만 둠.

삼만 팔천의 수효 분담을 "조직의 효율성"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예배를 떠받치는 인력의 정밀한 배분이라

는 본문의 분류 형식 관찰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3장은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23:1) 삼십 세 이상 레위 사람 삼만 팔

천을 헤아려 성전 일 감독 이만 사천·관원과 재판관 육천·문지기 사천·찬송하는 자 사천으로 나눈 뒤(23:2~5),

게르손·고핫·므라리 세 가문으로 다시 분할하고 아론을 구별해 분향과 축복을 맡기며(23:6~13),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므로 다시는 성막과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선언하고(23:25~26) 아

침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절기 번제를 정수대로 드리는 직무로 옮겨 가는(23:28~32) — 안식

(menuchah)이 봉사의 자세를 바꾼 역대상의 예배 인력 정돈이다.

한 문단: 다윗이 늙었다. 그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마지막 행위로 예배를 떠받칠 사람들을 정돈한다.

삼만 팔천을 헤아려 넷으로 나눈다 — 감독, 재판관, 문지기, 찬송. 합이 맞는다. 다시 가문 셋으로 내려간다.

고핫 줄기에서 아론이 구별되어 분향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명부 가운데 한 문장이 끼어든다 —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을 멜 필요가 없다. 광야의 짐이 내려놓인다. 그

손이 다른 일을 받는다 — 아침에 서서 감사하고, 저녁에 서서 찬송하고, 안식일과 절기마다 번제를 정수대로

드린다. 짊어졌던 어깨가 펴진다. 메던 손이 찬송 든 손이 된다. 다윗은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나, 그

안에서 매일 서서 감사할 사람들의 수효를 미리 세워 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배경·소

품·소재

늙은 왕에서 삼만 팔천 대오로 넓어지는 두 겹 무대. 수효·시간이 소품. 직무로·혈통으로 이중 분할. 한 직무를 빼

고 다른 직무를 채우는 옮겨감이 축. 평강이 근거.

2 첫 느

낌·분위

기

노년의 정돈. 짐을 내려놓는 안도. 수효가 맞아 가는 질서. 다윗→솔로몬·성막→성전·메다→서다의 세 겹 이행.

매일 두 번의 리듬.

3 시작과

끝

왕위 계승(23:1)으로 열려 세대 잇는 봉사 직무(23:32)로 닫힘. 24장 제사장 반열로 이어지는 미완결. abodah의 인

클루지오.

4 등장인

물·사상

늙은 다윗(마지막 말씀)·즉위하는 솔로몬·삼만 팔천 레위인·구별된 아론(qadash). 평강·거하심을 이유로 한 nasa

폐기의 삽입 진술.

5 장면

컷

즉위(컷1)·사분할(컷2)·세 가문(컷3)·아론 클로즈업(컷4)·연령 조정+멜 필요 없음(컷5)·새 직무 명세(컷6) 6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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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

발견·정

보

Levi·abodah·nasa·amad·menuchah·shakan·yadah·qadash·mishmeret·boqer/ereb 원어 카드. 인구조사 조직·전환 표

지·원인론적 직무 전환 문학 구조. ANE 신전 인력 배경. 민 4·8·출 30·신 10 교차 참조.

7 동영상 노쇠한 손에서 대오로 넓어짐 → 네 줄로 갈림 → 아론 클로즈업 → 짐이 내려놓임 → 어깨가 펴져 일어섬 → 아침

저녁 감사·찬송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메는 일에서 서는 일로 — 안식이 바꾼 직무"

9 기도·

내면

짐을 내려놓은 어깨가 일어서서 아침저녁 감사한다는 그림 앞에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빼기로 짜인 명부: 보통 조직 명부는 누가 무엇을 맡는지를 더한다. 그런데 23장은 한 직무를 뺀다

— "다시는 멜 필요가 없다"(23:26).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이 장의 중심에 놓인다. 그리고 그 빈 손에 다른

일이 들어온다(23:30). 폐기와 채움이 한 호흡으로 일어나는 이 구조가, 직무 정돈을 단순한 인력 배치 이상의

무엇으로 만든다 — 단정이 아니라, 명부의 형식에 대한 관찰.

2. 결 2 — 평강이 경첩이다: 메는 일이 끝나는 근거가 23:25에 명시된다. 여호와께서 평강(menuchah)을 주시

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므로(shakan). 안식이 먼저 오고, 직무의 변화가 뒤따른다. 인과의 방향이 분명하다 —

사람이 일을 줄여서 안식이 온 게 아니라, 안식이 와서 일의 모양이 바뀐다. 이 인과가 명부 한가운데 삽입된

이유를 본문은 닫지 않는다. 그 열린 인과가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3. 결 3 — 매일 두 번의 작은 드림: 새 직무의 핵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이다. 아침저녁마다(23:30), 안식

일·초하루·절기마다, 정수대로 항상(23:31). 한 번의 화려한 봉헌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감사·찬송이 직무

가 된다. 이 반복의 제도화가 29:14의 한 번의 큰 송축과 짝을 이루는 일상의 결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상 23:26 ↔ 민 4:1~49 (레위인 삼십~오십 세 성막 운반 — 폐기되는 '메는 일'의 원 규정)

대상 23:3·24 ↔ 민 8:23~26 (이십오 세 봉사·오십 세 은퇴 — 연령 기준의 대조)

대상 23:13 ↔ 출 30:7~8 · 신 10:8 (아론의 아침저녁 분향과 레위 지파의 서서 섬김·축복 — 직접 출처)

대상 23:25 ↔ 대상 22:18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심 — menuchah의 선행 진술)

대상 23:5 ↔ 대상 6:31~48 (다윗이 찬송 직무를 세움 — 찬송 사천의 맥락)

대상 23:30 ↔ 시 92편 (안식일의 노래 — 아침저녁 감사·찬송의 예배 메아리)

대상 23:6~23 ↔ 대상 24장 (제사장 아론 자손의 반열 —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편성)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3:1의 늙은 다윗에서 시작한다 — 자기 시대의 끝에서 다음 세대의 일을 정하는 한 사람 앞에 선다.

멈춤 1: 23:13 아론에서 멈춘다 — 명부 가운데 구별되어 분향하고 축복하는 한 사람의 직무를 쥔다.

멈춤 2: 23:26에서 멈춘다 — 짐이 바닥에 내려놓이는 그 한 절의 무게를 든다.

끝: 23:30~32에서 멈춘다 — 짊어졌던 어깨가 펴져 아침저녁 서서 감사하는 자세로 닫힌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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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즉위·사분할·세 가문·아론·연령조정과 멜 필요 없음·새 직무의 6컷 완결

[x] Levi·abodah·nasa·amad·menuchah·shakan·yadah·qadash·mishmeret 원어 분포

[x] 인구조사 조직과 원인론적 직무 전환의 문학 구조 기록

[x] 평강(23:25)을 근거로 한 nasa 폐기의 인과 삽입 관찰

[x] 아침저녁 반복구(23:30~31)의 제도화 형태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봉헌) — 중에서, 23장은 그 성전 준비 블록 안에서 건물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단이다. 22장이 재료와 장

인을 모았다면, 23장은 그 집에서 매일 서서 감사할 인력을 정밀하게 편성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광야의

이동하는 성막에서 예루살렘의 고정된 성전으로 옮겨 가는 그 지점에 23장이 놓인다. 평강(menuchah)이 주어

졌으므로 메는 일이 끝나고, 같은 손이 찬송을 받는다. 권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당신

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23장에서는 짊어졌던 어깨를 펴 주시고 그 손에 감사를 쥐여 주시

는 결로 드러난다. 안식한 백성의 직무가 운반에서 찬송으로 갱신되는 이 정돈이, 29장의 송축으로 가는 흐름

의 한 매듭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짊어짐(nasa, 메는 일, 23:26)에서 섬(amad, 서서 찬송, 23:30)으로 / 운반에서 수직(mishmeret, 23:32)으로 / 이

동하는 성막에서 영원히 거하시는(shakan, 23:25) 성전으로 — 평강(menuchah)이 경첩이 되어 봉사의 자세를

바꾼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3장은 광야에서 짐을 지던 직무가 정착한 예루살렘에서 서서 감사하는 직무로 갱신되

는 운동이다. 그 경첩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다. 안식이 먼저 오고, 직무가 뒤따라 모

양을 바꾼다. 그 운동은 24장에서 제사장 반열의 분할로 이어지고, 25~27장의 찬양·문지기·관리 조직으로 펼

쳐지며, 29:14의 한 번의 큰 드림으로 향한다. 23장의 벡터는 그 긴 흐름 안에서 일상의 결을 깔아 놓는다 —

매일 아침저녁의 작은 감사가 큰 송축을 떠받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수효와 직무의 명부다 — 삼만 팔천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무엇을 맡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

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안식이 일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다.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다. 광야

에서는 늘 옮겨야 했으니 메는 일이 필요했고, 거처가 정해지자 같은 사람들이 서서 찬송한다. 쉼은 일의 중단

이 아니라 일의 갱신이다 —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 둘째, 자기 시대 너머를 위한 정돈이다. 늙은 다윗은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나, 그 안에서 매일 감사할 사람들의 수효를 미리 세운다. 자기가 누리지 못할

안식의 예배를 위해 인력을 짜는 행위가 명부의 건조함 아래에 흐른다. 셋째, 매일의 제도화다. 23:30의 아침

저녁은 큰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작은 시각이다. 신앙이 한 번의 절정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으로 떠받쳐

진다는 것이 수면 아래의 결이다 — 본문은 그것을 선언으로 쓰지 않고 직무 명세로 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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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오래 짊어졌다고 여기는 짐은, 평강이 오면 어떤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가 — 그리고 나는 내가 누리지

못할 무엇을 위해 지금 무엇을 정돈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3장은 독자에게 "짐을 내려놓아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광야의

무거운 운반이 끝나는 한 절을 보여 주고(23:26), 그 손이 아침저녁 서서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을 보여

주고(23:30), 평강이 그 변화의 경첩이었음을 보여 준다(23:25). 짊어졌던 어깨가 펴져 일어서는 그 그림 앞에

서 — "내가 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중 무엇이 안식 안에서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 — 라는 물음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리고 늙은 다윗처럼, 내가 보지 못할 미래의 예배를 위해 지금 무엇을 정돈하고 있

는가 — 그 물음이 역대상 23장이 안식한 백성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레위인의 직무가 넷으로·셋으로 정돈되었다 — 이제 제사장 아론 자손이 엘르

아살과 이다말의 계열을 따라 스물네 반열로 갈라지며(24장), 제비뽑기로 봉사 차례를 정하는 다음 분할이 시

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enuchah — 안식·평강.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노쇠한 왕의 손에서 시작하는 화면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얹고, 카메라가 한 사람에

서 삼만 팔천의 대오로 넓어져요. 그 대오가 네 줄로 갈리는 장면 — 감독,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 줄이

정확하게 서요. 그러다 화면이 가문으로 내려가요, 게르손·고핫·므라리. 고핫 줄기에서 아론이 클로즈업되고

— 분향하는 손, 축복하는 입. 그리고 카메라가 결정적인 한 컷에 멈춰요 — 성막과 기구들이 쌓인 짐 앞이에

요.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 깔리고, 그 짐이 바닥에 내려놓여요. 카메라가 그 손을 따라가는데, 짊어졌던 어깨

가 펴지고 그 사람이 일어서요. 아침에 서서 감사하고, 저녁에 서서 찬송하는 반복 컷으로 이어져요. 마지막

프레임은 회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 메던 손이 찬송 든 손이 돼 있어요.

성령일 선교사: 한 사람에서 대오로 넓어지고, 짐이 내려놓이고, 짊어진 어깨가 서는 자세로 바뀌어 아침저녁

의 반복으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다시는 멜 필요가 없다 — 평강이 손에 쥐여 준 새 일"

P02 이진우: "삼만 팔천을 넷으로, 셋으로 — 예배를 떠받친 이중 분할의 정밀함"

P04 최현국: "짐을 내려놓은 어깨가 일어선다 — 메는 일에서 서는 일로"

P05 김미영: "아침저녁마다 — 매일 두 번의 감사가 직무가 될 때"

P07 오지혜: "광야가 끝난 손 — 운반의 짐이 찬송으로 바뀐 레위 사람들"

P11 나경아: "nasa에서 amad로 — menuchah가 동사를 바꾼 장"

부제 공동 제안: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고 삼십 세 이상 삼만 팔천 레위인을 헤아려 넷으로 분담한 뒤

(23:2~5), 가문 셋으로 다시 나누고 아론을 구별해 분향과 축복을 맡기며(23:13),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므로 다시는 성막과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선언하고(23:25~26), 아침저녁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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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절기 번제를 정수대로 드리는 직무로 옮겨 가는(23:30~31) — 안식이 봉사의 자세를 바

꾼 역대상의 예배 인력 정돈"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짐을 어깨에 졌던 손이 그 짐을 내려놓고, 아침저녁마다 서서

감사하는 그 손 곁에 머물러 봅시다.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

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다시는 멜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사십 년 동안 무거

운 성막을 어깨에 졌던 사람들에게 그 짐이 끝났다고 선언되는 그 한 절이요. 그런데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 메는 손이 찬송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무엇

이 평강 안에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짐을 내려놓은 어깨가 일어서서 아

침저녁 감사한다는 그 그림 앞에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수효와 직무의 정돈

아래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요? 이 장이 안식한 백성에게 무엇을 건네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짊어짐에서 섬으로 움직여요. nasa(메다, 23:26)에서 amad(서다, 23:30)로요.

그리고 그 동사 전환의 경첩이 menuchah(안식·평강, 23:25)예요. 평강이 주어졌'으므로' 메는 일이 끝나고 서

는 일이 시작돼요. 역대상 전체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

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안에서, 23장은 그 예배를 누가 어떻게 떠받칠지를 정밀하게 짜는

매듭이에요. 22~29장의 성전 준비 블록에서, 23장은 건물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단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1~9장이 계보, 10~21장이 다윗의 통치, 22~29장이 성전 준비예요. 29:14이

도착점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23

장은 그 드림의 인력을 미리 세우는 단계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위해 재료를 모았다면(22장),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매일 서서 감사할 사람들을 세워요(23장). 아침저녁의 감사가 제도화되는 것이, 29장의 송축으로 가는

흐름의 한 결이에요 — 한 번의 큰 드림이 아니라 매일 되풀이되는 작은 드림으로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안식이 직무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인상 깊어요. 광야에서는 늘 옮겨야 했으

니 메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처가 정해지고 평강이 왔으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 찬송

해요.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안식이 일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쉼은 일의 중단이 아니라 일의 갱

신"이라는 결로 읽히는데 — 단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힌다는 것이고, 질문인 채로 다음 장으로 가져가고 싶

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늙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다음 세대의 일을 정해 놓는 이 장이요. 그는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전에서 매일 서서 감사할 사람들의 수효를 미리 세워요. 자기가 누리지 못

할 안식의 예배를 위해 인력을 짜는 그 마음이 —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노년의 정돈 앞에서 드는 물음이에

요. 자기 시대 너머를 위해 일을 정돈하는 한 사람의 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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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3:30의 두 동사 yadah(감사)와 hallel(찬송)이 짝으로 와요. 그리고 그 자세가

amad(서서)예요. 메는 일에서는 자세가 굽고 짐을 향하는데, 새 직무에서는 자세가 펴지고 여호와를 향해요.

그리고 23:32의 mishmeret(지킴·수직) — 옮기지 않는 대신 지키는 직무로요. 운반(나르다)에서 수직(지키다)

으로의 이 어휘 전환이 정착의 표지인지 —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그리고 23:25의 shakan(거하다) — 여호와

께서 '영원히' 거하시니 사람의 직무도 옮김에서 머묾으로 바뀐다는 이 연결을,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짊어짐에서 섬으로, 운반에서 수직으로 — 평강(menuchah)이 경첩이 되어 직무의

자세를 바꾸고, 매일 아침저녁의 감사가 제도화된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

의 반열이 스물넷으로 갈라질 거예요.

역대상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3:1 —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는 즉위를 이 조직 명부의 첫머리에 둔 것은 무엇을 표지하는가?

왕위 계승(23:1)으로 열어 레위인 직무 정돈으로 이어지는 배열이다. 개인의 노쇠와 제도 이양이 한 장에

겹친다. 이 배치의 의도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2. 23:3·24·27 — 같은 장에서 봉사 연령이 '삼십 세'와 '이십 세'로 갈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23:3은 삼십 세 이상, 23:24·27은 이십 세 이상을 기준으로 둔다. 민 4:3(삼십)·민 8:24(이십오)과도 다르다.

봉사 성격 변화에 따른 연령 조정의 흔적인지,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23:13 — 아론의 '구별됨'(qadash)이 레위인 일반 직무 가운데 클로즈업된 것은 어떤 기능인가?

레위 가문 명부 한가운데(23:13)에 아론의 분향·축복 직무가 별도로 표지된다. 제사장 계열과 레위인 일반

의 구별을 드러내는 이 삽입의 의미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관찰로 보존.

Q4. 23:25~26 — 평강·거하심을 근거로 '메는 일'을 폐기하는 이 인과 진술이 명부 가운데 삽입된 이유는 무엇

인가?

수효와 직무의 건조한 명부 가운데 신학적 근거 문장(평강→멜 필요 없음)이 들어와 있다. 왜 이 지점에 인

과가 명시되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열린 질문으로 보존.

Q5. 23:26 vs 23:30 — '메다'(nasa)에서 '서다'(amad)로의 직무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짊어지는 자세에서 선 자세로, 운반에서 감사·찬송으로 직무가 옮겨 간다. 이것이 안식이 일의 성격을 바

꾼 사례인지, 단정하지 않고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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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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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4장

1CH-024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론의 네 아들 중 둘은 자식 없이 일찍 죽고, 남은 두 계열을 다윗이 스물네 반차로 나눈다. 그

런데 누가 몇째인지는 사람의 서열이 아니라 제비가 정한다 — 한 편을 두둔함이 없이(24:5).

그리고 본문은 거기에 한 줄을 더 둔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24:31). 직무 앞에서 큼

과 작음이 같아지는 질서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제단·전장이 아닌 편제의 공간. 다윗과 두 제사장(사독·아히멜렉)이 함께 서고(3절), 서기관 스마야가

왕·방백들 앞에서 이름을 적음(6절).

구조 셋: 편성의 원리(1~5절) / 스물네 반차의 이름 목록(6~19절) / 나머지 레위 자손도 같은 방식으로 제비

를 뽑음(20~31절).

소품 — 제비와 두루마리: 5·31절의 제비(goral)가 순번을 정하고, 6절의 명부가 그 결과를 이름으로 새김.

소재 나열: 아론·네 아들·죽음·제사장 직분·다윗·사독·아히멜렉·족장·제비·스물네 이름·서기관·방백·레위

자손·큰 자와 작은 자.

비대칭의 숫자: 엘르아살 자손 16족장, 이다말 자손 8족장(4절) — 합 24. 크기가 다른 두 계열이 같은 절차

로 묶임.

어휘: machaloqet(מַחֲלֹקֶת) 반차·나눔 / goral(וֹרָל�) 제비 / kodesh(�ֶֹקד) 성소·거룩 / pequddah(ְ�קָֻ�ה) 직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죽음으로 무겁게 열렸다가 질서로 차분해지는 공기 — 두 계열의 빈 처소(1~2절) 위로 이름이 채워짐.

제비가 주는 공평함의 안심 — 큰 가문이 좋은 번호를 독차지하지 않고, 31절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

로"로 다시 둠.

제사가 아니라 준비의 조용함 — 향·피 없이, 앞으로 드려질 예배의 순번을 미리 짜는 무대.

스물네 주를 돌 체계의 빈틈없음 — 즉흥이 아니라 순환의 골격, 후대 예배가 이 위에서 돌도록.

채움 아래 깔린 비움 — 자식 없이 죽은 두 아들의 한 줄이 명단의 전제로 조용히 깔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4:1~2):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으

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니라" — 죽음의 보고로 무겁게 열림.

끝(24:31): "그들도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 뽑았으니 그 형제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하였더라" —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의 평등

선언으로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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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대조: 두 계열이 비는 죽음으로 열려,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아지는 제비의 질서로 닫힘. 결핍에

서 공평으로.

완결 여부: 명단은 25장(찬송하는 레위 사람의 반차)으로 이어지는 직제 편제 블록의 한 부분 — 제비 절차

가 인접 장에서 반복됨.

축: 편성의 원리(1~5) → 스물네 이름(6~19) → 레위 자손 확장(20~31)의 순서. 원리를 먼저 두고 이름을 채

운 뒤, 같은 원리를 더 넓게 적용.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아론의 네 아들: 나답·아비후(자식 없이 일찍 죽음, 24:2)·엘르아살·이다말. 넷 중 둘만 남아 제사장 직분을

이어감.

다윗: 사독·아히멜렉과 함께 직무를 따라 반차를 나누는 자(3절). 왕이 성소 직제를 정비하는 국면.

사독(엘르아살 계열)·아히멜렉(이다말 계열): 두 살아남은 계열을 대표해 편성에 함께 섬(3절).

서기관 스마야: 왕·방백·제사장·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이름을 기록함(6절) — 절차의 공개성·공식성.

제비(goral): 5·31절. 사람의 서열이 아니라 제비가 순번을 정함 — 한 편을 두둔함이 없는 결정 장치.

24:5의 원리: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

다 있으므로" 제비로 차등 없이 나눔 — 직무의 동등함 위에 순번을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빈 두 처소 —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아비후가 자식 없이 먼저 죽고, 엘르아살·이다말이 제

사장 직분을 행함.

컷 2 (3~4절): 두 계열의 편성 — 다윗이 사독·아히멜렉과 함께 직무를 따라 나누니, 엘르아살 자손 16족장,

이다말 자손 8족장.

컷 3 (5절): 제비를 던짐 —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함. 큰 계열도 작은 계열도 같은 제비 앞에 섬.

컷 4 (6절): 이름을 적음 —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들 앞에서 엘르아살·이다말 가문을 번갈아 기록함.

컷 5 (7~18절): 스물네 이름의 행렬 —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 여덟째 아비야 … 스물넷째 마아시야

까지 순번대로 호명됨.

컷 6 (20~31절): 레위 자손도 같은 제비 — 나머지 레위 자손이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achaloqet(מַחֲלֹקֶת) — '나눔·반차·조(組)'. 직무를 따라 나눈 봉사 순번의 단위. 장 전체가 이 나눔의 명단.

goral(וֹרָל�) — '제비'. 5·31절. 수 18장 땅 분배에도 쓰인 결정 방식. 사람의 손에서 순번을 떼어 내는 장치.

kodesh(�ֶֹקד) — '거룩·성소'. 5절 "성소의 일(sarei-kodesh)을 다스리는 자." 반차가 봉사하는 거룩한 공간.

pequddah(ְ�קָֻ�ה) — '직무·맡은 일·임무'. 4·19절. 반차를 나누는 기준이 가문 크기가 아니라 직무를 따름을

표식.

nasi(יא .족장·우두머리'. 4·5절. 엘르아살 16, 이다말 8의 족장 수가 비대칭이나 제비가 차등을 지움' — (נָ�גִּ

qatan·gadol(קָטןֹ·ָ�דוֹל) — '작은 자·큰 자'. 31절. 항렬·가문 크기든 제비 앞에서 같아짐을 한 쌍으로 둠.

beit-av(בֵּית אָב�) — '아버지의 집·가문'. 4·6절. 편제의 단위. 가문별로 이름이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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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d(ָיד) — '손·몫·분깃'. 5절의 균등한 나눔을 가리키는 표현 — 직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손으로 나

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명단 장르(name catalog): 6~19절의 스물네 이름이 순번대로 호명됨. 무용담이 아니라 봉사 순환의 골격을

이름으로 고정.

제비의 평준화(lot as equalizer): 16:8의 비대칭 가문을 제비가 같은 순번 체계로 묶음. 크기 차이가 순번 차

이로 굳지 않게 함.

한 편을 두둔함 없음(no partiality, 24:5): 차등 없이 나눴다는 절구가 편성의 원리로 명시됨 — 절차의 공정

성을 본문이 직접 둠.

작은 자·큰 자 동등(small and great alike, 24:31): 장의 마지막에 평등 선언을 둠 — 명단의 끝을 서열의 정

점이 아니라 평등으로 닫음.

형제 평행(brother parallel): 레위 자손이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31절) 같은 제비를 뽑음 — 제사장과 레

위인을 같은 절차로 잇는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전 사제 조 편성 — 큰 성소가 사제를 여러 반으로 나눠 정기로 순번을 돌리던 고대 근동 관행. 24반차

편성의 배경.

제비뽑기 관행 — 직무·몫·땅을 제비(goral)로 정하던 이스라엘·고대 근동 방식(수 18장). 24:5·31의 결정

방식 배경.

왕의 성소 정비 — 왕이 제의 직제를 세우던 고대 근동 왕권의 역할. 다윗이 두 제사장과 함께 반차를 정하

는 행위의 배경.

가문 단위 행정 — 족장(nasi)·아버지의 집(beit-av)으로 가문을 편제한 부족 사회 행정. 16족장·8족장 편성

의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역대기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공

동체에게, 질서 있고 공정한 봉사 직제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4:2 ↔ 레 10:1~2 (나답·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 죽음 — '먼저 죽은' 사건의 출처)

역대상 24:1~2 ↔ 민 3:2~4 (아론의 네 아들과 두 아들의 죽음, 두 계열의 직분 — 직접 평행)

역대상 24:5·31 ↔ 수 18:6~10 (제비를 뽑아 몫을 나눔 — goral 결정의 평행 관행)

역대상 24:20~31 ↔ 대상 25장 (찬송 레위 사람도 제비로 반차를 나눔 — 같은 절차의 인접 장)

역대상 24:1 ↔ 대상 6:3~15 (아론·엘르아살 계열 제사장 계보 — 반차의 가문 배경)

역대상 24:30 ↔ 대상 23:6 (레위를 게르손·고핫·므라리로 나눔 — 레위 명단의 선행 편제)

역대상 24:10 ↔ 눅 1:5 (사가랴가 아비야 반차에 속함 — 여덟째 반차의 후대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먼저 두 개의 빈 의자가 보인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둘 — 나답과 아비후 — 의 처소다. 자식

없이 일찍 떠난 그들의 이름이 한 줄로 지나가고, 카메라는 남은 둘에게로 옮겨 간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화

면이 넓어진다. 다윗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두 제사장이 선다 — 사독과 아히멜렉. 명부가 펼쳐진다. 한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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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서 열여섯, 다른 계열에서 여덟 — 크기가 다른 두 무리가 같은 마당에 선다. 그리고 손 하나가 제비를 든

다. 던진다. 누가 첫째인지, 누가 스물넷째인지를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 제비가 정한다. 서기관 스마야의 붓이

움직인다 —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 여덟째 아비야 … 스물넷째 마아시야. 이름이 하나씩

두루마리에 새겨진다. 카메라가 더 넓어진다. 제사장 곁에 레위 자손이 줄을 선다. 그들도 같은 제비 앞에 선

다 —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마지막 프레임에 한 문장이 자막으로 멈춘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화

면이 그 한 줄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제비가 정하는 순번 —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초벌 부제: "아론의 네 아들 중 둘이 자식 없이 죽고 남은 두 계열을 다윗이 스물네 반차로 나누되, 누가 몇

째인지를 사람의 서열이 아니라 제비로 정해(24:5) 한 편을 두둔함이 없이 순번을 세우고 — 첫째 여호야

립부터 스물넷째 마아시야까지 이름을 새기며, 레위 자손도 같은 제비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

로'(24:31) 세운 예배 질서의 제정"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achaloqet·goral·kodesh·pequddah·nasi·qatan·gadol·beit-av·yad 등 9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명단 장르·제비의 평준화·한 편 두둔 없음·큰 자 작은 자 동등·형제 평행 기

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방법이니 우리도 제비를 뽑자"는 적용으로 닫지 않고, 사람의 서

열에서 순번을 떼어 내 차등을 지운 결정 장치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나답·아비후의 죽음(24:2)을 "불순종의 심판"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두 계열만 남게 된 명단의 전제 사실

(레 10·민 3과의 연결)로만 기록.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31절)를 "그러므로 교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곧장 끌어오지 않고,

직무 앞에 큼과 작음을 같이 둔 본문의 평등 선언 형태로 먼저 둠.

여덟째 아비야 반차(24:10)를 누가복음 사가랴와 곧장 신약 신학으로 잇기보다, 24반차가 후대 예배까지

이어진 제도사적 연결 사실로 보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은 제비를 뽑는 형제 평행(31절)을 "성직의 위계가 없다"는 단정으로 닫지 않고, 같

은 절차로 둘을 잇는 명단 구조의 관찰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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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4장은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아비후가 자식 없이 먼저 죽고(1~2절) 남은 엘르아살·이다말

의 두 계열을 다윗이 사독·아히멜렉과 함께 직무를 따라 스물네 반차로 나누되, 엘르아살 자손 16족장·이다말

자손 8족장의 비대칭을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5절) 평준화해 순번을 정하고, 첫째 여호야립부터 여덟째

아비야를 지나 스물넷째 마아시야까지 이름을 새긴 뒤(6~19절), 나머지 레위 자손도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같은 제비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31절) 세운 — 성전 봉사 직제의 제정이다.

한 문단: 화면이 두 개의 빈 의자로 열린다 — 나답과 아비후의 처소다. 자식 없이 떠난 두 이름이 한 줄로 지

나가고, 카메라는 남은 둘에게로 옮겨 간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다윗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사독과 아히멜렉

이 선다. 명부가 펼쳐진다. 한쪽 열여섯, 다른 쪽 여덟 — 크기가 다른 두 무리가 같은 마당에 선다. 손 하나가

제비를 든다. 던진다. 누가 첫째인지, 누가 스물넷째인지를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 서기관 스마야의 붓이 움직

인다 — 여호야립, 여다야, 하림, 그리고 여덟째 아비야 … 스물넷째 마아시야. 이름이 하나씩 두루마리에 새겨

진다. 곁에 레위 자손이 줄을 선다. 그들도 같은 제비 앞에 선다. 장은 한 사람의 정점이 아니라 한 줄의 자막

위에서 닫힌다 —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제단·전장이 아닌 편제의 무대. 제비와 두루마리 두 소품. 16과 8의 비대칭이 24로 묶임. 비움 위에 채움.

2 첫 느낌·분위

기

죽음으로 무겁게 열려 질서로 차분해짐. 제비의 공평함. 제사가 아닌 준비의 조용함. 스물네 주 순환의 빈틈

없음.

3 시작과 끝 두 계열이 비는 죽음(1~2절)으로 열려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31절)로 닫힘. 결핍에서 공평으로.

4 등장인물·사

상

아론의 네 아들·다윗·사독·아히멜렉·서기관 스마야·제비. 5절 원리(차등 없이). 직무의 동등 위에 순번을 둠.

5 장면 컷 빈 두 처소(컷1)·두 계열 편성(컷2)·제비 던짐(컷3)·이름 적음(컷4)·스물네 이름(컷5)·레위 자손도 같은 제비

(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machaloqet·goral·kodesh·pequddah·nasi·qatan·gadol·beit-av·yad 원어. 명단 장르·제비의 평준화·형제 평행

구조. 레 10·민 3·수 18·눅 1 평행.

7 동영상 빈 처소→두 계열→제비→스물네 이름의 행렬→레위 자손→평등의 한 줄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제비가 정하는 순번 —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9 기도·내면 큼과 작음이 같아지는 한 줄 앞에 머뭄 — 크게 보이고 싶고 밀려날까 두려워한 마음의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비움을 인정한 채움: 장은 죽음으로 열린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둘이 자식 없이 먼저 떠났다(2절). 본

문은 그 슬픔을 길게 말하지 않고 한 줄로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는다. 곧장 남은 두 계열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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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네 이름으로 빈 처소를 메운다. 비어 버린 두 이름은 지워지지 않은 채 명단의 전제로 깔리고, 그 위로 채

움이 올라온다 — 결핍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세우는 결.

2. 결 2 — 제비로 떼어 낸 순번: 엘르아살 계열은 열여섯, 이다말 계열은 여덟이다. 크기가 다르다. 보통이라면

큰 계열이 앞 번호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순번을 사람의 손에서 떼어 내 제비에 맡긴다(5절). "차

등이 없이." 다툴 국면에 제비를 둔다. 큼이 우선권으로 굳지 않게, 작음이 뒤로 밀리지 않게. 차이는 그대로

두되,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3. 결 3 — 서열이 아닌 평등으로 닫는 명단: 명단은 보통 가장 높은 이름으로 닫힌다. 그런데 이 장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31절)로 닫는다. 스물네 이름을 다 세운 끝에, 본문은 정점을 두지 않고 평등을 둔다. 5절

의 "차등이 없이"와 31절의 "한가지로"가 장의 처음과 끝에서 짝을 이루며, 직무는 같고 순번만 다르다는 결

을 명단 전체에 입힌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4:2 ↔ 레 10:1~2 (나답·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 죽음 — '먼저 죽은' 사건의 출처)

역대상 24:1~2 ↔ 민 3:2~4 (아론의 네 아들과 두 아들의 죽음, 두 계열의 직분 — 직접 평행)

역대상 24:5·31 ↔ 수 18:6~10 (제비를 뽑아 몫을 나눔 — goral 결정의 평행 관행)

역대상 24:20~31 ↔ 대상 25장 (찬송 레위 사람도 제비로 반차를 나눔 — 같은 절차의 인접 장)

역대상 24:1 ↔ 대상 6:3~15 (제사장 계보 — 반차의 가문 배경)

역대상 24:10 ↔ 눅 1:5 (사가랴가 아비야 반차에 속함 — 여덟째 반차의 후대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4:2에서 멈춘다 — 자식 없이 떠난 두 이름 앞에 선다. 비움을 한 줄로 인정한 본문의 짧은 호흡을

든다.

멈춤 1: 24:5에서 멈춘다 — 큰 계열도 작은 계열도 같은 제비 앞에 서는 그 차등 없음을 쥔다.

멈춤 2: 24:6에서 멈춘다 — 왕과 방백 앞에서 이름이 공개로 적히는 절차의 투명함을 든다.

끝: 24:31에서 멈춘다 — 명단이 정점이 아니라 "한가지로"의 평등으로 닫힌다. 25장에서 같은 제비가 찬송

대에 던져진다.

F · 자족성 점검

[x] 빈 두 처소·두 계열 편성·제비·이름 적음·스물네 이름·레위 자손의 6컷 완결

[x] machaloqet·goral·kodesh·pequddah·nasi·qatan·gadol·beit-av·yad 원어 분포

[x] 명단 장르·제비의 평준화·형제 평행의 문학 구조 기록

[x] 5절 "차등 없이"와 31절 "한가지로"의 짝 형태 관찰

[x] 레 10·민 3·수 18·눅 1 평행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역대상 전체의 phases — 1~9장(족보), 10~21장(다윗의 통치), 22~29장(성전 준

비와 직제 편제) — 중에서, 24장은 마지막 블록 안에 놓인다. 다윗은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23장에

서 레위 사람을 편제하며, 24장에서 제사장 반차를, 25장에서 찬송대를, 26~27장에서 문지기·창고지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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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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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례로 세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건물을 준비한 손이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봉사할 사람의 순번까지

미리 짠다. 권의 heart — 무너진 역사 위에 다윗과 성전의 유산으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따뜻함 —

이 24장에서는 죽음으로 빈 두 처소를 한 줄로 인정한 뒤 곧장 스물네 이름으로 메우는 채움과, 큰 자와 작은

자를 제비 앞에 같이 세우는 공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직제 블록은 예배가 즉흥이 아니라 질서로, 그 질서가

서열이 아니라 평등 위에 서도록 짜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어 버린 두 처소(1~2절)에서 채워진 스물네 이름(6~19절)으로 / 가문 크기의 비대칭(16:8)에서 제비로 평준

화된 순번(5절)으로 / 명단의 서열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31절)의 평등으로 — 결핍에서 채움으

로, 차이에서 차등 없음으로, 정점에서 평등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4장은 두 계열이 비는 죽음으로 열려 스물네 이름의 질서로 닫히면서, 가문의 크고 작음

을 제비로 평준화하고 명단의 끝을 서열이 아닌 평등으로 마감하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5장에서 찬송하는

레위 사람의 반차로 이어지고, 26~27장에서 문지기·행정의 편제로, 29장에서 다윗의 헌신 기도로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의 드림으로 도착한다. 24장의 벡터는 그 직제 호의 한 매듭 — 봉사의

순번조차 자기 손에서 떼어 내 위에 맡기는, 평등한 질서의 한 단을 세우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명단과 제비다 — 누가 몇째 반차이고, 어떤 방식으로 순번을 정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결핍을 다루는 방식이다. 장은 두 계열의 죽음으로 열리는데, 그 비움을 부정하지도 미

화하지도 않는다. 한 줄로 인정하고, 남은 것으로 다시 세운다 — 무너진 곳을 슬퍼만 하지 않고 질서로 메우

는 결. 둘째, 차이를 차별로 굳히지 않는 결정이다. 16과 8의 비대칭은 지워지지 않는다. 차이는 그대로 둔 채,

다만 그 차이가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게 제비를 둔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별을 막는 장치가 5절에 놓인다.

셋째, 권리를 내려놓는 손짓이다. 큰 가문이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고 제비에 맡기는 그 동작은, 통치의 도착

점(29:14)에서 다윗이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손짓과 같은 결로 닿는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

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내 크기로 순번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다툴 국면에 제비를 두어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아지게 하는가 —

그리고 내게 빈 처소가 생겼을 때, 나는 그 비움을 부정하는가, 한 줄로 인정한 채 남은 것으로 다시 세우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4장은 독자에게 "겸손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다만 두 계열이 비는

죽음을 한 줄로 보여 주고, 크기가 다른 두 계열을 같은 제비 앞에 세우고, 큰 가문이 좋은 번호를 독차지하지

않도록 순번을 위에 맡기고, 명단의 끝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로 닫는다. 무너진 두 계열의 다음 줄

에서 곧바로 세워진 이 질서가,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차별을 막고 봉사의 순번조차 자기 손에서 떼어 내

는 것을 보았을 때 — "나는 내 크기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비움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성전 직제의 한 단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

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제사장의 순번이 제비로 정해져 평등으로 닫혔다 — 같은 제비가 이제 찬송하

는 레위 사람에게 던져지며, 노래로 섬길 자들의 반차가 작은 자나 큰 자나 한가지로 정해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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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oral — 제비(순번을 자기 손에서 떼어 위에 맡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두 개의 빈 의자로 화면이 열려요 — 나답과 아비후의 처소예요. 자식 없이 떠난 두 이름이 한 줄

로 지나가고, 카메라가 남은 둘로 옮겨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화면이 넓어지면서 다윗과 두 제사장이

가운데 서요. 명부가 펼쳐지고, 한쪽 열여섯·다른 쪽 여덟이 같은 마당에 서요. 손이 제비를 들어 던져요 — 누

가 첫째인지를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서기관의 붓이 움직여요.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 여덟째 아비야

… 스물넷째 마아시야.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같은 제비 앞에 줄을 서요. 마지막 프레

임에 한 줄이 멈춰요 —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끝 화면이 한 사람의 정점이 아니라 평등의 한 줄이에

요.

성령일 선교사: 빈 처소에서 열려, 제비를 지나, 스물네 이름의 행렬을 거쳐, 평등의 한 줄로 닫히는 흐름이군

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차등 없이 나눈 순번 — 다툴 국면에 제비를 둔 장"

P02 이진우: "원리·이름·확장 — 16과 8을 24로 묶은 세 단락"

P04 최현국: "제사가 아니라 준비 — 앞으로 드려질 예배의 순번을 미리 짜는 무대"

P05 김미영: "제비 하나와 긴 두루마리 — 던지는 손과 새겨지는 이름"

P07 오지혜: "비어 버린 두 처소 위로 채워진 스물네 이름"

P11 나경아: "goral · machaloqet — 제비가 나눈 반차,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아지는"

부제 공동 제안: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아비후가 자식 없이 죽고(1~2절) 남은 엘르아살·이다말의 두 계열을

다윗이 스물네 반차로 나누되, 16족장·8족장의 비대칭을 제비로 평준화해(3~5절) 한 편을 두둔함이 없이 순번

을 정하고, 첫째 여호야립부터 스물넷째 마아시야까지 이름을 새긴 뒤(6~19절), 레위 자손도 그 형제 아론 자

손처럼 같은 제비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20~31절) 세운 예배 질서의 제정"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어 버린 두 처소, 차등 없이 던져진 제비,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큰 가문이라고 좋은 번호

를 가져가지 않고, 작은 가문이라고 밀려나지 않았어요. 순번을 제비에 맡겨, 누구의 입김도 끼지 않게 했어

요. 저는 어디서는 크게 보이고 싶고 어디서는 밀려날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큼과 작음이 같아지는 그 한 줄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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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명단과

제비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결핍에서 공평한 질서로 움직여요. 1~2절은 두 계열이 비는 죽음으로 열리

는데, 곧장 남은 둘을 세우고, 5절에서 제비로 차등을 지우고, 31절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로 닫혀

요. 운동의 방향은 '빈 처소에서 공정한 순환으로'예요. 역대기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

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 — 에서 24장은 22~27장 성전 직제 편제 블록의 한

단이에요. 건물(성전)을 준비한 다윗이,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할 사람의 순번까지 미리 짜요. 예배가 즉흥이 아

니라 질서로 서도록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9장 족보, 10~21장 다윗 통치, 22~29장 성전 준비·직제인데, 24장

은 직제 편제의 한복판이에요. 도착점은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

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흥미로운 건, 24장에 이미 그 도착점의 결이 비쳐요. 제비를 던진다는 건,

순번을 자기 손에서 떼어 내 위에 맡기는 동작이거든요. 큰 가문이 자기 몫을 주장하지 않고 제비에 맡기는

그 손짓이,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과 같은 결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위의 결정을 받는 거

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31절이 핵심이에요. 보통 명단의 끝은 가장 높은 이름으로 닫히는데, 이 장

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로 닫혀요. 명단인데 서열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5절의 "차등이 없이"와

짝을 이뤄요. 직무는 같고, 다만 순번만 제비로 정해요. 누가 더 거룩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거룩한 일을 다

른 주(週)에 맡는 거예요. 큼과 작음이 봉사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그 결이, 명단이라는 건조한 형식 안에 조용

히 들어 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장이 죽음으로 열려요. 두 아들이 자식 없이 떠났다는 무거운 보고로요. 그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갑지 않았어요. 비어 버린 두 처소 위로 스물네 개의 이름이 채워지거든요. 끊긴 곳을 슬

퍼만 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질서를 다시 세워요. 확신은 아니지만 — 결핍을 한 줄로 인정한 뒤 곧장 채움으

로 가는 그 빠름에서, 무너진 데서 다시 세우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절 "차등이 없이"의 핵심은 goral(제비)과 yad(몫·손)예요 — 직무가 한쪽 손으

로 치우치지 않게 제비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qatan·gadol(작은 자·큰 자)이 같은 절차 앞에 놓

여요. 큼과 작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비 앞에서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차이는 남되 차별이 안

되는 그 결을, 이 장이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비어 버린 두 처소에서 공평한 순환으로 — 큰 가문도 작은 가문도 제비 앞에 같아

지고, 직무는 동등하되 순번만 위에 맡겨, 명단의 끝을 서열이 아니라 '한가지로'의 평등으로 닫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같은 제비가 찬송하는 레위 사람에게도 던져질 거예요.

역대상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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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4:1~2 — 아론의 네 아들 중 둘이 자식 없이 먼저 죽었다는 보고가 명단의 첫머리에 놓인 것은 무엇을 드

러내는가?

레 10·민 3과 잇닿은 이 죽음의 한 줄이 왜 두 계열만 남았는지의 전제로 깔린다. 비극을 짧게 인정하고 곧

장 질서로 가는 이 배치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24:4 — 엘르아살 자손 16족장, 이다말 자손 8족장의 비대칭은 왜 그대로 기록되는가?

두 계열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뒤, 그 차이가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게 제비를

둔다. 차이를 남기되 차별로 굳지 않게 한 이 처리를 형태 관찰로 보존.

Q3. 24:5 — 순번을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 정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큰 가문이 좋은 번호를 독차지하지 않도록 사람의 손에서 순번을 떼어 낸다. 다툴 국면에 제비를 둔 이 결

정 장치의 의미를 적용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4. 24:7~18 — 무용담이 아니라 순번과 함께 스물네 이름을 줄지어 기록한 명단의 기능은 무엇인가?

봉사의 순환 골격을 이름으로 고정한다. 후대 예배가 이 위에서 돌도록 둔 이 명단 장르가 귀환 공동체에

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Q5. 24:31 — 명단의 끝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로 닫은 것은 어떤 선택인가?

명단이 보통 서열의 정점으로 닫히는 국면에, 본문은 평등 선언을 둔다. 직무 앞에 큼과 작음을 같이 둔 이

마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24:31 — 레위 자손이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같은 제비를 뽑은 형제 평행은 무엇을 잇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같은 결정 절차로 잇는다. 둘을 한 마당에 세운 이 평행 구조가 봉사 공동체에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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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5장

1CH-025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헤만·여두둔 자손을 세워 수금·비파·제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

며 섬기게 한다(25:1). 직무 맡은 자가 288명이요,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

지로 제비를 뽑았더라(25:8). 24장의 제비가 제사장 순번을 정했다면, 25장의 제비는 노래하는

자들의 반차를 정한다 — 찬양이 즉흥이 아닌 직제로 세워지고, 예언과 노래가 하나의 행위로

겹치는 장.

관찰된 사실

역대상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편성의 공간(1~7절) + 제비 뽑는 결정의 공간(8~31절).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서고, 아삽·헤만·여두

둔 세 우두머리가 각자 자손을 이끌며 섬.

구조 셋: 찬양대 편성 원리(1~7절) / 제비 뽑기와 평등 선언(8절) / 스물네 반차 이름 명단(9~31절).

소품 — 악기 셋과 제비: 수금(kinnor)·비파(nevel)·제금(metsiltayim)이 봉사의 도구이자 봉사 그 자체. 8절

이하의 제비(goral)가 288명의 순번을 정함.

소재 나열: 다윗·군대 지휘관들·아삽·헤만·여두둔·자손들·수금·비파·제금·naba·아버지의 지휘(25:6)·여호

와의 전·288명·제비·스물네 반차 이름.

수 산술: 아삽 자손 4명·여두둔 자손 6명·헤만 자손 14명 = 합 24명. 24×12=288. 각 반차에 12명 배속.

어휘: naba(נבָָא) 예언·신령한 노래 / kinnor(וֹר� לְתַּיגִּם)비파 / metsiltayim (נבֵּבֶל)수금 / nevel (�גִּ (�וֹרָל)제금 / goral (מְצגִּ

제비 / abodah(עֲבדָֹה) 섬김·봉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공기였는지요.

P01 한나래: 활기찼어요. 24장이 편성의 차분함이었다면, 25장은 소리가 날 것 같은 장이에요. 악기들이 소품

으로 있고, naba라는 동사가 예언과 노래를 동시에 가리키면서, 뭔가 살아있는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서도 8절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가 이 활기를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소리 있는 편성이지만, 그 안에 평

등의 고요함이 같이 있는 공기였어요.

P04 최현국: 제도화의 공기예요. 찬양이 즉흥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세 우두머리, 스물네 반차, 288명,

제비 — 이 모든 것이 예배를 질서 안에 두는 장치들이에요. 감동적인 순간의 노래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 순

번이 돌아올 때 노래하는 구조예요. 찬양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직무의 영역에 배치되는 그 감각이 신선했

어요.

P02 이진우: 대칭의 공기요. 24장과 25장이 구조를 공유해요. 둘 다 스물네 반차, 둘 다 제비, 둘 다 "큰 자나 작

은 자나 한가지로"(24:31 = 25:8). 24장이 제사장 반차라면 25장은 찬양 반차예요. 두 장이 거울처럼 놓여 있어

요. 그 대칭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 같다는 인상이에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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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김미영: 5절의 헤만에 대한 서술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왕의 선견자"(25:5)라고 불러요. 그 단어가 다

른 두 우두머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헤만의 자손이 14명으로 가장 많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25:5)고 해요. 다른 두 우두머리에게 없는

이 특별한 서술이 헤만에게만 있는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P07 오지혜: 6절이 마음에 남았어요.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기되." 아버지의 지

휘 아래라는 말이요. 세 우두머리가 각자 자손들을 이끌어요. 가문의 단위로 봉사가 전수돼요. 아버지가 먼저

서고, 자녀가 그 아래 섬기는 그림이요. 그리고 8절에 "스승과 제자"가 나오는데, 아버지-자녀 관계가 스승-제

자 관계와 이어지는 것 같아요.

P11 나경아: maskil(יל 이요. 5절에서 헤만을 "왕의 선견자"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어휘와 연결돼요. '지혜(מְַ��גִּ

롭게 하다·통달하다'는 뜻이에요. 시편에서도 제목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헤만이 단순한 악기 연주자가 아니

라 왕실의 지혜 전달자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관찰이에요. 관찰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소리 있는 활기와 고요한 평등, 즉흥이 아닌 직무의 찬양, 24장과 25장의 거울 대칭, 헤만에 대

한 특별 서술,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전수되는 봉사, maskil의 어휘까지.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정리

소리가 날 것 같은 활기 — 악기 셋과 naba의 살아있는 움직임. 그러나 8절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

로"가 활기 안에 고요한 평등을 두어 함께 있음.

찬양의 제도화 — 즉흥이 아니라 순번, 감정이 아니라 직무의 영역에 배치된 노래. 찬양이 직무로 정의되는

공기.

24장과 25장의 거울 대칭 — 같은 구조(스물네 반차·제비·큰 자 작은 자 한가지로)가 제사장 반차와 찬양

반차에 공유됨.

헤만의 특별 서술 — 왕의 선견자, 14명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25:5). 다른 두 우두머리에 없

는 언급.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전수되는 봉사(25:6) — 가문 단위의 봉사 전수. 스승-제자(25:8)와 이어지는 구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5:1):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

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 다윗과 지휘관들의 능동적 편성 행위로 열림.

끝(25:31): "스물넷째는 로마미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열둘이라" — 스물네 번째 반차의

마지막 이름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구도: 편성의 원리(1절)로 열려 스물네 번째 이름(31절)으로 닫힘. 선언에서 완결로.

중간 경첩(8절):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제비 뽑았더라" — 원리 부분과 명단 부

분을 잇는 평등 선언. 이 한 절이 전반부의 논리와 후반부의 목록을 연결함.

완결 여부: 25장은 26장(문지기 반차)으로 이어지는 직제 편제 블록의 한 마디. 찬양대 편제가 문지기 편제

로 넘어가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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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세 우두머리 자손을 구별해 봉사하게 함(1절). 왕이 찬양 직제를 능동적으로

세우는 행위자.

군대 지휘관들: 1절에서 다윗과 함께 찬양대 편성에 참여함. 전쟁의 지휘자들이 예배의 편성자가 됨 — 이

조합이 본문에 그대로 있음.

아삽(Asaph): 1·2절. 자손 네 명. 왕의 명령 아래(25:2) 예언함. 시편 표제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

여두둔(Jeduthun): 1·3절. 자손 여섯 명. 수금으로 예언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함(25:3).

헤만(Heman): 1·4~5절. 자손 열넷 + 딸 셋. "왕의 선견자"(25:5)로 불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으로

자손이 많아짐(25:5). 세 우두머리 중 가장 길게 서술됨.

제비(goral): 8절 이하. 스승도 제자도, 큰 자도 작은 자도 같은 제비 앞에 섬. 24장에서 제사장 순번을 정한

동일 장치.

288명: 7절.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 24반차 각 12명. 찬양을 익숙하게 배운 자들이 반

차를 이룸.

수금·비파·제금(kinnor·nevel·metsiltayim): 봉사의 물질적 도구. 악기를 잡는 행위가 섬기는 행위와 동일시

됨(25:1·6).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편성 선언 —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헤만·여두둔 자손을 구별해 악기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섬기게 함.

컷 2 (2~6절): 세 우두머리와 자손들 — 아삽의 넷, 여두둔의 여섯, 헤만의 열넷이 각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서 있음. 헤만이 왕의 선견자로 소개됨.

컷 3 (7절): 288명 —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의 수. 24×12.

컷 4 (8절): 제비 앞의 평등 —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제비 뽑았더라." 서열 없이

같은 제비 앞에 섬.

컷 5 (9~31절): 스물네 반차의 행렬 — 첫째 아삽 자손 요셉부터 스물넷째 로마미에셀까지 이름이 순번대

로 호명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ba(נבָָא) — '예언하다·신령한 노래를 하다'. 1·2·3절. 찬양과 예언에 공통으로 쓰이는 동사. 악기 연주와 예

언이 같은 행위로 표현됨.

shir(יר .노래·찬송'. 찬양대의 봉사를 가리키는 어휘. abodah(봉사)와 함께 찬양의 직무성을 표현' — (�גִּ

kinnor(וֹר� .수금'. 이스라엘 예배 음악의 핵심 현악기. 다윗이 즐겨 연주한 악기로도 언급됨' — (�גִּ

nevel(נבֵּבֶל) — '비파'. 수금보다 큰 현악기. 고대 근동 제의 음악에서 수금과 함께 쌍으로 등장.

metsiltayim(לְתַּיגִּם 제금·심벌즈'. 두 쪽을 맞부딪히는 타악기. 아삽이 주로 제금을 맡은 인물로 연결됨' — (מְצגִּ

(대상 16:5).

goral(וֹרָל�) — '제비'. 8절 이하. 24장에서도 쓰인 동일한 어휘. 찬양대 순번도 같은 결정 방식으로 정해짐.

maskil(יל 통달한 자·지혜로운 자'. 헤만이 왕의 선견자(hozeh)로 불리는 5절과 연결. 시편 제목에도' — (מְַ��גִּ

등장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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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dah(עֲבדָֹה) — '섬김·봉사·직무'. 찬양을 봉사로 정의하는 핵심 어휘. 찬양이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직무

적 행위로 규정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삼중 지도자(tripartite leadership): 아삽·헤만·여두둔 세 우두머리 아래 각자 자손이 배속됨. 세 계열이 24 반

차를 이루는 삼각 편성.

naba의 이중 의미(prophecy-song overlap): 1·2·3절에서 찬양과 예언이 동일 동사로 표현됨. 찬양 행위가 예

언적 성격을 지닌다는 본문의 표식.

수 대칭(number symmetry 12×24=288): 4+6+14=24 우두머리 자손, 24×12=288 찬양대원. 24반차가 제사장

반차(24장)와 수를 공유함.

스승-제자 평등(teacher-student equality, 25:8): 24:31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가 25:8에서 "스승이

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로 확장됨. 수직 관계까지 제비 앞에 평등화.

군대 지휘관 병치(military commander parallel, 25:1): 찬양대 편성 주체에 군대 지휘관들이 포함됨. 전쟁 언

어와 예배 언어가 한 절에 공존하는 배치.

헤만 특권 서술(Heman special notice): 5절이 세 우두머리 중 헤만에게만 왕의 선견자 칭호와 자손 증가 이

유(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를 추가로 기록.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전 찬양대 편성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대형 성소의 악기 연주자·찬양 담당 반 편성 관행. 25장 세 우두

머리 아래 반차 구성의 배경.

예언과 음악의 결합 — 삼상 10:5에서 나팔과 수금 앞에서 예언하는 무리. 고대 근동에서 음악 연주와 예언

적 발화가 함께 일어나던 제의 관행. naba가 1·2·3절에서 찬양에 쓰인 배경.

세 악기의 제의적 기능 — 수금·비파·제금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모두에서 제의 음악의 핵심 악기. 다윗

의 시편 음악 전통과 연결.

왕의 선견자 — 왕실 예언자·조언자를 가리키는 hozeh 칭호. 헤만이 왕의 선견자(25:5)로 불린 것은 왕실

의전과 예언 전통의 교차점.

귀환 공동체 맥락 — 역대기가 바빌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려는 공동체에게 쓰였다는 배경. 찬양대

의 직제 청사진이 새 성전 예배를 위한 제도적 기억을 제공함.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5:1~8 ↔ 대상 24장 (제사장도 제비로 반차 — 24:31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가 25:8에서

반복되는 평행)

역대상 25:1~3 ↔ 삼상 10:5 (예언하는 무리가 비파·소고·피리·수금을 앞세우고 예언 — naba와 악기의 결

합 배경)

역대상 25:2 ↔ 시 73~83편 표제 '아삽의 시' (아삽 자손과 시편 저자군의 연결)

역대상 25:5 ↔ 시 88편 표제 '헤만의 마스길' / 왕상 4:31 (헤만의 지혜 전통)

역대상 25:3 ↔ 시 39편 표제 '여두둔의 교훈시' (여두둔 자손과 시편 연결)

역대상 25:6 ↔ 대상 6:31~32 (다윗이 언약궤 앞에 노래 맡긴 레위 사람 — 25장 편성의 선행 배경)

역대상 25:8~31 ↔ 대상 26장 (문지기도 제비로 반차 — 같은 절차가 직제 블록 전체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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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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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카메라가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로 열려요. 전장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의 공간에 서 있어

요. 다윗이 세 이름을 부릅니다 — 아삽, 헤만, 여두둔. 각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아래 자손들이 줄을 서요. 아

삽 자손 넷, 여두둔 자손 여섯, 헤만 자손 열넷. 카메라가 헤만에게 잠깐 더 머물러요 — 왕의 선견자, 열넷의

자손, 딸 셋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는 문장이 자막으로 뜨고 넘어가요. 그리고 288명의 숫자

가 화면에 정착해요. 다음 장면에서 손 하나가 제비를 든다 — 스승도 제자도, 큰 자도 작은 자도 같은 제비 앞

에 서요. 스물네 이름이 순번대로 불려요. 첫째 아삽 자손 요셉 … 여덟째 여스가랴 … 스물넷째 로마미에셀.

마지막 프레임에 8절의 한 줄이 멈춰요 —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화면이 거기서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다윗과 지휘관들로 열려, 세 우두머리와 자손들을 지나, 288명의 정착, 제비의 평등, 스물네 이

름의 행렬로 닫히는 동영상이군요. 그대로 두지요.

2 ~ 7 관찰 사실 추가 정리

동영상 흐름: 다윗·지휘관들 → 세 우두머리 소환 → 자손 나열(4+6+14=24) → 288명 정착 → 제비의 평등

(8절) → 스물네 반차 이름 행렬 →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 자막 종료.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P01 한나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 — 제비가 정한 찬양의 순번"

P02 이진우: "4·6·14 = 24, 24×12 = 288 — 찬양이 직제로 세워지는 산술"

P04 최현국: "수금·비파·제금으로 섬기되, 즉흥이 아닌 순번으로"

P05 김미영: "왕의 선견자 헤만 — 찬양과 예언이 겹치는 한 인물"

P07 오지혜: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 아래 자손들이 제비 앞에"

P11 나경아: "naba · goral · abodah — 예언·제비·봉사가 한 무대에 선 찬양 직제"

부제 공동 제안: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헤만·여두둔 자손을 세워 수금·비파·제금으로 신령한 노래

(naba)를 하며 섬기게 하니(25:1) — 직무 맡은 자 288명이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기되(25:6),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제비 뽑아 순번을 정한(25:8) — 찬양대 편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aba·kinnor·nevel·metsiltayim·goral·maskil·abodah·shir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삼중 지도자·naba 이중 의미·수 대칭·스승-제자 평등·헤만 특권 서술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s8 섹션에 기록)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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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naba(예언·신령한 노래)를 "찬양이 곧 예언이니 현대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적용으로 닫지

않고, 찬양과 예언에 공통으로 쓰이는 동사의 형태 관찰로 보존.

군대 지휘관들이 찬양대 편성에 참여한 것(25:1)을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교훈으로 끌지 않고, 전쟁

언어와 예배 언어가 동일 절에 공존하는 본문의 배치로 관찰.

헤만의 자손이 많은 것(25:5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을 "신실한 자에게 물질적 복이 따른다"는 번

영신학 적용으로 굳히지 않고, 헤만 서술에 특별히 추가된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존.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25:8)를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현대 가치로 곧장 끌지 않고, 직무 앞

에 수직 관계가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게 제비를 둔 본문의 결정 방식으로 관찰.

아버지의 지휘 아래 봉사하는 구조(25:6)를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교훈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가문

단위로 봉사가 전수되는 편성의 형태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5장은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아삽·헤만·여두둔 자손을 구별해 수금·비파·제금으로 신령한

노래(naba)를 하며 섬기게 하되(1절), 아삽의 넷·여두둔의 여섯·헤만의 열넷 — 합 24명의 자손이 각각 12명의

반차를 이끌어 288명이 되고(7절),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첫째 요셉부

터 스물넷째 로마미에셀까지 순번을 정한 — 찬양대 직제의 편성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로 열린다. 전장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의 공간에 서 있다. 세

이름이 불린다 — 아삽, 헤만, 여두둔. 각 이름 아래 자손들이 줄을 선다. 넷, 여섯, 열넷. 카메라가 헤만에게 잠

깐 머문다 — 왕의 선견자, 열넷의 자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 288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정착

한다. 수금·비파·제금을 잡은 손들이 보인다. 그리고 제비 하나가 던져진다. 스승도 제자도, 큰 자도 작은 자도

같은 제비 앞에 선다. 스물네 이름이 순번대로 불린다. 첫째 요셉, 둘째 그달리야 … 여덟째 여스가랴 … 스물

넷째 로마미에셀. 마지막 프레임에 8절의 한 줄이 자막으로 멈춘다 —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

찬가지로." 화면이 거기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이중 무대(편성·제비). 악기 셋(kinnor·nevel·metsiltayim)과 제비(goral). 군대 지휘관이 편성 참여. naba의 예

언-노래 겹침. 4+6+14=24.

2 첫 느낌·분

위기

소리 있는 활기 + 고요한 평등. 즉흥이 아닌 직무의 찬양. 24장과의 거울 대칭. 헤만 특별 서술.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전수.

3 시작과 끝 다윗·지휘관들의 편성 선언(1절)으로 열려 스물넷째 로마미에셀(31절)로 닫힘. 8절이 원리부와 명단부를 잇

는 경첩.

4 등장인물·

사상

다윗·군대 지휘관·아삽·여두둔·헤만(왕의 선견자)·제비·288명·수금·비파·제금. naba와 abodah가 찬양의 예언

적·봉사적 이중 성격 표식.

5 장면 컷 편성 선언(컷1)·세 우두머리와 자손(컷2)·288명 정착(컷3)·제비의 평등(컷4)·스물네 반차 이름(컷5) 5컷.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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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

정보

naba·kinnor·nevel·metsiltayim·goral·maskil·abodah·shir 원어. 삼중 지도자·naba 이중 의미·수 대칭·스승-제자

평등 구조. 삼상 10:5·시편 표제·대상 24·26장 평행.

7 동영상 다윗·지휘관→세 우두머리·자손→288 정착→제비 평등→스물네 이름→"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 종료.

8 초벌 제목·

부제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 — 제비가 정한 찬양의 순번"

9 기도·내면 스승의 언어로 앞에 서려 하고 제자의 언어로 물러나려 하는 두 움직임 — 제비 앞에서 그 구별이 없어짐.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찬양이 직무가 되는 방식: 25장에서 찬양은 감동적 순간의 자발적 노래가 아니다. 수금·비파·제금을

잡는 행위가 abodah(봉사·직무)로 정의된다(1절·6절). 288명은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다

(7절) — 찬양이 배우고 익숙해지는 무엇이다. 즉흥이 아니라 숙련, 감정이 아니라 직무의 언어로 찬양이 표현

된다. 그런데 이 직무성이 찬양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다 — naba가 그 위에 덮여 있다. 예언과 같은 동사로

표현되는 찬양의 무게가, 직무라는 틀 안에서 예언적 선포의 성격을 유지한다.

2. 결 2 — naba가 예언과 찬양을 겹치게 하는 방식: 1·2·3절에서 naba가 세 차례 쓰인다. 예언의 행위와 음악

연주의 행위가 동일 동사로 표현된다. 삼상 10:5에서도 비파·소고·피리·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무리가 등

장한다 — 이 겹침이 25장의 새 발명이 아니다. 그런데 25장은 이 겹침을 직제 편성 안에 두었다. 예언적 성격

을 가진 행위가 순번과 반차로 조직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예언적 발화가 직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

엇이 남는지 —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naba를 반복할 뿐이다.

3. 결 3 — 수직을 보존하면서 수직이 우열이 되지 않게 하는 제비: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녀가 서고(6절), 스승

이 제자를 가르친다(8절). 수직 관계는 보존된다. 그런데 그 수직이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는다 — 제비 앞에

서 스승도 제자도 같다(8절). 24장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24:31)가 25장에서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

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25:8)로 확장된다.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 그 차이가 제비 앞에서 순번의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이 처리가 두 장에 걸쳐 반복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5:1~8 ↔ 대상 24장 (제사장도 제비로 반차 — 24:31의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가 25:8에서

반복)

역대상 25:1~3 ↔ 삼상 10:5 (수금·소고·피리 앞에서 예언 — naba와 악기의 결합)

역대상 25:2 ↔ 시 50·73~83편 표제 (아삽 자손의 시편 저자군 연결)

역대상 25:5 ↔ 시 88편 표제 '헤만의 마스길' / 왕상 4:31 (헤만의 지혜 전통)

역대상 25:3 ↔ 시 39편 표제 '여두둔의 교훈시' (여두둔 연결)

역대상 25:8~31 ↔ 대상 26장 (문지기도 제비로 반차 — 직제 블록 전체의 반복 절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5:1에서 멈춘다 — 군대 지휘관들이 예배 편성에 서 있는 그 조합 앞에 선다.

멈춤 1: 25:1~3의 naba 앞에 멈춘다 — 예언과 찬양이 같은 동사로 표현되는 그 겹침을 쥔다.

멈춤 2: 25:5의 헤만 서술 앞에 멈춘다 — 특별한 한 줄을 받은 그도 제비 앞에서는 같다는 것을 든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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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25:8에서 멈춘다 —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찬가지로." 26장에서 같은 제비가 문지기에

게 던져진다.

F · 자족성 점검

[x] 편성 선언·세 우두머리·288 정착·제비 평등·스물네 이름의 5컷 완결

[x] naba·kinnor·nevel·metsiltayim·goral·maskil·abodah·shir 원어 분포

[x] 삼중 지도자·naba 이중 의미·수 대칭·스승-제자 평등의 문학 구조 기록

[x] 8절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와 24:31의 짝 관계 관찰

[x] 삼상 10:5·시편 표제·대상 24·26장 평행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25장은 성전 직제 편제 블록(22~27장) 안에서, 제사장 반차(24장)와 문지기 반

차(26장) 사이에 있다. 성전의 세 기능 — 제사·찬양·지킴 — 이 차례로 직제로 세워지는 흐름에서, 25장은 찬

양의 기능을 담당한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손이 이제 그 성전에서 노래할 자들의 순번까지 미리 짠다. 귀환

공동체에게 이 장은 무너진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울 찬양 직제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특별히 naba — 예언과 찬

양의 겹침 — 은 단순한 음악적 봉사를 넘어 신령한 선포의 성격을 찬양대의 직무에 부여한다. 권의 heart인

회복의 따뜻함이 25장에서는, 즉흥이 아닌 질서 안에서 예언적 찬양이 세워지고 스승도 제자도 같은 제비 앞

에 서는 공평한 직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즉흥에서 직제로 / 감정에서 직무(abodah)로 / 서열에서 제비 앞의 평등으로 — 그러면서 찬양이 예언적 선포

(naba)의 성격을 잃지 않는 채, 순번이 위에 맡겨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5장은 찬양이 즉흥적 감정의 영역에서 직무의 직제로 옮겨지되, 그 직제가 서열이 아니

라 제비 앞의 평등 위에 서고, 직무 행위가 예언적 발화(naba)의 무게를 유지하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6~27

장 문지기·행정 직제로 이어지고, 29장 다윗의 헌신 기도를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에

도착한다. 25장의 벡터는 그 직제 호의 한 마디 — 찬양의 순번조차 자기 손에서 떼어 내 위에 맡기는, 예언적

봉사의 한 단을 세우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찬양대 명단과 제비다 — 세 우두머리 아래 288명이 스물네 반차로 나뉘는 편제. 그러나 수면 아래에

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찬양의 본질에 관한 정의다. 본문은 naba라는 동사로 찬양 행위를 표현한다

— 예언과 같은 동사다. 찬양이 단순한 음악 연주가 아니라 신령한 발화, 예언적 선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동사를 통해 심어 둔다. 둘째, 배움이 봉사의 전제가 되는 구조다.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7절) — 찬양이 익숙함의 차원에서 정의된다. 배움이 봉사를 준비한다. 셋째, 전수의 구조가 평등

과 공존하는 방식이다. 아버지의 지휘(6절)와 스승-제자(8절)의 수직 관계가 보존되면서, 그 수직이 제비 앞에

서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가 차별로 굳지 않게 하는 이 처리가 24장(큰 자·작은

자)에서 25장(스승·제자)으로 확장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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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찬양을 즉흥의 감동으로 기다리는가, 아니면 배워 익숙해지는 직무로 받는가 — 그리고 스승의 언어로

앞에 서려 하거나 제자의 언어로 뒤에 물러나려 하는 그 두 움직임이 제비 앞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5장은 "찬양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다만 찬양이 직무가 되는 방식

(abodah·kinnor·nevel·metsiltayim), 예언과 노래가 겹치는 동사(naba), 288명이 24반차로 배치되는 산술, 그리

고 스승도 제자도 큰 자도 작은 자도 같은 제비 앞에 서는 그 한 절(8절)을 보여 준다. 즉흥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과 배워 익숙해진 봉사를 순번에 따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어느 구조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지 — 그 물음 앞에 머무는 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찬양 직제의 한 명단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찬양의 순번이 제비로 정해져 스승도 제자도 같아졌다 — 같은 제비가 이제 문

을 지키는 자들에게 던져지며, 문지기들의 반차가 동쪽·서쪽·남쪽·북쪽·곳간으로 배분되는 다음 마디가 시작

된다(26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ba — 신령한 노래(찬양과 예언이 겹치는 행위).

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악기를 잡고 순번을 기다리는 찬양하는 자들, 스승이나

제자나 같은 제비 앞에 서는 그 고요함, 그리고 헤만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한 줄 — 관찰로 알게 된 것들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8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스승이나 제자나." 서열이 높다고 좋은 순번을 가져가지

않아요. 제자라고 뒤로 밀리지 않아요. 같은 제비 앞에 서요. 저는 어떤 국면에서 스승의 언어로 앞에 서려 하

고, 어떤 때에 제자의 언어로 뒤에 물러나 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 두 움직임이 제비 앞에서는 구별이 없어진

다는 걸요. 다음 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찬양대 직제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naba라는 동사가 예언과 찬양 둘 다를 가리키는 그 겹침은 무엇을 남기

는지요?

(침묵 약 45초)

P04 최현국: 구속사 좌표에서 보면, 25장은 역대상 22~27장의 성전 직제 편제 블록 안에 있어요. 24장이 제사

장 반차, 25장이 찬양대 반차, 26장이 문지기 반차예요. 성전의 세 기능 — 제사·찬양·지킴 — 이 차례로 제비

와 반차로 조직돼요. 25장은 그 가운데 찬양의 기능을 직제로 세우는 마디예요. 권의 destination인 29:14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을 향해, 24장의 제비에 이어 25장의 제비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순번을 자기 손에서 떼어 내 위에 맡기는 그 동작이 두 장에서 반복돼요.

248



P02 이진우: 운동 벡터를 좁히면, 25장은 즉흥에서 직제로 움직여요. 찬양이 감동적 순간의 자발적 노래가 아

니라, 순번이 돌아오면 서는 봉사예요. 그런데 그 직제가 억압이 아니라 평등을 담고 있어요. 제비가 스승과

제자를 같은 마당에 세워요. 수직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서 그 수직이 순번의 우열이 되지 않게 해요. 즉흥의

자유도 아니고 서열의 질서도 아닌, 제비 앞의 평등한 직제 — 그게 이 장의 운동 방향이에요.

P11 나경아: naba가 핵심이에요. 예언과 찬양이 같은 동사로 표현된다는 것이, 이 장의 수면 아래를 가리키는

단서예요. 찬양이 단순한 음악 연주가 아니라 신령한 발화, 즉 예언적 선포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악기를

잡는 행위가 abodah(봉사)로 정의되는 것과 겹쳐요 — 예언적 선포가 직무가 되고, 직무가 예언적 선포로 높

아지는 겹침이요. 이 겹침이 25장 전체를 어떻게 읽게 하는지는 묵상 단계로 보존해요.

P01 한나래: 헤만의 한 줄이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25:5). 다른 두 우두머리에 없

는 이 한 줄이 헤만에게만 있어요. 자손의 수가 하나님의 의지로 설명돼요. 그런데 그 헤만의 자손도 제비 앞

에서는 다른 자손들과 같아요. 특별한 한 줄을 받은 사람도, 제비 앞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의

제비 앞에 서요. 특별함과 평등함이 같은 장 안에 있어요.

P05 김미영: 6절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가 스승-제자(8절)와 연결돼요. 아버지가 지휘하고 자녀가 따르는 가

문의 구조,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배우는 전수의 구조 — 이 두 수직 관계가 25장 안에 동시에 있어요. 그런

데 제비 앞에서 그 수직 관계가 순번의 차이로 굳지 않아요. 전수의 구조는 보존되고, 그 위에 제비의 평등이

덮여요. 이 두 층위가 어떻게 함께 있는지를 질문으로 다음으로 가져가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즉흥에서 직제로 — 찬양이 봉사가 되고, 예언과 노래가 겹치고(naba), 아버지의 지

휘 아래 전수된 찬양이 제비 앞에서 스승도 제자도 같아지는 — 예배의 질서가 수직을 보존하면서도 제비 앞

에서 평준화되는 결을 손에 쥐고 26장으로 갑니다. 같은 제비가 이제 문지기에게 던져질 거예요.

역대상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5:1 —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찬양대를 편성한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전쟁의 지휘자들이 예배의 편성에 참여하는 이 조합이 본문에 그대로 있다. 군사 조직의 언어와 예배 조직

의 언어가 1절에 공존하는 이 배치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로 보존.

Q2. 25:1·2·3 — naba(예언하다)가 찬양 행위에 쓰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언과 찬양에 공통으로 쓰이는 동사가 세 차례 반복된다. 악기 연주가 예언적 선포의 성격을 갖는다는 표

식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신령한 발화를 뜻하는지 — 본문은 답하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Q3. 25:5 — 헤만에게만 "왕의 선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는 서술이 추가된 것은 무엇 때

문인가?

아삽과 여두둔에게 없는 이 한 줄이 헤만에게만 있다. 자손의 수가 하나님의 의지로 설명되는 이 특별 서

술의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4. 25:6 — "아버지의 지휘 아래" 봉사하는 구조와 25:8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는 어떻게 함께 있는

가?

수직의 전수 구조(아버지-자녀, 스승-제자)가 보존되면서 동시에 제비 앞에서 그 수직이 순번의 우열이 되

지 않는다. 두 층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 

• 

• 

• 

249



Q5. 25:7 —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288명)라는 표현은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찬양이 배우고 익숙해지는 무엇으로 정의된다. 배움의 대상이 되는 찬양이 즉흥적 감정과 어떻게 구별되

는지, 또 그 익숙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답하지 않는다. 보존.

Q6. 25:8~31 — 제비 뽑기가 24장과 25장 모두에서 쓰인 것은 직제 블록 전체에 무엇을 말하는가?

제사장 반차(24장)와 찬양 반차(25장) 모두에서 제비가 순번을 정한다. 26장 문지기에도 같은 절차가 이어

진다. 이 반복이 성전 직제 전체에 어떤 원리를 심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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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6장

1CH-026  ·  역사서  ·  히브리어

고라 자손 므셀레먀와 오벧에돔의 집, 므라리 자손 호사가 제비를 뽑아 동·남·북·서 문과 창고

를 지키게 되고(26:12~18) — 오벧에돔의 자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므로 번성하여 능력 있

는 자들이 직무를 채우며(26:5·8) — 다윗과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성물을 성전 수리에

쓰도록 슬로못 계열이 창고를 맡고(26:26~28) — 이스할·헤브론 자손 2,700명·1,700명이 요단

동서의 행정·재판을 관할한 — 예배의 문과 창고와 바깥 다스림, 성전 안팎을 한 직제로 묶은

장.

관찰된 사실

역대상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성전 사방 문(1~19절) / 성전 창고(20~28절) / 바깥 행정·재판 공간(29~32절). 안쪽 경계에서 창고

를 지나 영토 행정으로 확장.

소품 — 문과 창고: 동·남·북·서 네 문(14~18절)이 경계 소품. otsar(창고 두 종류 — 성물 창고·헌납물 창고)

가 보관 소품. 아숩빔·바르바르(서쪽 구역 지명)가 공간 소품.

소재 나열: 므셀레먀·오벧에돔·호사·아들들의 수·제비·동문·남문·북문·서문·성물 창고·헌납물 창고·노획물

·슬로못 계열·이스할 자손·헤브론 자손·2,700명·1,700명.

어휘: shoer(עֹבֵּר�) 문지기 / goral(וֹרָל�) 제비 / otsar(אוֹצָר) 창고 / barak(ְָ�רַך) 복 / gibbor chayil(גִּ�וֹר חַיגִּל�) 능력 있

는 자 / shoter(ר .섬김·봉사 (עֲבדָֹה)성물 / abodah (קדֶֹ�)재판관 / qodesh (�פֹבֵּט)관원 / shophet (�טֹ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령일 선교사: 26장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공기였나요?

P01 한나래: 단단하고 꼼꼼한 공기였어요. 24·25장이 제사장과 찬양대였다면, 26장은 더 실무적인 느낌이에

요. 문을 지키고 창고를 관리하고 재판을 맡는 — 예배의 가장 실물적인 층위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실무적

공기 안에서 5절의 한 줄이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명단의 딱딱함 한

가운데 복의 기억이 잠깐 돌아오는 그 온도가 인상적이었어요.

P04 최현국: 확장의 공기예요. 24장이 제사 공간, 25장이 찬양 공간이었다면, 26장은 성전의 경계선과 그 너머

까지 확장돼요.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창고 담당자가 보물을 맡고, 레위 사람이 영토의 행정과 재판을 다스려

요. 성전 안의 직제가 요단 동서의 땅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이 확장이 장의 분위기를 넓게 만들어요.

P02 이진우: 저는 반복의 공기였어요 — 24·25·26장 세 장을 한꺼번에 읽는 느낌이요. 제비(goral)가 세 장에

모두 나오고, 반차 편성이 세 번 반복돼요. 그런데 26장은 그 반복에 두 가지가 더해요 — 바깥 행정(29~32절)

과 전쟁 노획물의 헌납(26~28절)이에요. 제사·찬양·문지기에 이어 행정과 전쟁까지 같은 직제 언어로 묶이는

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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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김미영: 오벧에돔 이름이 네 번 나오는 그 반복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13장에서 궤를 석 달 맡아 복을

받은 그 사람의 자손이 이제 성전 문과 창고를 지켜요.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복의 기억이 끼어들어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복 받은 집안의 번성이 직제 안에서 확인되는 공기였어요. 그 공기가 명단의 건조함을 한 번씩

적셔 줬어요.

P07 오지혜: gibbor chayil — 능력 있는 자, 용사 — 라는 수식이 성전 문지기에게 붙는 게 이상하면서도 흥미

로웠어요. 전쟁에서 쓰는 말이 성전 수비에 들어왔어요. 6절에서 "용사였음이라", 8절에서 "능히 섬길 능력 있

는 자들"이요. 전장과 성전 사이에 같은 언어가 흐르는 그 결이 분위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25장에서 군

대 지휘관들이 찬양대를 편성했던 것과 같은 결이에요.

P11 나경아: parbar(ַ�רְָ�ר)와 asupim(ים 서쪽의 두 구역 이름이 나와요(18절). 이 두 어휘가 히브리어 성 — (אַסֻ�גִּ

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맥락에서만 나오는 희귀 어휘예요. 어원과 정확한 지시 대상이 불분명해서 번역마

다 달라요. LXX에서도 다르게 처리돼요. 이 희귀성 자체가 관찰 대상이에요. 관찰로만요.

성령일 선교사: 단단하고 꼼꼼한 실무의 공기, 5절 복의 기억이 가져오는 따뜻함, 안에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직제, 세 장에 걸친 제비의 반복, gibbor chayil이 성전에 들어오는 결, parbar·asupim의 희귀 어휘까지. 그대로

두지요.

(침묵 약 30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정리

단단한 실무의 공기 안에서 5절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의 온기가 명단을 한 번 적심.

24·25장의 제비 결정 방식이 26장에서도 반복됨 — 세 장에 걸친 제비의 연속.

gibbor chayil(능력 있는 용사)이 성전 문지기 수식어로 쓰임 — 전장과 성전의 언어 교차.

성전 안(문·창고)에서 바깥(행정·재판)으로 직제가 확장되는 분위기.

parbar·asupim의 희귀 어휘 — 서쪽 구역 명칭의 사본 전승 불분명.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6:1): "문지기의 반차는 이러하니라 고라 자손 중 아삽 계열에 속한 메셀레먀의 아들들은" — 문지기

직제의 선언으로 열림.

끝(26:32):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세웠더라" — 왕이 모든 일을 위해 세운 완결 선언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구도: 문지기 반차 선언으로 열려, 왕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모두를 위해 세웠다는 포괄 선

언으로 닫힘.

중간 경첩(26:12):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 그 형제처럼 직임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

며" — 개인 명단에서 집단 직임 선언으로 전환.

26:32의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이라는 표현이 장 전체의 두 축(성전 봉사·세상 행정)을 한 줄로 묶

는 닫는 경첩 역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므셀레먀: 고라 자손, 아삽 계열. 아들 일곱 명(3절). 동문을 맡음(14절). 형제·아들들 합 열여덟 명.

오벧에돔: 아들 여덟 명(4절), 자손 예순두 명(8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5절)는 단 한 줄의 수식. 남문

을 맡음(15절). 대상 13·15장의 궤 맡음 사건과 연결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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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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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므라리 자손. 아들 중 시므리를 우두머리로 세움(10절). 열세 명(11절). 서쪽 문·아숩빔을 맡음(16·18

절).

슬로못과 그 형제들: 이스할 자손(25절).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노획물을 맡

음(26~28절). 성전 수리를 위한 보관 담당자.

이스할 자손(스바냐): 헤브론 자손,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을 관할(29~30절).

헤브론 자손(여리야): 2,700명. 다윗 통치 제사십 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찾아 세움(31~32절). 르우벤·갓·므

낫세 반 지파를 관할.

제비(goral): 13~18절. 므셀레먀·오벧에돔·호사의 반차가 제비로 결정됨. 24·25장과 동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1절): 문지기 명단 — 므셀레먀·오벧에돔·호사 세 우두머리와 자손들. 오벧에돔 항목에 "복을 주셨

더라" 단 한 줄.

컷 2 (12~19절): 제비를 뽑아 문을 배분 — 동문(므셀레먀)·남문(오벧에돔)·북문(셀레먀/아사랴)·서문(호

사)·아숩빔·바르바르. 사방 문이 직무별로 정착.

컷 3 (20~28절): 창고 담당자 — 성물 창고(아히야/레위 계열)와 헌납물 창고(슬로못). 슬로못이 다윗·사무

엘·사울·아브넬·요압의 전쟁 노획물을 맡음.

컷 4 (29~32절): 바깥 행정 — 이스할·헤브론 자손이 관원·재판관으로 요단 동서에 나가 2,700명과 1,700명

으로 다스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shoer(עֹבֵּר�) — '문지기'. 1절 제목 어휘. 성전 문을 맡는 레위 계열 직무자.

goral(וֹרָל�) — '제비'. 13·14·15·16절. 24장(제사장)·25장(찬양대)에 이어 26장(문지기)에서도 동일 결정 방

식.

otsar(אוֹצָר) — '창고·보물 곳간'. 20·22·24·26절. 성물 창고(otsar qodesh)와 헌납물 창고(otsar ha-qedashim)

두 갈래.

barak(ְָ�רַך) — '복을 주다'. 5절 단 한 번. 오벧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선언. 13장의 복 기억을 이

장 안으로 끌어당김.

gibbor chayil(גִּ�וֹר חַיגִּל�) — '능력 있는 자·용사'. 6·7·8·9절. 전쟁 어휘가 성전 수비 맥락에 전용됨.

shoter(ר .와 쌍으로 나옴('재판관' ,�פֹבֵּט)관원·서기'. 29절. 율법 집행·행정 감독 역할. shophet' — (�טֹבֵּ

qodesh(�ֶֹקד) — '성물·거룩하게 구별한 것'. 성물 창고의 핵심 어휘. 전쟁 노획물이 qodesh로 전환되어 창고

에 들어옴(26:27~28).

parbar(ַ�רְָ�ר) / asupim(ים 서쪽 성전 구역 지명. 히브리어 성경에서 희귀한 어휘. 정확한 어원·지시 — (אַסֻ�גִּ

불분명. LXX 음역과 다름.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goral의 세 장 반복(lot equalizer pattern): 24장(제사장)·25장(찬양대)·26장(문지기)에서 제비가 동일하게 직

무 배분에 쓰임. 직제 블록 전체를 꿰는 통일 원리.

오벧에돔 복의 재등장(blessing resumption): 대상 13:14의 복 선언이 26:5에서 반향함. 궤 → 문지기 직제로

이어지는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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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or chayil의 성전 전용(war language transferred): 전쟁 어휘가 성전 문지기 수식어로 쓰임. 25:1의 군대

지휘관 편성 참여와 같은 결.

안-바깥 쌍 구조(inside-outside pairing): 1~28절 성전 내부 직제 / 29~32절 바깥 행정 직제. 성전 봉사와 세

상 행정이 한 장 안에 쌍으로 배치.

전쟁 노획물의 성전 전환(war booty to temple): 26~28절에서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전쟁 노획물

이 성전 수리를 위해 보관됨. 전쟁의 결과가 예배의 자원으로 흘러드는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전 문지기 편성 — 고대 근동 대형 성소에서 문 지키는 직무자들이 별도 계열로 편성된 관행. 성문 수비

는 성전 접근을 통제하는 핵심 기능.

성전 창고 행정 — 메소포타미아·이집트 신전에서 봉헌물·노획물을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전담 회계관이

관리하던 관행. 26:20~28의 배경.

전쟁 노획물의 신전 헌납 — 고대 근동에서 전쟁 승리 후 노획물 일부를 신전에 드리던 관행. 다윗·사무엘·

사울·아브넬·요압이 구별하여 드린 26:28의 배경.

레위 사람 행정 파견 —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영토 곳곳에 파견되어 율법 교육·재판을 담당한 제도적

배경. 26:29~32 관원·재판관 파견의 배경.

귀환 공동체 맥락 — 역대기가 포로 귀환 후 쓰였다면, 26장의 성전 직제 청사진은 새 성전 예배 회복을 위

한 제도적 기억을 제공함. 문지기·창고·행정 직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6:5 ↔ 대상 13:14 / 삼하 6:11~12 (오벧에돔이 궤를 맡아 복 받은 사건 — 26장 복 선언의 선행 배

경)

역대상 26:13~16 ↔ 대상 24:31 / 대상 25:8 (제비로 반차 결정 — 세 장에 걸친 goral 패턴)

역대상 26:26~28 ↔ 대상 18:7~11 (다윗이 노획물을 구별하여 드림 — 같은 인물들의 선행 행위 기록)

역대상 26:6·8 ↔ 대상 25:1 (gibbor chayil / 군대 지휘관 — 전쟁 언어와 성전 언어의 교차)

역대상 26:29~32 ↔ 대상 27장 (지파 지도자·재산 관리관 — 바깥 행정 직제의 이어지는 편제)

역대상 26:12 ↔ 대상 24:3·25:8 (직임을 받아 섬기는 구조 — 직제 편제 블록 전체의 통일 표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성령일 선교사: 26장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카메라가 성전 문앞에서 열려요. 세 집안이 불려요 — 므셀레먀, 오벧에돔, 호사. 오벧에돔 항목에

서 카메라가 한 박자 멈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자막 한 줄이 뜨고 지나가요. 이름들과 숫자들이 줄을

서요. 다음 장면에서 손 하나가 제비를 든다 — 동문, 남문, 북문, 서문, 아숩빔, 바르바르. 각 문에 집안이 배정

돼요.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요 — 창고가 보여요. 슬로못의 손이 노획물을 정리해요. 다윗·사무엘·사울·아브

넬·요압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며 그들이 드린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요.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성전 밖으

로 나가요. 레위 사람들이 요단 동서의 땅으로 흩어져요. 2,700명과 1,700명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들판에 선

다. 마지막 프레임에 32절의 한 줄이 자막으로 뜨고 닫혀요 —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하여."

성령일 선교사: 성전 문에서 시작해 창고를 지나 바깥 땅으로 나가는 동영상이군요. 문 → 창고 → 행정, 안에

서 밖으로 흐르는 그 흐름이요. 그대로 두지요.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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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30초)

2 ~ 7 관찰 사실 추가 정리

동영상 흐름: 문지기 명단 → 오벧에돔 복 한 줄 → 제비로 사방 문 배분 → 창고·노획물 보관 → 바깥 행정

파견 →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 종료.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성령일 선교사: 이 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P01 한나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 오벧에돔의 집안이 문을 지키는 날"

P02 이진우: "동·남·북·서, 그리고 창고 — 제비가 나눈 성전의 경계와 보관"

P04 최현국: "문을 지키고 보물을 맡고 땅을 다스리되 —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P05 김미영: "노획물이 창고로 들어오고 — 전쟁의 결과가 예배의 자원이 되는 방식"

P07 오지혜: "용사의 언어로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 gibbor chayil이 성전에 들어온 날"

P11 나경아: "shoer · goral · otsar · barak — 문지기·제비·창고·복이 한 직제 안에 선 장"

부제 공동 제안: "고라 자손 므셀레먀와 오벧에돔 집안, 므라리 자손 호사가 제비를 뽑아 동·남·북·서 문과 창

고를 맡되(26:12~18) —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므로(26:5) 그 집안이 번성하여 능력 있는 자들이

직무를 채우고 — 다윗과 지휘관들의 전쟁 노획물이 슬로못 계열의 창고에 보관되어 성전 수리로 흘러들어가

며(26:27~28) — 이스할·헤브론 자손이 요단 동서에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위해 세워진(26:32) — 예배의

경계와 보관과 바깥 다스림의 직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oer·goral·otsar·barak·gibbor chayil·shoter·shophet·qodesh·parbar·asupim 등 10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goral 세 장 반복·오벧에돔 복 재등장·gibbor chayil 성전 전용·안-바깥 쌍 구조

·전쟁 노획물의 성전 전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s8 섹션에 기록)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오벧에돔의 복(26:5)을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는 번영 교리로 끌지 않고, 13장의

궤 맡음과 26장의 직제 사이의 연속성 관찰로 보존.

gibbor chayil(능력 있는 자)이 문지기에게 쓰인 것을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는 적용으로 닫

지 않고, 전쟁 언어가 성전 맥락에 전용된 언어 사용 관찰로 보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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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노획물이 성전 창고로 들어가는 것(26:27~28)을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교훈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전쟁의 결과가 성전 유지의 물질적 기반으로 흐르는 본문의 흐름 관찰로 보존.

26:32의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성전과 국가의 통합 신학으로 즉시 해석하지 않고, 두 종류의 일

이 한 직제 선언 안에 묶이는 본문의 형태 관찰로 남겨 둠.

제비(goral) 세 장 반복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직제 블록

(24·25·26장)에서 동일 결정 방식이 반복 사용되는 문학 구조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6장은 고라 자손 므셀레먀와 오벧에돔 집안, 므라리 자손 호사가 제비를 뽑아 성전 동·남·북

·서 문과 창고를 맡고(1~19절) — 성물 창고와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전쟁 노획물 창고가 슬로못

계열에게 맡겨지며(20~28절) — 이스할·헤브론 자손 2,700명·1,700명이 요단 동서의 행정·재판을 관할하되 다

윗 왕이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해 세운(29~32절) — 성전 문과 창고와 바깥 행정을 한 직제로 묶은

장이다.

한 문단: 카메라가 성전 문앞에 선다. 세 집안이 차례로 불린다 — 므셀레먀, 오벧에돔, 호사. 오벧에돔 항목에

서 카메라가 한 박자 멈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단 한 줄의 자막이 뜨고 지나간다. 손 하나가 제비를

든다 — 동문, 남문, 북문, 서문, 아숩빔, 바르바르. 각 문에 집안이 정착한다.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간다 — 창

고가 보인다. 슬로못의 손이 물건들을 정리한다.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며 그들

이 드린 노획물이 쌓인다. 카메라가 성전 밖으로 나간다. 레위 사람들이 요단 동서로 흩어진다. 2,700명과

1,700명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들판에 선다. 마지막 프레임에 한 줄이 자막으로 멈춘다 — "하나님의 모든 일

과 왕의 일을 위하여."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

경·소품·소

재

세 겹 무대(문·창고·바깥). 사방 문(소품)과 두 종류 창고(소품). shoer·goral·otsar·barak·gibbor

chayil·shoter·shophet·parbar·asupim. 오벧에돔 이름 4회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단단한 실무의 공기. 5절 복 선언의 온기. 안에서 바깥으로의 확장. 세 장 제비 반복. gibbor chayil의 성전 전용.

parbar·asupim 희귀 어휘.

3 시작과

끝

문지기 선언(1절)으로 열려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32절)로 닫힘. 26:12가 명단부와 직임부의 경첩.

4 등장인물

·사상

므셀레먀(동문)·오벧에돔(남문, 복)·호사(서문)·슬로못(헌납물 창고)·이스할·헤브론 자손(행정). 제비가 문 배

분. 복이 오벧에돔 항목 한가운데.

5 장면 컷 문지기 명단(컷1)·사방 문 배분(컷2)·창고·노획물(컷3)·바깥 행정(컷4) 4컷.

6 의문·발

견·정보

shoer·goral·otsar·barak·gibbor chayil·shoter·shophet·qodesh·parbar·asupim 원어. goral 세 장 반복·오벧에돔 복

재등장·안-바깥 쌍 구조·전쟁 노획물의 성전 전환 구조. 대상 13·18·24·25장·27장 평행.

7 동영상 문 → 오벧에돔 복 한 줄 → 제비 사방 배분 → 창고 노획물 → 바깥 행정 →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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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8 초벌 제

목·부제

"동·남·북·서, 그리고 창고 — 제비가 나눈 성전의 경계와 보관"

9 기도·내

면

다른 경로로 온 노획물들이 한 창고에서 성전을 기다린다는 관찰 — 어떤 경로로 왔든 성전에 닿는 방향이 있

다는 것을 다음 국면으로 가지고 감.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goral이 세 장을 꿰는 방식: 24장에서 제사장 순번을 정한 제비가, 25장에서 찬양대 순번을 정하고,

26장에서 문지기 반차를 정한다(13~16절). 세 직제 모두에서 동일한 결정 방식이 쓰인다. 제사·찬양·지킴 —

성전의 세 기능이 모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제비 앞에 선다. 26장은 이 패턴을 완성하면서 한 가지를 더한

다 — 바깥 행정까지 같은 직제 언어 안으로 끌어들인다(29~32절). 제비의 원리가 성전 안에서 시작해 영토

전체로 확장되는 방향이다.

2. 결 2 — 오벧에돔의 이름이 세 사건을 잇는 방식: 대상 13:14에서 궤를 맡아 복을 받은 오벧에돔이, 15장에

서 궤 운반에 참여하고, 26장에서 그 자손들이 성전 남문을 지킨다. 본문이 세 사건의 연결을 설명하지 않고

이름만 반복한다 — 4절·5절·8절·15절. 복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손의 번성과 직무 배치로 흘러간다는

흐름이 이름의 반복으로만 표시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26:5)는 단 한 줄이 이 흐름 전체를 요약한다.

3. 결 3 — 전쟁 노획물이 성전으로 흘러드는 방식: 26~28절에서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이 싸워 구별

하여 드린 물건들이 슬로못의 창고에 보관된다. 이 이름들은 각자 다른 경로와 역할을 가졌다 — 왕, 선지자,

군사 지도자. 그런데 그들이 드린 물건들이 한 창고에 들어와 성전 수리를 기다린다(26:27). 전쟁의 결과가 예

배의 자원으로 전환되는 이 흐름을 본문이 담담하게 기록한다. 대상 18장에서 이미 같은 행위가 예비되어 있

었고, 26장에서 그 물건들이 창고에 정착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6:5 ↔ 대상 13:14 / 삼하 6:11~12 (오벧에돔이 궤를 맡아 복 받음 — 26장 복 선언의 뿌리)

역대상 26:13~16 ↔ 대상 24:31 / 대상 25:8 (제비로 반차 — 세 장 goral 패턴)

역대상 26:26~28 ↔ 대상 18:7~11 (다윗이 노획물을 구별하여 드림 — 같은 행위의 선행 기록)

역대상 26:6·8 ↔ 대상 25:1 (gibbor chayil / 군대 지휘관 — 전쟁 언어와 성전 언어의 교차)

역대상 26:29~32 ↔ 대상 27장 (지파 지도자·재산 관리관 — 바깥 행정의 연속 편제)

역대상 26:32 ↔ 대상 29:14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 한 방향으로

합류하는 도착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6:1에서 멈춘다 — 문지기라는 직제가 찬양과 제사와 동렬에 놓이는 그 배치 앞에 선다.

멈춤 1: 26:5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앞에서 멈춘다 — 명단 한가운데 끼어든 이 한 줄의 온도를 쥔다.

멈춤 2: 26:26~28의 창고 앞에서 멈춘다 — 다른 경로로 온 이름들이 한 창고에서 성전을 기다리는 그 집합

을 든다.

끝: 26:32에서 멈춘다 —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하여." 27장에서 군대 반열과 지파 두령이 같은

직제 언어로 이어진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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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문지기 명단·사방 문 배분·창고 노획물·바깥 행정의 4컷 완결

[x] shoer·goral·otsar·barak·gibbor chayil·shoter·shophet·qodesh·parbar·asupim 원어 분포

[x] goral 세 장 반복·오벧에돔 복 재등장·안-바깥 쌍 구조·전쟁 노획물 성전 전환의 문학 구조 기록

[x] 26:5 복 선언과 대상 13:14 연결 관찰

[x] 대상 13·18·24·25·27장 평행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세

우심"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26장은 21~27장 성전 직제 편제 블록 안에서 24장(제사장)·25장(찬양대) 다음의 세 번째 직제 마디다. 제사·찬

양·지킴의 세 기능이 차례로 세워지며, 26장에서 지킴의 기능이 성전 안(문·창고)을 넘어 바깥 행정·재판까지

확장된다. 권의 heart인 회복의 따뜻함이 26장에서는, 복 받은 집안(오벧에돔)이 번성하여 직무를 채우고, 전쟁

의 결과가 성전의 자원으로 흘러들어오며, 성전 봉사와 세상 행정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한 이름 아래 묶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귀환 공동체에게 이 장은 성전의 경계와 보관과 행정 직제의 청사진을 동시에 제공한다

— 예배는 문을 지키는 일과 창고를 돌보는 일과 땅을 다스리는 일을 포함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전 문에서 성전 창고로, 성전 창고에서 요단 동서 행정으로 — 안에서 바깥으로, 봉사에서 다스림으로 확장

되되, 제비(goral)의 원리가 세 장에 걸쳐 그 전체를 꿰며,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 한 선언으로 묶이는 방

향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6장은 성전 봉사의 직제가 성전 경계를 넘어 세상 행정으로 확장되는 운동이다. 그 확장

의 원리가 제비(goral)이고, 그 결과의 집합이 26:32의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이다. 이 운동은 27장의 군

대 반열과 지파 두령으로 계속 이어지고, 28~29장 다윗의 준비와 헌신 기도를 향하며, 29:14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에 도착한다. 26장의 벡터는 그 직제 호의 세 번째 마디 — 성전 봉사가 세상 다스림까지 포함

하는 한 직제로 완성되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문지기 명단과 제비와 창고 목록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예배의 경계

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물음이다. 문지기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를 지킨다. 그런데 26장

에서 그 경계가 성전 문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 동서의 행정 공간까지 확장된다. 성전의 관할이 어디서 끝나는

지를 본문이 명시하지 않고 확장 자체로만 보여 준다. 둘째, 복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는가 하는 흐름이다. 오

벧에돔이 받은 복(13장)이 자손의 번성(26:5·8)으로 이어지고 직무 배치(26:15)로 정착한다. 복이 한 사건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적 직무 안에서 지속되는 방식이 이름의 반복으로 표시된다. 셋째, 전쟁의 결과와

예배의 자원 사이의 연결이다. 사람들이 싸워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성전 수리를 기다린

다. 노획과 헌납 사이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본문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설명은 다음 국면으로 남긴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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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문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창고를 맡고 있는가 — 그 맡겨진 경계와 보관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라는 한 이름 아래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의 연장이다. 역대상 26장은 "문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는다. 다만 문을 지키고

창고를 맡고 재판을 하는 일이 예배의 직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직제 안에서

오벧에돔의 이름이 복의 기억으로 돌아오고, 전쟁 노획물이 성전 수리를 위해 보관되며, 행정 파견이 하나님

의 일과 왕의 일이 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경계가 어디인지, 내가 맡은 창고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 그

물음 앞에 머무는 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문지기 명단과 노획물 목록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

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전 문과 창고와 바깥 행정이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로 묶였다 — 27장에서

는 같은 직제 언어가 이제 군대 반열(월별 24,000명씩 열두 반)과 지파 두령, 왕의 재산 관리관으로 이어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rak —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26:5).

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을 지키는 자들, 노획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자들, 요단

동서에서 재판관으로 서는 자들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일 사이에서, 이 직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26절과 27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사울과 아브넬과 요압이 싸워

얻은 것들이 슬로못의 창고 안에 쌓여요. 그 싸움들은 각자 달랐을 텐데, 그 결과들이 한 창고 안에 들어와 성

전 수리를 기다려요. 어떤 경로로 왔든 성전에 닿을 수 있다는 것 — 그 관찰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국면

으로 가지고 갑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24·25·26장을 꿰는

제비의 반복이 성전 직제 블록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요? 오벧에돔의 이름이 13장과 26장 사이를 어떻게

잇는지요?

(침묵 약 45초)

P04 최현국: 구속사 좌표에서 보면, 26장은 21~27장 직제 편제 블록의 세 번째 직제 마디예요. 24장 제사장·25

장 찬양대 다음에 26장 문지기·창고·행정이 와요. 그러니까 성전의 세 기능 — 제사·찬양·지킴 — 이 세 장에

걸쳐 완성돼요. 그리고 26장은 한 가지를 더 해요. 성전 봉사를 넘어 바깥 행정·재판까지 동일한 직제 언어로

묶어요(29~32절). 권의 destination인 29:14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를 향해, 성전 안과 바깥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로 묶이는 방향으로 흘러요. 26:32의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이 그 합류를

한 줄로 선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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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goral이 핵심이에요. 24·25·26장 세 장에서 제비가 반복돼요. 제사장의 순번, 찬양대의 순번, 문지

기의 반차 — 세 직제 모두에서 사람이 직무를 고르지 않고 제비가 정해요. 자기 선택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

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 세 장의 수면 아래에 공통으로 흐르는 원리예요. 그 원리가 성전 안에서 시작해

26:29~32에서 바깥 세상 행정까지 확장되는 것이 이 장의 운동 방향이에요.

P07 오지혜: 오벧에돔 이름이 마음에 남아요. 대상 13장에서 궤를 맡아 복을 받고, 15장에서 궤 운반에 참여하

고, 26장에서 그 자손들이 성전 문을 지켜요. 한 이름이 세 사건을 거쳐 직제 안에 정착해요. 복이 사건으로 끝

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직무로 이어지는 이 흐름 — 본문이 설명하지 않고 이름의 반복으로만 보여 주는 그

방식이 흥미로워요. 다음 국면으로 가지고 갑니다.

P01 한나래: 26~28절이 마음에 남아요. 슬로못이 맡은 창고에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노획물이 다

들어와요. 이 이름들은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군사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이 싸워 얻어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이 한 창고에서 성전 수리를 기다려요. 어떤 경로로 왔든 성전에 닿는 방

향이 있다는 것 — 그 관찰을 다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P02 이진우: 운동 벡터를 수치로 보면, 26장에서 숫자가 크게 뛰어요. 문지기 명단은 수십 명인데, 29~32절 행

정 파견에서는 1,700명과 2,700명이 돼요. 성전 안의 직제에서 바깥 영토 행정으로 인원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 도약이 수적 관찰이에요. 성전 봉사가 영토를 채우는 규모로 확장되는 방향이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제사·찬양·지킴의 세 직제 완성, 안에서 바깥으로의 확장(성전 → 영토 행정), 세 장

에 걸친 제비의 동일 원리, 오벧에돔 이름의 사건에서 직제로의 정착, 전쟁 노획물이 성전 수리로 흘러드는 방

향 — 이것들을 손에 쥐고 27장으로 갑니다. 같은 직제 언어가 이제 군대 반열과 지파 두령, 재산 관리관으로

이어질 거예요.

역대상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6:5 —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한 줄이 문지기 명단 한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 때

문인가?

다른 두 우두머리(므셀레먀·호사)에게는 없는 이 복 선언이 오벧에돔 항목에만 붙어 있다. 직제 명단 안에

복 서술이 들어온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로 보존.

Q2. 26:6·7·8·9 — gibbor chayil(능력 있는 용사)이 성전 문지기 수식어로 쓰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전쟁 어휘가 성전 수비 맥락에 전용됐다. 문지기 직무가 군사적 강함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어

적 전용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Q3. 26:18 — parbar(바르바르)와 asupim(아숩빔)은 어디인가?

서쪽 성전 구역의 두 지명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희귀 어휘로 어원·정확한 위치가 불분명하다. LXX와

MT가 다르게 처리한다. 본문은 위치를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4. 26:26~28 —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노획물이 한 창고에 들어온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왕·선지자·군사 지도자 등 각기 다른 역할과 경로를 가진 이들의 전쟁 노획물이 같은 창고에 보관된다. 이

집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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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26:29~32 — 레위 사람이 바깥 행정·재판을 맡은 것은 성전 봉사와 어떤 관계인가?

문지기와 창고 담당자에 이어 관원·재판관이 같은 장에 함께 기록된다. 성전 봉사와 세속 행정이 한 직제

언어로 묶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6. 26:32 —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하여 세웠더라"는 이 장의 닫는 선언이 무엇을 묶는가?

성전 봉사와 왕국 행정이 단 한 줄로 묶여 닫힌다.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거나 겹치는

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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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7장

1CH-027  ·  역사서  ·  히브리어

모든 것을 줄 세워 배정하면서도 사람 수만은 다 세지 않는다 —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

십 세 이하의 수효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 같

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27:23). 군대도 지파도 재정도 세어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

에서 연필을 거둔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달력(열두 달 반차) / 지도(열두 지파 영역) / 왕실 창고와 들판. 세 공간이 한 장 안에 겹쳐 있음.

소품: 24,000이라는 반복 수치. 왕실 재산 목록 — 곡물 창고·포도주·기름·포도나무·올리브·뽕나무·소·낙타

·나귀·양. 각 소품에 담당자 이름이 붙음.

소재의 흐름: 군대(1~15) → 지파(16~22) → 인구 조사 중단 주석(23~24) → 왕실 재정(25~31) → 왕의 모사

와 왕자 사부(32~34). 반복에서 예외로, 밖에서 왕 곁으로.

23절의 예외: 모든 것을 세는 장 안에서 이십 세 이하는 세지 않음. 이유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

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kokhav(별)가 행정 명단 안에 들어온 지점 — 아브라함 약속의 언어가 다윗의 군대 기록 안에 삽입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반복의 단조로움 — "반차는 이러하니 ○○요, 이만 사천 명이라"가 12회. 리듬이 생기는 반복.

23절의 단절 — 반복의 리듬이 끊기며 셈을 멈추는 지점. 이 단절이 23절을 도드라지게 함.

절제의 공기 —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배정하면서 한 지점에서 멈춤. 세지 않기로 한 선택.

이름의 세밀함 — 낙타 담당자(오빌)·나귀 담당자(예흐디야)에도 이름이 붙음. 작은 직무의 무게.

아히도벨과 후새의 나란한 기록(33절) — 과거 설명 없이 함께 "왕의 모사"로 등장.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 곧 각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관원들이라 이들은 반차를 따라 달마다

한 해 동안 들어오고 나가며 각 반차마다 이만 사천 명이라." 규모와 규칙으로 열림.

34절: "왕의 모사는 아히도벨이요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벗이요 아히도벨의 다음은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

다와 아비아달이요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더라."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닫힘.

열두 달의 군대에서 시작해 왕의 모사로 닫히는 구조 —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 한 사람 곁으로.

23~24절의 주석이 1절과 34절의 계수 언어 사이에 삽입돼 있음 — 세는 장 안의 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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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인물: 야소브암(1월 반장, 다윗의 용사 대장) / 도대(2월) / 브나야(3월, 제사장 아들, 삼십 명 우두머리) / 아

사헬(4월, 요압의 형제) / 삼훗(5월) / 이라(6월) / 헬레스(7월) / 시브개(8월) / 아비에셀(9월) / 마하래(10월) /

브나야(11월) / 헬대(12월). 지파 관장들. 아스마웻(왕실 창고), 요나단(들의 창고), 시므이(포도원), 바알하

난(올리브·뽕나무), 시드래(소), 사밧(양), 오빌(낙타), 예흐디야(나귀), 야시스(양떼). 아히도벨·후새(왕의 모

사), 요압(군대 장관).

중심 사상: 계수와 절제. 모든 것을 세어 배정하되,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지점에서 연필을 거둠.

사상의 긴장: 23절 — "세지 않았으니 이는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계수를 중단하는 이유가 약

속이다. 약속이 숫자 위에 있다는 선언.

24절의 진노 — "여호와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노하심이라." 완료되지 않은 인구 조사와 연결

된 심판 기억. 대상 21장의 메아리.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5절): 열두 달 군대 반차 — 매달 24,000명, 열두 명의 반장. "들어오고 나가며"의 교대 리듬.

컷 2 (16~22절): 지파 관장 목록 — 르우벤·갓·에브라임·웃시아·므낫세 반(첫째·둘째)·잇사갈·스불론·납달

리. 레위와 베냐민은 별도 취급.

컷 3 (23~24절): 인구 조사 중단 주석 — 이십 세 이하를 세지 않음. 이유: 별 약속. 진노의 기억(24절).

컷 4 (25~31절): 왕실 재산 담당자 — 창고·들판·포도원·올리브·소·낙타·나귀·양에 각각 이름.

컷 5 (32~34절): 왕의 모사와 측근 — 아히도벨·후새·여호야다·아비아달·요압. 가장 가까운 다섯 이름.

전체 운동: 이스라엘 전체(군대·지파) → 중단의 지점(23~24절) → 왕실 내부(재정·모사). 밖에서 안으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machaloqet(מַחֲלֹקֶת) — 반차·교대 조. 대상 23~26장과 같은 단어. 성전 직제와 군대 편성이 같은 어휘를 공

유함.

saphar(סָפַר) — 세다·계수하다. 23·24절. 대상 21장의 인구 조사 동사와 같은 어근. 두 장이 같은 단어로 연

결됨.

kokhav(וֹכָב�) — 별. 23절. 창 15:5("하늘의 별 같이")와 같은 단어.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가 다윗의 군대 명

단에 삽입됨.

nasi(יא .관장·족장. 16~22절의 지파 지도자 호칭 — (נָ�גִּ

ben-esrim(ים .이십 세. 23절. 계수를 멈춘 경계의 표현 — (ֶ�ן עְֶ�רגִּ

ro-sh(�ֹרא) — 우두머리·반장. 각 반차의 지도자 호칭.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반복-단절-재개 구조: 1~22절의 반복 리듬 → 23~24절의 단절(세지 않음) → 25~34절의 재개. 단절이 구조

적 중심으로 기능함.

machaloqet의 4연속: 23·24·25·26장에 이어 27장에서도 같은 단어가 군대 편성에 쓰임. 성전 직제와 군대

편성이 같은 어휘 틀 안에 있음.

아히도벨·후새 병치(33절): 삼하 15~17장에서 각각 반대 편에 선 두 사람이 27장에서 나란히 "왕의 모

사"로 기록됨. 역대기 저자가 두 사람의 갈등을 기록하지 않고 직함만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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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절의 창 15:5 메아리: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아브라함 약속의 언어가 다윗의 군대 기록 안에

삽입됨. 두 언약 사이의 연결 지점.

24절의 '다 기록하지 못하였더라': 인구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명시 — 완료된 직제 명단들 사이에 미

완의 기록이 삽입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월별 군대 교대 제도 — 바빌로니아와 앗수르 군대는 월별 교대 복무 체계를 운영했음. 24,000명 단위로 한

달씩 교대하는 방식은 상비군의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효율적 구조. 27:1-15의 배경.

인구 조사의 신학적 제한 —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는 여호와의 백성을 왕이 소유로 간주하는 행위로 읽

혔음. 출 30:11-16에서 계수할 때 각 사람이 속전을 드리도록 했던 규정과 연결됨. 27:23-24의 배경.

왕실 재산 관리 전문화 — 고대 근동 왕국에서 농업·목축 자산은 전문 관원에게 위탁됐으며, 재산 종류별

로 담당자를 두는 체계는 메소포타미아 신전 경제에서도 나타남. 27:25-31의 배경.

왕의 모사(고문) 제도 — 고대 근동 왕궁에서 모사(고문)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아

히도벨의 지략은 삼하 16:23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다"고 묘사됨. 27:32-34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대상 21장 ↔ 대상 27:23-24 (인구 조사와 심판 — 27장의 계수 중단이 21장 사건의 교훈과 연결될 가능성)

창 15:5 ↔ 대상 27:23 ("하늘의 별 같이" —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가 27장에 삽입)

출 30:11-16 ↔ 대상 27:23-24 (계수 시 속전 규정 — 인구 조사의 신학적 제한 배경)

삼하 15:12·16:15-23 ↔ 대상 27:33 (아히도벨·후새 — 압살롬 반란 당시의 두 모사)

대상 11~12장 ↔ 대상 27:1-15 (다윗 군대 용사 명단과 27장 반차 명단의 평행)

대상 28장 ↔ 대상 27장 (27장 직제 이후 28장에서 성전 양식이 공개됨 — 27장이 28장을 향해 열려 있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1월. 반장의 이름이 불린다 — 야소브암. 이만 사천 명이 나온다. 2월. 도대. 이만 사천 명. 3월. 브나야. 이만 사

천 명. 달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숫자가 반복된다. 열두 번이 돌아간다. 화면이 지도로 바뀐다. 르우벤 지파 —

엘리에셀. 갓 지파 — 아드나이. 에브라임 지파 — 호세아. 지파마다 이름 하나씩. 화면이 멈춘다. 23절. 다윗이

이십 세 이하의 수효는 세지 않았다. 이유가 적힌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

셨음이라. 화면이 다시 움직인다. 왕실 창고 담당자 아스마웻, 들의 창고 요나단, 포도원 시므이, 낙타 오빌, 나

귀 예흐디야. 이름이 소품마다 붙는다. 마지막 컷. 아히도벨이 왕 곁에 앉아 있다. 그 옆에 후새도 있다. 요압이

문 밖에 선다. 화면이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하늘의 별 같이 — 세다가 멈춘 손"

초벌 부제: "열두 달의 군대 반차(27:1-15)와 지파 관장(27:16-22)을 세어 배정하면서도, '이십 세 이하의 수

효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

라'(27:23) — 모든 것을 줄 세우면서 약속 앞에서 연필을 거두는 절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achaloqet·saphar·kokhav·nasi·ben-esrim·ro-sh 6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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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반복-단절-재개 구조 + machaloqet 4연속 + 아히도벨·후새 병치 + 창 15:5 메

아리)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7:23의 "하늘의 별 같이"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나 '순종의 본보기'로 교훈화하지 않고, 계

수를 멈춘 이유로 약속이 기록된 사실과 kokhav-창 15:5의 언어 연결로만 둠.

27:24의 "진노하심이라"를 대상 21장 인구 조사 심판과 자동 연결하여 인과로 단정하지 않고, 두 장이 같

은 saphar 동사로 연결된다는 형태 관찰과 미완의 기록이라는 사실로만 보존.

아히도벨과 후새의 나란한 기록을 '용서와 화해'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역대기 저자가 두 사람의 갈등을

기록하지 않고 직함만 나란히 둔 형태 관찰로만 보존.

열두 달 24,000명 반차를 '다윗의 탁월한 행정력'이나 '성전 준비의 철저함'으로 칭송하지 않고, 교대 편성의

사실과 machaloqet 어휘의 연속 사용으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7장은 열두 달 군대 반차(매달 24,000명, 27:1-15)와 지파별 관장(27:16-22), 왕의 재정·농사·

창고 신하들(27:25-31), 왕의 모사와 측근(27:32-34)을 이름으로 배정하면서, 그 중심에 "이십 세 이하의 수효

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

라"(27:23)는 계수 중단을 삽입한다.

한 문단: 달력이 넘어간다. 1월, 야소브암, 이만 사천 명. 2월, 도대, 이만 사천 명. 열두 번의 교대가 반복된다.

화면이 지도로 바뀐다.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각 지파에 관장의 이름이 붙는다. 화면이 멈춘다. 다윗의 손이

멈춘다 — 이십 세 이하는 세지 않는다. 이유가 적힌다, 하늘의 별 같이. 진노의 기억이 한 줄로 들어온다(24

절). 화면이 다시 움직인다. 곡물 창고, 포도원, 올리브, 소, 낙타, 나귀, 양. 각 소품에 이름이 붙는다. 마지막 화

면, 아히도벨과 후새가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다. 요압이 밖에 서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달력(12달) / 지도(12지파) / 왕실 창고. 24,000이 반복되는 수치. 23절의 kokhav가 삽입됨.

2 첫 느낌·분위기 반복의 단조로움. 23절의 단절. 절제의 공기. 낙타에도 이름이 있는 세밀함.

3 시작과 끝 군대 반차(1절)로 열려 왕의 모사 요압(34절)으로 닫힘.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 한 사람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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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열두 반장·지파 관장·재산 담당자. 중심 사상: 약속 앞에서 멈추는 계수. 아히도벨·후새 병치.

5 장면 컷 군대 반차(1~15) / 지파 관장(16~22) / 계수 중단(23~24) / 왕실 재산(25~31) / 왕의 측근(32~34).

6 의문·발견·정보 kokhav-창 15:5 연결. saphar-대상 21장 연결. 반복-단절-재개 구조. 아히도벨·후새의 나란한 기록.

7 동영상 달력 → 지도 → 멈춤(23절) → 창고 이름 → 왕의 측근. 배정에서 절제로.

8 초벌 제목·부제 "하늘의 별 같이 — 세는 맥락에서 멈춘 손"

9 기도·내면 셈을 멈춰야 할 지점, 어떤 약속 앞에서 연필을 거둘 수 있는지.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약속이 숫자 위에: 27장은 숫자의 장이다. 24,000이 열두 번 반복되고, 지파마다 관장이 있고, 재산

마다 담당자가 있다. 모든 것이 계수된다. 그런데 23절에서 다윗이 이십 세 이하를 세지 않는다. 이유가 하나

님의 약속이다 —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셀 수 없다는 약속이 세지 않는 행위의 근거가 된다. 약속이

숫자 위에 있다는 논리다. 본문은 이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사실로 둔다.

2. 결 2 — 작은 직무에도 이름이 있다: 27장의 이름 목록은 군대 반장에서 시작해 낙타 담당자로 내려간다. 오

빌이 낙타를 맡고(30절), 예흐디야가 나귀를 맡는다(30절). 이름이 있다. 큰 반차의 반장과 낙타 담당자가 같

은 방식으로 이름을 갖는다. 본문은 두 직무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이름을 나란히 적는다.

3. 결 3 —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란히: 삼하 15~17장에서 두 사람은 반대 편에 선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 후

새는 다윗 편이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27장에서 두 사람을 함께 "왕의 모사"로 기록한다. 그 갈등을 기록하

지 않는다. 나란한 이름만 남긴다. 그 편집 선택의 의미를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대상 21장 ↔ 대상 27:23-24 (인구 조사 심판 — 같은 saphar 동사로 연결)

창 15:5 ↔ 대상 27:23 ("하늘의 별 같이" — 아브라함 언약의 kokhav가 다윗의 기록에 삽입)

출 30:11-16 ↔ 대상 27:23-24 (계수 시 속전 — 인구 조사의 신학적 배경)

삼하 15:12·16:15-23 ↔ 대상 27:33 (아히도벨·후새의 압살롬 반란 당시 이야기)

대상 28장 ↔ 대상 27장 (27장 직제 편성 → 28장 성전 양식 전달로 이어짐)

E · 한 사람의 의식 흐름

시작: 달이 바뀐다. 이름이 불린다. 이만 사천 명이 나온다. 반복된다.

멈춤 1: 23절 — 손이 멈춘다. 이십 세 이하는 세지 않는다. 이유가 약속이다.

멈춤 2: 24절 — 진노의 기억. 기록되지 못했다.

끝: 낙타에 오빌의 이름이 붙는다. 왕 곁에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란히 앉는다.

F · 자족성 점검

[x] 군대 반차(1~15) / 지파 관장(16~22) / 계수 중단(23~24) / 왕실 재산(25~31) / 왕의 측근(32~34) 다섯 단

락 완결

[x] kokhav-창 15:5와 saphar-대상 21장의 어휘 연결 관찰

[x] 반복-단절-재개 구조와 23절의 구조적 중심 관찰

[x] 아히도벨·후새 병치의 형태 관찰 보존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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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machaloqet 4연속(23~27장) 분포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27장은 21~27장의 성전 준비 편제 단계에서 마지막 목록이다. 군대·지파·재정

의 전체 구조가 배정되고, 이제 28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양식을 전달하며 29장의 봉헌과 고백으로

향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7장의 배정은 29:14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을 향해 움

직인다. 이스라엘 전체가 배정되되,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왕이 다 세지 않는다 — 그 절제가 29

장의 고백을 미리 예비하는 방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열두 달의 군대 반차(27:1-15)에서 왕의 모사(27:34)로 / 계수와 배정의 반복(1~22절)에서 계수의 중단(23~24

절)으로 /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 한 사람 곁으로 — 배정하되 약속 앞에서 멈추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7장은 23~27장의 레위 직제 편성 전체를 마무리하며 28장을 향해 열어 두는 단락이다.

군대와 지파와 재정이 배정됐다. 사람만 다 세지 않았다. 그 미완의 지점에 약속이 있다. 29:14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는 이 계수의 겸손에서 출발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이름 목록과 숫자다. 수면 아래에서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소유권의 경계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

체를 배정한다. 그런데 사람만은 다 세지 않는다.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이 멈춤이 말한다. 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스스로 경계를

선언하는 장면이다. 둘째, 기억의 층위다. 24절의 "여호와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노하심이라"는 대

상 21장의 인구 조사 심판을 가리킨다. 역대기 저자가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27장의 배정이 그 기억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층위를 만든다. 배정하되 기억하는 자의 절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세고 있는 것들 중에 — 셈을 멈춰야 할 지점이 있는가. 어떤 약속 앞에서 연필을 거둘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가 낙타든 군대든 — 그 직무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는가.

이것은 교훈이 아니다. 본문은 세지 않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지 않는다. 다만 세다가 멈추는 지점을 사실로 기

록하고, 그 이유를 약속으로 적는다. 낙타에도 이름이 붙는 이 장에서, 배정받지 못한 이름은 없다. 큰 직무든

작은 직무든, 모두 이름을 갖고 배정을 받는다. 그 이름들의 행진 한가운데에 멈춤이 하나 있다 — 별 같이 많

게 하리라는 약속 앞에서. 독자를 부르는 방향은 거기 있다. 내가 관리하는 목록 안에 멈춰야 할 지점이 있는

지, 그 멈춤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배정이 끝났다 — 28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솔로몬에게 성전 양

식을 전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28:20)를 선언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okhav —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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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달력이 넘어갑니다. 1월 — 야소브암, 이만 사천 명. 2월 — 도대, 이만 사천 명. 달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숫자가 반복됩니다. 열두 번이 돌아갑니다. 화면이 지도로 바뀝니다. 지파마다 이름 하나씩 배정됩니

다. 화면이 멈춥니다. 다윗의 손이 멈춥니다 — 이십 세 이하는 세지 않습니다. 이유가 적힙니다 — 하늘의 별

같이. 화면이 다시 움직입니다. 창고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습니다. 낙타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컷, 아히

도벨과 후새가 왕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요압이 밖에 서 있습니다. 화면이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달력이 넘어가고, 지도가 펼쳐지고, 손이 멈추고, 창고에 이름이 붙고, 왕 곁의 두 이름으로 닫

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하늘의 별 같이 — 세지 않기로 한 결단"

P02 이진우: "달마다 이만 사천, 그러나 이십 세 이하는 — 계수의 경계"

P04 최현국: "달력과 지도와 창고 —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배정하다"

P05 김미영: "낙타에도 이름이 있다 — 작은 직무의 무게"

P07 오지혜: "세는 자 앞에 별이 서다 — 약속이 숫자 위에"

P11 나경아: "saphar · kokhav — 계수를 멈추게 한 언약의 언어"

부제 제안: "열두 달 군대 반차(27:1-15)와 지파 관장(27:16-22)을 세어 배정하면서도, '이십 세 이하의 수효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27:23) —

배정하되 약속 앞에서 연필을 거두는 절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달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달력 앞에, 그리고 이십 세 이하는 세지 않았다는 그 멈춤 앞에 들

어가 봅시다. 본문이 보여 준 것을 손에 쥐고,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다윗이 손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세는 사람이 한 지점에서 연

필을 거뒀어요. 이유가 약속이었어요 —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까요. 제가 셈을 멈춰야 할 지점이 어디

인지, 어떤 약속 앞에서 연필을 거둘 수 있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7장은 배정에서 절제로 움직여요. 모든 것을 배정하는 장이에요 — 달과 지파와 소

품마다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23절에서 멈춰요. 배정이 약속 앞에서 멈추는 지점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이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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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구조적 중심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 1~22절의 반복 이후에, 23~24절이 있고, 25~34절이 다시

배정으로 돌아가요. 멈춤이 전체 구조의 축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요. kokhav가 창 15:5와 같은 단어예요 — "하늘을 우러러 보아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윗이 이십 세 이하를 세지 않은 이유로 이 약속을 가져와요. 셀

수 없다는 약속이 세지 않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행위를 만드는 방향이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

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배정

하는 왕이, 사람만은 다 세지 않아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

이기 때문에, 왕의 계수 바깥에 있어요. 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스스로 경계를 두는 장면이에요. 관찰

로만요.

P01 한나래: 긴장은, 24절이에요 — "여호와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노하심이라 그러므로 그 수효

가 다윗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세다가 멈춘 것이 자발적 선택인지, 심판으로 인해 완료하지 못

한 것인지 — 23절과 24절이 두 개의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읽혀요. 약속 때문에 멈췄다는 것과, 진노 때

문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 나란히 있어요. 본문이 이 둘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 긴장이 남아요.

P04 최현국: 운동 전체로 보면, 23~27장의 레위 직제와 27장의 군대·지파 편성이 함께 모여 28장을 향해 열려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배정하고, 군대를 배정하고, 재산을 배정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 다윗이

성전 양식을 솔로몬에게 전달할 준비가 됐어요. 27장은 그 준비의 마지막 목록이에요.

P05 김미영: 불씨는요, 낙타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빌이라는 사람이 낙타를 맡았어요. 누군가가 맡

아야 할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이름이 붙어요. 큰 직무든 작은 직무든 — 이 장에서는 둘 다 이름을 가져요.

제가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

다.

성령일 선교사: 배정에서 절제로의 운동, 약속이 행위를 만드는 방향, 사람을 다 세지 않는 왕의 경계, 23절과

24절의 나란한 긴장, 그리고 낙타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 — 그 거리를 손에 쥐고 28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성전 양식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기다립니다.

역대상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7:23 — "이십 세 이하를 세지 않음"의 이유가 "하늘의 별 같이" 약속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셀 수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세지 않는 행위의 근거가 된다. 약속이 행위를 멈추게 하는 논리를 본문은 설

명하지 않는다. 그 연결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2. 27:23과 27:24 — 자발적 절제(약속 앞의 멈춤)와 미완성(진노로 인한 기록 불가)이 나란히 있는 것은 무

엇을 말하는가?

23절은 세지 않은 이유를 약속으로, 24절은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진노로 말한다. 두 이유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다른 두 측면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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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7:33 —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란히 "왕의 모사"로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삼하 15~17장에서 각각 반대 편에 선 두 사람이 27장에서 같은 직함으로 나란히 있다. 역대기 저자가 그

갈등을 기록하지 않은 선택의 의미 —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27:1~15 — 열두 달 24,000명의 교대 반차는 어떤 실제 운영을 전제하는가?

매달 24,000명이 "들어오고 나가며"라고 기록한다. 이 규모의 교대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이상적 편성으로

기록된 것인지 — 본문은 운영 방식을 설명하지 않는다. 역사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5. 27:16~24 — 지파 관장 목록에서 레위와 베냐민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열두 지파 목록이 민수기 계수 방식과 다르다. 레위는 성전 직무로 따로 편제됐고, 베냐민은 다른 맥락에

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문은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보존.

Q6. 27:25~31 — 왕실 재산 담당자 목록이 이 장에 함께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군대 반차와 지파 관장은 이스라엘의 군사·정치 구조이고, 왕실 재산 목록은 경제 구조다. 세 영역이 한 장

에 묶인 편집 의도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역대기 저자의 배치 원리로 다음 단계에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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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8장

1CH-028  ·  역사서  ·  히브리어

자기가 못 지을 집의 설계도를 손수 그려 아들 손에 쥐어 준다 — 이루지 못한 꿈을 양식으로

넘겨주는 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28:9).

관찰된 사실

역대상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공개 집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불러 모음(1절). 천부장·백부장·재정 관원·왕자

들·내시·용사들이 집결한 넓은 회중.

소품: 타브니트(성전 설계도) — 낭실·창고·골방·속죄소·뜰·창고를 포함하는 도면. 금 기구·은 기구·금 향단

·금 그룹·번제단의 무게 수치까지. 도면이 단순 그림이 아니라 재료와 무게가 명시된 도면임.

소재의 흐름: 회중 선언(1~8절) → 솔로몬 직접 훈계(9~10절) → 타브니트 전달(11~19절) → 솔로몬 강화

(20~21절). 공적 선언에서 부자 대화로, 다시 문서 전달로, 다시 약속으로.

2절의 기립: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이르되." 왕이 일어서서 말하는 장면. 앉아서 명령하지 않음.

19절의 서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 도면의 출처를 신적 영감으로 명시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거움과 온기의 공존 — 공식 집회의 선언과 "내 아들"이라는 부름이 같은 장 안에 있음.

소원과 금지의 나란함 —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2절)와 "너는 짓지 못하리라"(3절)가 연달아 있음.

위임 언어의 반복 — "강하고 담대하라"가 10절과 20절에 모두 등장. 신 31:6의 여호수아 위임 어구와 같

음.

도면이 계시가 되는 순간 — 11~19절의 기술 목록이 1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렸다"는 선언으로

바뀜.

darash–azav 대구 — 9절. "찾으면 만날 것이요 /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두 방향이 대칭으로 놓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 예루살렘에 모으고." 회중을 집결시키는 행위

로 열림.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차가 있어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직무를 담당할 것이요 또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용사가 다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든 관원과 온 백성이 다 네 명령대로

행하리라." 협력자들의 목록으로 닫힘.

열림: 회중 집결. 닫힘: 협력자 목록. 다윗이 아들 곁에 사람들을 세우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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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의 기립에서 21절의 협력자 목록까지 — 왕이 일어선 그 국면에서 아들 곁에 백성을 두고 물러서는 흐

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 일어서는 왕.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2절). 설계도를 전달하는 손. 본문에서 목소리가 가장 많음.

솔로몬 — 지명된 후계자.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로 직접 불림. 말이 없음. 받는 존재로만 있음.

하나님 — 선택의 주어(4~6절. 유다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솔로몬을 택함).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설계

도를 그리게 함(19절).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선택과 영감의 주어로 반복됨.

회중(방백·관원·왕자들) — 증인으로 집결함. 발언 없음. 선언을 듣는 자들.

중심 사상: 위임과 양식. 다윗이 이루지 못한 일을 솔로몬에게 넘김. 넘기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설계도임.

사상의 긴장: 3절 —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 그러나 17장의 나단 예언은 이 제

한을 이미 예고했음. 본문은 두 서술을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예루살렘 공개 집회 — 온 이스라엘의 공직자들 집결. 다윗이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

컷 2 (3~8절): 회중 선언 —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유다→다윗→솔로몬)

공개 선언. 계명 준수 권면.

컷 3 (9~10절): 부자 직접 대화 — "내 아들 솔로몬아." darash와 chazaq. 짧고 핵심적인 훈계.

컷 4 (11~19절): 타브니트 전달 — 낭실·창고·골방·속죄소·뜰·기구 목록. 금·은·무게 수치. 19절에서 신적 기

원 선언.

컷 5 (20~21절): 마지막 강화 —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

께 계실 것임이라." 협력자 목록으로 닫힘.

전체 운동: 집결 → 선언 → 부자 대화 → 도면 전달 → 약속. 공적 집회에서 개인적 약속으로 좁혀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avnit(תַּבְנגִּית) — 양식·설계도·형태. 11·12·18·19절. 출 25:9·40의 성막 tavnit와 같은 단어. 성막과 성전이 같

은 어휘로 연결됨.

darash(�ַָ�ר) — 찾다·구하다. 9절. 만남과 버림의 조건절에서 핵심 동사로 기능. 구약의 신앙 언어이자 미드

라쉬 전통의 어원이 되는 단어.

chazaq(ַחָזק) — 강하게 하다·담대하라. 20절(와-아마츠와 쌍으로). 신 31:6·23·수 1:6·9의 여호수아 위임 어

구와 동일. 위임 의식의 형식어.

lev-shalem(לבֵּב ָ�לבֵּם) — 온전한 마음. 9절. 왕상 11:4의 솔로몬 만년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서술과 대

비 가능. 형태 관찰로만.

bachar(ָ�חַר) — 선택하다. 4·5·6절에 연달아. 유다·다윗·솔로몬을 선택의 연쇄로 묶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A–B–C–B' 구조: 회중 선언(A, 1~8) → 솔로몬 훈계(B, 9~10) → 타브니트 전달(C, 11~19) → 솔로몬 강화

(B', 20~21). B와 B'가 솔로몬을 향한 직접 말로 대칭됨.

bachar 연쇄 (4~6절): 유다를 택하고(4절) → 다윗을 택하고(4절) → 솔로몬을 택하여(5~6절). 선택이 연쇄

적으로 좁혀짐. 이스라엘 → 유다 → 다윗 → 솔로몬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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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sh–azav 대구 (9절): "찾으면 만날 것이요 /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두 방향이 하나의 절 안에 대칭

으로 놓임.

tavnit의 반복 (11~19절): 건물 각 부분과 기구 목록에 tavnit가 반복되며 19절에서 신적 영감 선언으로 닫

힘. 기술 목록이 계시 선언으로 끝남.

chazaq 반복 (10·20절): 10절 "강하라"와 20절 "강하고 담대하라"가 수미상관처럼 단락을 열고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신전 설계도의 신적 계시 —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신전 건축 도면은 신이 왕에게 계시하여 주는 신

성한 양식으로 간주됐음. 기원전 22세기 라가시 왕 구데아가 꿈에서 신으로부터 신전 도면을 받았다는 원

통비문 서술이 대표적 평행. 28:19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의 배경.

공개 왕위 이양 의식 — 고대 근동에서 왕위 계승은 공개 집회에서 후계자를 지명하고 선물·권력·책임을

공식 위임하는 의식을 포함했음. 28:1~8의 회중 집회 구조의 배경.

위임 어구의 관용 형식 — "강하고 담대하라(chazaq ve-ematz)"는 신 31:6·7·23·수 1:6·9에 반복되는 지도자

위임의 형식어. 28:20의 맥락 배경.

성막과 성전의 연속성 — 출 25:9의 tavnit(성막 양식)과 28:11의 tavnit(성전 양식)이 같은 단어를 사용함.

두 건축물이 신적 계시의 도면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있음을 어휘가 표시. 탈무드(Zevachim 62a)도 이 연

결을 강조함.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신 31:6·7·23 ↔ 대상 28:20 (chazaq ve-ematz —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동일 위임어)

출 25:9·40 ↔ 대상 28:11-19 (tavnit — 성막 양식과 성전 양식이 같은 어휘로 연결)

대상 17:11-14 ↔ 대상 28:5-7 (나단의 예언 — 17장 언약이 28장 공개 집회에서 선언됨)

대상 22:6-16 ↔ 대상 28:9-20 (사적 권면과 공적 위임 — 같은 솔로몬에게 두 번 주어짐)

왕상 2:1-9 ↔ 대상 28:9-10 (다윗의 솔로몬 유언 — 열왕기와 역대기의 서술 비교)

왕상 11:4 ↔ 대상 28:9 (lev-shalem — 온전한 마음. 28장의 부름과 왕상 11장의 미성취 대비 가능. 관찰로

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방백들이 집결한다. 다윗이 일어선다.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리라." 소원이 먼저 나오고

금지가 따라온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가 붙는다. 그러나 화면이 바로 바뀐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

다." 선택이 금지의 공간을 채운다. 화면이 좁혀진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선다. "내 아들 솔로몬아." 공식 집

회가 잠깐 부자 대화로 바뀐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

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두 방향이 놓인다. 화면이 다시 넓어진다. 다윗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낭실의 양식,

창고, 골방, 속죄소, 뜰. 금 기구의 무게, 은 기구의 무게. 하나씩 넘긴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 도면이 계시가 된다. 마지막 컷.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가 너와 함께 계실 것임이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자원하는 용사들의 이름이 아들 곁에 선다. 화면이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여호와의 손이 그렸다 — 이루지 못한 꿈을 양식으로 넘겨주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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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 부제: "다윗이 공개 집회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타브니트)를 손수 전달하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28:9)라고 부른다 — 자기가 못

지을 집의 도면을 아들 손에 쥐어 주는 위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avnit·darash·chazaq·lev-shalem·bachar 5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A–B–C–B' 구조 + bachar 연쇄 + darash–azav 대구 + chazaq 반복 + tavnit 성막

연결)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8:9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를 '솔로몬에 대한 영적 권면'이나 '신앙의 교

훈'으로 닫지 않고, darash–azav 대구 구조와 lev-shalem 어휘의 위치로만 관찰하고 보존.

28:19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를 '성령 영감'이나 '신적 계시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도면의 출처를

신적 영감으로 서술하는 본문의 사실과 고대 근동 신전 계시 문학과의 형태 비교로만 보존.

28:3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를 다윗의 죄나 실패로 단정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로 본

문이 제시하는 사실과 17장 예언과의 연결 가능성으로만 보존.

chazaq ve-ematz를 '용기 있는 믿음의 권면'이나 '신앙 훈계'로 교훈화하지 않고, 신 31:6과 수 1:6의 동일 어

구 반복이라는 형태 관찰과 위임 의식의 형식어라는 배경으로만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공개 집회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선택(bachar)으로 세우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

길지어다"(28:9)라고 부른 뒤, 성전 설계도(tavnit)를 손수 전달하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28:19)고 선언한다.

한 문단: 방백들이 집결한다. 다윗이 일어선다.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리라." 소원이 먼저 나오고 금

지가 따라온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가 붙는다. 화면이 바뀐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선택이 금

지의 공간을 채운다. 다윗이 솔로몬 앞에 선다. "내 아들." 공식 집회가 잠깐 부자 대화로 바뀐다.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두 방향이 놓인다.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낭실, 창고, 골방, 속죄소, 기구

하나하나의 무게. 도면이 아들 손에 넘어간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 마지막 — "강하

고 담대하라." 백성들이 아들 곁에 선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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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소재

예루살렘 공개 집회. 방백·왕자 집결. 타브니트(도면) — 무게 수치 포함. 다윗의 기립(2절). 19절의 신적

영감 선언.

2 첫 느낌·분위기 무거움과 온기의 공존. 소원과 금지의 나란함. 위임 언어의 반복. 도면이 계시가 되는 순간. darash–azav

대구.

3 시작과 끝 회중 집결(1절)로 열려 협력자 목록(21절)으로 닫힘. 왕이 일어선 처소에서 아들 곁에 백성을 두고 물러

서는 흐름.

4 등장인물·사상 다윗(전달하는 손) / 솔로몬(받는 존재, 발언 없음) / 하나님(선택의 주어·영감의 근거) / 회중(증인). 소원

이 위임으로 전환됨.

5 장면 컷 집회(1~2) / 선언(3~8) / 부자 대화(9~10) / 타브니트 전달(11~19) / 강화(20~21).

6 의문·발견·정보 tavnit–출 25:9 연결. darash–azav 대구. bachar 연쇄. chazaq ve-ematz–신 31:6 병행. lev-shalem. A–B–C–

B' 구조.

7 동영상 집결 → 소원과 금지 → 선택 → 부자 대화 → 도면 전달 → 약속·협력자. 공적 집회에서 개인 약속으로

좁혀짐.

8 초벌 제목·부제 "여호와의 손이 그렸다 — 이루지 못한 꿈을 양식으로 넘겨주는 손"

9 기도·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게 어떤 모양일지, 그 도면이 있는지.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소원이 위임이 된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다(2절). 그러나 짓지 못한다(3절). 그런데 본문은 그

금지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4절 이하에서 선택이 오고, 11절 이하에서 도면이 나온다. 소원이 도면의 형태로

아들 손에 전달된다. 이루지 못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넘겨질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다. 본문은 이 전환을 설

명하지 않고 사실로 보여 준다.

2. 결 2 — 도면에 무게가 있다: 11절 이하의 타브니트 목록은 건물 구조에서 기구의 무게로 내려간다. 금 기구

의 금 무게, 은 기구의 은 무게(14절). 설계도가 그림이 아니라 수치를 가진 도면이다. 그리고 19절에서 그 도

면의 출처를 밝힌다 —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 수치 도면이 신적 계시가 된다. 본

문은 이 두 성격 — 기술 문서와 계시 문서 — 을 설명 없이 같은 도면에 붙여 둔다.

3. 결 3 — 위임은 도면과 사람이다: 20~21절에서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선언한 뒤 21절에서 협력자들

을 나열한다. 제사장·레위인·자원하는 용사들. 다윗이 아들에게 넘기는 것은 도면만이 아니다. 사람들도 곁에

세운다. 위임이 문서와 공동체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본문은 이 두 층위를 나란히 두고 닫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신 31:6·7·23 ↔ 대상 28:20 (chazaq ve-ematz —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출 25:9·40 ↔ 대상 28:11-19 (tavnit — 성막 양식과 성전 양식이 같은 단어로 연결)

대상 17:11-14 ↔ 대상 28:5-7 (나단의 예언 → 28장 공개 선언으로 성취)

대상 22:6-16 ↔ 대상 28:9-20 (사적 권면과 공적 위임이 같은 솔로몬에게 두 번)

대상 29:14 ↔ 대상 28:11-19 (도면 전달 → 봉헌 고백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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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한 사람의 의식 흐름

집결: 방백들이 온다. 무게가 있는 집회다.

소원: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 소원이 공개된다.

금지: "너는 짓지 못하리라." 이유가 붙는다.

선택: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금지의 공간이 채워진다.

부름: "내 아들 솔로몬아." 공식 집회가 잠깐 부자 사이로 좁혀진다.

전달: 도면이 넘어간다. 무게 수치까지.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렸다."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임이라."

협력자: 백성들이 아들 곁에 선다.

F · 자족성 점검

[x] 회중 선언(1~8) / 솔로몬 훈계(9~10) / 타브니트 전달(11~19) / 솔로몬 강화(20~21) 네 단락 완결

[x] tavnit–출 25:9 연결과 chazaq–신 31:6 병행 관찰

[x] bachar 연쇄와 darash–azav 대구 구조 관찰

[x] 도면의 기술 문서·계시 문서 두 성격 보존

[x] A–B–C–B' 구조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다. 28장은 그 destination 직전의 위임 국면이다. 27장에서 군대·지파·재정의 직제

가 배정됐고, 28장에서 성전 양식이 전달됐다. 이제 29장에서 봉헌과 고백이 이루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

면, 28장은 다윗의 꿈이 솔로몬의 사명으로 전환되는 결절이다. 28장의 tavnit 전달은 29:14의 "주의 손에서 받

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을 미리 예비한다 — 설계도 자체가 "여호와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원에서 위임으로 / 금지에서 선택으로 / 한 사람의 꿈에서 공동체가 함께 짓는 집으로 — 다윗이 짓지 못하는

것이 막힘으로 끝나지 않고 도면이 되어 전달되는 방향.

한 화살표로 좁히면, 28장은 이루지 못한 소원이 계시된 도면으로 보존되어 다음 세대 손에 전달되는 운동이

다. 다윗의 소원 → 하나님의 선택 → 다윗의 손에 임한 여호와의 손 → 솔로몬 손으로 이동. 27장의 직제 배정

과 28장의 도면 전달이 함께 29장의 봉헌을 향해 열려 있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위임 연설과 도면 전달이다. 수면 아래에서 두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소원과 계시의 관계다. 다윗이

그렸다(11절)와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그렸다(19절)가 같은 도면에 대해 두 방향으로 서술된다.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같은 도면 위에 있다. 본문은 이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이루지 못함의 역설이다. 다윗

이 짓지 못하는 것(3절)이 사라지지 않는다. 도면이 되어 아들 손에 전달된다(11~19절). 금지된 소원이 위임된

사명으로 바뀐다. 이 전환의 주어가 본문에서 명시되지 않는다 — 다윗이 주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이

만드는 것인지. 그 모호함이 남아 있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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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 그것이 도면의 형태로 남아 있는가.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양식인가.

그리고 그 도면을 그리는 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은 교훈이 아니다. 본문은 다윗의 못 지음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는다. 도면 전달로 기록한다. 그리고 그

도면의 출처를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라고 적는다. 독자를 부르는 방향은 거기 있다 — 이루지 못한 것이 어

떤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 손에 전달될 수 있는 양식인지. 21절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용사"도 함께다. 도면과 사람, 두 층위의 위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도면이 전달됐다 — 29장에서 다윗과 온 회중이 자원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를 고백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avnit — 양식·설계도.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집회입니다. 방백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섭니다. "나는 짓고자 하였으나." 소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너는 짓지 못하리라"가 따라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다." 선

택이 금지의 공간을 채웁니다. 다시 화면이 좁혀집니다. 다윗이 솔로몬 앞에 섭니다. "내 아들." 두루마리가 펼

쳐집니다. 낭실, 창고, 골방, 속죄소, 기구 목록. 다윗의 손이 두루마리를 솔로몬 손에 쥐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 마지막 장면 —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이 아들 곁에 선 채로 화면

이 멈춥니다.

성령일 선교사: 집결 → 소원과 금지 → 선택 → 부자 대화 → 두루마리 전달 → 약속과 협력자. 그대로 둡시다.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내 아들 — 내가 못 짓는 집의 도면을 네 손에"

P02 이진우: "bachar 연쇄 — 유다에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선택이 좁혀진다"

P04 최현국: "일어서서 넘겨준다 — 공개 집회에서 도면이 이동한다"

P05 김미영: "금 기구의 무게까지 — 설계도에 숫자가 있다"

P07 오지혜: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리라 — 소원과 금지 사이의 선택"

P11 나경아: "tavnit — 성막과 성전을 잇는 같은 단어, 신적 계시의 도면"

부제 제안: "다윗이 공개 집회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양식(타브니트)을 넘기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

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28:9)라고 부른다 — 이루지 못한 꿈을 설계도로

넘겨주는 손."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다윗이 일어서서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그 장면 앞에 잠깐 들어가 봅시다. 본문이 보여 준 것

— 소원과 금지, 도면과 위임 — 을 손에 쥐고,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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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다윗이 일어서서 넘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못 짓는 집의 도면을 손에 쥐어

주는 것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게 어떤 모양일지, 그 도면이 있는지를 들고 머물

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

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8장은 소원에서 위임으로 움직여요. 다윗의 소원이 먼저 나오고(2절), 금지가 오고

(3절), 선택이 오고(4~6절), 도면 전달이 와요(11~19절). 소원이 위임의 형태로 전환되는 운동이에요. 다윗이

짓지 못하는 것이 막힘으로 끝나지 않고 도면이 되어 전달되는 방향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요. tavnit가 출 25:9·40과 같은 단어예요 — 성막의 tavnit와 성전의 tavnit. 두 건축이 같은

어휘로 연결돼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계시가 계속 흐르는 방향이 어휘 안에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는, 꿈의 위임 가능성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짓지 못한 것이 사라지지 않아

요. 도면이 돼요. 그 도면이 아들 손에 쥐어져요. 이루지 못한 것이 전달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는 방향이에요.

관찰로만요.

P01 한나래: 긴장은요, 3절과 6절이에요. 3절에서 다윗이 짓지 못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인데, 6절

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선택의 언어예요. 제한의 이유와 허락의 이유가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예요. 본문은 이 두 언어를 설명하지 않

고 나란히 둬요. 그 긴장이 남아요.

P04 최현국: 운동 전체로 보면, 27~28장의 직제 편성이 29장의 봉헌을 향해 열려 있어요. 27장에서 군대·지파·

재정이 배정됐고, 28장에서 성전 양식이 전달됐어요. 이제 29장에서 다윗이 자원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를 고백할 준비가 됐어요. 28장의 도면 전달은 29장 봉헌을 향한 마지막 준비예요.

P05 김미영: 불씨는요, 21절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용사가 다 너와 함께 있으리니"예요. 다윗이 아들

에게 도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세워 주는 거예요. 위임이 도면과 사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

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넘길 때, 도면과 함께 사람도 곁에 세워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소원에서 위임으로의 운동, tavnit로 연결된 성막과 성전, 꿈이 도면으로 보존되는 방향, 3절과

6절의 나란한 긴장, 도면과 사람 두 가지 위임까지 — 그 거리를 손에 쥐고 29장으로 갑니다. 다윗과 온 회중

이 자원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를 고백하는 장면이 기다립니다.

역대상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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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8:3 —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짓지 못하리라"는 이유와 28:6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

라"는 허락의 언어는 어떻게 함께 있는가?

제한의 근거(피)와 허락의 근거(선택·관계)가 다른 종류의 언어다. 본문은 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나란히

둔다. 이 두 층위의 관계를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미해결로 보존.

Q2. 28:9 —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는 두 방향

중 솔로몬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본문은 이 질문을 열어 둔다. 왕상 11:4의 솔로몬 만년 서술이 lev-shalem과 관련될 수 있으나, 28장 본문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는 두 방향이 열려 있는 채로 보존.

Q3. 28:19 —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렸다"는 것과 11절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인간 행위(다윗이 그림)와 신적 영감(여호와의 손이 임함)이 같은 도면에 대해 두 방향으로 서술된다. 본문

은 이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떻게 관계하는지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28:11~19 — 타브니트 목록의 세밀함(기구 무게 포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단순한 건축 지시인지, 신적 계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서술인지, 아니면 역대기 저자의 편집 의도인지 —

본문은 목록의 기능을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5. 28:8 — "이 회중의 목전과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권면이 회중 전체에게인지 솔로몬에

게만인지는 문맥상 명확한가?

8절은 솔로몬 지명(5~7절) 이후에 나오지만 복수형 명령어를 쓰는 것으로 보임(원문 확인 필요). 회중 전체

를 향한 것인지, 솔로몬만을 향한 것인지 — 본문이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구간. 미해결 보존.

Q6. 28:20~21 —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것임이라"는 약속의 근거는 무엇인가?

본문은 이 약속을 선언하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9절에서 darash–azav의 조건절이 있었다. 9절의

조건과 20절의 무조건적 약속이 어떻게 함께 있는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묵상 단계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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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9장

1CH-029  ·  역사서  ·  히브리어

다윗이 회중 앞에서 드린다 — 자기 재산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능과 영광을 도

로 그분께. 백성이 따라 드리고, 다윗이 기도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29:14). 족보로 시작해 계보를 거쳐 이 한

절로 수렴하는 역대상 전권의 도착점이다.

관찰된 사실

역대상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온 회중이 모인 공개 집회 공간. 다윗이 회중 앞에서 헌물을 공개 선언하고(3~5절), 방백들이 따르고

(6~8절),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고(9절), 다윗이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10절) 공개 의례.

구조 셋: 헌물(1~9절) / 기도·기쁨·즉위(10~22절) / 다윗의 죽음·통치 요약(23~30절).

소품 — 금·은·놋·철·보석과 성심: 2~5절 재료 목록, 8~9절 달란트 단위 수량, 9절 "성심으로(b'shalom lev)"

마음의 성격.

소재 나열: 다윗·솔로몬·회중·지휘관·천부장·백부장·족장·보관원·성전·기도·기름 부음·잔치·죽음·사무엘·

나단·갓의 글.

1절의 방향 설정: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 장 전체의 방향을

소유권의 이전으로 설정.

어휘: nadab(נדַָב) 자원하여 드리다 / lev-shalem(לבֵּב ָ�לבֵּם) 온전한 마음 / simchah(מְחָה (ְ�דֻלָּה)기쁨 / gedullah (�גִּ

위대하심 / ger·toshav(בֵּר·תּוָֹ�ב�) 나그네·거류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자원함의 큰 기쁨 — 9절 "성심으로 즐거이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가 장의 공

기를 채움.

드림의 역설 —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14절)를 고백

함. 돌려드리는 구조.

역대상 전권 마무리의 무게가 비극이 아닌 결 — 28절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죽으매"로 닫힘.

회복의 결말.

공개 선언의 투명함 — 왕이 사재 헌납을 회중 앞에 공개하는 집회 형식.

15절의 정체성 반전 — 왕이 스스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자처함. 권력의 정상에서 낮아지는 자기 선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9: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 이 역사는 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 성전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공개 선언으로 열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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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29:28~30):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

이 되니라 … 다윗 왕의 사적 …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

더라" — 다윗의 평안한 죽음과 솔로몬의 계승, 기록 출처 명시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하나님을 위한 성전 선언(1절)으로 열려, 다윗의 부귀·영광과 솔로몬의 즉위(28~30절)

로 닫힘. 성전의 주인(하나님)을 선포한 왕이 평화롭게 죽는 대구.

역대상 전권과의 관계: 10장 사울의 비극적 죽음이 책의 어두운 출발이라면, 29장 다윗의 평안한 죽음이

책의 밝은 결말 — 비극 아닌 회복의 호.

완결 여부: 역대하 1장으로 이어지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함 — 29:14의 "받은 것

으로 드림"이 역대하에서도 지속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윗: 회중 앞에서 성전 헌물을 공개 선언하고(1~5절), 기도하고(10~19절),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며

(20~22절), 나이 많아 부귀·영광으로 죽음(28절). 역대상 주인공의 마지막 동작들.

솔로몬: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불림(1절). 두 번째로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음(22절). 다윗 사후

왕권을 확립함(23절).

회중·방백·백부장·천부장·족장: 다윗의 헌물 선언을 듣고 자원하여 드리는 집단(6~9절). 드림의 물결이 개

인에서 공동체로 번짐.

성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것(1절). 아직 건축되지 않은 미래의 건물 — 헌물은 건물을 향

하지만 성전 자체는 무대에 없음.

사무엘·나단·갓: 29절에 다윗 행전의 기록 출처로 등장. 역사 기록의 권위 출처를 명시.

14절의 사상: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

다" — 소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드림은 받은 것의 반환이라는 역대상 전권의 핵심 사상.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다윗의 공개 선언 —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와

자신이 준비한 재료 목록.

컷 2 (3~5절): 사재 헌납 선언 — 다윗이 자기 왕국의 것 외에 사유재산에서 금·은을 따로 드린다고 공개.

컷 3 (6~9절): 자원 헌납의 물결 — 지휘관·천부장·백부장·족장·보관원들이 자원하여 금·은·놋·철·보석을

드리고, 백성이 "성심으로 즐거이" 드려 다윗도 심히 기뻐함.

컷 4 (10~19절): 다윗의 송축 기도 — 위대하심·권능·영광·이김·위엄을 하나님께 돌리고(11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14절), 나그네와 거류민 정체성을 선언하고(15절), 솔로몬의 온전한 마음을

구함(19절).

컷 5 (20~22절): 기름 부음과 잔치 — 회중이 여호와와 다윗 왕에게 절하고, 솔로몬을 두 번째로 왕으로 세

우며 기름 부음.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

컷 6 (23~30절): 이양과 결말 — 솔로몬이 왕위를 굳히고, 다윗이 나이 많아 부귀·영광으로 죽으며, 사무엘·

나단·갓의 글에 행전이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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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dab(נדַָב) — '자원하여 드리다'. 5·6·9·14절. 강요가 아닌 자발적 헌물의 표제어. 이 장의 드림을 성격 짓는

어휘.

lev-shalem(לבֵּב ָ�לבֵּם) — '온전한 마음'. 9·19절. 드림의 내면 성격.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함

(19절).

simchah(מְחָה .기쁨'. 9·17·22절. 자원함의 결과로 드러나는 감정. 드림과 기쁨이 연결됨' — (�גִּ

gedullah(ְ�דֻלָּה) — '위대하심'. 11절 송축 기도의 첫 속성. 다섯 속성(gedullah·gevurah·tiferet·netzach·hod)이

한 절에 모임.

ger·toshav(בֵּר·תּוָֹ�ב�) — '나그네·거류민'. 15절. 왕이 스스로 택한 정체성 어휘. 포로 귀환 공동체와 겹치는 정

체성.

barak(ְָ�רַך) — '송축하다·무릎 꿇다'. 10·20절. 다윗의 기도와 백성의 응답을 잇는 동작 어휘.

mashach(מַָ�ח) — '기름 붓다'. 22절.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기름 부음. 왕위 이양의 공식 동작.

kol(ֹל�) — '모든·다'. 11·12·14·16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반복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

의 것"(1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왕의 헌납 선언 장르(royal dedication speech): 1~5절이 왕이 회중 앞에서 공개 헌납을 선언하는 형식. 고대

근동 신전 봉헌 의례의 언어 구조.

자원 헌납의 연쇄(voluntary offering cascade): 다윗→방백→백성의 순서로 드림이 확산되는 파동 구조(3~9

절).

받은 것으로 드리는 역설(received-and-returned paradox): 14절이 드림의 논리를 역전시킴. 드리는 주체(우

리)가 사실은 돌려주는 주체임.

두 죽음의 대조(bookend with ch.10): 10장 사울의 비극적 죽음 vs 29장 다윗의 부귀·영광의 죽음. 책의 시

작과 끝이 두 왕의 죽음으로 대비됨.

나그네·거류민 정체성 선언(ger·toshav identity): 15절이 왕의 자기 정체성을 낮추는 선언. 역대기 독자(귀

환 공동체)의 정체성과 겹치는 구조.

5겹 송축 속성(fivefold doxology): 11절의 다섯 속성(gedullah·gevurah·tiferet·netzach·hod)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면으로 서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왕의 신전 헌납 관행 — 고대 근동 왕이 신전 건축을 위해 자기 재산을 공개 헌납하는 경건 선언. 다윗의

사재 헌납(3~5절) 배경.

공개 집회 헌납 — 백성이 왕의 뒤를 따라 자원 예물을 드리는 고대 근동 신전 봉헌 절차. 방백·백성의 동

참(6~9절) 배경.

나그네·거류민 법률 어휘 — 고대 근동 계약 문서에서 토지 소유권 부재를 가리키는 법적 표현. 29:15의

ger·toshav 배경.

귀환 공동체 맥락 —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나그네·거류민 정체성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주는 정체성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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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공개 기도와 백성의 barak — 왕이 회중 앞에서 기도하고 백성이 무릎 꿇어 응답하는 이스라엘 왕실

예전 관행.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역대상 29:1 ↔ 역대상 28:1~10 (성전 설계도 전달·강하고 담대하라 — 29:1의 직전 맥락)

역대상 29:14 ↔ 역대하 1장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지혜를 구함 — 받은 것으로 드리는 유산이 이어짐)

역대상 29:15 ↔ 시편 39:12 (나그네와 거류민 — 다윗의 시편과 평행)

역대상 29:28 ↔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 vs 다윗의 죽음 — 책의 두 결말 대조)

역대상 29:22 ↔ 열왕기상 1:38~40 (솔로몬 기름 부음 — 열왕기 평행 전승)

역대상 29:29 ↔ 사무엘상 1~31장 (사무엘·나단·갓의 글 — 다윗 행전 출처 명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열리면 회중이 모인 광장이 보인다. 다윗이 앞에 서서 선언한다 —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

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목록이 이어진다. 금·은·놋·철·나무·보석의 이름들이 줄을 선다.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왕국의 재산 외에 자기 사유재산까지 드린다고 말한다. 그러자 물결이 시작된다. 지휘

관이 드리고, 천부장이 드리고, 족장이 드리고, 백성이 드린다. 성심으로, 즐거이. 다윗이 기뻐한다 — 심히. 그

리고 다윗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기도가 시작된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

께 속하였사오니." 목소리가 낮아진다 — "나는 무엇이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리고 결정적 한 문장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한 줄 —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기도가 끝나고 솔로몬

이 앞에 나온다. 기름이 부어진다. 회중이 먹고 마시며 기뻐한다. 마지막 컷 — 다윗이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

으로 눈을 감는다. 그 아들이 왕좌에 오른다. 화면이 29:14 한 절 위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 — 역대상의 도착점"

초벌 부제: "다윗이 회중 앞에서 성전을 위해 자원 헌납을 선언하고(1~5절), 방백·백성이 따라 성심으로 즐

거이 드리며(6~9절),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

을 뿐이니이다'(29:14) 송축 기도를 드리고 —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29:15) 자처하며 — 솔로몬에

게 왕위를 넘기고 나이 많아 부귀·영광으로 죽는, 역대상 전권이 이 한 절(29:14)로 수렴하는 결론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adab·lev-shalem·simchah·gedullah·ger-toshav·barak·mashach·kol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왕의 헌납 선언·자원 헌납 연쇄·받은 것 역설·두 죽음 대조·5겹 송축 구조 기

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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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9:14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을 "이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

고, 드림의 역설적 구조 — 돌려드리는 형태 — 의 관찰로 보존.

15절 "나그네와 거류민"을 "겸손해야 한다"는 덕목 설명으로 끌어오지 않고, 왕이 택한 정체성 어휘의 형

태와 귀환 공동체와의 겹침 사실 관찰로 보존.

다윗의 죽음(28절)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교화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10장)과 대비되는 책의 두

결말 형태 관찰로 보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름 부음(22절)을 신약의 기름 부음 유형론으로 연결하지 않고, 왕위 이양의 공식 동작

사실 관찰로 보존.

11절의 다섯 속성을 "이것이 하나님의 다섯 가지 성품이다"라는 교리 서술로 닫지 않고, 송축 기도 안에서

속성들이 한 절에 모인 문학 구조 형태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이라"(1절) 선포하고 자기 사재를 드리니, 방백·백성이 따라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고(6~9절), 다윗이 위대하심

·권능·영광·이김·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

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14절)·"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15절)를 고백하고,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온 회중이 기뻐하며, 다윗이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으로 죽고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

는 — 역대상 전권의 도착점이다.

한 문단: 회중이 광장에 모인다. 다윗이 앞에 서서 말한다 —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드

린다. 왕국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사유재산까지. 그 동작이 물결을 일으킨다. 지휘관이 드리고, 천부장이 드리

고, 족장이 드리고, 백성이 따른다. 성심으로, 즐거이. 다윗이 기뻐하다가 무릎을 꿇는다. 기도가 시작된다 —

위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

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회중이 먹

고 마시며 기뻐한다. 마지막에 다윗이 눈을 감는다.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으로. 역대상이 그 한 줄 위에서 닫

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공개 집회 무대. 헌물·기도·이양·죽음의 세 단. 금·은 목록보다 성심이라는 마음의 소품. 1절 소유권 선언이

장 전체 방향 설정.

2 첫 느낌·분

위기

자원함의 큰 기쁨. 드림의 역설(돌려드림). 역대상 마무리의 무게가 회복의 결로. 공개 선언의 투명함. 왕이

나그네를 자처하는 15절 반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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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성전 소유권 선포(1절)로 열려 다윗의 부귀·영광의 죽음(28절)으로 닫힘. 성전의 주인을 선포한 왕이 평화롭

게 죽는 대구. 사울의 죽음(10장)과 대조.

4 등장인물·

사상

다윗·솔로몬·회중·방백. 성전의 소유권(1절). 14절 드림의 역설. 15절 나그네·거류민 정체성 선언. 역대상 핵

심 사상의 집결.

5 장면 컷 공개 선언(컷1)·사재 헌납(컷2)·자원 물결(컷3)·송축 기도(컷4)·기름 부음·잔치(컷5)·이양과 결말(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nadab·lev-shalem·simchah·gedullah·ger-toshav·barak·mashach·kol 원어. 헌납 선언 장르·자원 연쇄·받음-드림

역설·두 죽음 대조·5겹 송축 구조. 시 39·왕상 1·삼상 평행.

7 동영상 혼자 드림→공동체 드림→기도→소유권의 위로 귀환→기쁨→평화로운 결말.

8 초벌 제목·

부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 — 역대상의 도착점"

9 기도·내면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설 앞에 머뭄 — 드리는 것이 돌려드리는 것임을 오늘은 답하지 않고 앉

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소유권의 이전으로 여는 장: 1절은 헌물 목록이 아니라 소유권 선언으로 열린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드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누구의 것인지를 말한다. 그리

고 14절이 그 소유권 선언을 드림의 층위로 확장한다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이 주의 것(1절)이고, 드리는 능력도 주의 것에서 온 것(14절)

이라는 이중 고백이 장의 골격을 이룬다.

2. 결 2 — 자원함의 물결과 기쁨의 연결: 3~5절에서 다윗이 자원한다. 6~8절에서 방백이 따른다. 9절에서 백

성이 성심으로 즐거이 드린다 — 그리고 기뻐한다. 드림과 기쁨이 이 장에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다.

nadab(자원하여 드림)와 simchah(기쁨)가 같은 절 안에서 만난다. 강요된 헌납이 아니라 자원하는 draping에

서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이 연결이 이 장의 공기를 채운다.

3. 결 3 — 나그네의 자처와 평화로운 결말: 15절에서 다윗이 왕이면서도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른다.

토지 소유권 없는 임시 체류자의 법적 어휘(ger·toshav)를 왕이 스스로 쓴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윗은 나이 많

아 부귀와 영광으로 죽는다. 나그네를 자처한 왕의 결말이 비극이 아니라 충만이다 — 소유를 내려놓은 그 결

에서 역설적으로 부귀와 영광이 놓인다는 이 반전을 본문은 단정하지 않고 병치로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역대상 29:1 ↔ 역대상 28:1~10 (성전 설계도 전달 — 29:1 직전 맥락)

역대상 29:14 ↔ 역대하 1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 — 다윗의 유산 위에 솔로몬이 시작)

역대상 29:15 ↔ 시편 39:12 (나그네와 거류민 — 다윗 시편과 평행)

역대상 29:28 ↔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 vs 다윗의 죽음 — 책의 두 결말 대조)

역대상 29:22 ↔ 열왕기상 1:38~40 (솔로몬 기름 부음 — 열왕기 평행 전승)

역대상 29:29 ↔ 사무엘상 1~31장 (사무엘·나단·갓의 글 — 다윗 행전 출처)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9:1에서 멈춘다 —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드림이 시

작되기 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그 순서를 든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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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29:9에서 멈춘다 —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는 백성,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 다윗. 자원함과 기쁨

이 연결된 그 국면에 잠시 선다.

멈춤 2: 29:14~15에서 멈춘다 — 드림이 받음에서 왔다는 역설, 왕이 나그네를 자처하는 반전. 두 고백이

같은 기도 안에 있다.

끝: 29:28에서 멈춘다 —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으로 죽는 다윗.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위에서 시작된다.

F · 자족성 점검

[x] 공개 선언·사재 헌납·자원 물결·송축 기도·기름 부음·이양·결말의 6컷 완결

[x] nadab·lev-shalem·simchah·gedullah·ger-toshav·barak·mashach·kol 원어 8개 분포

[x] 헌납 선언 장르·자원 연쇄·받음-드림 역설·두 죽음 대조·5겹 송축의 문학 구조 기록

[x] 1절 소유권 선언과 14절 드림의 역설 짝 형태 관찰

[x] 시편 39·왕상 1·삼상·역대하 1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역대상의 spine은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다"이며, destination은 바로 이 장의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

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이다. 역대상 전권의 phases — 1~9장(족보), 10~16장(왕위 확립과

궤 이동), 17~20장(언약과 승전), 21~27장(성전 준비와 직제 편제), 28~29장(성전 양식 전달과 헌납·기도·이

양) — 중에서, 29장은 마지막 블록의 결론 절이다. 1장에서 아담으로 시작한 계보가, 9장에서 다윗의 예루살

렘 귀환으로 모이고, 17~20장의 언약과 승전이 토대를 놓고, 21~27장의 직제 편제가 예배의 질서를 세운 뒤,

마침내 29장에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로 닫힌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족보·언

약·직제가 수렴하는 예배의 결론이다. 역대상의 heart — 실패한 역사의 후손을 다시 셈하여 부르시는 회복,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심(29:9·17) — 이 29장에서는 드리는 자원함이 기쁨으로 이어지고(9절), 드림의 능

력 자체가 선물임을 고백하는 기도로(14절) 모습을 드러낸다. 귀환 공동체 — 가진 것 없이 낯선 땅에 돌아온

자들 — 에게 이 장이 건네는 말은 "당신이 드릴 것이 없어 보여도, 드리는 능력 자체가 이미 받은 것"이라는

역설이다. 나그네·거류민(ger·toshav, 15절)은 그 공동체의 처지이자, 다윗이 먼저 자처한 정체성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전 소유권의 선포(1절)에서 드림의 능력도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14절)로 / 왕의 자원에서 회중의 자원

물결로(3~9절) / 기도에서 즉위로, 즉위에서 평화로운 죽음으로(22~28절) — 드림이 소유의 주장이 아니라 받

음의 반환임을 선언하며, 역대상이 그 고백 위에서 닫힌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9장은 소유권의 이전 선언(1절)으로 열려, 자원 헌납의 파동이 공동체 전체로 번지고

(3~9절), 드림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로 수렴하고(10~19절), 솔로몬의 즉위로 왕권이 이양되고

(20~22절), 다윗의 평화로운 죽음으로 닫히는(28절) 운동이다. 그 운동의 정점이 14절이다. 족보(1~9장)에서

셈된 자들이, 직제(21~27장)를 통해 봉사의 질서를 갖추고, 마침내 29장에서 자원하는 기쁨과 함께 "받은 것

으로 드렸을 뿐"의 고백으로 역대상의 여정을 마친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

하는 첫 동작으로 이어진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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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헌납과 기도다 — 누가 얼마를 드렸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

인다. 첫째, 드림과 받음의 역전이다. 14절은 드림의 행위를 전제하면서, 그 드림이 사실은 받은 것의 반환임

을 고백한다. 드리는 주체가 동시에 받은 주체다. 능동이 수동을 전제한다. 이 역전이 이 장의 가장 깊은 결이

다. 둘째, 소유를 내려놓는 손짓이다. 1절에서 성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된다. 15절에서 왕 자신

이 나그네·거류민이라 자처한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 두 동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 자기 손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내려놓음이 비극이 아니라 충만으로 이어진다. 28절에서

다윗은 부귀와 영광으로 죽는다. 나그네를 자처했던 왕, 드리는 능력마저 하나님께 돌렸던 왕의 결말이 비극

이 아니다. 역대기는 그 반전을 설명하지 않고 병치로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드릴 때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는가 — 그리고 받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드리는

그 동작이, 나에게 기쁨인가 의무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역대상 29장은 독자에게 "드려라"고 명하지 않는다. 다만 다윗이 자원하고,

백성이 따르고, 기쁨이 일어나고, 다윗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드림의 연쇄가 기쁨(simchah)을 낳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받았다는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그네·거류민이라 자처한 왕이 부귀와 영광으로 죽는다

는 역설을 설명하지 않고 병치로 둔다. 역대상을 읽은 독자 — 가진 것 없이 돌아온 귀환 공동체든, 지금 이 본

문 앞에 앉은 독자든 — 가 이 장 앞에서 스스로 묻게 되는 것: "나는 무엇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돌려드리

고 있는가." 그 물음이 역대상이 29장을 마지막 장으로 둔 까닭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윗이 드림의 역설("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을 고백하고 눈을 감았다 — 이제

솔로몬이 그 유산 위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 지혜를 구하고,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다(역대하 1

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dab — 자원하여 드리다(강요 없이, 받은 것으로, 기쁨과 함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처음에 다윗이 혼자 서요. 그런데 그가 드리기 시작하자 물결이 일어요. 방백이 따르고, 백부장이

따르고, 족장이 따르고, 백성 전체가 따라요. 그 물결이 기도 안으로 흘러들어요. 다윗이 무릎 꿇어요. "모든 것

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 물결의 끝이 사람에게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앞에 나서고, 기름이

부어지고, 모두 먹고 마시며 기뻐해요. 마지막에 다윗이 눈을 감아요. 평화롭게. 소란이 아니라 결로 닫혀요.

성령일 선교사: 혼자 드림에서 공동체 드림으로, 드림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위로 올라가고, 기쁨으로 닫히고,

평화로운 결로 끝나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드림의 역설 —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P02 이진우: "헌물·기도·이양·죽음의 세 단 — 역대상의 마지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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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최현국: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1절)에서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으로(28절)까지"

P05 김미영: "성심으로 즐거이 — 왕이 나그네를 자처한 날"

P07 오지혜: "자원함의 물결 — 다윗에서 회중으로, 회중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29:14로"

P11 나경아: "nadab · lev-shalem · ger-toshav — 자원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 나그네의 마음"

부제 공동 제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1

절) 선포하고 자기 사재를 드리니, 방백·백성이 따라 성심으로 즐거이 드리고(6~9절), 다윗이 위대하심·권능·

영광·이김·위엄(11절)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14절)·'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15절)를 고백하고 —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

을 삼고 온 회중이 기뻐하며 — 다윗이 나이 많아 부귀·영광으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역대상 전권의 결

론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윗이 자원하고, 기도하고, 나그네를 자처하고, 평화롭게

죽어요. 그 흐름 안에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 이 말이 자꾸 남아요. 내가 드린다고 생각할 때, 사

실 나는 무엇을 드리는 건지를 오늘은 답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역설 앞에 잠시 앉아 있겠습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1절의 성전 선언에

서 28절의 평화로운 죽음까지,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역대상 전권이 이 장에서 무엇으로 수렴하는지요?

(침묵 약 1분)

P04 최현국: 역대상의 spine — "아담부터 다시 쓴 계보와 다윗·성전의 유산으로 귀환 공동체를 예배하는 언

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심" — 의 목적지가 이 장이에요. 29:14이 역대상 전체의 destination이에요. 족보(1~9

장)는 누가 이 공동체에 속한지를, 언약·승전(17~20장)은 그 공동체가 어떤 약속 위에 있는지를, 직제(21~27

장)는 어떻게 섬길지를 물었어요. 그 모든 질문이 이 한 절로 닿아요 —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

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드림이 받음을 전제한다는 것, 그리고 드리는 능력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요. 단정이

아닌, 관찰로 보존하겠습니다.

P02 이진우: 운동의 방향이 공개 헌납에서 공개 기도로, 물질에서 언어로, 선언에서 고백으로 이동해요. 5절에

서 "누가 즐겨 손에 채워 오늘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고 물어요. 그 물음이 9절에서 온 회중의 자원 헌납으로

응답되고, 14절에서 다윗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으로 그 드림의 근원을 다시 위로 돌

려요. 물음이 헌물로 응답되고, 헌물이 기도로 승화되고, 기도가 소유권의 역전으로 닫혀요 —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고백으로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28절이 핵심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죽었

다"는 이 표현이, 책 앞의 10장과 대조돼요. 사울은 전투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었고, 다윗은 평화와 영광으로

죽었어요. 역대기는 왜 이 대조를 두는지 — 사울-다윗의 두 결말이 책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구조를 관찰로

이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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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한나래: 1절과 14절이 짝이에요. 1절 —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라." 14절 —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의 소유권(1절)과 드림의 근원

(14절)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성전도 주의 것이고, 드리는 능력도 주의 것이라는 이중 고백이 장 전체의 골

격을 이뤄요.

P11 나경아: 언어로 단서를요. 15절 ger·toshav(나그네·거류민)는 고대 근동 법률 문서에서 토지 소유권이 없

는 체류자를 가리키는 법적 표현이에요. 왕이 스스로 이 어휘를 쓴다는 건 — 지상의 땅과 재산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부인하는 법적 자기 선언이에요. 역대기 독자인 포로 귀환 공동체가 낯선 땅에서 임시 거류자로 살

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다윗의 이 선언 안에서 어떻게 읽었을지 — 질문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1절 '성전은 주의 것'에서 14절 '드림도 주의 것에서 온 것'으로 — 자원 헌납의 물결

이 기도로 수렴하고, 드림의 능력 자체가 받음에서 온다는 역설로 닫히며, 사울의 비극 대신 다윗의 부귀·영광

이 역대상의 마지막 결이 되는 흐름을 손에 쥐고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유산 위에서

기브온에서 지혜를 구하며 시작됩니다.

역대상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9:1 — 다윗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헌납

선언의 첫머리에 놓인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의 소유권을 먼저 정한 뒤 헌납이 시작된다. 소유권 선언과 헌납의 순서가 갖는 의미를 형태 관찰로

보존하고 답은 이월.

Q2. 29:9 — 백성이 성심으로 즐거이 드렸으므로 다윗도 기뻐했다는 연결 구조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드림과 기쁨이 원인-결과로 연결된다. 강요 없는 자원함이 기쁨을 낳는다는 이 연결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답하지 않고 보존.

Q3. 29:14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는

역대상 전권과 어떤 관계인가?

족보·언약·직제·헌납이 이 한 절로 수렴한다는 관찰이 있었다. 그것이 역대기 신학의 결론인지, 아니면 드

림 의례의 관용 표현인지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이월.

Q4. 29:15 — 왕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자처한 것이 법적 어휘(ger·toshav)라는 사실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토지 소유권 부재의 법적 표현을 왕이 자기에게 적용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선언을 들었을 때의 맥

락이 본문에서 명시되지 않으므로 답을 이월.

Q5. 29:22 — 솔로몬을 '두 번째로' 왕 삼았다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8장이 첫 번째 기름 부음 관련 기록이고, 29:22이 두 번째 공식 즉위를 말한다. 아도니야 반란(왕상 1장)

이후의 재확인인지를 본문 외 정보 없이 형태 관찰로 이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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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29:28 — 다윗이 '나이 많아 부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표현이 10장 사울의 죽음과 의도적으로 대

비되는가?

사울(10장): 전투 패배, 자살에 가까운 죽음. 다윗(29장): 나이 많아 부귀·영광으로 죽음. 이 대조가 역대기

저자의 편집 의도인지를 본문 외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고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290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1 — 역대상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1:10 — 니므롯의 gibbor 칭호가 이름 전용 장에서 유일한 평가 어휘인 것은 왜인가?
	Q3. 1:19 — 벨렉 시대의 "세상이 나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Q4. 1:34 — 이스라엘이 한 절(34절)로만 등장하고 장 끝이 에돔인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1:43 —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편집자 표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1:1~54 — 이름만으로 이루어진 장을 역대기 저자가 권의 첫 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1~2 — 열두 아들을 한 절로 부른 뒤 곧바로 유다 하나로 들어가는 전환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2:3 — 장자 엘의 악과 죽음으로 본줄기가 비장자로 옮겨지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적는가?
	Q3. 2:4 — 다말이 출생의 주어로 계보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4. 2:7 — 아갈의 범죄가 '괴롭힌 자'(akar)라는 뜻으로 한 줄 기억되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2:15 — 다윗이 "일곱째" 막내로만 적히고 평가가 없는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Q6. 2:55 — 유다 계보가 야베스 거주 서기관(sofrim) 가문으로 닫히는 것은 어떤 매듭인가?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3:17 — "그는 포로가 되었더라"는 왜 이름 목록 안에 상태 기술로 유일하게 끼어 있는가?
	Q2. 3:1~9 — 헤브론과 예루살렘 두 출생지를 구분해 나열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Q3. 3:19 —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인가 브다야의 아들인가?
	Q4. 3:19~24 — 스룹바벨 이후 세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된 의도는 무엇인가?
	Q5. 3:24 — 아나니로 열린 채 닫히는 계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Q6. 3장 전체 — 왕통의 줄은 이어졌으나 왕위는 회복되지 않은 간극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4:9 —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더라"는 이름 설명 전에 오는가?
	Q2. 4:9~10 — 야베스 삽화가 왜 이 계보 단락에 끼어 있는가?
	Q3. 4:10 — 기도의 네 간구(복·지역·손·환난 없음)의 순서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Q4. 4:9 — 야베스 어머니는 왜 이름 없이 "그의 어머니"로만 나오는가?
	Q5. 4:23 — "왕을 위하여 일하는 토기장이들"이 계보 안에 직군으로 등록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Q6. 4:1~43 — 43절 분량의 계보에서 야베스 단 두 절만 직접 발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5:1~2 —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권자(nagid)는 유다에게 갈라진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5:20 — "부르짖고 의지하였으므로 들으시고 도우셨다"는 한 전투의 진술을 본문은 공식으로 두는가, 사실로 두는가?
	Q3. 5:22 — "전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가 승리한 전쟁에만 붙는 것은 왜인가?
	Q4. 5:25 — 도우심을 받은 같은 지파가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ma'al)한 것을 본문은 왜 인과로 잇지 않는가?
	Q5. 5:26 — 동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포로 된 것을 계보 초입에 둔 것은 어떤 선택인가?
	Q6. 5:6·22·26 —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오늘까지"라는 편집자 시간 표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6:15 — 제사장 계보마저 바벨론 포로로 닫히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6:31 — 찬양 직무의 기원을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의 다윗에게 두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3. 6:33~48 — 세 성가대 가문이 레위 세 아들에서 각각 나와 좌우로 벌려 서는 배치는 어떤 구조인가?
	Q4. 6:49 — 찬양(레위인)과 분향(아론 자손)의 직무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질서인가?
	Q5. 6:54~81 — 레위인이 땅 대신 흩어진 성읍에 거하고 그 안에 도피성이 포함되는 것은 무엇을 겹치는가?
	Q6. 6:1~81 — 긴 족보장의 무게 중심을 찬양 단락(31~48절)에 두는 배열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7:21 — 용사를 세는 명단 한가운데 단 하나의 죽음 서사가 끼어든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7:22 — '여러 날 슬퍼하매 형제들이 와서 위로함'이 계보 속 유일한 돌봄 장면인 것은 왜인가?
	Q3. 7:23 — '재앙 중에 났다'(브리아)는 이름이 본문이 직접 푸는 드문 어원인 것은 어떤 선택인가?
	Q4. 7:24 — 누이 세에라가 성읍을 건축한 행위가 여성 인물의 드문 등장인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5. 7:1~40 — 북쪽 지파들의 분량 불균형(납달리 1절 vs 아셀 11절)은 무엇을 반영하는가?
	Q6. 7:21~23 — 에브라임 아들들의 죽음 시점을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보존인가?
	역대상 8장
	역대상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8:1~32 — 7장에서 이미 등장한 베냐민이 8장에서 다시, 더 길게 펼쳐지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Q2. 8:28·32 —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가 두 번 반복되는 거주 정형구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Q3. 8:33 — 베냐민의 긴 명단이 마침내 사울 가문으로 수렴하는 배열은 의도된 것인가?
	Q4. 8:34 — 요나단의 아들 므립바알이 계보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Q5. 8:33~34 — 에스바알·므립바알의 '바알' 형태가 사무엘서의 '보셋' 형태와 갈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8:40 — 장이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 용사 백오십 명으로 닫히는 것은 어떤 마감인가?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9:1 — 계보 블록 전체를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갔더라"로 닫는 선택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9:2 —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이 계보 전체의 시선을 현재로 옮기는 기능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3. 9:13 — 제사장을 "성전 직무에 힘쓰는 능한 자"(gibborei chayil)로 평가하는 표현은 명단에서 왜 드문가?
	Q4. 9:33 — 노래하는 자가 "주야로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전담 봉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Q5. 9:35~44 — 8장 사울 계보를 다시 적는 반복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Q6. 9:1~44 — 회복의 명단(2~33절) 끝에 사울 계보(35~44절)를 두어 10장 사울의 죽음으로 잇는 배열은 무엇인가?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0:1~6 — 역대기 저자가 사울의 통치 전체를 생략하고 죽음만 기록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10:4~5 — 사울과 갑옷 든 자가 거의 같은 문장으로 죽는 평행 구조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Q3. 10:11~12 — 정죄로 닫히는 부고 안에 야베스 사람들의 애도가 놓인 것은 어떤 결인가?
	Q4. 10:13 — 신접한 자에게 물은 일(ob)이 죽음의 원인으로 명시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5. 10:14 —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sabab)가 정권 이양을 여호와의 행위로 진술하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Q6. 10:1~14 — 역대기 저자가 다윗 통치 블록의 문을 사울의 죽음으로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1:1 — 사울의 죽음(10장) 다음 절에서 곧바로 즉위가 열리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11:1 — "우리는 왕의 골육(etzem)이니이다"에서 '뼈'라는 강한 본질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11:9 — 강성함의 원천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한 줄에 두면서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Q4. 11:9 — 함께 계심을 말하면서도 긴 용사 명단을 함께 기록하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11:18 —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린(nasak)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11:10~47 — 무용담이 아니라 출신과 함께 이름을 줄지어 기록한 명단의 기능은 무엇인가?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2:1 — 사울의 동족 베냐민 자손이 다윗에게 먼저 오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12:18 — 영(ruach)이 아마새를 "입은"(lavash) 것이 군사 명단 한가운데 삽입된 유일한 발화인 것은 왜인가?
	Q3. 12:22 — "날마다 나아와…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의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12:32 — 잇사갈 자손이 수가 아니라 "때를 아는 분별"로 거명된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12:38 — "한 마음으로"(lev shalem) 모인 것이 자발적 수렴인지 영의 주도인지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3:3 — 다윗이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옮기는 방법은 왜 묻지 않았는가?
	Q2. 13:7 — 새 수레는 무엇을 가리키는 선택이며 본문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Q3. 13:9~10 — 웃사의 손짓 뒤의 진노를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Q4. 13:12 — 다윗의 두려움(yare)은 회피인가, 다시 묻기 시작하는 멈춤인가?
	Q5. 13:14 — 같은 궤가 웃사에겐 죽음, 오벧에돔 집엔 복인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13:1~14 — 역대기 저자가 공동체와의 의논(13:1~4)을 앞에 둔 편집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4:2 — "백성을 위하여 나라가 높이 들림"은 왕권의 목적을 규정하는 진술인가?
	Q2. 14:10·14 — 같은 적에게 두 번 다 묻는 것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Q3. 14:11 ↔ 13:11 — perez 어근의 두 지명(바알브라심·베레스웃사)이 두 장에 걸쳐 놓인 것은 어떤 배치인가?
	Q4. 14:12 — 역대상이 블레셋 신상을 "불사른다"고 쓰고 삼하 5:21은 "옮겼다"고 쓰는 것은 어떤 차이인가?
	Q5. 14:15 —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 소리(tsa'adah)가 청각 신호로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Q6. 14:17 — 여호와께서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ra'ah)는 선언이 이 막간의 어떤 결론인가?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5:13 — 다윗이 13장 웃사 사건을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로 읽은 것은 본문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는가?
	Q2. 15:22 — 크나냐가 "능통하므로" 노래 지도자가 된 근거를 본문은 왜 명시하는가?
	Q3. 15:27 — 다윗이 레위인과 같은 에봇을 입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15:29 — 미갈이 다윗의 춤을 "업신여긴" 것을 본문은 왜 장의 마지막에 두는가?
	Q5. 15:15 — "모세의 명령대로"가 이 장에서 어떤 무게로 작동하는가?
	Q6. 15:2 —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라는 선언이 13장 서술에는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6:1~4 — 궤를 안치한 직후 곧장 레위 찬양대를 세우는 순서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16:8~36 — 다윗의 감사 시가 시편 105·96·106편의 부분을 이어 붙인 모음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Q3. 16:11 —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의 darash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강조인가?
	Q4. 16:34·41 — 같은 후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시와 내러티브에 두 번 오는 것은 왜인가?
	Q5. 16:35 — "이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가 다윗 시대 정황과 어긋나 보이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16:39~40 — 궤(다윗의 장막)와 번제단(기브온 산당)이 둘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은 어떤 정황인가?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7:1 —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본문은 그 동기를 무엇으로 두는가?
	Q2. 17:4 —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금지의 이유를 17장 자체는 왜 말하지 않는가?
	Q3. 17:11~12 — 약속이 다윗 당대가 아닌 '후손'(zera)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17:14 — '내 집과 내 나라'(1인칭)가 평행 본문 삼하 7:16의 '네 집과 네 나라'(2인칭)와 다른 것은 어떤 강조인가?
	Q5. 17:16 — 왕인 다윗이 자신을 '종'(abad)으로 거듭 부르고 "나는 누구이오며"로 기도를 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17:1~27 — 무너진 다윗 왕조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가 '영원한 왕위' 약속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8:4 —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 100승만 남긴 것을 본문은 어떤 행위로 두는가?
	Q2. 18:6·13 —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두 번 반복되는 위치는 왜 정확히 6절과 13절인가?
	Q3. 18:8 — 전투 서술 한가운데 "솔로몬이 이것으로 성전 기물을 만들었더라"는 미래 삽입은 누구의 발화인가?
	Q4. 18:11 — 다윗이 드린 은금이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것과 함께"라는 구절은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가?
	Q5. 18:14 — "정의(mishpat)와 공의(tsedaqah)로 다스림"이 전투 요약 뒤에 오는 것은 어떤 연결인가?
	Q6. 18:17 —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측근에서 으뜸"이라는 지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대상 19장
	역대상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19:2 — 다윗이 받은 은총(chesed)을 갚으려 보낸 조문이 모욕으로 되갚아지는 이 발단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19:3 — 신하들의 귓속말 한마디가 하눈의 오판을 낳고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어떤 연쇄인가?
	Q3. 19:5 — 다윗이 부끄러워하는 사신을 책망하지 않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19:13 — 양면 전선의 한복판에서 요압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 결과를 위로 맡기는 어조는 무엇인가?
	Q5. 19:6~7 — 작은 모욕이 은 천 달란트와 병거 삼만 이천으로 불어나는 점증은 어떤 운동인가?
	Q6. 19:19 — 적대하던 아람이 섬김(avad)으로 돌아서며 장이 닫히는 이 관계 전환의 기능은 무엇인가?
	역대상 20장
	역대상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0:1 —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한 구절로만 그 시간을 두고 넘어가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20:1 — 같은 절기에 평행 본문(삼하 11~12장)이 기록한 서사를 역대기가 비운 것은 어떤 선택인가?
	Q3. 20:2 — 다윗이 함락한 왕의 머리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왕관을 취해 자기 머리에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20:4~8 — 라파의 자손 거인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직렬 서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Q5. 20:5 — 엘하난이 죽인 대상이 평행 본문(삼하 21:19)과 표현이 갈리는 것은 무엇을 묻게 하는가?
	Q6. 20:8 — 위협의 종결(거인들이 다 죽음)을 적으면서도 비워진 한 줄(1절)을 함께 둔 이 장의 배치는 어떤 선택인가?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1:1 — '사탄이 충동했다'와 삼하 24:1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 사이의 주어 차이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2. 21:6 —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을 세지 않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21:13 —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을 택한 근거가 긍휼인 것은 어떤 결인가?
	Q4. 21:15 — 여호와의 '족하다'가 진노를 끊는 그 멈춤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Q5. 21:24 — '값 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가 거듭 부정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21:28~30 + 22:1 — 재앙이 멎은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되는 전환을 본문은 어떻게 잇는가?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2:1 — 다윗이 타작마당을 가리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 확정하는 한 문장은 무엇을 여는가?
	Q2. 22:5 — 다윗이 솔로몬을 "어리고 미숙하다" 하며 "그러므로 내가 준비하리라" 한 것은 어떤 결인가?
	Q3. 22:8 —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다윗을 짓는 일에서 밀어내면서 준비를 맡기는 것은 왜인가?
	Q4. 22:9 —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함은 내가 평강을 줄 것임이라"는 어원 풀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Q5. 22:13 —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전쟁이 아니라 건축과 율법 준수를 향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6. 22:19 — 재료를 다 쌓은 끝에 다윗이 명한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darash)인 것은 어떤 닫힘인가?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3:1 —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 삼는 즉위를 이 조직 명부의 첫머리에 둔 것은 무엇을 표지하는가?
	Q2. 23:3·24·27 — 같은 장에서 봉사 연령이 '삼십 세'와 '이십 세'로 갈리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3. 23:13 — 아론의 '구별됨'(qadash)이 레위인 일반 직무 가운데 클로즈업된 것은 어떤 기능인가?
	Q4. 23:25~26 — 평강·거하심을 근거로 '메는 일'을 폐기하는 이 인과 진술이 명부 가운데 삽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Q5. 23:26 vs 23:30 — '메다'(nasa)에서 '서다'(amad)로의 직무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4:1~2 — 아론의 네 아들 중 둘이 자식 없이 먼저 죽었다는 보고가 명단의 첫머리에 놓인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24:4 — 엘르아살 자손 16족장, 이다말 자손 8족장의 비대칭은 왜 그대로 기록되는가?
	Q3. 24:5 — 순번을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 정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24:7~18 — 무용담이 아니라 순번과 함께 스물네 이름을 줄지어 기록한 명단의 기능은 무엇인가?
	Q5. 24:31 — 명단의 끝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가지로"로 닫은 것은 어떤 선택인가?
	Q6. 24:31 — 레위 자손이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같은 제비를 뽑은 형제 평행은 무엇을 잇는가?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정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2 ~ 7 관찰 사실 추가 정리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5:1 —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찬양대를 편성한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25:1·2·3 — naba(예언하다)가 찬양 행위에 쓰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25:5 — 헤만에게만 "왕의 선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 하심"이라는 서술이 추가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Q4. 25:6 — "아버지의 지휘 아래" 봉사하는 구조와 25:8의 "스승이나 제자나 한가지로"는 어떻게 함께 있는가?
	Q5. 25:7 —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288명)라는 표현은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Q6. 25:8~31 — 제비 뽑기가 24장과 25장 모두에서 쓰인 것은 직제 블록 전체에 무엇을 말하는가?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정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2 ~ 7 관찰 사실 추가 정리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6:5 — "하나님이 오벧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한 줄이 문지기 명단 한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Q2. 26:6·7·8·9 — gibbor chayil(능력 있는 용사)이 성전 문지기 수식어로 쓰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26:18 — parbar(바르바르)와 asupim(아숩빔)은 어디인가?
	Q4. 26:26~28 — 다윗·사무엘·사울·아브넬·요압의 노획물이 한 창고에 들어온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Q5. 26:29~32 — 레위 사람이 바깥 행정·재판을 맡은 것은 성전 봉사와 어떤 관계인가?
	Q6. 26:32 —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위하여 세웠더라"는 이 장의 닫는 선언이 무엇을 묶는가?
	역대상 27장
	역대상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 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역대상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7:23 — "이십 세 이하를 세지 않음"의 이유가 "하늘의 별 같이" 약속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Q2. 27:23과 27:24 — 자발적 절제(약속 앞의 멈춤)와 미완성(진노로 인한 기록 불가)이 나란히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Q3. 27:33 — 아히도벨과 후새가 나란히 "왕의 모사"로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Q4. 27:1~15 — 열두 달 24,000명의 교대 반차는 어떤 실제 운영을 전제하는가?
	Q5. 27:16~24 — 지파 관장 목록에서 레위와 베냐민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Q6. 27:25~31 — 왕실 재산 담당자 목록이 이 장에 함께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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